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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의 첫발(1963~1973)

제1절 국토개발을 위한 초석, 중앙개발의 출범

1963년 삼성그룹의 사옥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창업한 동화부동산이 삼성에버랜드의 시작이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종합매스컴센터인 중앙매스컴빌딩을, 1966년 그룹사옥인 삼성빌딩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1967년 중앙개발로 상호를 변경하며 도전과 혁신의 대장정에 나섰다. 

1951년 1월 설립한 삼성물산을 필두로 1953년 제일제당, 1954년 제일모직을 잇달아 설립하며 

경영다각화를 이룬 삼성은 1962년 착수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발맞춰 수출증대를 도모, 비약

적으로 사세를 확장시켜 나갔다. 1958년 안국화재에 이어 1963년 동방생명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삼성은 손해보험업과 아울러 생명보험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라디오, TV, 신문을 

포괄한 언론사업부문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사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사업보국’ 정신을 근간으로 삼성은 무역업에 기반해 제조업, 금융업, 방송업 등 각 분

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최대 기업군으로 성장했다.

이에 당시 산재해 있던 그룹 각 사를 한 군데로 수용, 결집해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

요성이 높아지자 삼성은 기업의 규모와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사옥 마련을 추진했다. 또 언론사

업 청사진을 구체화시켜 종합매스컴센터 건립과 신문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지공장 설립을 

함께 모색했다. 그리하여 1963년 12월 23일 ‘동화부동산(주)’을 설립, 그룹사옥과 종합매스컴센

터 건립, 제지공장과 조림용지 확보 등을 전담하는 전문회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건축의 정수를 담고자 한 삼성빌딩

“무게가 있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풍기는 한국의 검은 화강석과 대리석, 그리고 하나하나가 조화미를 가지면서도 곡선미가 살아있는 한국

건축의 정수를 담고자 했다. 번화가에서 지반이 단단한 귀진사(鬼眞砂)를 10m 이상 굴토하는 지하 2층 공사는 그야말로 난공사였다. 인가

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에 널말뚝(Sheet Pile) 342매를 박아 굴토작업을 했고, 인접한 미 대사관, 반도호텔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한

된 시간에만 중기를 사용했다. 노심초사한 보람도 없이 9월 쏟아진 폭우로 온 공사장이 물에 잠겼다. 지하실에 얽힌 복기용 목재는 마치 거미

줄과도 같았고, 그 속에서 남루한 옷을 기우는 듯한 공사들을 진행했다. 차량의 출입마저 자유롭지 못한 지역에 작업장도 없고 자재 야적장도 

없는 악조건 속에서 공사를 해야 했다.” 삼성빌딩 건설을 담당했던 동화부동산 직원들의 증언이다. 동화부동산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

리나라 인텔리전트 빌딩의 시초이자 삼성그룹 최초의 사옥인 삼성빌딩을 성공적으로 건설해냈다. 

동화부동산은 가장 먼저 그룹사옥인 ‘삼성빌딩’ 건립에 착수했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평소 삼성

의 긍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국내 최고 규모와 시설의 빌딩을 구상하고 있었다. 동화부동산은 설립

과 동시에 동방생명으로부터 1147m²(346.9평) 규모의 서울 을지로 1가 50번지의 부지를 매입하

고 1964년 4월 2일 기공식을 가졌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옥탑 2층의 그룹사옥을 마련한다는 계

획이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에서 실무를 맡고 있던 중앙매스컴빌딩 건립 추진을 이관받아 설계 

업무를 시작하고 1964년 4월 27일 착공했다.

동화부동산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한 종합매스컴센터인 중앙매스컴빌딩을 1965년 9월 22일

에, 그룹사옥인 삼성빌딩을 1966년 1월 31일 준공했다. 중앙매스컴빌딩과 삼성빌딩 모두 기존 빌딩

과 차원을 달리하는 첨단 빌딩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았으며, 동화부동산은 회사 성장의 단초를 마

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5년에 중앙매스컴센터를 중앙일보에 매각하게 되어 임대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이어 

삼성그룹에서 새한제지를 인수함으로써 제지공장 설립 검토가 무산되는 등 동화부동산은 회사 

설립 시 목표했던 사업계획을 잇달아 철회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업 침체는 당시 사업을 검토하고 

있던 조림사업과 골프장 건설 추진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동화부동산의 제반상황을 수습하고 조림 및 임산업, 토지개발, 과수원 및 원예업, 택지조

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66년 5월 4일 ‘중앙개발(주)’을 발족했다. 중앙개발은 설립 이후 당

시 시급한 국가과제였던 산림녹화를 비롯한 국토개발사업 추진에 앞장섰으며, 이와 함께 조림, 펄

프원목 공급, 골프장 건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 

한편 동화부동산은 기존 건설 위주의 조직을 빌딩관리조직으로 개편해 삼성빌딩의 내부설비를 

보완하고 임대유치에 전력을 투입했다. 그 결과 준공 시 53%에 그쳤던 임대율이 80%까지 신장돼 

경영이 안정화되자 1966년 8월 30일 ‘동화진흥(주)’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중앙개발은 1967년 3월 그동안 추진하던 조림사업 일체를 전주제지(전 새한제지, 현 전주페이

퍼)에 이관했다. 회사 설립의 원대한 포부였던 국토개발사업의 포기로 사세가 위축되면서 새로운 

진흥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사업영역 확대를 원하던 동화진흥과 골프장 건설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했던 중앙개

발은 합병에 의견을 모으고 1967년 3월 31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중앙개발을 흡수 합병한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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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은 그해 6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중앙개발로 상호를 변경하고, 6월 30일 상호변경 등기를 

마치며 새로운 탄생을 알렸다. 중앙개발은 삼성빌딩의 임대사업, 골프장 건설, 건설사업, 개발사

업 등 4개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재편하고 본격적인 성장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제2절 골프의 명가, 안양칸트리크럽 개장

중앙개발은 1968년 안양칸트리크럽(현 안양컨트리클럽)을 개장하며 우리나라 골프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개

막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세계적 골프장과 견줄 수 있는 국제 규모의 명문골프장으로 고품격 비즈니스의 장

을 제공했다. 

196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 골프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1960년대 초 서울 근교의 골프장은 서울칸트리와 한양칸트리 등 2개 골프장에 불과했다.

일찍이 스포츠로서 골프에 관심이 깊었던 이병철 선대회장은 경제성장에 부응하고, 세계적 골

프장과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골프장 건설사업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양주군, 광주군, 

시흥군, 화성군, 용인군 등 서울에서 1시간 내 거리의 전 지역을 직접 답사하면서 골프장 부지를 

물색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시흥군 남면 일원을 골프장 부지로 선정했다.

중앙개발은 6개월여에 걸쳐 분묘이전 작업을 벌인 결과 1966년 9월 부지를 확보하고 잔디번식

장을 조성해 나갔다. 1967년 3월, 12번 홀의 토목공사와 잔디심기에 착수하면서 골프장조성공사

가 시작됐는데, 조형과 잔디심기는 직영으로 진행했다. A그린에는 시-사이드벤트그라스를, B그

린에는 고려지를 파종했으며, 코스에 변화감을 주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꽃과 나무를 심는 

등 조경에 심혈을 기울였다. 잔디심기는 1967년 7월 완료됐다. 

골프장의 본 건물이자 메인 포인트가 되는 클럽하우스는 ‘호화롭지 않은, 전원풍경과 어울리는 

이병철 선대회장과 골프

이병철 선대회장은 골프의 진수를 아는 진정한 애호가였다. 호암자전에서 그는 “나는 시간낭비를 싫어한다. 매일의 일과는 빈틈없이 시간배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잡념이 끼어들 겨를이 없다. 그러나 사업 외에는 미리 시일을 정해 놓고 거르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골프다. 건강을 위

해서 시작했지만 70세가 넘은 이제 와서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일상생활과 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일주일에 2~3일씩 규칙적으로 코스에 

나가는데, 벗들과 어울려 푸른 잔디를 밟으며 맑은 공기를 만끽하다 보면 마음도 몸도 가벼워진다. 오늘의 내 건강도 골프 덕이 아닌가 생각

한다. 때로는 문득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결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고 술회했다. 

단아한 건물을 짓는다’는 기본 방침 아래 1967년 8월 1일 착공했다. 총 1673m²(506평)의 2층 건

물과 분수대, 연못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조경을 조성해 1968년 4월 20일 준공했다. 중앙개발은 

1967년 8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사업장의 상호를 ‘안양칸트리크럽’으로 정하고, 남녀 각 25명씩 캐

디를 채용하는 등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1968년 6월 16일 드디어 안양칸트리크럽(현 안양컨트리클럽)이 개장됐다. 코스면적 86만 

6116m²(26만 2000평),  18홀, 6854야드(6267m)의 국제 규모 명문골프장의 등장이었다. ‘코스에 

떨어지는 공이 잔디 위에 떠 있고, 코스를 걸을 때 융단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주문한 이병철 선

대회장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안양칸트리크럽은 좋은 품종의 잔디를 도입함은 물론 최신 장비

를 활용해 전 코스를 매일매일 세심하게 돌봤다. 특히 벚꽃, 살구꽃, 영산홍 등 코스 주변에 각종 

꽃과 유실수를 심어 그야말로 선경(仙境)을 방불케 하는 경관을 자랑했다. 

제3절 종합부동산개발회사로의 전환 모색

중앙개발은 부동산 건설, 빌딩관리, 골프장 건설 등을 담당하는 종합부동산개발회사로 발돋움했다. 택지조성

사업에 이어 주택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건설회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967년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주택난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의 인

구증가율이 두드러졌는데 전 도시인구의 43%를 차지했다. 서울의 과밀화는 자연스럽게 주택난 

심화를 초래했다.

이에 대응해 중앙개발은 사원들의 주택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969년 11월 서울 사당동 

A,B지구에 삼성사우촌을 건립, 무주택사원 109명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조성된 

중앙개발 판매비상체제 선언

중앙개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택지조성사업과 주택사업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1971년 8월 24일 판매비상체제를 선언하고 

‘회사목표 14억, 개인목표 630만 원’의 기치를 내건 ‘전 사원 세일즈맨 운동’을 1972년까지 전개했다. ‘1인 1필지’를 목표로 판매부진 타개를 

위한 총력판매에 돌입한 결과 명일동지구 194필지 중 164필지, 안양지구 126필지 중 116필지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1972년에는 판매부진 타개책으로 주택서비스센터를 운영했다. 주택서비스센터는 주택의 일반수리, 증축ㆍ개축ㆍ신축의 설계ㆍ감리ㆍ시공, 

주택의 내부설치 보완 및 인테리어, 각종 기술상담 및 진단 등을 주 업무로 하여 1년 동안 운영됐다. 특히 중앙개발에서 건립한 주택뿐 아니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펼쳐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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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를 삼성사원은 물론 일반에게도 분양해 중앙개발은 1차 택지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중앙개발은 택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 부동산의 확보와 관리분야에서 개발

분야로 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1970년 4월 사당동 C지구에 1차년도 사업용지 2배에 달하는 

15만 5372m²(4만 7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 먼저 1년 여의 기간 동안 순대지 8만 1316m²(2만 

4598평), 267필지의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분양에 착수했다. 택지분양은 총 3차에 걸쳐 이뤄졌으

며, 택지조성공사 완료 전에 이미 207필지가 분양됐다.

그러나 택지조성의 과잉열기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택지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쳤다. 이에 중앙개발은 택지조성사업을 주택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삼

성뉴타운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미 삼성빌딩과 중앙매스컴센터 등을 건설하며 중앙개발은 외형이

나 기술 면에서 단연 업계 우위 수준에 서 있었다.

1971년 8월 삼성뉴타운 안양지구 52동을 건설해 성공적으로 분양한 중앙개발은 서울 명일동에 

3개년 동안 190동의 주택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1971~1972년 동안 건립, 분양한 73동은 입지

의 불리함과 높은 분양가로 분양률이 저조하기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1971년 서울외곽지대에 개

발제한지역(그린벨트) 지정이 이뤄지면서 주택건설사업도 불황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주택사업의 침체 속에서도 중앙개발은 건설회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토목과 건

축의 기본계획, 조사, 설계, 자재 구매조달, 시공감리를 주 업무로 하면서 주요 공사에 참여했다. 

1965년 중앙매스컴빌딩 신축, 1966년 삼성빌딩 신축을 시작으로 1968년 고려병원 신축, 제일모직 

경산공장 신축, 성균관대학교 과학관 신축, 호암관 신축, 1969년 신세계백화점 증축 및 개보수공

사, 1970년 삼성물산 구로동공장 신축, 1971년 동방생명 경남지사(영남총국) 신축 등을 성공적으

로 수행했다. 이를 통해 중앙개발은 국내 정상 수준의 건설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업계 위상을 높여 

나갔다.

제4절 땅을 풍요롭게, 국토개발 의지의 발현

이병철 선대회장은 불모지를 ‘생산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체계적 국토개발을 본격 

추진했다. 중앙개발은 이를 위해 1972년 용인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크게 농림축산사업과 관광문화사업을 전

개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대규모 조림사업에 나섰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과제 중 하나였던 국토개발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절감하면서

도 정부에서조차 선뜻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은 “나는 전후 처음

으로 일본으로 도일할 때 기내에서 내려다 본 한국의 유난히 헐벗은 국토와 일본을 비교하면서 생

각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 산야에 나무를 심어 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수십 

개의 기업을 창립하여 운영하느라 손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각 기업도 순조로이 

성장을 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년 전에 생각하고 결의했던 녹화사업을 하고 싶다”고 

국토개발 의지를 피력하며 산지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모색했다.

중앙개발은 황무지를 생동하는 땅으로 변모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산지개발사업을 

1970년에 착수했다. 전국을 누비며 개발지역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용인지역, 경주 근처 산지, 추

풍령고개 근처, 문경새재 일대 등 최종 후보지 4개 지역 중 용인군 포곡면 일원을 개발지역으로 선

정했다. 불모지가 ‘생산하는 땅’으로 변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용인군 포곡면의 신원리, 유운리, 가실리, 마성리, 영문리 일원 지역에 대해 1970년 2

월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했다. 그리고 표고 100~450m, 경사 20~30도에 이르는 지형조건을 극복

사업부제 도입

1974년 지하수개발사업, 1975년 폐수처리사업, 그리고 1976년 자연농원 개장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사의 기구조직을 책임경

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1975년 12월 1일 사업부제를 채택, 도입했다. 사업부제 도입은 이익책임단위로 기구조직을 구분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사업별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부, 부동산사업부, 건설

사업부, 개발사업부, 골프장사업부 등 5사업부 1관리부로 기구조직 편성이 이뤄졌다.  

이후 1985년 개인별 사업부제로 확대돼 사원 개개인의 목표관리로 진전됐으며, 1991년에는 팀제를 도입해 과 단위 중심의 업무체계를 팀 단

위로 편성했다. 6사업부 1실 4관리소 61과에서 5사업부 3부 2실 16팀 16과로 변경, 해당 파트에서 직접 부로 이어지는 간소화를 이뤄 신속

한 의사결정과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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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사업장 배열과 수종선택에 고도의 과학적 검토를 실시했다.

1972년 2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4월 한 달 동안 종합토양조사를 실시, 크게 농림축산사업

과 관광문화사업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림축산사업은 우선 황폐한 

산림을 단시일 안에 종합적ㆍ집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각종 유실수와 장기수를 조림하고 각종 식

물의 신품종ㆍ신기술을 보급하는 농림교육장으로 출발했다. 관광문화사업은 국민의 산교육장이

자 국토개발의 시범장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자연동물원과 식물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나는 이 현장이 백만 인의 ‘자연 산교육장’으로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누구나가 국토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욕이 고취되어 앞으로 제2, 제3의 용인단지가 계속 

개발되어 한 평의 땅도 유휴지로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을 충심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고 용인단

지 개발사업에의 열정과 의지를 표명했다. 

대규모 조림사업을 위해 1973년 좋은 묘목을 공급하기 위한 종합묘포장을 조성했으며, 1972년 

4월 4만여 주의 밤나무를 식재하며 전 단지를 조림하기 시작해 1975년 4월 178만 주의 경제조림

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1973년 5월 원종돈을 도입하며 토질개량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하기 위한 

양돈사업에 착수했다.

제2장 국토개발의 새 장을 열다(1974~1987)

제1절 국토개발의 시범장 용인자연농원

용인자연농원은 말 그대로 ‘체계적인 국토개발의 시범장’이었다. 경제조림단지, 유실수단지, 종합묘포장, 양

돈장, 양어장, 가족동산 등을 조성해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1974년 7월 15일 용인종합산림개발단지를 ‘용인자연농원’으로 명명했다. 비옥한 땅에는 유실수

와 경제림을, 척박한 땅에는 양돈사업을 시행해 개량돈 개발과 조림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했다. 또 

묘포나 양돈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를 조성하고 양어와 낚시터를 겸하도록 했다.

용인자연농원의 이러한 개발과정은 말 그대로 ‘국토개발의 시범장’ 그 자체였다. 용인자연농원 

개발에 임하는 중앙개발 임직원들은 ‘실패하면 우리나라에 산지개발은 없다’라는 사명감과 각오

로 열정적인 노력을 다했다. 

물론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쳤고 이를 극복해야 했다. 우선 국토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했고, 산지개발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매우 낮았다. 기업 조림에 관한 정

보 부족으로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자료수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게다가 산림관계 법

령만도 10여 가지나 되고 일관성이 없는 데다 행정조직 자체의 경직성 때문에 사업 진척이 초기에

는 지지부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년간에 걸쳐 46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종합농장

인 용인자연농원을 완성해 나갔다. 경제조림단지를 비롯해 밤ㆍ호두단지, 묘포장, 축산단지, 그리

고 가족동산 등 실로 방대한 규모였다. 경제조림단지에는 다른 나무에 비해 생장이 빠른 오동나

무, 잣나무, 은행나무를 식수해 산림녹화와 더불어 소득증대를 추구했으며, 유실수단지에는 밤나

무를 주종으로 하여 호두나무, 살구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었다. 용인자연농원은 종합묘포장을 

함께 조성해 품종개량과 작물재배기술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풍토에 적합한 1200종의 신개량종을 

개발하는 등 생산성을 높였다.

용인자연농원에서 수확한 살구, 밤 등은 생과와 가공품으로 제조해 시판됐다. 특히 밤나무 단

지에서는 1975년 29톤의 첫 결실을 거둔 이래 놀라운 증산을 보여 1976년 10월에 선진국이었던 

일본에 국내 최초로 밤 5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밤, 살구 수확물을 수출하여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농고생 실습교육이나 산지개발 세미나 등 자연농원을 배

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개방해 기업농으로서 실습교육의 역할을 다했다. 

국토개발에 대한 뜨거운 이상

“누가 무어라 해도 나의 국토개발에 대한 뜨거운 이상은 꺾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에 나의 온갖 정성과 노력을 쏟은 자연

농원이 산지개발의 시범장으로서 후세에 길이 남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80년 7월 전경련 최고경영자회의에서 이병철 선대회장이 용인자연농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처럼 수백만 주의 나무를 직접 보살피며 국

토개발에 열정을 쏟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용인자연농원은 황무지에서 생동하는 땅으로 다시 태어났다.  

자연농원 개장식이 치러진 1976년 4월 17일, 자연농원 곳곳에는 “이곳을 보시고 버려진 48억 평 국토에 내일을 가꿉시다”라는 글귀가 쓰여

진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는 자연농원이 국토개발의 시범장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동시에 개발에 임했던 임직원들의 자부심을 표현

하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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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에 614두로 시작한 양돈사업은 1979년에 5개 양돈장에서 3만 2000두의 돼지를 사육하

는 국내 최대 양돈장으로 발전했다. 1976~1979년까지 자연농원 양돈장에서 생산 출하된 돼지는 

10만 두에 달했으며 6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무엇보다 3원교배의 품종개량으로 ‘과학양

돈’을 실현하며 증산효과는 물론 개량돈 보급, 비육돈 수출의 성과를 거뒀다.

제2절 국내 최초 가족동산 용인자연농원 개장

1976년 국내 최초 가족동산 개념의 자연농원(현 에버랜드)을 개장하면서 국민 레저문화의 장을 열었다. 자연

식물원, 자연동물원 그리고 놀이동산을 설치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동산의 역할을 다하며 1985년

부터 장미축제를 개최, 온 국민의 휴식ㆍ레저공간으로 거듭났다.

‘10년 앞을 내다본 온 국민의 산 교육장’을 실현하기 위한 가족동산은 가실리와 전대리 일대에 

조성됐다. 총 66만 1157m²(20만여 평)의 규모에 자연식물원, 자연동물원 그리고 놀이동산을 설

치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동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23만 1405m²(7만여 평) 규모의 자연식물원은 1973년부터 착수해 플라워센터(Flower 

Center), 로즈가든(Rose Garden), 썬큰가든(Sunken Garden)을 1975년 조성 완료했다. 지형을 

살려 온실식 식물원이 아닌 노천식 식물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단순한 유원지 개념을 넘어 휴식처

인 동시에 산 교육장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하도록 했다. 

자연동물원은 갇힌 동물이 아닌, 자연의 동물과 인간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공간형성에 주력

했다. 1974년 조성공사를 시작해 1976년 초 마무리했는데, 16만 5289m²(5만여 평)의 자연공간에 

사자사파리, 사슴방목장, 열대동물사, 원숭이동산, 산양방목장 그리고 한 가운데 어린이 동물원

을 배치해 포유류와 조류의 생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방사식으로 만들어진 사자사파

리는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조성한 것이었다. 

놀이동산은 모처럼 나들이 나온 가족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1975

년 7월 공사를 착수했다. 요술집을 중심으로 제트열차, 회전목마, 스포츠카, 신나는 보트, 비행의

자, 데이트컵, 미니카, 아프리카탐험 등 9기종과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농산

으로 탄생했다. 

1976년 4월 17일 ‘용인자연농원’의 역사적인 개원식이 이뤄졌다. 개원식 다음날인 4월 18일에 일

반에게 공개됐는데, 첫날 2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국토개발의 현장이며 자연학습장으로 조

성된 용인자연농원의 참모습을 체험했다. 용인자연농원은 1인당 국민소득이 818달러에 불과하던 

시대, 국민 레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며 바쁜 도심생활에 지친 국민에게 비일상적인 체험과 휴식, 

격조 높은 정서적 안정과 즐거움을 제공했다. 살아 있는 자연에 대한 연구기관이자 생태환경 학습

장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교육적 측면에서도 지대한 성과를 거뒀다.

자연농원 관람객 수는 1976년 88만여 명, 1977년 146만여 명, 1978년 151만여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유원지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고객의 기대를 받아들여 1981년부터 레저

공간의 확대를 추진했다. 그해 3월 후룸라이드 도입을 시작으로 1985년에는 지구마을을 건설하

는 등 매년 놀이시설을 확충해 나갔다. 

1985년 6월에는 놀이시설과 동물원 위주의 관람패턴과 놀이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 ‘장미축제’와 ‘야간개장’을 개시했다. 국내 최초로 장미를 테마로 한 축제를 기획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을 사로잡으며 우리나라 꽃 축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장미축제와 함께 

야간개장을 시작해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마땅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시절 새로운 여가문화를 창조했다.

이듬해인 1986년 10월부터 산을 평지로 만드는 확장공사에 들어가 1987년 하이랜드를 조성함

으로써 가족동산은 66만 1157m²(20만 평)에서 99만 1736m²(30만 평)으로 크게 확장됐다. 여기

에 환상특급(현 롤링엑스트레인) 등 대형 놀이시설이 들어서고 주차장이 대폭 증설돼 자연농원은 

세계적 희귀종, 사불상을 들여와라

용인자연농원은 개장준비를 하며 특이한 동물을 도입하기로 하고 사불상 도입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세계적 희귀종 사불상 도입은 분양받

는 일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사불상을 제대로 사육번식할 수 있는 곳은 영국 동물원뿐이었다. 사불상 분양을 신청해도 2년에 1마리씩 

순서대로 분양하고 있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다. 이때 영국의 모 백작이 100여 마리의 사불상을 기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설득 끝에 

10마리를 분양받기로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우리나라 검역법상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었던 것이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농수산부장관을 직접 만나 사불

상의 질병유무를 검사 확인한 후 병이 없으면 도입을 허가하도록 요청했다. 정밀검사 결과 사불상에 병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도입허가

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재차 관계당국에 건의한 결과 미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것으로 조건부 도입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용인자연

농원은 세계적 희귀종인 사불상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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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공간으로서 역할을 크게 제고했다. 그 결과 1985년 개장 이래 최초의 흑자를 기록한 자연농

원은 1986년 입장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 1987년에는 24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온 국민의 휴

식ㆍ레저공간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1976년부터 ‘페어웨이 잔디교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982년까지 안양중지

로 잔디를 교체하고 국내 최고의 골프장으로서 명성을 이어 갔다. 국내 골프문화를 선도해온 안양

칸트리크럽은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세계제일운동’을 전개해 세계 속의 골프클럽으로 발돋움

해 나갔다. 분임조활동이라 지칭되는 QC(품질관리, Quality Control)를 도입해 캐디들의 자긍심

을 높이고 경기보조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등 전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1985년 7월 요금후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골프장운영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198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독창적인 운영시

스템을 구축했다. 

제3절 국내 빌딩관리사업 선도

중앙개발은 ‘건물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던 1970년대 건물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자동화, 규격화를 추진하며 

국내 빌딩관리사업을 선도했다. 1977년 빌딩관리사업부를 발족하고 빌딩관리를 본격화했으며, 1981년부터

는 조경관리도 확대해 나갔다.  

1966년 삼성빌딩을 준공하면서 시작한 중앙개발의 빌딩관리사업은 순조로운 임대와 함께 과학

적 빌딩관리로 발전해 나갔다. 1969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물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업

무를 표준화시키는 한편 자재의 규격화와 시설의 자동화를 추진했다. ‘건물을 지키는 것’이 전부

였던 당시 수준에서 건물관리 업무의 표준화와 자동화, 규격화 추진은 매우 선진적인 방식이었다. 

1971년부터 삼성빌딩 관리기술을 활용해 건물관리 확대에 나선 중앙개발은 1976년 4월 최신 

시스템을 갖춘 삼성본관이 준공되자 빌딩관리사업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중앙개발은 1977년 7월 

1일 동방생명(현 삼성생명)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빌딩관리사업부를 발족했다. 또 1977년 2

월 삼성종합건설이 설립되면서 중앙개발은 그동안 수행해오던 건설사업 일체를 그해 6월 삼성종

합건설로 이관하고 빌딩관리사업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 

1970년대 들어 빌딩의 고층화,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건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이뤄지

고 있었고, 1972년 말 대연각호텔 화재 등을 통해 건물관리의 전문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개발은 빌딩관리 전문업체로서 국내 빌딩관리사업을 선도해 나갔다. 1978년 하반기부터 빌

딩관리를 본격화해 1981년 중앙개발이 관리한 빌딩은 10개동, 총관리면적은 18만 1818m²(5만 

5000여 평)에 이르렀다. 이에 1981년 ‘1984년까지 인당 관리면적을 638m²(193평)로 올린다’는 

관리지표를 제정하고 점검보수팀의 운영(통합보수), 빌딩관리 업무의 표준화, 기술직 사원의 다

기능화 등 3개 추진사항을 설정했다. 건물관리업무의 표준화를 위해 ‘빌딩관리기준’을 정립했으

며 1983년부터는 빌딩관리사업부가 관리하던 건물들의 연혁을 정리했다. 

1984년 10월 동방생명빌딩이 준공되면서 중앙개발의 빌딩관리사업은 더욱 체계화, 전문화됐

다. 동방생명빌딩에는 ‘BAS(빌딩자동제어시스템, Building Automation System)’가 설치됐는

데 중앙개발은 BAS를 운영하면서 인력에 의한 빌딩관리를 자동화 빌딩관리로 발전시켰다. 관리

영역은 계속 확대되어 1985년에는 22개동, 44만 9587m²(13만 6000여 평)가 되었다. 

중앙개발은 일본의 선진 빌딩관리 사례를 연구해 1986년부터 더욱 진화된 빌딩관리를 추진했

다. 빌딩별 관리형태에서 직능별 통합형태로 관리패턴을 바꿔 나갔으며, 이를 위해 1987년부터 다

기능교육을 실시해 타 직종에 대한 업무와 기술을 습득하게 하면서 빌딩관리직으로 전문화했다.

빌딩관리와 함께 중앙개발은 1981년부터 조경관리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경관리사업

은 조경이 직원들의 휴식과 정서생활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간파하고 인재제일과 합리추구의 

발현으로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병철 선대회장의 철학에 기반하여 추진됐다. 안양칸트리

크럽, 용인자연농원을 비롯해 1977년 삼성코닝 수원공장, 호텔신라의 조경공사를 수행하면서 이

미 높은 조경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중앙개발은 1980년대 후반 국내 골프장의 공사물량 증가와 

시큐리티 전문화의 모태

중앙개발은 빌딩관리를 확대하면서 소관업무 중 보안업무를 전문화하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룹 59개 사업장의 보안업무 총 인력은 

919명이었는데 국내 최대의 보안용역회사를 설립하기에 충분했다. 중앙개발은 보안용역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해 1980년 2월 신규개발팀을 

구성하고 그해 6월 22일 일본 최대의 시큐리티 회사인 일본경비보장(현 세콤)과 합작 및 기술제휴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해 7월 3일 한국

경비보장(주)을 인수, 1981년 1월 23일 상호를 한국안전시스템(주)으로 바꾸고 국내 최초로 시스템 보안영업을 시작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

나라 대표 시큐리티 전문회사로 성장한 (주)에스원의 모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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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조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제4절 이어지는 국토개발 의지와 신규사업 개시

용인자연농원의 산지개발 정신과 궤를 같이해 지하수개발사업을 개시,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심화되던 공장

의 용수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인테리어사업과 삼성그룹 연수원을 중심으로 한 급식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중앙개발은 용인자연농원을 조성하는 한편, 1974년 ‘과학적 탐사에 의한 지하수 개발’을 표방

하며 지하수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용수난이 심화되던 당시, 지하수개발사

업은 수익성을 논하기에 앞서 공익의 개념이 강하게 내포된 사업으로서 용인자연농원의 산지개발 

정신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1974년 용인개발단지에서 제1호공 개발에 성공한 중앙개발은 같은 해 제일합섬 구미와 경산공

장에서 2700여 톤의 지하수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자연방사능 탐사기술’ 등 탐사 기술체계를 정

립한 후 1975년 2월 18일 과학기술처에 ‘응용이학 지질분야 전문기술용역업’ 등록을 마치고 지하

수개발사업을 본격화했다. 전국 각 공장을 대상으로 지하수개발을 확대시켰으며, 한발 더 나아가 

지질조사까지 추진했다. 

지하수개발사업에 착수한 1년 후인 1975년 4월 중앙개발은 수질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폐수

처리사업에 나섰다. 각 공장의 용수해결을 위한 지하수개발사업은 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기 때문이었다. 1977년 7월 환경팀을 발족시키고, 1978년에는 전년대비 318% 성장을 구가

할 만큼 환경사업은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대형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

고, 주력 사업인 지하수개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1981년 9월 환경사업을 대성중공업으로 이관

했다.

중앙개발은 1985년 자체 보유의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1985년 4월 인테리어사업에 

착수했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

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빌딩, 호텔, 백화점, 연수원 등 다양한 용도의 빌딩을 관리하며 축적한 인

테리어에 대한 감각과 기술을 활용해 신사업에 진출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중앙개발은 1982년 6월 호암관, 해운대연수소 등 삼성그룹 연수원을 중심으로 급식

사업을 개시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업 차원

에서 급식사업을 전개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빌딩관리를 수행하던 중앙개발이 이

를 맡은 것이었다. 1986년 서울시 중구 소재의 제1공제회관이 오픈하면서 그해 9월부터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 1987년 호암관 2생활관, 종합기술원 

준공으로 중앙개발의 급식사업도 저변을 서서히 확대해 나갔다. 

사가(社歌) 제작

중앙개발은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정신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며 1979년, 마침내 흑자경영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을 축하

하고, 직원들의 화합과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다양한 친목ㆍ단결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사가(社歌)도 그 일환이었다. 1980

년 9월 30일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완성된 사가에는 국토개발에 대한 의지와 사업보국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 하늘이 준 우리 국토 살기 좋고 아름답게

황무지를 갈고 이뤄 옥토 만든다

무궁한 우리 자원 공익 위해 개발하여

자손만대 기리 누릴 복지 이룬다

2. 한 치의 땅 한 포기 풀 아끼고 보전하여

값지고 보람있는 사회 문화 건설한다

온 나라 모든 자원 겨레 위해 개발하여

누구나가 함께 누릴 행복의 터 이룬다

후렴

아아- 중앙개발

창의와 단결로 전진하여

새시대의 앞을 간다

우리 앞에 영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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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창업과 혁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1988~1996)

제1절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의 개척

그룹의 제2창업과 신경영에 발맞춰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지역형에서 국제형으로 사업구조를 획기적

으로 바꿨다. 1994년부터는 고객만족경영을 본격화해 서비스아카데미를 필두로 대한민국 서비스산업을 선

도해 나갔다. 

한국경제의 초석이자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선대회장이 1987년 11월 19일 타계했다. 한평생

을 사업보국에 바쳐 삼성을 한국 제일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한국경제 발전을 이끈 이병철 선대회

장은 스스로 국토개발 의지를 실천했던 용인자연농원의 양지바른 언덕에서 영면에 들었다. 

이병철 선대회장에 이어 1987년 12월 1일 제2대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이건희 회장은 이듬

해인 1988년 3월 22일 삼성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그룹 제2창업’을 선언했다. 21세기를 맞기 

전에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며, 나

아가서는 삼성을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삼성은 

1993년 ‘아내,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경영혁신과 ‘삼성제품의 질은 바로 삼성의 얼굴이다’라는 

질 중시 경영으로 대표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채택하고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신경영

을 출범시켰다. 

제1회 전사 서비스 발표대회 개최

중앙개발은 1994년 11월 25일 삼성생명 국제회의실에서 리조트, 빌딩엔지니어링, 안양과 동래골프장의 전 사업부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전사 서비스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전사 서비스 발표대회는 신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서비스 질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제1회 전사 서비스 발표대회에서 각 사업부별 예선을 거쳐 결선에 오른 팀들의 열띤 역할 연기 경연이 펼쳐졌다. 고객 접점에서 일어날 수 있

는 각종 상황을 연출해 최고의 서비스란 무엇인지를 겨뤘다. 리조트 식음팀이 ‘양식 테이블 매너를 겸한 테이블 서비스’라는 주제로 최우수상

을 차지했고, 안양 고객서비스파트와 빌딩 본관서비스팀, 빌딩 일보서비스팀 등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팀에게는 

일본 벤치마킹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후에도 서비스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서비스 혁신을 지속했는데, 특히 에버랜드에서 2003년부터 실시한 핸드롤링(Hand-Rolling) 서비스

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국에서도 에버랜드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잇달았는데, 그중 쑤저우(蘇州)의 당서기는 보

고 반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라며 중국 방송에 출연해 핸드롤링을 직접 시연했다고 한다. 

그룹의 제2창업 선언과 신경영 출범은 중앙개발에게도 커다란 변혁을 몰고 왔다. 국토개발 위

주의 사업을 탈피, 종합서비스기업을 향한 새로운 항로를 활짝 열었다. 

우선 삼성그룹의 중소기업형 철수 공표에 따라 중앙개발은 지하수개발, 토목, 양돈, 인테리어 4

개 품목을 중소기업 이양품목으로 지정하고 지하수개발사업과 토목사업을 1989년에, 양돈사업

을 1990년에, 인테리어사업을 1992년에 철수했다. 또한 1989년 3월 경영개선팀을 신설해 제2창

업정신에 입각한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발전적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자주관리능력 향

상, 업무 효율화, 혁신풍토 조성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각종 실천운동을 펼쳤다.

특히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생산성과 품질 자체가 임직원에 의한 서비스로 표출되는 특성을 지

니고 있는 중앙개발은 경영개선의 방향을 고객만족에 두고 1994년부터 고객만족경영을 본격 추

진했다. 이를 위해 친절화, 청결화, 고급화, 정보화, 국제화, 안전화, 임직원 만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한국 서비스산업의 재탄생을 추구해 나갔다. 

1994년 6월 1일 개원한 서비스아카데미는 최초의 전문화된 서비스 교육기관으로, 중앙개발의 

고객만족경영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서비스아카데미는 주제

별로 다양한 테마 서비스교육시설을 갖추고 체계화된 프로그램, 실무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겸비

한 전문강사진, 전문화된 체험코스 등을 마련해 교육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비스마인드를 생

활화하고 친절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

한 엔터테인먼트 기초과정에서부터 접객 창구응대, 티켓수불, 식음료관리 및 서빙(Serving)과 판

매실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서비스의 전문화를 실현했다. 

개원 당시에는 직원들의 기본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관공서를 비롯한 일반 서비스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교육기회를 확대, 우리나라의 서비스문화를 크게 변화시켰다. ‘서비스’라는 개념이 아

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중앙개발은 서비스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종합서비스기업을 향

한 초석을 마련하며 국내 서비스산업의 리더로 우뚝 섰다. 

한편 중앙개발은 환경아카데미 오폐수처리장을 1992년 6월 용인에 개원했다. 국내 최초로 환

경과 교육을 결합한 친환경 교육장으로서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 최대 7500여 톤의 오폐수를 상수

원수 2급수 수질로 처리해 이를 전량 재이용하고, 허드렛물을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갖추는 

등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했다. 또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국내 최초로 연소 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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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배출가스를 청정화하는 공기자동조절 방식의 소각시설을 활용했으며, 음식쓰레기를 

사료화해 재활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해 공무원, 기업체 환경담당자에게 

개방, 환경전문가의 안내 하에 관찰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 왔다. 

이어 중앙개발은 1996년 10월 1일 ‘환경선언’을 선포, 기업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 임직원의 결

의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개발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앞장서면서 환경보호 

캠페인과 에너지절감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1997년 

9월 서비스업계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제2절 빌딩관리의 선진화와 고객의 공간 창조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로 빌딩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빌딩관리의 선진화를 도모, 1996년 세계 최초로 

빌딩경영서비스 부문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또 2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대상 수상 등 국내 경관

산업을 이끌며, 에너지절감사업 진출로 사업다각화를 도모했다. 

삼성본관, 삼성빌딩, 삼성생명 본사사옥, 중앙일보 신사옥, 안국화재 사옥에 BAS(빌딩자동제어

시스템, Building Automation System)가 설치되면서 중앙개발은 1988년 12월 빌딩자동화시스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각 건물에 분산 설치된 BAS를 본부 건물에서 원격 

조정해 각 건물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기능을 수행, 빌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일과 쉼터’, 별관(조경)사옥ㆍ캐스트하우스

1996년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별관(조경)사옥과 캐스트하우스는 ‘일과 쉼터’라는 주제로 설계됐다. 1995년 11월 10일 준공

식을 가진 별관(조경)사옥은 ‘일의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 조경설계와 공간활용도를 높인 사무공간 연출로 쾌적하고 창의적인 사무환경을 

제공했다. 1993년 조경사업부 설립 이후 허름한 창고건물에서 근무하면서도 최고의 역량을 보여준 조경 직원들에게 새로운 조경사옥은 더 

큰 꿈을 향한 창의의 공간이었다. 조경사옥은 유럽풍의 지중해식 건물을 콘셉트로 하여 기둥을 배제한 공간을 도입,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출

입문을 유리로 제작해 실외의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실내로 끌어들였다. 

‘쉼의 공간’인 캐스트하우스는 공용ㆍ후생ㆍ주거지역으로 구분,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인 1실 기숙사로 설계하고, 자기계

발을 위한 어학 및 독서실, 문화생활을 위한 헬스장ㆍ영화관 등을 구성해 복합적 공간으로 탄생했다. 

이를 위해 삼성본관 중앙감시반에 메인컴퓨터를 설치하고 모뎀을 통한 전용회선을 이용, 각 빌

딩의 BAS를 연결해 HVAC(공기조화)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네트워크 시

스템의 주요 기능은 원격감시, 원격제어, 각종 기기의 운영상태 파악, 경보메시지 출력, 운전프로

그램 조정의 5개 기능으로 구분했다. 

중앙개발은 1990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걸쳐 삼성데이터시스템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JANS(Joong Ang Network System)’라고 명명했다. JANS는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설치돼 1991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 소수정예에 의한 빌딩관리를 실현했다. 

이와 함께 중앙개발은 빌딩관리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89년 3월 일본 모리그룹의 NIS사

와 기술용역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주로 운전업무와 관리업무에 대한 모리사의 개선안을 바탕으

로 중앙개발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관리업무의 개선방향을 수립했다. 빌딩관리 업무능률 향상, 

인력의 효율화, 자동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1990년 5월부터 삼성본관을 필두로 일일업무 스케

줄, 시설물의 관리주기, 연간 유지관리계획 정립 등 업무개선에 착수, 빌딩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했

다.

이 같은 빌딩관리 노하우를 인정받아 1994년 7월 서울 강남 포스코빌딩에 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으며, 1996년 6월 세계 최초로 빌딩경영서비스 부문 ISO 9002 인증을 획득해 전문 빌딩경

영서비스기업으로서 국제적 공인을 받았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1996년 46개 사업

장, 145만 4546m²(44만 평)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에너지절감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1989년 캐나다 이코놀

러(Econoler)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절감사업은 빌딩관리를 통해 축적한 내부자

원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서 아직 우리나라에 산업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시장선

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후 에너지절감사업, 빙축열시스템, 환경ㆍ안전진단, 빌딩운영컨설팅 등을 전개했으며, 1992

년 10월에 상공자원부로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1호로 지

정되는 알찬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를 시행했는데, 중앙개발이 1호 기업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1993년 6월에는 공장에까지 에너

지절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취득, 공장부문 에너지절감사업을 시작했으며 1994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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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철탑산업훈장 표창을 받는 등 국내 정상의 에

너지절약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조경사업은 1981년부터 빌딩 및 공장의 조경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문인력을 강화하

고 노하우를 축적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골프장 조경과 호텔은 물론 공장, 유원

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계기술 수준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육성해 1991년에는 동진, 고려, 신라 

등 3개 골프장 신설공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1992년 들어 민간공사 외에 관급공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해 12월에 종합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1993년 1월 조경사업부를 발족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993년 신라호

텔 조각공원과 큰길타워, 1994년 신창동 삼성 조합아파트로 서울시 조경상을 잇달아 수상했으며, 

1995년 삼성서울병원, 1996년 삼성에버랜드 별관(조경)사옥과 캐스트하우스 실적으로 2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조경수준을 공인받았다.

제3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푸드서비스 본격화

1994년 FS사업부를 설립하며 기업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푸드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듬해인 1995년 FM사업부를 신설, 고품질의 식자재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식음문화 발전

의 기틀을 마련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1인당 소득도 1만 달러 시대를 바라

보면서 우리나라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로 급식에 대한 

인식도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FS(Food Service) 사업을 유력한 사업아이

템으로 인식해 시장에 진출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1982년 삼성그룹 연수원을 중심으로 급식사업을 시작한 중앙개발은 1994년 12월 FS사업부를 

설립하며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도모했다. 빌딩관리와 연계해 급식사업을 

좀 더 전문화, 체계화하기로 하고 직급ㆍ승급체계를 만들어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동기를 부여했

다. 당시 삼성 신경영에 따른 7ㆍ4제 실시로 급식에 대한 수요도 많아졌다. 

중앙개발은 복리후생 차원을 벗어나 FS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5년 4월 FM

사업부를 신설하고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했다. 비록 별개의 사업부였지만 FM(Foodstuff 

Management)사업부는 FS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을 전담하면서 바잉파워(Buying Power) 

확대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시너지를 창출해 나갔다. 또한 위생안전 측면에서 균일한 품질의 식

자재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FS사업을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했다.

FS사업부와 FM사업부 신설로 급식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중앙개발은 1995년 12월 일본의 

최대 단체급식업체인 닛꼬꾸 트러스트(Nikkoku Trust)사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선진 FS 운영

노하우 개발에 나섰다. 업무제휴를 통해 양사의 운영노하우를 교환했으며, 눈높이 연수 등 인적교

류를 실시해 식음사업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적경쟁력을 배양했다. 이러한 해외 업무제휴 및 인

적교류는 글로벌 식음선진기업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1995년까지 FS사업장은 18개소로 증가했으며, 1996년에는 제3공제회관 오픈에 따라 서울 강

남지역에서 근무하는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러한 급식 

노하우를 기반으로 1996년 여름, 경기도 파주 문산지역이 큰 수해를 입자 하루 3000식의 식사지

원에 나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했으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그해 11월 수해복구지원 국무

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픔을 함께, 수재민돕기 팔 걷어

1996년 7월 경기도 문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주민들은 망연자실,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정의 손

길이 밀려들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지원에 나선 가운데 중앙개발은 주민들의 식사지원을 위해 현장에 조리사들을 투입했

다. 중앙개발은 취사용 차량과 식자재 이동차량을 총동원해 급식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양이 많다고 하여 질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중앙

개발은 육류 등 수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단을 중점적으로 제공했으며, 식판도 위생을 위해 모두 새것으로 제공했다. 지원하기로 한 

기간도 늘려 수재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돌봤다. 상을 받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1996년 11월 2일 수해복구지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봉

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중앙개발은 이후에도 파주, 문산, 강릉, 마산 등 전국 각지의 수해현장에서 2주 이상 텐트에서 숙식까지 하는 봉사활동으로 수재민들의 아픔

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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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레저산업의 새 지평 개막

자연농원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트랙션 도입과 에듀테인먼트 실현으로 가족여가문화를 창출해 나갔

다. 1996년 개장 20주년을 맞아 자연농원을 에버랜드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 최초의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

이를 개장하는 등 국내 레저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와 핵가족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와 개방화ㆍ지방화ㆍ세계화 등 

외부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중앙개발의 모습도 미래지향적 사업구조로 탈바꿈했다. 용인자

연농원은 국토개발사업에서 가족형 놀이공원으로 전환하며 국내 레저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1985년 시작한 장미축제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용인자연농원은 ‘꽃’을 테마로 하여 1992

년 튤립축제, 1993년 국화축제, 1994년 백합축제를 개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국내 꽃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1988년 1월 국내 최초로 눈썰매장을 개장해 겨울철 레저명

소로 정착시켰다.

용인자연농원은 소득수준이 증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트랙션 개발에도 주력했다. 

1986년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탑승 가능한 비룡열차가 등장했으며, 1992년 독수리 요새, 1994년 

판다 리리와 밍밍의 첫 데이트

자연농원(에버랜드)은 한중수교 2주년 기념으로 1994년 11월 2일 중국 고위층과 정관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판다월드 개관식을 가졌

다. 이붕 총리 방한 기간에 실시된 판다월드 개관식 테이프 커팅에는 주림(이붕 총리 부인), 주한경(전기침 외교부장 부인) 등 중국측 고위층

이 참가해 한중 우호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세계적 희귀종인 자이언트 판다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주식인 대나무 공급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신선한 대나무 수

급을 위해 전국의 대나무 서식지를 모두 조사하고, 주로 거창, 산청, 진주 등에서 대나무를 수급해 냉장창고에 보관, 1주일에 2번씩 공급했다. 

판다 생일잔치에는 죽순 케이크까지 만드는 정성을 기울였다.  

1996년 1월 17일 판다월드에서 ‘리리’와 ‘밍밍’이 첫 데이트를 가졌다. 4월 중순 교배를 전제로 합방식에 들어간 2마리의 판다는 이날 첫 데

이트에서 엎치락 뒷치락 장난을 치며 애정을 쌓기 시작했다. 판다 리리와 밍밍의 합방식을 위해 그동안 에버랜드 동물원은 판다월드 전시관에 

특별 제작한 투명유리를 설치해 서로의 얼굴을 익히도록 하고 1995년 11월 말부터는 각자가 거주하는 방의 윗벽을 허물고 창살로 교체해 서

로의 채취를 느끼게 하는 한편, 방을 교체 거주케 하여 환경으로 인한 거부감을 최소화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성공적인 합방을 위해 당일 리

리와 밍밍의 보금자리에 장미꽃을 뿌리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후 에버랜드의 보살핌 속에 국내 관람객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던 자

이언트 판다는 1999년 2월 8일 중국에 반환됐다. 

아마존 익스프레스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종을 중심으로 도입하며 놀이시설의 테마화를 

추진했다.

동물원 역시 자연의 신비와 소중함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를 실현했다. 1980년 호

랑이 사파리, 1990년 곰사파리에 이어 1992년 사자와 호랑이가 함께 서식하는 와일드사파리를 조

성, 생태학습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또 1989년 국내 최초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라이

거’를 탄생시켰고, 1994년에 중국에서 판다를 도입해 한 달 만에 100만 명의 입장객을 모으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섰다. 

용인자연농원은 1993년 1월 누적입장객 4000만 명을 기록했다. 당시 4000만 명이면 전 국민이 

한 번씩 찾아온 숫자로 용인자연농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했다. 용인자

연농원은 개장 20주년을 맞아 달라진 위상을 대외에 선포하고, 세계 초일류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

해 1996년 3월 ‘에버랜드(Everland)’로 새롭게 태어났다. 에버랜드는 영원과 활력, 순환하는 자연

과 생명을 뜻하는 ‘Ever’와 자연과 포근함을 상징하는 ‘Land’가 합성된 단어로 자연과 꿈의 공간

을 뜻하고 있었다. 

1996년 5월 25일 에버랜드를 방문한 이건희 회장은 “미국 디즈니랜드보다 한국의 에버랜드가 

더 낫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테마파크는 쇼 비즈니스이다.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스케일이 있

어야 감동을 준다. 장미원도 세계에서 제일 명성이 있는 장미원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세계 

제일을 강조했다. 

이건희 회장의 세계 일류화 주문에 따라 에버랜드는 1996년 1만 6500m²(4991평) 규모의 포시

즌스 가든과 신규 테마공간 글로벌 페어를 오픈하고, 썸머 뮤직 페스티벌,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

드, 멀티미디어쇼 미라큘러스 등 완전히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인적 서비스 강화를 위

해 1994년 ‘인사, 용모, 복장, 보행, 전화’ 등 친절 5대 항목을 선정하고 직원들의 글로벌 시각 확대

를 위한 해외 눈높이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친절’과 ‘서비스’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에버랜드는 1996년 7월 캐리비안 베이를 개장해 한국 워터파크 시대를 개막했다. 국민 대

다수가 ‘워터파크’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지만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부

응하는 새로운 레저문화 창출을 위해 에버랜드는 캐리비안 베이를 개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물놀

이문화를 창조해 나갔다. 캐리비안 베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실내와 실외를 아우르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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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로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 레저문화에 한 획을 그었다. 

개장 직후인 1996년 8월 8일 캐리비안 베이를 방문한 이건희 회장은 워터파크를 즐기기 위해 입

장 대기를 하고 있는 고객들을 바라보며, 명실상부하게 여가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에버랜드

의 위상과 역할을 당부했다.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즐겁게 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를 배우는 문화교류의 장

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테마파크는 친절이 생명이므로 구성원 모두가 더욱 친

절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친절 서비스 향상에 더욱 신경써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안양칸트리크럽은 격조 높은 골프문화 창조와 고객서비스 혁신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989년 20여 년간 축적한 기술, 자료 및 효과적 잔디방법을 업계에 제공하면서 한국골프장협회 

부설기관인 한국잔디연구소를 유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3년 12월 잔디환경연구소를 설립

해 잔디연구의 한 획을 그었다. 잔디환경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 잔디 전문 연구기관으로, 

안양중지의 특허 등 토종 잔디보호와 육성, 보급에 앞장섰다. 

1991년 3월에는 캐디 자율관리조직을 편성해 캐디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했다. 또 1988년부터 

동래칸트리크럽을 위탁관리하며 안양칸트리크럽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영남지방의 대표적인 

명문골프장으로 성장시켰다. 중앙개발은 1996년 칸트리크럽을 ‘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 BI를 변

경, 안양ㆍ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을 세계적인 골프클럽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제4장 삼성에버랜드로 새출발, 종합서비스기업으로(1997~2002)

제1절 21세기 초일류 종합서비스기업, 삼성에버랜드

1997년 중앙개발에서 삼성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주력 서비스기업이자 종합서비스기

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 지식경영, 6시그마 도입 등 체질을 개선하며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기업으로 발돋움했다. 

1997년 10월 18일 중앙개발은 ‘삼성에버랜드’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날 신사명 및 21세기 비전 

선포식을 갖고 삼성에버랜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간과 공간의 무한가치를 창출하

는 ‘21세기 초일류 서비스기업’ 실현을 천명했다. 

창사 이래 그룹의 서비스 대표기업으로서 건전한 국민여가생활을 선도하고, 관광보국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 온 삼성에버랜드는 사명변경을 통해 긍지와 개척정신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새 시대에 적합한 소프트한 기업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다. 1993년 신경영 때부터 모든 경영조직

과 기업환경을 1차 산업형에서 3차 산업형으로, 지역형 지방형에서 국가형 국제형으로, 내국인 중

심의 비즈니스를 내외국인 중심의 비즈니스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작게는 삼성그룹, 크게는 한국

을 대표하는 최고의 서비스 기업을 향해 도전해온 노력이 삼성에버랜드라는 사명에 집약돼 있었

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에버랜드의 대표 사업인 에버랜드에 대해 “용인이 어떤 땅인지 아는가? 단

순히 여기에 집이나 지어 집 장사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얼과 문화가 살아나야 한다”고 자주 강조해

왔다. 국민교육의 장으로 용인자연농원을 마련한 이병철 선대회장의 뜻을 이어 단순한 사업장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명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제일의 규모와 콘텐츠

를 자랑하는 초일류 서비스기업으로의 도약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건희 회장의 비전을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사명변경과 함께 레저, 유통, 조경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활약하는, 그래서 미래 인재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내 최고 기업으로 성장

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대국민 친절ㆍ청결 서비스 문화의 시범사업장으로서 국가 서비스문화

를 선도하며 세계적 수준의 종합서비스기업을 향해 나아간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전 구성원의 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식경영을 1998년 1월부터 

서비스형 6시그마 정립

삼성에버랜드는 지식경영에 이어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했다. 제조업에 맞춰 탄생한 6시그마를 서비스업

에서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도 많았지만 삼성에버랜드는 멈추지 않는 성장동력으로 혁신을 내재화하기 위해 6시그마를 서비스형으로 최

적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우선 2000년에 처음 6시그마를 도입하며 벨트 양성을 위한 선발대를 조직하기로 하고 BB(Black Belt) 22명을 양성했다. 이와 함께 대표 사

례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시간 줄이기, 잔반 줄이기 등 사업영역별로 주요 과제 23건을 도출해 시범 프로젝트로 1년 동안 수행했다. 6시그마

를 서비스업에서 최초로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전적으로, 진취적

으로 바뀌었고, 그와 함께 삼성에버랜드만의 6시그마 모델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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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추진했다. 지식경영은 지식을 서로 전달, 공유해 구성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

으로, ‘공유(Sharing)’와 ‘창출(Creation)’을 핵심개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는 ‘지

식’을 ‘고객을 만족시키는 법’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전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개선하고 혁신해 

고객만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인’이 될 것을 촉구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식경영 추진을 위해 학습조직 커뮤니티 ‘오아시스’를 만들어 업무 노하우를 공

유하고 개선해 나갔다. 또 창립 이후 최초로 전 부문의 업무 매뉴얼을 정리해 1999년 12월 지식관리

시스템 e-KISS(Everland Knowledge Information Sharing Stage)를 구축, 지식경영 실천의 강력

한 도구로 활용했다. 오아시스 운영과 제안제도를 e-KISS에서 관리해 지식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평가에 따른 포상이 이뤄졌다. 신지식인 경진대회도 개최해 노하우 전파를 유도했다. 

삼성에버랜드의 이러한 지식경영활동은 우리나라 기업계 전체적으로 매우 선도적인 위치였으

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삼성에버랜드는 이에 만족하지 않

고 지식경영의 성과를 더욱 전파하고, 혁신을 내재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했다. 

삼성에버랜드의 6시그마 도입은 업계 최초의 시도로서 1년여간의 공감대 조성과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서비스형 6시그마 체계를 정립해 나갔다.

특히 삼성에버랜드는 구성원들의 마인드를 도전적, 진취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 직원 해외

연수를 시행, 2001년 4월까지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선진파크를 직접 경험

했다. 이 같은 체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직원들의 역량은 21세기 초일류 서비스기업의 

초석을 세우는 밑거름이 됐다.

또 직원이 만족해야 고객도 만족한다는 서비스 마인드 변화를 추구해 ‘고객과 직원의 윈-윈

(Win-Win)’을 도모했다. 사내 연구논문제도, 교양강좌 개설, 사내 독서대학 등을 운영하고 우수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으로 성공사례를 전파해 나갔다. 또 1인 1실 기숙사 신축, 캐스트 서

비스센터 운영, 직원가족 초청 등 복리후생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이 같은 서비스 마인드 제고는 1994년 개원한 서비스아카데미가 현장과의 협업 하에 주도했

는데, 서비스아카데미는 1999년 9월 국내 최초로 서비스교육기관부문 ISO 9001 인증을 획득함으

로써 국제적 품질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서비스 기관으로서 서비스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았다. 

제2절 고객의 자산가치 제고

삼성에버랜드의 빌딩관리사업은 IMF 외환위기를 기회로 삼아 FM(시설관리)에서 PM(건물가치관리)으로 

발전했다. 경관사업은 업계 선두를 놓치지 않으며 해외 조경사업과 환경복원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또 

ESCO사업 시장점유율 4년 연속 1위와 방재사업 진출로 고객의 자산가치를 제고했다. 

1997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삼성에버랜드의 빌딩관리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

다.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건물 관리비용을 줄이고 임대수입을 극

대화하는 PM(건물가치관리, Property Management)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이 시기에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진입과 함께 외국계 PM 대행사의 국내 진출이 이뤄져 이에 시급히 대응해

야 할 시점이었다. 전통적 빌딩관리의 영역인 FM(시설관리, Facility Management)부문 역시 최

적의 조건으로 관리하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더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수준이 요구됐다. 

이에 삼성에버랜드의 빌딩엔지니어링사업부는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에 힘써 1997년 7월 종합

자산경영시스템 ‘SPIN21(Strategic sPace Information Network 21)’을 개발해 전산화된 자산

관리를 추진했다. SPIN21은 임대, 시설물, 공사, 자재, 협력사 등 자산경영 제반 업무영역에 대

한 11개 모듈로 개발됐다. 각각의 모듈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타 모듈과 데이터

한국 빌딩관리의 우수성을 알려라!

2002년 초 삼성에버랜드의 자산관리사업부 관계자들은 선진사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세계 빌딩 오너 및 매니저협회(BOMA; 

the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의 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TOBY(The Office 

Building of the Year)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매니지먼트 업체들은 누구보다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년 동안 수

상을 위해 매진하여 세계 최고의 빌딩경영 역량을 인정받은 영광된 자리였던 것이다. 

‘TOBY에 도전해보자!’ 그때까지 북미를 제외한 세계 어떤 지역의 기업도 TOBY상에 도전한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1966년

부터 축적해온 빌딩매니지먼트 역량에 자신이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공적서 제출까지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모

든 문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일은 노하우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나 2박 3일 동안 워싱턴 등 3개 도시를 방문했다. 

그동안 TOBY상을 수상한 빌딩 매니지먼트 회사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지만, 노하우 유출에 난색을 표했다. 그중 3~4곳이 협조를 해줬지만 

복사는 아예 불가능했다. 열람을 통해 일일이 메모를 하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기업사옥빌딩부문에 삼성생명 본사사옥을, 9만 2562m²(2만 8000평) 이상 오피스빌딩부문에 종로타워를 응모한 500페이지 

분량의 공적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삼성생명 본사사옥이 기업사옥빌딩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시아 최초, 아니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최초 수상을 삼성에버랜드가 해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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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계할 수 있어 하나의 통합적인 자산경영시스템 역할을 했다. 2001년에는 ‘CMS(Central 

Monitoring Support System)’를 개발, 전국의 사업장을 원격 관리하는 군(群) 관리 개념을 실현

했다. 

1997년 11월에는 건축, 빙축열, 소방, 에너지, 환경, 온수기사업 등 빌딩엔지니어링사업부의 영

업 전 부문에 걸쳐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특히 영국 BVQI사와 한국능률

협회 등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인증을 획득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했다. 그해 11월에는 서비스업

계 최초로 안전관리 초일류기업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빌딩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자산경영부문으로의 사업 확대를 위해 선진사와의 업무제휴를 추진했다. 1999년 4월 미국 

CBRE사와 부동산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한 업무제휴를 체결, 선진기술과 운영기법을 도입함

으로써 종합부동산서비스업체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2001년 107개 사업장, 311만 4050m²(94만 2000평) 규모를 관리할 정도로 성장한 삼성에버랜

드는 2002년 6월 세계 빌딩 오너 및 매니저협회(BOMA; the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가 수여하는 TOBY(The Office Building of the Year)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하

는 쾌거를 거뒀다. TOBY상은 빌딩경영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삼성에버랜드

는 기업사옥빌딩부문에서 삼성생명 본사사옥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선 심사에 오른 세계

적인 부동산경영업체의 7개 빌딩과 경쟁,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기업에서는 최

초의 수상이었다. 이로써 삼성에버랜드는 한국 빌딩매니지먼트의 우수성을 과시하며 외국계 부동

산회사들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삼성에버랜드의 경관사업은 1997년 3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대상(삼성중공업 산청연수

원)을 수상하는 등 업계 선두를 놓치지 않았다. 1998년 이집트 카이로공원 공사, 2001년 파리서울

공원 공사를 시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경관사업을 수행하며 한국 정원의 우수성

을 세계에 전파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형 하천인 양재천을 시작으로 정

평천, 서호천 조성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환경복원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에너지사업은 2000년 ESCO사업 시장점유율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그해 10월 에너지위너

상(Energy Winner Award)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앞서 1998년 9월 LG석유화학 

분해로 Revamping 사업을 수주해 산업플랜트 및 공정부문 에너지 절감사업에도 진출했으며, 녹

색조명 도입 등 그린에너지 개발에도 선도적인 성과를 거듭했다. 

1997년 12월 미국의 노티파이어(Notifier)사와 기술제휴를 체결하며 진출한 방재사업은 시스

템을 선진화하며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오피스와 공장을 중심으로 한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에서 나아가 반도체, 전산센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제3절 선진 운영시스템 구축에 의한 푸드서비스 확대

삼성에버랜드는 조리아카데미 오픈, 물류센터 구축, 식품연구소 개소 등 선진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심하

고 먹을 수 있는 푸드서비스를 실현했다.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위생관리, 식자재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로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푸드서비스 전문화에 크게 기여했다. 

1997년 6월 약 2년여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쳐 조리아카데미를 오픈하고, 그해 11월 경기도 용

인에 서울유통센터(현 용인물류센터)를 오픈하는 등 삼성에버랜드의 푸드서비스는 더욱 고도화

되어갔다. 3만 3058m²(1만 평) 규모의 서울유통센터는 품목별 존(Zone)을 구성하는 등 최신의 

식자재 보관시스템을 갖추고 삼성에버랜드 푸드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그해 2월 FS사업부는 ISO 9002를, 7월에는 국내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ISO 14001을 획득했으

며, 10월에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직원식당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단체급식사업 개시 3년 만에 9만 

식을 돌파, 업계 선두권에 진입했다. FM사업 역시 납품수주 계약을 확대하며 총 23만 5000식의 

수작업에서 디지털로

1995년 FM사업 초기만 해도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식자재 리스트를 FM사업부로 팩스로 보내면 수기로 적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장

을 보러 갔다. 이후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품목도 증가하자 수기에 의한 작업방식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1998년 FAMES(Food And Menu Engineering System)를 도입, 전산발주를 개시했다. 아직까지 PC가 일반화되지 않

은 시절이어서 사업장에 PC를 설치해 주는 등 전산시스템을 정착시키기까지 꽤 많은 노력이 뒤따랐다. 그러나 FAMES 시스템도 실시간 업

그레이드가 불가능해 신속하고 고도화된 업무수행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각 사업장마다 영양사들에게는 ‘족보’라고 불리는 레시피가 있

었는데, 이를 표준화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됐다. 신입 영양사에게 ‘족보’를 전수하고 공부시키는 데만 1~2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이다.

2002년 도입한 FAN(Food service Advanced Network) 시스템은 웹버전으로 접속만 하면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이러한 

모든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발주에서부터 식자재 검수, 협력업체 관리, 고객반응까지 FAN 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푸드서비스 사업은 더욱 과학적ㆍ체계적ㆍ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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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공급을 책임지게 됐다.

이처럼 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규모가 확대되자 1998년 1월 FS사업부와 FM사업부를 통합해 

유통사업부를 발족했다. 식문화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지면서 급

식사업의 전문화와 체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삼성에버랜드는 유통사업부 발족 후 산업

체, 오피스, 관공서 등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강화해 나갔고, 1998년 PB(Private 

Brand)제품 후레시스(FRESIS)를 출시해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후레시스는 무첨가제, 무색소, 무감미료 등 3무를 기반으로 한 자연친화적 브랜드로 자

리매김했다. 

한편으로 삼성에버랜드는 대량조리와 배식을 특성으로 하는 급식사업의 특성상 위생사고의 여

파가 막대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업 초창기부터 완벽한 위생안전체계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9년 1월 식품연구소를 개소해 전문급식 사업장의 위생관리, 식자재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고품질의 PB상품 개발, 전통ㆍ친환경식품의 연구개발을 수행했다. 식품연구소는 식품

의약품안전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2001년 7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데 이

어 2002년 6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으

며, 국내 급식사업의 선진화와 전문화를 이끌어 나갔다. 

또 2000년 전문급식업계 최초로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삼성전자 기흥 무궁화홀이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적용사업

장으로 지정받았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업계 최초로 HACCP 적용사업장 지정을 받음으로써 최고의 위생관리 노력을 인

정받았다. 

이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식품안전경영대상 단체급식부문 수상 등을 통해 국내 식음

업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 FS사업장 226개소, 일평균식수 26만 식으로 매출액 

업계 1위를 달성했다. 2001년에는 조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정립하며 관련 기관 최초로 이러닝

(e-Learning) 콘텐츠를 개발,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식음R&D를 구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잇단 물류센터 건설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급식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제

고했다. 서울유통센터에 이어 2001년 부산물류센터를 준공해 전국 급식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

했다. 부산물류센터는 대지 1만 6529m²(5000여 평) 규모로 부산ㆍ경남지역의 식자재 공급을 담

당했다. 

1998년 도입한 FAMES(Food And Menu Engineering System)는 적정 인력운용과 협력업체

의 효율화를 가져왔다.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발주업무를 전산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신속

성,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푸드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갔다.

2002년에는 FAMES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웹버전인 FAN(Food service Advanced 

Network) 시스템을 도입했다.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레시피를 업그레이드하여 맛과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루었고, 식자재 품질과 협력업체, 고객 반응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해 8월 

통합 VOC 관리시스템을 오픈, 24시간 상시 고객관리체계를 갖추고 고객 입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맛있는 푸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제4절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성장한 에버랜드

에버랜드는 퍼레이드와 사계절 축제 등 콘텐츠 강화로 2001년 누적입장객 1억 명을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

다. 또 고객만족경영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며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도약했다. 골프사업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안양중지를 특허출원하고, 1999년 세븐힐스와 글렌로스골프클럽을 개장했다. 

1996년 AB(Amusement Business)지로부터 세계 8대 테마파크로 선정되며 글로벌 테마파크

로 입지를 굳힌 에버랜드는 1997년 12월에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영업, 식음, 행사, 동물원, 캐리

비안 베이 등 전 부문에 걸쳐 ISO 9002와 1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며 에버랜드가 실천해온 체

계적인 관리운영 수준과 환경친화적 경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96년 개장 20주년을 맞아 선보인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퍼레이드

로 에버랜드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어 1998년 어트랙션 콜럼버스 대탐험과 

멀티미디어쇼 단군신화를 도입해 고객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한층 강화했다.  

에버랜드의 이러한 유형, 무형 자산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레저문화와 서비스로 인정돼 세계로 

수출되기에 이르렀다. 테마파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 대만 디스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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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월드(Discovery World)에 대한 운영 컨설팅을 수행하며 세계 시장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디스

커버리를 운영하는 대만 창이그룹은 애초 컨설팅사로 도쿄 디즈니랜드를 염두에 두었지만, 에버

랜드를 둘러본 후 동양적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에 큰 점수를 주었다. 

2000년 11월 삼성에버랜드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CS전국대회에서 5년 연속 고객만족 경영 

대상을 수상하며 국내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 국내 서비스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기존의 관람형 이벤트 진행에서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비일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고객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 니즈를 미리 파악해 한층 심화된 고객만족 서비스

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은 쾌거였다. 

이후 에버랜드는 퍼레이드와 멀티미디어쇼 등 화려하고 다양한 대형 이벤트와 공연을 확충해 

훨씬 더 즐겁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2001년 매직 퍼레이드, 문라이트 매직 퍼레이드, 

크리스마스 매직 퍼레이드를 공연하기 시작했고, 2002년 멀티미디어쇼 문라이트 어드벤처를 선

보였다. 여기에 봄에는 튤립축제와 장미축제, 여름의 썸머 뮤직 페스티벌에 이어 가을축제, 겨울에

는 크리스마스 판타지와 윈터 판타지가 열려 1년 사계절 내내 축제와 이벤트, 공연이 이어졌다. 

이처럼 축제를 강화하고 고객의 체험을 유도하면서 에버랜드는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테마

파크로 성장했다. 2001년 6월 8일 누적입장객 1억 명 돌파는 그 방증이었다. 놀이공원 사상 누적

입장객이 1억 명을 넘은 것은 에버랜드가 국내에서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도쿄 디즈니랜드에 이

어 두 번째였다. 뿐만 아니라 그해 9월에는 제28회 세계관광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

상하였고, 12월에는 세계 5대 테마파크로 선정(AB지)되는 기염을 토했다. AB지의 선정은 디즈

니 계열을 제외한 테마파크로서는 세계 최초로 입장객 순위 5위에 진입한 것이어서 더욱 뜻깊은 

일이었다. 

테마파크의 최우선 ‘안전’

각종 전기 설비, 건축물 디자인 및 보수, 열병합 발전 및 수변전, 에너지 검침, 정수장 급수, 놀이시설 등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집약돼 있는 테

마파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파크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프라가 철저히 관리돼야 하는데, 매일 수만 명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때문에 에버랜드의 시설과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매일 아침 영업시간 1시간 전에 먼저 출근한다. 고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공원 내 모든 

시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미한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어트랙션은 특히 세밀한 주의를 기울인다. 최

적의 상태에서 고객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기본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이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1997년 10월 3일 대규모 코스 리뉴얼을 마치고 공식 개장식을 가졌

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의 과감한 전략적 설계를 바탕으로 

전장을 6720야드에서 7044야드로 넓히고 투그린을 원그린으로 조성, 세계 정상의 명문클럽으로

의 발전을 도모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1997년에 골프장업계 세계 최초로 ISO 9002 및 14001 인증을 동시

에 획득한 데 이어 1998년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굴해 골프장 잔디로 특화한 안양중지를 특

허출원하고, 2000년 10월 특허등록을 했다. WTO 체제 하에서 종자시장 개방과 함께 밀려 들어올 

수입잔디에 맞서 안양중지는 과학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고유 브랜드로 인정받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에 세븐힐스골프클럽(현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과 글렌로스골프클럽

을 개장, 골프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세븐힐스골프클럽은 회원제 18홀로 정통 멤버십을 지향하면

서도 지역주민과 대중 골퍼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 고품격 골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후 

퍼블릭 코스와 남코스를 추가하며 36홀로 확대했다. 글렌로스골프클럽은 에버랜드 단지 주변에 

조성된 퍼블릭골프장으로 골프와 가족 놀이문화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특히 멤버

십 이상의 코스와 선진화된 운영시스템으로 국내 퍼블릭골프장의 새 장을 열었다. 

제5장 고객 생활과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 창조(2003~2009)

제1절 생활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

2003년 삼성에버랜드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 비전 ‘생활에너지를 창출하는 서비스 선도기업’을 

선포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삶에 밀접한 인간적이고 따뜻한 서비스를 통해 삼성에버랜드는 한국에서 가

장 존경받는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2003년 삼성에버랜드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신비전 ‘생활에너지를 창출하는 서비스 선도기업’을 

선포했다. ‘고객만족ㆍ가치창조ㆍ환경친화ㆍ사회공헌’을 4대 공유가치로 삼아 사업의 질적 고도화

와 함께 각종 신규사업에 진출, 사업구조를 정비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사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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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갈 창조적인 사업과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의 발전을 지속적으

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속의 생활에너지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청사진이었다. 

빌딩 매니지먼트 및 에너지 절감, 환경복원 및 조성,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및 식자재 유통, 에버

랜드와 골프클럽 운영 등을 통해 생활에너지를 창출, 고객 삶의 가치와 문화 창조를 거듭해온 노

력은 200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결실을 거뒀다. 삼성에버랜드는 전 사업

부문에 걸쳐 고객친화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와 문화를 접목해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

점을 둬 왔다.

내부적으로는 6시그마를 더욱 강력하게 전개해 전사 혁신의 엔진으로 삼았다. 6시그마 워크숍

인 ‘챔피언데이’를 개최, 임원들의 관심 유도와 집중을 도모하고, 연말에는 전 임직원이 모인 가

운데 ‘6시그마 페스티벌’을 마련해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벌였다. 또 6시그마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전사 규정인 ‘6시그마 운영 가이드’를 제정하는 한편 서비스업 사례에 맞는 온라인 GB(Green 

Belt)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회의기법과 6시그마 툴(Tool)을 연계한 삼성에버랜드식 회의문화 

개발 등 서비스업에 맞는 6시그마 적용에 힘썼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는 6시그마 전파를 통해 인력양성과 체계확립을 한 후 재무성과가 높고 가

치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해 나갔다. 2008년부터는 프로세스 혁신(PI; Process 

영상으로 만나는 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최고수준의 HD영상 제작 시스템을 기반으로 2006년 12월 23일 SEN(Samsung Everland Media Net)을 설립, 연간 

100여 건의 사내 방송과 70여 건의 영업·판촉·홍보·교육 등의 영상을 제작하며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사업부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 SEN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에버랜드 리조트를 촬영한 영상을 공공기관·다중시설 등 외부 채널로 

확대하는 것. 이에 따라 SEN은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채널들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우선 고화질의 영상을 통해 TV를 판매하고 

있는 전자제품 매장을 주 타깃으로 삼았으며, 에버랜드의 영상을 자연스럽게 일반 고객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은행, 병원 등에도 함께 추진했

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디지털 플라자 등 삼성전자의 국내 1300여 개 매장과 해외 3만여 개 매장 내 전시용 TV모니터

에 SEN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이 나갈 수 있게 됐다. 국내 매장에는 2008년 9월 초부터 동물을 주제로 한 영상이 하루 10회 이상 나갔으

며, 해외 매장에는 2009년 1월부터 영상을 선보였다. 또한 2008년 8월부터 하루 유동인구 3만여 명에 이르는 삼성의료원 로비의 TV모니터

에 에버랜드 축제 영상이 차례로 노출되고, 우리은행의 서울지역 5개 지점에서도 고객들이 에버랜드의 영상을 볼 수 있게 됐다. 현장에서 고

객들은 지루한 대기시간을 금융상품광고와 의료뉴스가 아닌, 보기만 해도 즐겁고 신나는 축제를 감상할 수 있어 매우 높은 호응을 보냈다. 국

내 유일의 HD전문 채널인 ‘스카이HD(위성방송)’ 채널에서도 SEN이 제공한 ‘테마파크의 가을’, ‘테마파크에서 맞는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HD영상들을 볼 수 있었다. 

Innovation)을 추진해 영업과 수주, 구매 프로세스 개선을 도모했다. 서비스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지만, 삼성에버랜드는 서비스업에 최적화된 혁신으로 경험치를 데이터

화하며 체계화와 과학화를 이룩, 서비스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러한 성과는 삼성

그룹 내에서도 두드러진 모범사례로 전파돼 그룹 차원의 6시그마 추진에 강한 동기를 부여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6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1위로 선

정됐으며, 매년 삼성그룹에서 시행하는 ‘브랜드가치’ 조사에서도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전 관계사에서 4번째를 차지할 만큼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2008년 10월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지속부문 5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

액되며 환경친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

는 환경친화적 경영문화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야생동물보호, 오폐수 친환경시스템, 환경아

카데미, 동물아카데미 등 자연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환경 최우선의 경영활동을 펼쳐 왔다. 

1997년 9월에 서비스업계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은 데 이어 다양한 체험적 

환경프로그램과 생태계 복원을 통해 환경의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인 환경경영을 수행한 결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며 환경친화적 기업의 대표로서 인정받게 됐다. 

제2절 E&A사업의 시너지 창출

삼성에버랜드는 빌딩 매니지먼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사업을 본격 재개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김천 

태양광발전소 신축 및 운영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사업고도화를 꾀했다. 또 경관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친환경

적 도시공간 창출에 앞장서며 E&A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선진형 빌딩 매니지먼트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

리하며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미래공간을 실현했다. 2004년 3월 미국 ABS 컨설팅사와 리스크 매

니지먼트 공동사업 제휴를 통해 안전한 공간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갖췄다. ABS 컨설팅의 기술력

을 습득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리스크 진단분석과 피해 예측, 개선계획 수립 및 재난 관리 종합시

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2004년 리움미술관에 이어 2008년에 삼성

의 새로운 상징적 빌딩인 서초단지의 환경을 조성하고 선진시스템에 의한 빌딩관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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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는 오피스, 연수소, 연구소, 전산센터, 병원, 공장 등 더욱 다양한 빌딩의 매니지먼트를 

통해 고객의 자산가치를 제고하는 데 힘썼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임차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보장했다.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사업은 진단,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토털에너지솔

루션사업으로 발전했다.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삼성

에버랜드는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손실요인을 분석해 에너

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며, 전기ㆍ전자 등 일반산업부문과 석유ㆍ정밀화학 등 화

공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2007년 선진사 제휴를 통해 연료전지, 히트펌프를 신규 론칭했으며, 2008년에는 당시 국내 최

대 규모의 김천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에

너지사업의 고도화를 꾀했다. 김천 태양광발전소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연간 2만 6000MW 전력을 생산하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오염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

다.  

이에 앞서 2007년 2월 에너지사업의 전문브랜드 에너빅스(ENERVIX)를 론칭함으로써 토털에

너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인간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업의 입지를 다졌다. Energy(에너지), 

Service(서비스), Expert(전문가)의 합성어인 에너빅스는 ‘에너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삼성에버랜

드’의 위상을 표현했다. 

삼성본관 리모델링

30여 년 동안 삼성의 역사와 함께해 온 태평로 삼성본관.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성본관이 2009년 대규모 리모델링

을 통해 새롭게 탄생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친환경적 공법으로 쾌적하고 세련된 오피스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빌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

다. 

1976년 준공 후 1986년 1차 리모델링에 이어 2008년 12월 시작한 삼성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2009년 5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됐다. 통

상 비슷한 규모의 공사가 2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약 6개월이라는 기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야 철야로 공사를 진행하고, 휴일도 잊은 채 일에 매달렸다. 

삼성본관 리모델링의 핵심은 쾌적한 사무환경의 제공에 있었다. 이를 위해 기존 건물의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실

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첨단 공조시스템을 적용하고 노후된 마감재와 조명을 친환경 자재와 적정 조도를 가진 조명으로 교체했다. 수십 

년 된 건물이다 보니 돌발상황도 많고 짧은 공기 탓에 쉼 없이 돌아가는 힘든 현장이었지만, 삼성의 역사가 담긴 건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다는 사명감과 그동안 축적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빌딩 매니지먼트와 에너지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는 산업플랜트, 리모델링, 건축사업 등 건설사

업의 본격화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반 경부선 구미역사 신축공사를 수주한 삼성에버랜드는 이

후 2005년부터 인력을 확충하고 공장 신ㆍ증축을 꾸준히 확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도장동 

공사, 삼성정밀화학 울산 토너공장 신축 등을 수행했다. 또 삼성생명 본사사옥, 삼성빌딩, 삼성본

관 등에 대한 리모델링을 수행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 신공간을 창출함으로써 2004년 11

월 FM(Facility Management) 리노베이션 부문 대상(삼성생명 본사 사옥)을 수상했다. 이와 함

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플랜트 등 사고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은 물론 초고층복합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소방방재사업을 전개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선진기술을 활용해 생태계에 자연순환기능을 돌려주는 환경복원사업을 이끌

었다. 양재천 저습지 생태공원 복원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가 공간을 제공

함으로써 2003년 10월 환경부 주관 생태조경녹화대상공모전 대상과 환경보전공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2006년 11월에는 속초시 영랑호의 친자연형 수변 조성을 통해 환경부 주관 생태조경녹

화금상을 수상, 친환경경영을 실천했다.

아파트 경관사업에도 활발하게 나서 친환경적 도시공간 창출에 앞장섰으며, 연수시설, 대단

위 복합상가, 골프장 부문 조경도 적극적으로 펼치며 국내 경관산업을 주도했다. 2007년에는 

경주교원 드림센터(연수원)의 경관 디자인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세계조경가대회(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andscape Architects)에서 ‘어워드 오브 엑셀런스(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했다. 세계조경가대회에서 국내 선유도공원(2003년)과 청계천광장(2006년)

이 환경생태 중심의 콘셉트로 수상한 바 있으나, 역사문화 계승과 고객사의 철학 구현 등에서 높

이 평가돼 수상한 것은 삼성에버랜드가 국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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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새롭고 즐거운 식음문화 창출

삼성에버랜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푸드서비스, 그리고 업계 최고의 안전ㆍ위생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식음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했다. 2007년에는 식음전문브랜드 웰스토리를 론칭하고 삼성 서초사옥에 웰스

토리 카페테리아를 오픈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식음서비스를 제공했다.

2003년에 접어들면서 삼성에버랜드는 푸드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역량 고도화를 도모

했다. 우선 2002년에 론칭한 통합메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표준레시피를 정립하며 맛의 상

향표준화 노력을 강화했다. 고객서비스 면에서는 2002년부터 FS부문에 적용한 CSI(고객만족

도, Customer Satisfaction Index) 조사를 2004년에 FM부문까지 확대했다. 또한 푸드테인먼트

(Food+Entertainment) 개념에 근거한 사업장별 테마이벤트 진행, 푸드테이너 양성, 에버스타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했다. 푸드테인먼트는 음식을 통해 고객을 즐겁게 해주

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으로, 푸드테인먼트를 실현하는 푸드테이너가 2006년 9월 노동부로

부터 사업내 자격검정인정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식음문화를 선도하는 삼성에버랜드의 위상을 한

껏 높였다. 

삼성에버랜드는 고객에게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R&D에도 크게 힘썼

다. 식품연구소는 식음분야의 안전성 분석과 관련된 실험분석활동을 수행하면서 2003년 11월 식

중독균 검사법인 ‘다중종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방법 및 검출키트’로 특

허등록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2월 식중독균을 신속히 검출하는 키트인 

ⓔgene-check(이진체크)를 개발, 유전자 검사방법에 의해 11종의 식중독균을 5~20시간 이내

에 검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2004년에 사

내자격증인 위생안전지도사(Hygienics & Safety Instructor)를 노동부로부터 사업내 자격검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투웰

삼성에버랜드는 2006년 급식업계 최초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투웰(Gotowell)을 론칭했다. 고투웰은 온ㆍ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의 식사 및 

영양관리를 돕는 식생활관리 서비스이다. 스트레스와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는 사람, 집중력을 강화하려는 사람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

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고객의 영양상태, 식습관 등을 기반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원식당을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에서 건강센터로 정착, 선진 식음서비스를 제시했다. 

정으로 인정받고, 2006년에 업계 최초로 품질보증시스템인 이퀄스(Equals; Everland Quality 

Assurance Leading System)를 도입하는 등 위생안전과 관련된 독보적인 역량을 확보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푸드서비스, 그리고 업계 최고의 위생안전체계를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

는 식음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2000년 12월 사업부 전체적으로 매출 2000억 원을 돌파

했으며, 2002년 12월과 2004년 12월에는 각각 매출 3000억 원과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유통사업부 전체 매출 기준으로 업계 1위를 달성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푸드서비스 기업

으로 발돋움한 데 이어 2004년 12월 FS사업에서만 35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함으로써 FS업계

에서 MS 1위를 달성했다. 1994년 FS사업부 설립 이후 10년 만의 쾌거였다. 

삼성에버랜드는 2006년부터 식자재 유통을 강화해 FS사업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서 연

평균 성장률 20%를 상회하는 식자재 유통시장에서의 발전을 본격화했다. 2004년에 콜드체인시

스템(Cold Chain System)을 구축해 사업 규모 확대에 대응한 물류시스템의 고도화를 일찍이 이

룩했다. 식재료 보관, 입출고 및 배송의 모든 과정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업계 최고의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와 함께 2005년 대구물류

센터, 2007년 광주물류센터를 개관해 전국 물류시스템을 완성했다. 대구와 광주물류센터는 건설

과 동시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로써 삼성에버랜드는 전국 어디에서나 더욱 전문적이

고 위생적인 푸드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2007년 1월 삼성에버랜드는 유통사업부를 ‘FoodCulture사업부’로 변경했다. 식음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신식음문화를 선도해 간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푸드서비

스와 식자재 유통에 머물렀던 사업영역에서 식음ㆍ건강 관련 사업으로 다각화를 모색하고, 해외 

선진사와의 제휴를 통해 세계시장에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특히 2007년 9월 식음전문브랜드 ‘웰스토리’를 론칭함으로써 즐겁고 건강한 식문화 구현을 통

해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 자산을 구축, 글로벌 식음문화 창출에 앞장서게 됐다. 이어 2008

년 11월 서초 삼성타운 전자사옥에 웰스토리 카페테리아를 오픈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리미

엄 푸드서비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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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에버랜드는 2003년 감성연출서비스 도입으로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스플래쉬 퍼레이드, T익스프레

스 등 콘텐츠와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며 세계인이 찾는 리조트로 도약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2년 연

속 서비스품질 1위를 기록, 우리나라 최고의 골프클럽 명성을 이어 갔으며, 2004년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을 

개장했다. 

에버랜드는 2003년 ‘감성연출서비스’라는 신개념을 도입하면서 서비스의 수준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친절・청결 중심의 1차적 서비스 차원을 넘어 직원이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모습이 고객에게 전해질 때 최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수다

스런 대화, 다가가는 행동, 재미있는 표정, 즉 수ㆍ다ㆍ재 서비스를 실천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고

객과의 교감에 나섰다. 손을 흔들며 밝게 인사하는 ‘핸드롤링(Hand-Rolling)’을 2003년부터, 간

단한 노래와 안무를 섞어 손님을 환영하는 ‘매직스펠(Magic-Spell)’을 2006년부터 실시하는 등 

창의적인 연출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했다. 

2006년 개장 30주년을 맞아 단순 테마파크를 뛰어넘는 체재형 복합 리조트로 발돋움하기 위해 

‘에버랜드 리조트’로 BI(Brand Identity)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를 축으로, 숙박시설 홈브리지의 콘도를 확충하는 등 글로벌 리조트 타운으로의 발

전 방안을 수립, 실행해 나갔다. 2006년 4월 누적입장객 1억 4500만 명, 연간 외국인 입장객 5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워 개장 3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스타들도 에버랜드를 좋아해요

한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인 만큼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명사들이 많았다. 1997년 성룡과 김수환 추기경, 1998년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 

2003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방문하는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에버랜드는 스포츠 스타

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6년 한국계 슈퍼볼 스타 하인스 워드의 방문은 당시 큰 이슈가 됐다. 하인스 워드 방문은 에버랜드의 한 직

원이 그의 어머니께 직접 편지를 보내 이뤄진 것으로, 방문 당시 1000명의 다문화 가족을 초청하기도 했다. 

또 박세리, 이승엽 선수 등 국내 인기 스포츠 스타의 방문도 이어졌다. 에버랜드는 이승엽 선수의 이름을 따 사자는 여비, 박세리 선수의 이름

을 따 불곰의 이름을 세리라고 불렀다. 2003년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최고 홈런을 때려낸 대구구장 현장에 사자 여비도 함께했으며, 2012년

에는 여비의 후손을 포함한 아기사자 4마리가 코리안시리즈 개막전이 열린 대구구장을 찾아가 삼성라이온즈의 4승을 기원하는 등 행운의 메

신저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에버랜드는 세계적인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인적 서비스의 향상뿐 아니라 테마파크의 

시설 및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2005년 오픈한 테마형 동물원 애니멀 원

더월드, 테마공간 이솝빌리지는 국내 테마파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총 7개의 테마 존으로 

구성된 애니멀 원더월드에서 관람객들은 스토리텔러와 함께 동물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으며 동물

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이솝빌리지는 세계 최초로 이솝이야기를 현실로 빚어낸 테마공

간으로 에버랜드의 테마 구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인원류 

전용 테마공간인 프렌들리 몽키밸리를 개장해 단순히 동물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호흡하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를 실현했다. 

2008년 4월에는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음식을 즐기고 네덜란드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공간 홀랜드 빌리지(Holland Village)를 리뉴얼 오픈했다. 4500m²(약 1500평)의 면

적에 17개의 테마 레스토랑과 카페로 구성된 홀랜드 빌리지는 총 1200명이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야외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모았다. 

또한 2003년 크리스마스 판타지 퍼레이드, 2004년 해피 할로윈 파티, 2005년 스플래쉬 퍼레이

드 등을 론칭, 계절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퍼레이드 라인업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2004년에는 에

버랜드 자체 기술로 멀티미디어쇼 올림푸스 판타지를 제작하는 등 공연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켰

다. 이러한 노력으로 에버랜드 리조트는 2005년 11월 세계테마파크협회(IAAPA)로부터 퍼레이

드 부문 ‘빅 이 어워즈(Big E Awards)’를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미국의 경영전문지 포브스로

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테마파크 4위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삼성에버랜드는 유・무형의 자산을 집대성해 해외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6년 1월 중

국 대련에 위치한 최대 테마파크 킹덤 오브 디스커버리(Kingdom of Discovery)의 개장 준비에서 

운영ㆍ관리까지 종합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해 9월에는 중국 성도에 위치한 플로라랜드

(Floraland)에 운영, 마케팅, 시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 전역에 

한국적 놀이문화를 전파했다는 면에서 해외 테마파크 컨설팅은 의미있는 성과였다.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이자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

리매김한 에버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우든코스터 T익스프레스를 도입하고, 2009년 세계 최

초로 백호사파리를 오픈하는 등 고객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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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T익스프레스는 세계 최고의 낙하각도를 자랑하는 우든코스터로서 미국 ‘미치 호커’가 선

정한 ‘세계에서 가장 스릴 있는 우든코스터’로 선정되는 등 에버랜드의 경쟁력을 한 차원 더 높이

는 계기가 되었다. 최고 속도, 최고 높이, 최장 길이 등 롤러코스터의 신기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젊은 고객층에게 특히 큰 인기를 끌었다. 백호랑이 해를 맞아 오픈한 백호사파리는 세계 최초로 

백호와 황호를 합사한 특별한 형태의 사파리로, 2~3개월 동안 다양한 방식의 합사를 시도한 끝에 

오픈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다.

캐리비안 베이 또한 가족형 슬라이드를 신규 도입하고, 2008년에는 신규 테마공간 와일드리버

를 개장하면서 세계테마파크협회로부터 ‘꼭 봐야 할 워터파크(Must-see Water Park)’로 선정되

는 등 국내 워터파크 선두의 입지를 고수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2003~2004년 2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 기업의 

영예를 차지하며 국내 대표 골프클럽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세븐힐스골프클럽은 2003년 

10월 남코스 9홀을 추가 오픈해 총면적 약 239만 83m²(72만 3000평)의 36홀 골프클럽으로 거듭

났다. 2008년에는 세븐힐스에서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베네스트 브랜드 

가치에 맞게 시설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갔다. 

2004년 9월 삼성에버랜드는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을 개장하며 총 108홀의 5개 골프장에 대

한 체계적인 서비스 운영과 과학적인 코스관리로 품격 높은 여가문화 확산을 가속화했다. 골프

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디자인한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은 2005년

부터 5회 연속으로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국내 프로골프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

다. PGA 수준의 코스 세팅, 지역과 함께 하는 대회, 우승자 예우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하고 차별

화된 대회 운영으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국내 골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아마추어 초

청, 꿈나무 지원 등을 통해 선수 육성에도 이바지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2006년 3월 경상대와 ‘골프코스관리자(GCM; Golf Course Manager) 

육성과정’ 산학교육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0월 골프코스관리자 사내 자격과정에 대한 노동부 인

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며 최상의 코스품질을 위한 전문성을 높여 나갔다. 

제6장 Life Infra Inventor, 삼성에버랜드(2010~2013)

제1절 고객 성공을 위한 VISION 2020 선포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3월 임직원이 함께 도출한 2020년 비전 ‘Life Infra Inventor’를 선포했다. 새로운 비

전 속에서 삼성에버랜드는 고객만족에 기반한 혁신과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삶을 가치있게 하는 서비

스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3월 30일 임직원 및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비전 

‘Life Infra Inventor’를 선포했다. 고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기반 서비스를 발명해 나간다는 

Life Infra Inventor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시도

로 고객의 행복과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삼성에버랜드의 열정과 의지를 담아 탄생했다.

삼성에버랜드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Creative Workshop), 온라인 설문조사, 비전 블로그 등

을 통해 전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수립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생활과 비즈니스의 기반을 제공하는 또 다른 개념의 기

간산업인 ‘Life Infra’ 개념을 도출했다. 이는 기존에 ‘서비스’에 한정됐던 업(業)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통해 고객의 

생활기반을 만들어 가는 ‘Life Infra Inventor’를 임직원의 힘으로 도출해 VISION 2020으로 선

포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새로운 비전 선포에 이어 2011년 3월 용인에서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본

관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고객과 미래를 위한 인프라 발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에 더해 2012

창립기념일 변경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에 창립기념일을 기존 12월 23일에서 3월 31일로 변경했다. 중앙개발과 동화진흥의 합병을 통해 지금과 같은 업의 

영역을 갖춘 1967년 3월 31일을 삼성에버랜드의 의미 있는 창립기념일로 지정한 것이었다. 

12월 23일은 삼성에버랜드의 전신인 동화부동산의 설립일로, 동화부동산은 이후 1966년 8월 30일 동화진흥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리

고 1966년 설립된 중앙개발과 1967년 3월 3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중앙개발로 사명을 변경, 현재의 사업구조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10월 삼성에버랜드로 다시 사명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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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세부 사업군별로 업의 개념과 핵심 역량을 도출, 정립하며 Engineering&Asset사업, 

FoodCulture사업, Resort사업, 골프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사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해 나가

고 있다. 

E&A사업은 건축역량 강화와 대형 프로젝트 수주 등을 통해 적극적인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경관, 에너지, 부동산서비스 사업은 원가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리스크 관리 체계

를 정립해 질적ㆍ양적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다. FC사업은 글로벌 경영과 첨단물류센터 오픈 등

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중국 합작사업 진출이 성공적인 글로벌 경영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고삐를 당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와 독창적인 선진급식 표

준을 정립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식음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리조트사업은 마스터플랜

에 따라 신규 어트랙션을 지속적으로 확충, 업계를 선도하면서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차가 도입되는 사파리인 로스트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

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BI(Brand Identity)를 변경한 안양컨트

리클럽도 고객 중심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 국내 최고의 명문 골프클럽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갈 

예정이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CEO 소통 프로그램 ‘영스데이’, 효율적 업무문화를 위한 ‘패밀리데이’, 동

호회,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과 소통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직원

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인 ‘학습형 연구회’의 활성화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참여형 경영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준법경영, 사회공헌 강화 등 상생추구를 통해 이웃ㆍ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룩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잇달아 출시하고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을 오픈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2010년 10월 국내 리조트업계 최초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에버랜드 가이드

(Everland Guide)’를 선보이고 시설 및 공연정보, 지도보기, 대기시간, 추천코스 등의 기능을 탑

재해 고객들이 효과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에버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11년 7월 국내 

급식업계 최초로 ‘웰스토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메뉴 확인을 비롯해 체중 관리, 칼

로리 사전, 건강 다이어리 기능을 갖췄으며, 2013년부터는 다이어트 기능을 추가해 체계적인 식생

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2011년 1월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플리커 등 SNS에 witheverland 계정을 오픈, 고객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며 열린 소

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페이스북 팬 45만여 명, 트위터 팔로워 25만여 명, 

블로그 방문자 48만여 명을 기록하며 영향력있는 소셜미디어 채널로 자리 잡았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4월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생산 합작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에 적극 나섰다. 삼성에버랜드를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세계 톱 바이오제약 서비스업체인 퀸타일즈(Quintiles)사가 합작 설

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만 리터급 동물세포 배양기를 갖춘 초현대식 바이오 제약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3년 상반기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기반으

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객의 건강, 행복, 성공을 함께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Value Chain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삼성에버랜드의 건축사업은 중대형 신ㆍ증축 공사 수행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친환

경 토목분야로 업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경관사업, 토털에너지솔루션을 실현하고 있는 에너지사업을 바탕

으로 종합부동산서비스를 활성화해 고객성공을 앞당기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E&A사업부는 건축, 경관, 에너지, 부동산서비스 사업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건축사업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시공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생활의 편의와 자산가치 제고에 기여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업무ㆍ생산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에서 발전해 중대형 신ㆍ증축 공사 참

여를 확대했다. 2012년 제일모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 수주에 이어 2013년 국방부 합동전투수행 

모의센터(JWSC)를 수주했으며, 역대 최대의 신축 프로젝트인 삼성전자 서천연수원 신축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제일모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는 전국 4곳에 흩어져 있는 제일모직의 물류(의류)

센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로 삼성에버랜드가 중대형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초석이었다.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은 교육동과 5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숙소동 등 초일류기업 삼성전자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연수원’으로 2013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반도체, 디스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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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 대형 생산시설의 신축 소화설비공사에 참여하고, 대형공사의 소방ㆍ승강기를 통합 수주하

는 등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경관사업은 조경 및 골프장 공사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 토목사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

고 있다. 2009년 청주지웰, 2010년 일산하이파크, 2011년 호반베르디움 8개 단지 등 민간 건설사

가 추진하는 신규 아파트의 조경공사로 국내 경관산업의 질적 향상을 주도했다. 2009년 신세계센

텀 등 복합단지, 연수원 등 단지개발 프로젝트와 기흥ㆍ화성ㆍ탕정 등 공장 조경, 2010년 경인 아

라뱃길 친수경관 제3공구 조성공사 등 관공사, 2011년 강서산업단지 4공구 조성사업 등 토목공사

에도 착수해 고객의 가치 창출에 이바지했다. 

에너지사업은 플랜트사업으로 고도화하면서 엔지니어링 인적자원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최

적의 에너지 솔루션과 생산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화학, 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생산시설

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진단을 수행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산업체 에너지절감에서 단연 두

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하수슬러지 감량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증기를 압축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MVR시스템(증기재압축시스템, 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System)’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등 공장부문의 효율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0년 코스모화학 플랜트 신설, 2011년 울산 스팀공급 사업 등을 수행, 플랜트 엔지니어링

에 주력하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과 하이테크의 만남, 씨게이트 건축

씨게이트코리아 디자인센터 시공에는 대지에 순응하는 배치계획, 고효율 자재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생태면적률 적

용, 법정비율(20%)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조경계획(42%) 등 자연을 생각하고 친환경적 미래를 추구하는 삼성에버랜드의 가치를 반영했

다. 여기에 혁신적인 첨단기술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씨게이트의 특성이 건축물 외관에 그대로 표현됐다. 메탈릭한 외장재는 투명한 유리 

부분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하이테크 이미지를 전달하며, 특히 1층 로비 상층부의 돌출 캐노피는 다이나믹한 형태로 상승하는 가치를 함께 느

끼게 한다. 

씨게이트 디자인센터가 지어진 대지는 사용성 측면에서 불리한 부정형인데다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았던 곳이다. 특히 외국계 회사 

건물이다보니 모든 장비나 배선, 운영 시스템을 해외 기준을 맞춰 설계하고 준공해야 했다. 소방은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안전은 미국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위생은 국제식품안전관리 기준 및 씨게이트 내부 

SOP에 따라 건축했고, 각 부문마다 컨설팅 회사의 검증을 7~8번씩 거쳤다. 국내에 이러한 기준으로 완공된 건물이 거의 없다고 할만큼 소

프트웨어 기준이 엄격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고객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

대고 밤새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자연과 첨단기술이 조화된 씨게이트코리아 디자인센터가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었다.

삼성에버랜드는 부동산관리, 임대차 컨설팅, 투자자문 등 종합부동산서비스를 통해 고객자

산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 건물관리 면적은 185개 사업장, 총 639만 

3682m²(193만 평)이며, 그중 PM은 113개 사업장, 295만 4242m²(89만 평)를 관리하고 있다. 또

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관리운영 경험이 있는 일본 모리빌딩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2010

년 개발단계에 있는 101층 해운대LCT 관리운영계획 컨설팅 수주, 2012년 123층 잠실 롯데월드타

워의 관리운영계획 컨설팅을 수주하는 등 향후 전개될 초고층 건물관리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

해 가고 있다. 

특히 2012년 씨게이트코리아 디자인센터 신축공사 수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상품체계 구축

과 사업수행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씨게이트사 디자인센터 신축에 필요한 부지선정, 토

지매입, 인허가 대행 등 개발컨설팅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수행하며 삼성에버랜드는 밸류 체인

(Value Chain) 극대화를 통해 고객성공과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제3절 토털 식음서비스 사업으로 도약

삼성에버랜드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식문화에 대한 고객니즈에 적극 대응, 태평로 델라코트 오픈과 함께 선진

급식을 확대해 나갔으며, 2012년에는 최첨단 평택물류센터를 개관, 최고의 푸드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했다. 

또 2011년부터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2006년 학교급식의 직영화와 환자식의 의료보험 수가제 도입으로 학교와 병원 위탁시장이 축소

된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소득수준 향상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식문화에 대한 고객니즈에 적극 대응

하며 식음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이뤄 나갔다. 기존 자율배식에서 벗어나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등 

복합 식음공간을 구성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품질의 메뉴를 제공하는 선진형 급식을 확대했다. 

2010년 국내 최초로 취득한 밥 소믈리에 자격도 이러한 선제적 움직임의 결실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9월 컨세션 푸드코트 브랜드 ‘델라코트(delacourt)’를 론칭하고 서

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점, 본격적으로 컨세션 사업에 진출했다. 델라코트는 ‘궁궐ㆍ정원으로부터

(from the court)’의 어원에서 착안되어 ‘delicious & delightful’를 연상시키는 네임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급식서비스에서 나아가 다양한 메뉴와 품격있는 공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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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푸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삼성에버랜드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2011년 10월에는 델라코트를 삼성생명 본사에 오픈하며 삼성에버랜드 선진 복합식음서비스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1986년부터 25년 동안 서울 태평로 일대 삼성 임직원들의 식사를 책

임지던 공제회관이 이전하여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 델라코트는 전용면적 5663m²(1713

평) 규모로 인근 삼성직원 8000명의 하루 3끼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프리

미엄 한식, 웨스턴, 스낵 등 5개 존(Zone)으로 구성돼 급식형에서 외식형으로 전환하며 선진급식

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기존 공장 대상의 급식서비스도 선진급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웰스토리를 론칭한 이후

부터 테이블, 식기 등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고, 일렬의 좌석을 4인용, 6인용으로 설계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단순히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닌, 재충전과 에너지를 얻는 공간으로 탈

바꿈시켜 나갔다. 2012년 삼성전자 탕정 LCD사업부에 선진급식형 식당을 오픈한 데 이어 전문화 

코너 식당을 마련해 외식수준의 메뉴를 제공하는 등 공장도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선진급식형으

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특화서비스 ‘건강날개’를 개발하여 식사만 하는 ‘식당’ 개념에서 

탈피,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있다. 2013년에는 급식업계 최초로 웰스토리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고객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온 웰스토리 브

랜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12월 중국 화남지역 M/S 1위 급식기업 홍준(鴻駿)사와 합자회사 설립 

남극 세종기지에 식자재 납품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10월 처음으로 남극 세종기지에 식자재를 전달했다. 세종기지는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극지인 남극에서 연

구하는 대원들을 위한 현지기지로, 워낙 멀고 추운 지역이다보니 연 1회 주기로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 3년째인 2012년, 식자재를 전달하기 30일 전에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 본사에 첫 번째 미팅을 가졌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0일 전

에 품목리스트를 정리했는데, 2012년에는 약 470여 가지의 품목을 입고하기로 했다. 대장, 총무, 의사를 포함해 약 24명의 월동대 인원이 1

년 동안 먹을 양을 준비해야 한다. 납품 10일 전에 발주를 시작하며 일일이 협력사와 연락해 물량확보와 입고일, 재고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

인했다. 그리고 납품 하루 전에 물류센터로 집결,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입고작업을 진행했다. 품목이 많고 업체들마다 들어오는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대략 12시간 정도 소요됐다. 

드디어 납품 당일인 2012년 9월 13일의 날이 밝았다. 새벽 5시 30분, 14톤 차량 2대에 식자재를 적재하기 시작했다. 납품의 마지막 과정은 

남극으로 보낼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 약 1달에서 1달 반 정도 칠레를 경유해 가기 때문에 나무 컨테이너에 잘 적재해야 한다. 적재 소요시간

은 5~6시간. 모든 물품을 컨테이너에 싣고 남극 세종기지 납품업무는 종료됐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남극기지 대원 모두가 삼성에버랜드

에서 제공한 건강 먹거리를 먹고 힘을 내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진출을 본격화했다. 홍준사는 150개의 대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 

급식기업으로, 삼성에버랜드는 현지회사와의 합자를 통해 메뉴 다양성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이해

를 제고하면서 한국의 앞선 위생관리 역량과 표준화를 강점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조

사들이 밀집해 있는 상하이(上海), 쑤저우(蘇州) 등 중국 동부지역 공장과 오피스 급식시장을 대

상으로 수주활동을 펼치며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급식시장에 거점을 마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 같은 FS사업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2011년 70조 원대 규모로 성장한 FM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물류센터 확충에 나섰다. 2012년 준공한 평택유통센터는 용인물류센터 대

비 2.9배에 달하는 연면적 2만 1265m²(6432평) 규모로 4면에 142개 도크(Dock)를 배치하고, 전 

지역을 콜드존(Cold Zone)화 했으며, 전기 충전으로 냉동ㆍ냉장하는 PCM차량 확대에 대비해 전

기 충전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식품연구소를 중심으로 식음 R&D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사업역량을 고도화시켜 나가

고 있다. 2012년 2월 식품연구소가 ‘노로바이러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그해 10월 민간 연

구소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방사능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연간 3만 

6000가지 규모의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됐으며,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

로 방사능 검사를 무상 지원하는 등 중소업체와의 상생경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최고의 물류인프라와 함께 IT시스템, 선진운영시스템, 특화서비

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위생안전시스템을 갖추고 토털 식음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건

강서포터로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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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한국을 대표하는 World Class Resort

에버랜드는 체험학습공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를 통해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캐리비안 베이 역시 색다른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워터파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2013년 BI를 변경한 

안양컨트리클럽은 40년 골프장 노하우를 집약한 리뉴얼로 더욱 깊이있는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에버랜드 리조트는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국내 레저ㆍ서비스 산업에 혁신을 일

으켜 왔다. 혼자만의 여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행

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에버랜드 리조트만의 특별함이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손님

께 행복을 드리고, 손님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행복을 꿈꾼다’는 내용을 서비스 콘셉트로 설정하고 

‘행복드림서비스’를 전개했다.

동물원은 2000년대 이후 ‘친환경 동물원’을 표방하며 선진 동물원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단순한 

관람 위주의 동물원이 아닌 체험학습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2012년에는 기린 ‘장순이’가 

16번째 아기 기린 출산(쌍둥이 포함)에 성공해 세계 타이 기록을 달성했으며, 말하는 코끼리 ‘코식

이’가 저명한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등재되는 등 따뜻한 교감을 바탕으

로 한 선진 사육기술로 에버랜드만의 특별한 스타 동물들을 연이어 배출하기도 했다. 

2013년 4월에는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Lost Valley)를 오픈, 사파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1년 1월 세계적인 동물원 마스터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

에버랜드가 2013년 4월 새롭게 선보일 로스트밸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파리이다. 총 20종 150마리의 초식, 육식동물을 한 자리에서 관람

할 수 있는 초대형 사파리로, 잃어버린 낙원 로스트밸리로 떠나는 모험과 환상의 경험으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흥미진진한 스토

리를 위해 방송작가까지 섭외하는 노력까지 펼쳤다.

로스트밸리는 관람차량으로는 처음으로 수륙양용차를 도입한다. 육로와 수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륙양용차를 타고 관람객들은 사파리

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하지만 수륙양용차를 최초로 도입하기까지 난관도 많았다. 도입 계획 당시 수륙양용차는 선박으로 등록

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박 등록이 되면 선장과 기관장을 반드시 태워야 하고, 사파리 해설을 담당하는 엔터테이너까지 합하면 한 대에 3

명, 총 30명이 넘는 필수인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에버랜드 로스트밸리는 바다도 아니었고, 하천이나 연못이라 할 수도 없었다. 놀이시설로서 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운영하는 만

큼 선박이 갖춰야 할 요건이 필요 없었지만, 법규상으로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무조건 선박이라고 명시돼 있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2011년 6월부터 에버랜드 로스트밸리에서 운영하는 수륙양용차는 선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2012년 5월 에버랜드 수륙양용차의 경우 선박으로 보는 것은 과한 법률 적용이라는 해석이 내려지면서 어트랙션으로 등록하는 길이 열려, 

관람객들은 수륙양용차를 타고 안전하면서도 신나는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됐다. 

플랜업체인 독일의 댄펠만사와 함께 생태형사파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1년 5개월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오픈하는 로스트밸리는 약 5만 2893m²(1만 6000평)의 규모로, 총 20종 150마리의 다양한 

중대형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차를 타고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 꿈과 모험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다. 

튤립과 장미축제, 썸머 스플래쉬, 할로윈, 크리스마스, 스노우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사계절 축

제는 에버랜드의 가장 큰 자랑이자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여기에 드림 오브 라시언, 호러메이즈, 

뮤지컬 마다가스카 라이브(Live) 등 이벤트와 대형 공연을 매년 업그레이드하며 축제의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채워 나갔다. 

또한 가족단위 고객이 많은 에버랜드의 특성을 감안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트랙션을 더욱 확

충했다. 2011년 뽀로로 3D 어드벤처를 도입한 데 이어 2012년 키즈커버리와 스카이 크루즈를 오

픈해 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뽀로로와 마다가스카의 경우 외부에서 성

공한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를 활용해 에버랜드만의 새로운 스토리와 스타일로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열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에 어트랙션 운전 자격제를 신설, 안전

체계를 크게 강화했다. 

에버랜드는 2010년 4월 홍콩 오션파크사와 공동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

고를 도모했다. 다른 테마파크들이 대부분 평지에 위치한 것과 달리 에버랜드와 오션파크 모두 언

덕을 끼고 있는 특성이 있기에 이를 특성화시키기로 하고 파크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해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화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는 일

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캐리비안 베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 워터파크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신규 바디

슬라이드 아쿠아루프를 도입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2009년에 와일드리버에서 레이

블 파티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카리브 페스타, 2011~2012년 썸머 웨이브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물놀이에 색다른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워터파크의 놀이문화 패러다임을 바꾸며 진화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2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18

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주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3년 연속 1위, 국가품질상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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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혁신부문 대통령상 수상 등 에버랜드 리조트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제고했다.

한편 국내 골프문화를 선도해온 골프사업은 2011년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코스관리 강화, 통합

마케팅 시행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섰다. 예약총괄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함으

로써 더욱 많은 고객들이 삼성에버랜드의 골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스관리

의 역할을 강화해 골프장 관리기술 상향평준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 같은 통합마케팅 활동으로 

골프사업 마케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한국 골프의 종가인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의 BI를 안양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

고 코스와 클럽하우스 리뉴얼을 진행, 2013년 4월 재오픈할 계획이다. ‘리딩과 차별화’를 목표로 

삼성의 40년 골프장 노하우를 집약해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스의 경우 4개 홀을 리노베이

션하고, 클럽하우스는 품격과 실용성을 갖춘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1년 동안 영업을 

과감히 포기하면서까지 이뤄지고 있는 안양컨트리클럽의 리뉴얼을 통해 품격있는 비즈니스의 장

이자 우리나라 대표 골프클럽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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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 Story
삼성에버랜드 50年 部門史

당신의 성공을 함께 빛내온 시간

제1절 주춧돌을 세우다

1. 삼성그룹 요람의 성공적 건설

   - 중앙매스컴빌딩, 삼성빌딩 준공(1965,1966)

2. 택지조성사업으로 개발사업 진출

   - 사우촌, 안양 주택단지 건립(1969,1971)

3. 독자기술로 건설사업 성장

   - 1960~1970년대 건설 실적

4. 불모지에서 ‘생동하는 땅’으로 변모

   - 대규모 조림사업, 지하수 개발과 환경사업 개시(1970년대)

제2절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5. 빌딩관리의 새 장 개막

   - 빌딩관리사업부 발족(1977)

6. 경관관리의 전문성 추구

   - 경관관리 확대(1981)

7. 빌딩관리의 전문화

   - 빌딩 지표관리 추진(1980~1981)  

   - 동방생명빌딩 관리 착수(1984)

제3절 공간을 차별화하다

8. 신규사업으로 사업구조 고도화

   - 인테리어사업 추진(1985) 

9. 에너지절감사업 착수

   - 에너지진단사업 시행, 빙축열기술 도입(1988~1989)

10. 국내 최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1호 지정(1992)

11. 경관사업의 확대, 전문화

   - 조경사업부 설립(1993)

   -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 3년 연속 수상(1997)

제4절 녹색경영을 실천하다

12. 빌딩경영,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 세계 최초 빌딩경영서비스부문 ISO 9002 획득(1996)

13. 방재사업의 확대, 전문화

   - 선진사 기술제휴 확대 강화(1997)

14. 에너지사업의 선도

   - 에너지위너상 3년 연속 수상(2000)

15. 아시아 최초 TOBY상 수상

   - 생명본사, 기업사옥빌딩부문 TOBY상 수상(2002)

제5절 미래를 모색하다

16. 건축사업의 재도약

   - 구미역사 신축공사 수주(2005)

17.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

   - 에너지 전문브랜드 론칭(2007)

   - 김천 태양광 발전소 완공(2008)

18. 경관사업의 확대와 지속적 선도

   - 교원드림센터, ‘Award of Excellence’ 수상(2007)

제6절 지속성장을 위하여

19. 기술컨설팅 통한 빌딩관리 선진화 

   - 표준 매뉴얼, SOP 구축(2011)

20.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확대

   - MVR시스템 국산화 등 첨단기술 선도(2009~2010)

21. 고객성공의 기반 창출

   - Value Chain을 활용한 E&A사업의 가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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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춧돌을 세우다

1. 삼성그룹 요람의 성공적 건설

   - 중앙매스컴빌딩, 삼성빌딩 준공(1965,1966)

동화부동산(현 삼성에버랜드)은 출범과 함께 삼성의 그룹사옥 건설을 추진,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국내 인

텔리전트빌딩의 시초인 삼성빌딩을 1966년 준공했다. 이에 앞서 1965년 동화부동산이 준공한 중앙매스컴

빌딩은 TV, 라디오, 신문사 등을 모두 수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매스컴센터였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최대 기업군으로 성장한 삼성은 그룹 각 사를 수용, 결집하는 한편 대

외적으로 삼성을 상징할 수 있는 사옥 마련을 구체화시켰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삼성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국내 최고 규모와 시설을 갖춘 그룹사옥 건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종

합매스컴센터를 건립해 신문, 라디오, TV 등 3개 매체를 포괄하는 언론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자 했다. 

1963년 12월 출범한 동화부동산이 회사 설립과 함께 1차적으로 주력한 주 업무는 그룹사옥

과 종합매스컴센터 건립이었다. 그룹사옥 마련을 위해 우선 동방생명으로부터 서울 을지로 1가 

50번지의 1147m²(346.9평)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반도호텔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그룹사옥 부

지는 차량 통행수가 4만여 대에 이르는 교통상 최적지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동

화부동산은 지하 2층, 지상 10층, 옥탑 2층 규모로 그룹사옥 계획을 세우고, 1964년 3월 13일 

289호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1966년 초현대식 빌딩, 삼성빌딩

삼성그룹 최초의 그룹사옥인 삼성빌딩은 당시 초현대식 건물로 장안의 화제였다.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수세식화장실 등의 시설은 경

이롭기까지 했다. 생전 처음 보는 시설에 웃지 못할 일도 비일비재했다. 화장지를 손수건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겨울철에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 여사원들도 많았다.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1층 화장실에는 수건과 비누를 비치해 놓기가 무섭게 없어지곤 했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말없이 가만히 있다가 내릴 층을 지나치고는 안내여사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당시 빌딩관리라 

함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함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다. 도둑으로부터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앙개발의 삼성빌딩 관리와 함께 빌딩관리의 수준과 개념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요람이 될 그룹사옥 ‘삼성빌딩’ 기공식은 1964년 4월 2일 삼성 각 사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대림산업(주)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4월 10일부터 착공에 들어

갔다. 동화부동산은 최신 건축공법과 설비를 도입, 주위 피해를 줄이면서도 규모와 예술적 감

각이 조화된 삼성빌딩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수많은 건물이 밀집해 있는 주위 여건을 

고려해 소음과 안전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쉬트파일(Sheet Pile) 공법을 국내 최초로 이용했

다. 또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된 시간에만 건설 중장비를 가동시키는 세심함을 기울였다. 

1964년 9월 중부지방에 내린 22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공사장 전체가 물 속에 잠기는 우

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신속한 수해복구와 전 직원의 노력으로 1964년 12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하고 1966년 1월 31일 드디어 삼성빌딩을 준공했다. 

착공 후 1년 9개월 만에 연면적 1만 2231m²(3700평) 규모로 모습을 드러낸 삼성빌딩은 건축

기술이 보잘 것 없던 당시 설계에서 자재조달, 시공에 이르기까지 동화부동산의 역량을 집대성

한 성과물이었다. 삼성빌딩은 고속으로 운행되는 승강기, 완벽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 등 초

현대식 시설로 오피스빌딩의 첨단모델 기준을 제시했다. 

종합매스컴센터인 ‘중앙매스컴빌딩’의 건립은 1963년 2월 동양텔레비전 설립, 3월 신문발간

위원회 발족, 7월 라디오 설립과 함께 구체화됐다. 삼성물산에서 종합매스컴빌딩 건립 실무를 

맡았으나, 종합매스컴센터로서의 다기능 건물에 대한 경험이 없어 설계는 난항을 겪었다. 

동화부동산은 설립과 동시에 중앙매스컴빌딩의 설계 보완에 나섰다. 일본 등 외국의 유수한 

매스컴센터를 답사하고 7차례의 설계수정 끝에 최종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3개 매체를 수용하는 종합매스컴센터로서 신문사의 윤전기 굉음과 라디오스튜디

오의 20dB 이하인 조용한 공간확보, TV스튜디오의 넓은 공개홀 그리고 다른 매체에 의한 방해

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분리 등이 설계의 주요 관건이었다. 

서울 중구 서소문 58-9번지 3147m²(952평)의 부지 위에 1964년 4월 27일 착공된 중앙매스

컴빌딩은 1965년 9월 22일 준공됐다. 중앙매스컴빌딩은 연면적 1만 4243m²(4310평), 지상 10

층, 지하 2층 규모에 TV, 라디오, 신문사의 특성을 살려 입체적 보도망을 형성한, 우리나라 최

초의 종합매스컴센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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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조성사업으로 개발사업 진출

   - 사우촌, 안양 주택단지 건립(1969,1971)

1967년 6월 중앙개발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 임대사업과 함께 안양칸트리크럽 건설에 주력하며 본격적으

로 택지조성사업에 나섰다.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주택난 해소에 앞장서며 삼성사우촌 건설, 

삼성뉴타운 조성 등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1966년 설립한 중앙개발과 그해 동화부동산에서 상호를 변경한 동화진흥은 1967년 3월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 중앙개발로 새롭게 출범했다. 삼성빌딩의 임대사업, 골프장 건설, 건

설사업, 개발사업의 4개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재편한 중앙개발은 1968년까지 안양칸트리크럽 

건설에 주력했으며,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사업에 나섰다. 

당시 우리나라는 인구 3000만 명을 돌파하며 도시집중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폭발

적 도시인구 증가는 교통난, 생활환경 오염, 교육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는데 그 중

에서도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다. 1967년 도시의 주택부족률은 농촌의 12.7%보다 약 4배 많은 

47.9%에 달했으며, 서울은 54.2%에 달하고 있었다. 

중앙개발이 1969년 서울지역 삼성 사우들의 주택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사인원 

540명 중 무주택 사원이 294명으로 54%를 점하고 있었다. 이 조사를 계기로 그룹 내 무주택사

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우촌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당시 한강이남 지역개발, 남부순

환도로 개통이 임박해 제2의 도심으로 부상하고 있던 서울 사당동을 사우촌 건립지역으로 선정

했다. 

당시 주택은행 융자조건이 연면적 66m²(20평) 이하인 점을 감안해 규모 66m²(20평), 

60m²(18평), 53m²(16평)의 주택 80동을 계획하고 1969년 4월 25일 주택분양과 건설에 착수했

다. 분양개시 1주일 만에 계획분 80동을 초과해 106명이 신청하자 계획을 수정, 109동을 지어 

신청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분양가도 민간업체의 분양가보다 저렴한 주택공사와 같

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1969년 11월 사당동 A,B지구에 삼성사우촌이 건립되면서 무주택사원 

109명은 내 집을 가질 수 있었다. 

중앙개발은 조성된 택지를 삼성 사원은 물론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1차 택지조성사업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1970년 4월 사당동에 15만 

5372m²(4만 7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당동 C지구 택지조성사업에 착수, 1년여 동안 조

성한 순대지 267필지 중 207필지를 택지조성공사 완료 전에 분양했다. 

하지만 택지조성사업은 1960년대 후반부터 군소 부동산업자들이 택지개발 가능지역을 대거 

매입하면서 좋은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등 경쟁이 치열해져 곧 한계에 부딪쳤다. 중앙개

발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업종의 다양화를 꾀하기로 하고 주택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했

다. ‘삼성뉴타운’으로 사업명칭을 정한 후 먼저 1971년 8월 안양에 주택 52동을 건설한 데 이어 

서울 명일동지역에 2년 동안 73동을 건설, 분양했다. 

이즈음인 1971년 7월 서울외곽지대에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지정이 이뤄지면서 부동산 

경기와 주택 건설산업이 침체에 빠졌다. 이에 중앙개발은 그해 8월 판매비상체제를 선언하고 총

력판매체제에 돌입했다. 11월에는 건설부를 업무부 개발과와 통합해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했으

며, 인원을 판매부문에 집중하는 등 판매기능을 강화했다. 1972년부터는 1년 동안 주택서비스

센터를 운영해 서비스 제고를 통한 판매활성화를 도모했다. 

3. 독자기술로 건설사업 성장

   - 1960~1970년대 건설 실적

중앙개발은 토목과 건축의 기본계획, 설계, 감리 등을 주로 담당하며 높은 수준의 건설 기술력을 축적했다. 

제일모직 경산공장 신축, 신세계백화점 증축, 성균관대 과학관 신축 등 건설회사로의 입지를 다졌다. 

중앙개발은 설계와 감리를 주요 업무로 하여 1970년대 중반까지 건설회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토목과 건축의 기본계획, 조사, 설계, 자재 구매조달, 시공감리를 담당하며 주요 공사에 

참여했다. 

1965년 중앙매스컴빌딩, 1966년 삼성빌딩을 건설하며 선진기술 축적과 함께 기술인력을 확

보한 중앙개발은 1968년 고려병원, 제일모직 경산공장, 성균관대학교 과학관, 호암관 등 대형

공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1969년 신세계백화점 증축 및 개보수공사를 실시했으며, 

1970년 삼성물산 구로동 공장, 1971년 동방생명 경남지사(영남총국), 1974년 성균관대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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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회관과 삼성물산 섬유센터를 신축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발휘했다. 

당시 기업들은 전자산업, 중화학공업 등 대규모로 사업을 확대, 다각화하고 있었고, 이에 따

라 건설물량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중앙개발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그동안 빌딩건

설에 치중했던 건설사업의 영역을 공장건설 등으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했다. 1974년 2월 중앙

개발은 과학기술처 제67호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면허를 취득, 건설기술용역 전문업체

의 자격을 획득했다. 

중앙개발은 독자적 건설기술 역량을 집약해 1976년 4월 준공한 삼성본관 건설에 크게 일조

했다. 삼성본관의 설계는 외부 설계사무소에 위탁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에서 시공감리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작업이 중앙개발 기술진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중앙개발은 10여 년간 쌓은 건

설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1년 8개월간 진행된 삼성본관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중앙개발은 또 자회사 형태의 설계연구소인 중앙엔지니어링을 1975년 1월 설립했다. 각종 건

설의 설계를 감당할 충분한 기술수준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설계연구소로서의 자격

이 없어 그동안 외부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수행했었기에 이를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자 했다. 그러나 1976년 들어 그동안 모색하던 종합건설업 진출이 불투명해지면서 중앙엔지니

어링은 그해 9월 15일 중앙개발 건설부에 합병됐다. 

1977년 2월 삼성종합건설(주) 설립은 이때까지 건설공사를 수행해오던 중앙개발에 있어 사

업영역 재편의 분수령이 되었다. 1977년 6월 30일자로 건설부문의 업무 및 인원을 삼성종합건

설로 이관 완료하고, 중앙개발은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에 더욱 주력했다. 

4. 불모지에서 ‘생동하는 땅’으로 변모

   - 대규모 조림사업, 지하수 개발과 환경사업 개시(1970년대)

중앙개발은 전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 산야를 ‘생동하는 땅’으로 변모시켜 국토확장을 이루겠다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용인 포곡면 일원을 대상으로 산지개발을 추진,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시

범장으로 가꿔 나갔다. 또 지하수개발과 환경사업을 개시해 국토의 체계적 개발을 촉진했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1950년대 삼성을 처음 일으킬 때부터 대한민국 산야에 나무를 심어 녹화

시킴으로써 산지개발을 통한 국토확장을 이룩해야겠다는 꿈을 품었다. 국토를 확장시키는 방

법에는 해안을 매립하는 간척사업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이제 막 경제재건을 시작한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대신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산지

를 개발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간척사업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

단이었다. 1968년 UN조사단의 보고에 따르면 경사 30도 미만의 개발이 가능한 임야는 160만

ha(48억 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려진 160만ha의 땅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국토확장

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산림녹화를 구상하며 국내외 임학, 농학, 축산부문의 전문가들과 산지개

발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모색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조림사업이야말로 국토를 

확장하고 식량자급을 도우며 산림녹화 그리고 공업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1970년에 접어들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

앙개발에 개발대상 산지조사 지시를 내렸다. 

중앙개발은 전국을 누비며 지형과 지세를 살피고 자료수집에 심혈을 다한 결과 용인지역, 경

주 근처 산지, 추풍령고개 근처, 문경새재 일대 등 4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주근처 산

지와 추풍령고개 근처, 문경새재 일대는 조림을 하는 데는 적지였지만 교통이 나빠 사람들이 쉽

게 찾아올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용인지역은 토질이 척박해 조림에는 비교적 적합하지 못했지

지하수 탐사기술의 개발

자연방사능 탐사기술을 비롯해 전기비저항탐사, 자연전위측정, 지역측정에 의한 탐사기술을 습득하며 지하수 탐사기술체계를 정립해 나

간 중앙개발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자기술 개발에 진력해 수평보링공법과 특수집수정을 개발하는 개가를 거뒀다. 

1974년 6월 용인개발단지의 제1호 공에서 650톤의 지하수를 개발했으나 해당 지역의 일일필요수량 1만 4000톤에는 절대적으로 부족

한 양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개발단지를 수차례에 걸쳐 탐사한 결과 지하수맥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상당량의 지표수가 땅 속

으로 스며들어가는 구조임을 알게 됐다. 이에 용수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 만주식 정호 설치가 대두됐다. 

만주식 정호는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수직으로 파 들어가다가 다시 수평으로 굴토해 물줄기를 찾고, 물줄기에 파이프와 같은 관을 묻는 

방식으로서 대용량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수평굴토 시 붕괴위험이 따르고 작업이 복잡해 설치기간이 오래 걸

리는 등 문제점이 많아 국내에서 시도된 전례가 없었다. 

만주식 정호의 결점을 보완해 대용량의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1년여의 연구 결과 수평보링공법을 고안해내는 데 성공했다. 수평보링기

는 1975년 6월 제13160호로 실용신안특허를 받았다. 1976년 1월 용인개발단지에 만주식 정호를 개량한 특수집수정을 설치하고 수평보

링공법을 활용해 일일평균 4500톤의 지하수를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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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서울 인근지역이라는 절대조건에 부합했다. 국토개발의 시범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그곳이 바로 용인군 포곡면 일원이었다. 

용인지역의 개발사업은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모델이 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개

발방향의 설정이 치밀하고 과학적인 고도의 분석과 종합의 구도를 지녀야 했다. 국내에 산지개

발 사례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는 무(無)에서의 출발을 의미했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서울대 입목육종연구소 등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조언을 들으며 사업장 배열

과 수종선택 등 용인개발의 윤곽을 잡아 나갔다. 

중앙개발은 1970년 2월부터 용인군 포곡면의 신원리, 유운리, 가실리, 마성리, 영문리 일

원 지역에 대한 부지를 확보했다. 이어 대규모 조림을 위한 양질의 묘목을 다량 확보하기 위해 

1972년 2월부터 수원 근처 천천동에 밤나무 묘목 15만 본, 호두 5000본, 화목(매화, 화해당) 1

만 본을 일본에서 도입해 가식(假植)했다. 그해 4월에는 용인지역 토질에 적합한 수종선정과 관

리기술상의 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종합토양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조림 최적지에 유실수를 

심는다 △고지대와 토질이 척박한 지역에는 용재수종으로 조림해 임산자원을 확보한다 △능선

과 불용지에는 방풍보호림을 조성한다 △조림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양돈단지와 자연동물원을 

조성해 산지의 효용성을 극대화한다의 조림방향을 설정했다. 

이병철 선대회장도 “산지개발사업은 결국 채산성이 있어야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이 

없으면 아무리 조림이 잘되어 있어도 실패다. 그런 것은 권장할 수도 없고 국가에도 이(利)가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 단지의 조성방향을 제시한 바 있었다. 개발방향의 확정에 따라 1972

년 4월 밤나무를 4만여 주의 식재하면서 전 단지에 대한 조림을 시작했다. 1973년 3월 종합묘

포장을 조성했으며, 연 수십 만 명의 인원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조림사업에 투입, 마침내 1975

년 4월 경제조림을 완성했다. 밤나무 단지에서는 개량종 밤나무를 도입해 1975년에 29톤의 첫 

수확을 거둔 이래 1976년 80톤, 1979년 300톤으로 놀라운 증산을 보였다. 

중앙개발은 산지개발 정신과 맥을 같이해 공익적 사업으로서 지하수개발을 본격화했다. 산업

의 급속한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인구증가와 도시집중이 진행되면서 1970년대 들어 용수 수

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중앙개발은 1974년부터 지하수개발사업을 본

격화하여 그해 5월 용인개발단지에 제1호 공(孔) 시추에 들어갔고, 6월 26일 심도 108m, 일일

평균채수량 65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기술로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었지만, 중앙개발은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기술로 28일 만에 착정을 완료했다. 

제1호 공 개발에 성공한 중앙개발은 기업의 용수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 1974년에 제일

합섬 구미와 경산공장에서 2700여 톤의 지하수를 개발했다. 1975년 2월 18일 과학기술처에 ‘응

용이학 지질분야 전문기술용역업’ 등록을 마치고 전국 각 공장을 대상으로 지하수개발을 확대

했다. 이에 따라 1985년까지 총 781공 22만여 톤의 지하수를 개발, 국내 수많은 기업들의 공업

용수를 해결해 주었다. 

중앙개발은 또한 1975년 4월 수질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폐수처리사업에 나서기로 하고 

그해 7월 양돈장의 1만 두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 1977년 

전북 이리공단 등 7개 업체의 폐수처리시설을 준공했으며, 1979년 12월 환경연구소를 설립해 

전자동압착탈수기를 자체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대형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고, 지하수개발에 더욱 주력하기 위해 1981년 9월 14일 환경사업 일체를 

대성중공업으로 이관했다. 

중앙개발은 지하수개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질조사까지 수행했다. 1975년 4월 한국개발금

융 신축건물의 지질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공장, 건축물, 댐 등이 건설될 부지에 지질조

사와 지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역량을 축적해 나갔다. 1980년 12월에는 국내 최초로 해상

시추선(Self Elevating Platform) ‘중앙호’를 제작하고, 1983년까지 4개 지역에 대한 해상지질

조사를 벌였다. 1976년 11월에는 건설부로부터 단종공사면허(상하수도 설비공사업과 보링그

라우팅 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고 1977년부터 지반개량과 지반보강 등 기초처리분야에 진출

했다. 1980년대 서울시 지하철 2,3,4호선 공사로 기초처리부문은 호황을 맞아 1985년까지 1만 

4000여 공을 굴착했으며, 지하철공사가 끝난 후에는 이를 빌딩신축공사에 적용,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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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5. 빌딩관리의 새 장 개막

   - 빌딩관리사업부 발족(1977)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오피스빌딩이었던 삼성빌딩의 순조로운 임대에 힘입어 중앙개발은 건물관리의 표

준화, 자재의 규격화, 시설의 자동화를 추진, 과학적 빌딩관리를 실현해 나갔다.  1976년 삼성본관의 준공

과 함께 중앙개발은 1977년 빌딩관리사업부를 발족하고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확립해 나갔다. 

1970년대 들어 빌딩관리의 개념은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 겨울철 난방정도만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신축단계 시 건물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효율적 관리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경제적 내용년수를 연장시키는 전문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72년 말 대연각호텔 화재로 경각심이 일고, 건물의 고층화ㆍ대형화와 함께 석유파동으로 관

리의 효율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었다. 

중앙개발이 빌딩관리사업을 처음으로 벌인 삼성빌딩은 입지여건, 시설, 기능 등 모든 면에서 

국내 제일의 오피스빌딩이었다. 건물구조 면에서 내부공간 분할이 용이하도록 설계됐고, 시설 

면에서는 발전기, 고성능보일러, 냉동기, 승강기 등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명성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빌딩의 공실은 7%에 불과했다. 1970년대 초반 서울시내에 빌딩

이 급증하면서 당시 일반빌딩의 공실은 20~30%가 보통이었다. 

빌딩 연료의 변화

생활상의 변화와 함께 빌딩관리의 방법도 달라졌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료였다. 1965년 중앙매스컴빌딩이 들어섰을 때의 연료는 석탄

이었다. 기관실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출근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질통으로 석탄을 날라야 했다. 하루종일 석탄을 나르다보면 연

탄장수가 따로 없이 온몸이 새카맣게 되었다. 당시 빌딩의 사정은 어디나 그랬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벙커-C유로 바뀌었다. 석탄

자루에 질린 직원들은 희희낙락했다. 하지만 벙커-C유도 그리 만만치 않았다. 벙커-C유는 액체이지만 상온에서는 마치 묵처럼 굳었다. 그

래서 유조차 꼭대기에 올라가 긴 꼬챙이로 푹 찔러보고 양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했다. 작업을 하고 나면 손이 온통 기름투성

이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 벙커-C유가 LNG로 대체되면서 작업환경이 깨끗해졌다. 보일러의 가동도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화했다. 겨울철 새벽이면 

미리 서둘러 덥히는 작업에 시달렸지만 보일러에 불이 붙고 나면 컴퓨터 화면으로 실내 온도를 살필 수 있을 만큼 발전했다. 

삼성빌딩의 임대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중앙개발은 ‘과학적 빌딩관리의 실현’을 추구해 나갔

다. 1969년부터 국내 최초로 ‘건물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업무를 표준화시켰고, 자재 규격

화와 시설 자동화를 추진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건물을 지키는 것’이 전부였던 당시, 건물

관리 업무의 표준화, 자동화, 규격화를 통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사실은 빌딩관리사업의 

진일보였다. 

삼성빌딩의 빌딩관리 기술은 1971년부터 다양한 건물의 관리를 지원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

다. 중앙일보 사옥, 신세계, 고려병원, 성균관대학교를 대상으로 점검과 보수기준을 정립해 주었

다. 그리고 1976년 4월 삼성본관이 준공되면서 중앙개발의 빌딩관리사업은 전환점을 맞았다. 

삼성본관은 1966년 건축된 삼성빌딩과 비교해 규모와 시설에서 방대했다. 연면적이 8만 

3640m²(2만 5301평)로 삼성빌딩의 7배나 되었고, 지하 4층, 지상 26층의 빌딩 내 모든 기기는 

성능이 우수한 현대식 설비였다. 또 모든 시설을 방재센터와 중앙감시반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10여 년의 삼성빌딩 관리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중앙

개발로서도 최신 시스템을 갖춘 삼성본관의 대형 규모에 대처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에 따라 중앙개발은 1977년 7월 1일 동방생명(현 삼성생명)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빌

딩관리사업부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빌딩관리사업부는 삼성본관의 관리조직을 그대로 존속시켜 빌딩관리과와 시설과 등 2개과로 

구성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삼성본관의 정상적 운영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

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전개하지는 못했다.  

1978년 하반기에 이르러 삼성본관의 운영이 본궤도에 올라서면서 빌딩 관리를 확대하기 시작

했다. 중앙개발이 관리하게 된 빌딩은 삼성본관, 중앙일보 사옥, 삼성빌딩, 신세계백화점 등 4개 

건물과 신축예정의 동방여의도빌딩, 여의도TBC스튜디오를 합한 6개 건물이었다. 1978년 7월 

1일 중앙개발 빌딩관리사업부는 별개로 운영해오던 삼성빌딩을 통합한 관리체제를 확립해 나

가는 한편, 그해 11월 신세계백화점, 1979년 6월 동방여의도빌딩을 수탁관리하는 등 매년 관리

건물의 범위를 넓혀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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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관관리의 전문성 추구

   - 경관관리 확대(1981)

용인자연농원 건설을 통해 독보적 조경기술을 확보한 중앙개발은 1977년 삼성코닝 수원공장과 호텔신라 

조경공사를 수행하며 경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어 1981년부터 조경관리를 확대하며 본격적으로 

경관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대구 제일모직 공장)식수에 돈을 아끼지 않았고 연못과 분수도 마련했으며 공장부지 전체를 

잘 다듬어진 정원으로 생각하는 말하자면 정원공장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꾸미고 싶었던 것이

다. 그때 심었던 갖가지 수목은 지금 공장건물을 거의 뒤덮을 만큼 훌륭하게 자랐고 잔디도 곱게 

자라 대구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공장을 제일공원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호암자전 중>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제일모직 대구공장을 건설하면서 직원들의 휴식과 정서생활에 도

움을 주기 위해 조경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공장만 지으면 됐지 조경은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

는 우려도 많았지만 제일모직 대구공장 조경은 직원들의 휴식과 정서생활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물론, 내방한 국내외 귀빈들을 제일 먼저 안내하는 순회코스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사람이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데 3~4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권태증이 생기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이럴 때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결실을 맺거나    낙

엽이 지고 상록수는 겨울에도 남아 있으니 늘 변화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기분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병철 선대회장의 조경에 대한 철학은 확고했다. 용인자연농원 역시 그 자체가 하나의 자연

이자 거대한 조경공간이었다. 평면기하학식의 기법을 응용한 가족동산을 비롯해 자연농원의 조

경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중앙개발의 조경기술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올라 있었다. 

아산 현충사의 조경

안양칸트리크럽은 코스 주변의 뛰어난 조경으로 찾아오는 이들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968년 안양칸트리크럽을 내방한 박정희 대

통령은 전 코스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이병철 선대회장에게 아산 현충사의 조경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69년 2월 25일 중앙개발은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1년여에 걸쳐 47만 9339m²(14만 5000평)의 현충사 경내에 조경을 완료, 이후 1

년 동안 관리했다. 전나무,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등 4700여 그루의 나무로 꾸민 현충사 경내 조경은 국내 최고의 정원으로 평가받았다. 

중앙개발은 1977년 삼성코닝 수원공장과 호텔신라 조경공사를 추진하면서 조경기술의 눈부

신 발전을 이뤘다. 1979년에는 기업체 사업장 조경의 자문과 감리를 맡으면서 그 역량을 발휘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사업화한 정도는 아니었고 조경업무에 대한 지원의 성격에 

머물러 있었다. 

1981년에 접어들면서 중앙개발은 조경관리의 전문성을 추구하며 조경관리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1979년 동해(凍害)로 인해 중앙개발은 밤, 살구, 등의 수확량이 격감하고 매출이 떨

어지는 등 용인자연농원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조경관리의 공사물량이 증가하면서 위기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었다. 

7. 빌딩관리의 전문화

   - 빌딩 지표관리 추진(1980~1981)

   - 동방생명빌딩 관리 착수(1984)

1978년부터 빌딩관리를 본격화한 중앙개발은 1980년 이후 ‘빌딩관리기준’을 마련해 업무의 표준화를 이

뤄 나갔다. 1984년 빌딩자동제어시스템(BAS)을 갖춘 동방생명빌딩(현 삼성생명 본사사옥)이 준공되면서 

중앙개발은 BAS 운영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빌딩관리 역량을 고도화했다. 

중앙개발은 1978년부터 빌딩관리를 본격화하면서 관리지침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

갔다. 1981년 중앙개발이 관리한 빌딩은 10개로, 총 관리면적은 18만 1818m²(5만 5000평)에 

달했다. 사업외형뿐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서도 크게 발전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등에서 국내 

최고의 빌딩관리 수준을 과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빌딩별 운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개발은 일본의 빌딩관리 실태를 연구했다. 그 결과 1981년 기준으로 

일본과 삼성본관의 빌딩관리 실태비교에서 일본의 인당 관리면적이 711m²(215평)인 데 비해 

삼성본관은 337m²(102평)로 나타났다. 중앙개발의 관리효율이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개발은 ‘1984년까지 인당 관리면적을 638m²(193평)로 올린다’라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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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점검보수팀의 운영(통합보수), 빌딩관리 업무의 표준화, 기술직 사원의 다기능화 3개 

추진사항을 설정, 1982년 2월 통합보수를 전담할 설비관리팀을 편성했지만, 빌딩시설의 운전과 

보수의 개념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 당시 실정에서 통합보수가 거리상의 문제로 비효율적이라

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기존의 관리체제로 환원시켰다. 통합보수 시행 6개월 만의 일이었다. 

물론 통합보수를 추진하면서 얻은 효과도 있었다. 중앙개발은 통합보수 추진과정에서 각 관

리소별로 시행하던 관리기준을 통합해 건물관리 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빌딩관리기준’을 작성

했다. 1983년부터는 관리 건물들의 연혁을 정리, 작성했다. 건설과정, 운영조직, 시설제원, 에너

지사용 실적, 시설물 변동, 주요 공사내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빌딩관리사업의 노하우 

축적을 도모했다. 

1984년 10월 준공된 동방생명빌딩(현 삼성생명 본사사옥)의 빌딩관리를 수행하면서 중앙개

발의 빌딩관리사업은 질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동방생명빌딩은 각종 정보기기를 상호 연

결해 건물 내 어느 위치에서나 정보교환이 가능한 LAN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당시 최

고의 인텔리전트빌딩이었다. 특히 공조설비, 방재설비, 보안설비 등 각종 설비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빌딩자동제어시스템(BAS; Building Automation System)’이 설치되어 있었다. BAS는 

빌딩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대형사고 방지는 물론, 빌

딩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운전자의 간단한 키보드 조작만으로 조명, 냉

빌딩관리의 선진화

1984년 동방생명빌딩의 준공과 함께 중앙개발의 빌딩관리사업은 더욱 전문화되어 갔다. 그러나 1985년 말 일본의 빌딩관리 사례를 조사

한 결과 아직도 선진사와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겐 정확한 자료가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완벽하게 기록 보존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의 경우 관리자 내지 경영진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해 버리고 만다. ··· 우리의 시설점검을 보면 대충대충 편리한 대로 하고 있는 데 반해 그들은 매뉴얼에 적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우리가 일본의 관리수준을 능가하기 위해서 첫째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것, 둘째 신입사원에게 1년간 250시간 이상 교육을 시킬 것, 셋째 기술직의 사무직 사원이 과다한 점을 변화해야 

하고, 넷째 서비스가 훨씬 뒤쳐져 있으므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 다섯째 신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익혀야 할 것, 여섯째 본

부에서 현장에 피드백해 줄 수 있도록 베테랑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중앙개발 사보 중>

일본의 선진 빌딩관리 사례 연구 후 중앙개발 빌딩관리사업부는 기술부의 신설과 종합관리 착수, 다기능교육, 레벨업의 추진 등 기존의 관

리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련의 개선활동 중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간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에 의해 중앙개발의 빌딩관리사업은 대폭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난방 및 방범 등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었다. 또 실내의 온도, 습도, 공기의 청정도를 일정하

게 유지하는 공기조화설비와 모든 전기설비를 BAS의 호스트컴퓨터와 연결해 중앙집중제어방

식의 감시 및 제어가 이뤄지도록 했다. 

중앙개발은 이처럼 동방생명빌딩에 설치된 BAS를 운영하면서 빌딩관리업무의 혁신을 이룩

해 나갔다. 기존에는 각 층별로 설치돼 있는 공조기를 점검하고 풍량 등을 조정하는 데 다수의 

인력이 필요했다. 이에 못지 않게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하지만 BAS가 설치되면서 동방생명빌

딩의 관리업무는 인력에 의한 빌딩관리에서 자동화의 빌딩관리로 바뀌었다. 또 임의적, 수시적 

관리에서 탈피해 계획관리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빌딩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건물관

리 업무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는 기틀을 마련했다. 

초기 BAS 운영에서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겨울철 실내온

도 조작이 문제였는데, 22도를 기준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이보다 훨씬 낮은 온도 밖에 작

동되지 않았다. 온도를 적정선으로 올리기 위해 각 시스템을 높게 가동시키면 층별, 구획부분별

로 온도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니 입주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중앙개발은 시스템과 기술운영 양면으로 원인을 규명해 나갔다. 결국 시스템을 보완하고 부

적절한 기기를 교체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985년 8월 BAS의 기능을 정상화시켰다. 이처럼 

BAS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운영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시스템의 전 계통을 세밀하게 점검하

는 과정에서 중앙개발은 BAS 운영상의 제기술을 진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제3절 공간을 차별화하다

8. 신규사업으로 사업구조 고도화

   - 인테리어사업 추진(1985) 

1980년대 고도성장과 ’88서울올림픽을 맞아 중앙개발은 인테리어사업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198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적극 추진했다. 1988년 여의도 맨하탄호텔의 전 객실을 재설계, 시공하는 등 인테리어 사업

을 전개한 중앙개발은 1994년 건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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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산업부문의 신

장세가 두드러졌다. 그중 하나가 인테리어사업으로 특히 ’88서울올림픽을 맞아 특수를 누리며 

가구, 실내장식에서 전시, 환경디자인으로 영역이 다양화되는 추세였고, ‘제2의 건축’이라 불리

며 유망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당시 중앙개발은 자체 보유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인테

리어사업의 시장성에 대해 주목했다. 8년여에 걸쳐 오피스빌딩, 호텔, 백화점, 연수원 등 다양한 

용도의 빌딩을 관리하면서 축적한 인테리어 감각과 기술을 활용하면 인테리어분야에 신규로 진

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 신규사업의 전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

구조를 고도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중앙개발은 1985년 4월 빌딩관리사업부 설비관리팀 내에 인테리어 관련 기술인력을 규합

해 인테리어사업에 착수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한 공사물량이 급증하면서 

1986년 4월 인테리어팀으로 분리, 격상했으며, 1988년 여의도 맨하탄호텔의 전 객실을 재설계, 

시공하는 등 높은 역량을 발휘했다. 

1989년에는 과학기술처에 전문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하고, 전문기술용역업에도 진출했다. 빌

딩관리에서 건물의 유지보수는 필수적인 업무이기에 중앙개발은 1987년 수행한 삼성본관 개보

수 경험을 바탕으로 건물의 시설진단, 설계, 감리, 개보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

이었다. 이에 따라 1990년 첨단연수소, 한원빌딩, 삼성생명 여의도사옥, 울산 주리원백화점, 중

앙일보 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시설진단을 시행하고 개보수공사를 수행했다. 

중앙개발은 인테리어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1970년대 초 착수한 바 있는 주택사업의 

재개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고, 기존 주택의 매매량도 감소하는 등 주택

조명교체는 외주로, 기술인력은 전문직으로

중앙개발은 빌딩관리사업에 있어 1987년부터 단순반복작업의 외주화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업무는 조명교체작업으로 삼성본관과 삼성

생명 본사사옥의 조명수는 3만 2000개, 매일 300여 개의 조명교체가 요구됐다. 이에 전기기술자들은 조명교체작업에 매달리다시피 했

고, 이러한 반복작업에 의한 업무의 낭비는 설비직도 마찬가지였다. 단순반복업무로 기술자들의 근무의욕까지 저하됐다. 이에 따라 1987

년 조명교체작업과 공조기기 필터교체작업에 대한 외주화를 시작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보수업무에 대한 외주화까지 진행됐다. 이로써 

빌딩관리업무의 질적 향상을 이루며 기술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을 하기에 적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개발은 어려운 여건을 딛고 사업을 성

공시킨다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주택시장이 호황으로 반전될 경우 이러한 신뢰를 바탕

으로 사업을 더욱 성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기 속의 기회 창출을 겨냥한 것이었다. 

중앙개발은 1차 사업지를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선정하고 72세대를 건립했다. 이듬해인 1986

년에는 신영동 중앙빌라 96세대, 1989년 안산 중앙빌라 245세대를 건립, 분양했다. 

인테리어사업은 예상과 달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을 전개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별도의 

면허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대기업은 물론 군소업체까지 가담해 난립

상이 심했다. 1989년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수가 1000여 개, 인테리어협회에 가입한 업체가 

235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중앙개발은 1992년 4월 1일 중앙디자인(주)으로 인테리어사업을 

이관하고 1994년 건설업면허 취득과 함께 건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 확대해 나갔다.

9. 에너지절감사업 착수

   - 에너지진단사업 시행, 빙축열기술 도입(1988~1989)

1988년 신규사업으로 에너지절감사업을 추진한 중앙개발은 1989년 캐나다의 이코놀러사와 에너지절감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1990년 1월 국내 최초로 삼성본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사업을 시행했

다. 이어 그해 2월부터 빙축열시스템사업에 나서 국내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했다. 

중앙개발은 삼성그룹의 제2창업 선언 이후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1988년 9월 빌딩관리사업부 

내에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고, 내부자원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사업을 추진키로 결

정했다. 그때까지 에너지절감사업을 펼치는 기업이 없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중앙개발 빌딩관리사업부는 이미 1977년 전국열관리대회와 1986년 제12회 에너지절약 유공자포

상행사에서 건물관리부문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내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중앙개발은 에너지절감사업의 사업품목으로 에너지절감, 빙축열시스템, 전문기술용역(시설

진단 및 개보수)을 전개하기로 하고 신규사업팀의 명칭을 에너지사업팀으로 변경,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에너지절감 방법은 총체적 에너지절감보다 단순하고 

인위적 절감, 각 장비와 기기의 개별적 관리에 머물러 있어 본격 사업 전개에는 한계를 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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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에너지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에너지의 합리적 이

용, 즉 에너지절감 이용은 건물의 신축 못지 않은 중요한 부문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이를 

도외시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개발은 외국의 기술을 도입키로 결정하고 1989년 2월 캐나다의 이코놀러

(Econoler)사와 에너지절감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1990년 1월 삼성본관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사업을 시행했다. 그해 3월까지 2개월간 40와트의 형광등을 32와트의 형

광등으로 교체해 절전효과를 도모했는데, 투자비는 3억 1000만 원, 절감금액은 연간 8700만 원

으로 회수기간은 5년으로 계획했다. 효과는 예상보다 더욱 컸다. 1991년 1월까지 에너지 사용

실적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해 계획절감금액인 8700만 원을 훨씬 넘어선 1억 200만 원의 성

과를 올렸다. 중앙개발은 1990년 11월 삼성본관 에너지절감투자 시행으로 캐나다 기술협회로

부터 소프트웨어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중앙개발은 1990년 프랑스의 크라이오겔(Cryogel)사와 아이스볼 생산기술 도입계약을 체결

하고 빙축열시스템사업에 나섰다. 빙축열시스템은 축열조에 저장된 냉매를 전력단가가 싼 심야

전력을 이용해 얼려 두었다가 주간에 이를 다시 녹여 냉방시키는 방식으로 기존 냉동방식보다 

60% 정도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이 높은 정격운전과 열

공급의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전력부하가 피크타임에 몰리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 새

로운 냉방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때맞춰 한국전력이 1988년부터 심야전력제도를 시행하

자 중앙개발은 전력단가가 저렴한 심야전력을 이용해 빙축열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었다.

중앙개발은 1990년에 삼성빌딩을 대상으로 빙축열시스템을 설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형건물에 전자동으로 무인운전이 가능한 빙축열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어 1991년에 삼성본관

과 미도파 상계점에 빙축열시스템을 완공했다. 중앙개발은 하절기 전력 피크(Peak) 감소에 공

헌한 점을 인정받아 1992년 11월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10. 국내 최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1호 지정(1992)

중앙개발은 1992년 상공부로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1호’로 지정됐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절감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1993년에는 공장에까지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했으며, 관련 인원도 크게 확충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1992년 10월 중앙개발은 상공자원부로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 1호’로 지정됐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199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에너지

절약전문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1992년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를 시행했는

데, 중앙개발이 ESCO 1호로 지정된 것이었다. 

중앙개발은 1988년부터 에너지절감사업에 착수해 1990년 삼성본관을 대상으로 ESCO 사업

을  수행하고, 빙축열시스템사업을 개시하는 등 국내 에너지산업을 개척해왔다. ESCO 1호 지

정은 이처럼 중앙개발이 그동안 묵묵히 수행해온 에너지절감사업에 큰 성장엔진이 되는 계기였

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빌딩이나 공장건물에 투자비의 일부 내지 전부를 소유주 대신 부

담하면서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해 주고 에너지비용 절감액에서 일정 비용을 배분받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중앙개발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지정됨으로써 에너지절감사업의 실적을 대외적으로 크

게 인정받았으며, 정부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제한없이 받게 됐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설비를 

고객의 재정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 설비로 교체, 개선해 줌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일정기간에 

상환받는 종합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1993년 6월에는 공장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취득하며 에너지

절약에 있어 국내 정상의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1993년 5월부터 빙축열 

빌딩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사업

중앙개발은 1966년 삼성빌딩, 1976년 삼성본관, 1984년 삼성생명 본사사옥 등 주요 빌딩들을 관리하면서 우리나라에 빌딩 매니지먼트

라는 새로운 사업의 씨앗을 뿌렸다. 공조, 방재, 보안설비 등을 종합관리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갔

다. 중앙개발은 빌딩관리를 하면서 건물주의 건물관리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방안을 항상 찾고 있었다. 그

러던 중 기존 40W 형광등기구를 신형 32W짜리로 교체함으로서 같은 조도를 내면서도 전력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게 됐다. 이것을 다른 

관리빌딩까지 확대해 사업화했던 것이 에너지절감사업의 태동이었다. 1990년 국내 최초로 삼성본관을 대상으로 형광등 교체 등 에너지절

감사업을 착수, 국내 에너지 사업의 효시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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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설비 부품 아이스볼을 자체 생산하기 시작해 설계-생산-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전개하

기 시작했다. 이어 1994년 3월 ‘국내 최초 상변화형 태양열 온수기’를 개발, 온수기사업에도 진

출했다. 중앙개발은 이 같은 에너지절감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4년 에너지절약촉진대

회 에너지절약표창, 1996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 에너지공적부문 철탑산업훈장을 잇달아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1995년 이후부터는 경기악화에 따른 각 기업들의 원가절감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

개발은 에너지사업에 대한 인력을 크게 확충함으로써 산업체 영업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

기 시작했다. 

11. 경관사업의 확대, 전문화

   - 조경사업부 설립(1993)

   -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 3년 연속 수상(1997)

중앙개발은 조경식재공사업면허와 종합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 본격적 경관사업 수주에 나섰다. 1993년 

조경사업부를 설립해 경관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사업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조경공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관관리를 개시한 중앙

개발은 오피스와 공장 중심의 조경관리를 담당하면서 경관사업의 역량을 축적해 나갔다. 호텔, 

공장 등에 대한 공사경험에 CAD(Computer Aided Design)를 도입, 국내 정상급의 조경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용인자연농원 내의 풍부한 조경소재는 중앙개발이 국내 최고의 경관

환경개발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1999년 환경개발연구소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중앙개발은 환경디자인, 환경복원, 녹화기술 등 환경개발연구를 더욱 활발히 수행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환경개발연구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파괴된 생태계의 복구를 통한 환경복원사업, 신소재 연구개발 및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간창조의 신기술 축적, 신규기술의 도입, 국제심포지엄 개최, 타 연구소와의 학술적 

교류 등을 추진해 나갔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단지개발, 테마공원 시설개발, 도시환경 기술개발 등 환경디자인부문, 자연형 하천복원, 폐광복원 모델링, 생태습지 

조성, 임해매립지 생태적 복원 등 환경복원부문, 미생물을 이용한 유류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덩쿨식물을 이용한 벽면녹화, 자생식물 소재

개발, 사면녹화 PEC공법 등 녹화기술부문으로,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친환경 부문 전문성을 제고하는 초석이 되었다. 

업체로 인식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를 발판으로 중앙개발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내 골프장의 잇단 신설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자 본격적으로 경관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1990년 8월 조경식재공사업면허와 조경시

설물설치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관사업 수주에 나섰다. 1991년 한 해에만 동

진CC, 고려CC, 신라CC 3개 골프장 신설공사를 수주해 1992년과 1993년에 모두 완공하는 실

적을 올렸다. 나아가 1992년 12월 종합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 수주범위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

고 경관사업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중앙개발은 1993년 1월 조경사업부를 설립, 경관사업 확대를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1992년 말 종합조경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며 외부공사의 수주기반을 조성한 중앙개발은 조경사

업부 설립으로 시장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독자적인 경관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됐

다. 이와 함께 전문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한우리조경을 설립해 종합조경공사와 전문조경공사 

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했다. 

이후 1997년 1월 한우리조경을 합병하고, 1998년 1월 조경사업부를 환경개발사업부로 명칭

을 변경하면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중앙개발은 조경설계와 기술의 

질적 차별화를 경쟁력으로 하여 국내 경관사업의 선두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97년 12

월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 3년 연속 수상은 그 상징이었다. 1995년 중앙개발은 ‘치유

와 조경’을 주제로 한 삼성서울병원 조경으로 제6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을 수상했

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환자들에게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체공학적 지수를 사용해 기능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일반 병원이 주는 차갑고 단조로운 

외관을 탈피함으로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96년에는 용인의 별관(조경)사옥과 캐스트하우

스로 2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을 받았다. 근로 및 주거공간의 기본적 기능을 충

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이어 1997년 삼성중공업 산청연수소로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종합대상 3년 연속 수

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산업교육체계 및 휴양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

았다. 

이처럼 중앙개발은 경관사업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1997년 삼성에버랜드로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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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더욱 적극적으로 경관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1998년 인천국제공항 남측 외곽공원 조성

공사, 서울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조경부문을 수주했으며, 그해 10월에는 농심 서울사옥으로 

제7회 서울시 조경상 금상을 수상해 경관사업의 성가를 높였다. 

특히 1998년 이집트 카이로 서울공원 조성공사를 수주해 우리 전통 조경문화의 우수성을 세

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집트 카이로 서울공원은 이집트 카이로주 낫세르시 국제

공원 내에 총 1984m²(600평) 규모로 우리나라 고유의 연못과 정자, 전통담장 등을 설치했으며, 

한국적인 식재기법을 활용해 인근에 있는 일본과 미국공원과 차별되는 정원을 조성했다. 

2002년에 준공한 파리서울공원은 유럽 내 최초의 한국정원이었다. 파리시가 부지를 무상 제

공하고 서울시가 총 18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조성한 파리서울공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설계와 시공을 맡아 완성한 프로젝트였다.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 무거운 주제

가 아니라 재미를 느끼며 한국문화를 발견할 수 있는 호기심 공원을 기본 콘셉트로 하여 고매

함과 유희, 정숙과 유쾌, 바라보는 공간과 보여지는 경관의 변화가 조화되도록 했다. 또 한국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대나무숲과 소나무 동산, 그리고 소나무, 감나무, 진달래, 벚

나무, 참나무, 홍매화 등 2000여 그루의 수목과 화초를 식재했다. 

환경복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 양재천 저습지 생태공원이 2003년 10월 제3회 생태조경녹

화대상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양재천 저습지 생태공원은 기존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자연친화적인 호안(護岸)과 습지의 조성, 수생식물 및 초화류 식재, 자전거길 등을 조성

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복원했다.

제4절 녹색경영을 실천하다

12. 빌딩경영,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 세계 최초 빌딩경영서비스부문 ISO 9002 획득(1996)

중앙개발은 1996년 빌딩경영서비스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ISO 9002를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듬해

인 1997년에 영업부문에서 국내외 ISO 9001&1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 국제경쟁력을 크게 강화했으

며, 1997년에는 안전보건 초일류기업 안전인증을 서비스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우리나라 빌딩관리서비스업을 선도해온 중앙개발은 690만 시간(28만 7500일)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산업안전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어 초고층복

합빌딩 경영컨설팅을 위해 1996년 1월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미국의 콜(Koll)사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 최첨단 초고층 빌딩의 경영관리에서도 앞서 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빌딩관리매니지먼트를 고객의 자산가치 제고를 위한 전문업으로 확고히 뿌리내린 중앙개발

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을 추진했다.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객관적으로 인증하기 위해 1995년 10월부터 ISO 9002 추진 T/F팀을 

구성, 빌딩서비스의 프로세스 개선과 품질시스템 개발을 꾸준히 진행했다. 그 결과 1996년 6월 

10일 업계 내 세계 최초로 국제품질기관인 영국의 BVQI사로부터 빌딩경영부문의 ISO 9002(품

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중앙개발은 빌딩업계에 새로운 국제품질인증시대를 열

었다.

1996년 11월에는 업계 최초로 빌딩경영서비스부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도 추가

로 획득했다. 이를 위해 그해 6월부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각 부서별로 환경업무의 표준화를 

구축했다. 전국 48개 빌딩경영 공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고, 24가지 종류의 환경절차와 83

종 환경지침서를 표준으로 환경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영국 BVQI사로부터 ISO 14001 인

증을 획득해 환경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녹색경영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 

이처럼 ISO 9002&14001 획득으로 전 공정의 서비스 품질과 투명한 환경관리를 통해 국내외 

빌딩경영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특히 ISO 취득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지

고 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앙개발의 ISO 획득은 전문서비스기업으로는 매우 뜻깊은 성과였다. 

빌딩경영서비스부문 ISO 9002&14001 획득으로 글로벌 수준의 빌딩경영서비스 노하우를 가진 

선진국으로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으며, 품질과 환경의 객관적 자료관리가 가능해져 

무결점화, 폐기물 최소화, 오염방지, 재활용 극대화 등 빌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로 사명을 변경한 1997년, 빌딩엔지니어링사업부는 국내 최초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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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문에서 국내/해외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동시에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1997년 11

월에는 노동부와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안전보건 초일류기업 안전인증을 서비스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그동안 다양한 선진빌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68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온 삼성에버랜드는 안전보건 초일류 안전인증으로 안전ㆍ보건체계 구축 및 조직관

리, 안전보건 활동, 교육, 안전보건 달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13. 방재사업의 확대, 전문화

   - 선진사 기술제휴 확대 강화(1997)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노티파이어사, 2002년 엑스트리아사, 2006년 하니웰사 등 선진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또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리스크 컨설팅을 실시, 방재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1993년 빌딩관리와 연계해 소방점검 등 소방사업을 개시한 삼성에버랜드는 1990년대 중반 

그룹의 신경영과 맞물려 방재, 소방선진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4년 4월 미국 HSB PLC

사와 방화엔지니어링사업 기술 협정, 1994년 5월 미국 Simplex-OCS Korea사와 자동 화재탐

지 설비 기술협약을 맺는 등 선진기술을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립해 나갔다.

1997년 미국의 노티파이어(Notifier, 현 하니웰)사와 기술제휴를 체결함으로써 화재감지기 

공급 및 시공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티파이어 시스템은 200만 시간 이상의 현장 적응시험과 

오동작 시험을 통해 증명된 최첨단 인텔리전트 화재경보시스템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주로 오피

스와 공장을 중심으로 방재사업을 추진 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지멘스(Siemens)와 타이코(Tyco) 등 글로벌 브랜드가 국내에 진입하

자 삼성에버랜드는 반도체, 전산센터 등 고부가가치 방재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2002년 호주의 엑스트리아(Xtralis)와 기술제휴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초고강도 공기흡입형의 

VESDA 화재감지기시스템을 도입, 클린룸 등에 대한 방재사업을 확대했다. VESDA시스템은 

반도체나 TFT-LCD 공장의 클린룸, 박물관, 인텔리전트 빌딩 등과 같이 정밀한 감지가 요구되

는 곳에 효과적인 공기흡입형 연기감지 시스템으로, 설치 공간의 제약없이 사용 가능한 것이 특

징이었다. 

이어 2006년 미국의 하니웰(Honeywell)사와 기술제휴를 체결해 가스흡입식 가스감지기를 

도입하고 반도체 유해가스 초기 대응 감시를 위한 방재사업에 나섰다. 그 결과 2001년 수원월

드컵경기장 방재시스템, 2004년 삼성전자 정보통신연구소, 2006년 대동공업 방재시스템, 2008

년 우리은행 DMC 종합지원센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서초사옥 B, C동 방재시스템,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원ㆍ기흥ㆍ화성ㆍ천안ㆍ탕정 등 국내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2004년 3월 26일 미국 ABS 컨설팅사와 리스크 매니지먼트 공동사업 제휴를 통해 지진, 태풍 

등 자연적ㆍ인적 재난에 대비하고 예방이 가능한 최적의 리스크 컨설팅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

개했다. 이를 위해 2004년 RM(Risk Management)사업팀을 신설했으며, 2005년에는 자연재

난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리스크 매니지먼트 사업을 위한 체계도 구축했다. 2004년 과천 

전산센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5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삼성코닝 말레이시아 복합단지, 

2006년 삼성코닝정밀유리 탕정사업장에 대한 지진위험성 평가 등을 비롯해 2008년 삼성테크윈 

창원 1사업장에 대한 태풍위험성평가 및 보강공사 등 리스크 컨설팅을 통한 통합방재시스템 구

축으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선진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방재사업의 확대, 전문화를 도모하며 시장을 주도해 나간 삼성

에버랜드는 2010년 반도체, LCD 등 대형 생산시설의 신축 소화설비(스프링클러)공사에 참여하

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는 오피스빌딩은 물론 반도체, LCD 등 사고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통합방재 노하우를 갖추고 고객의 자산보호를 수행해왔다. 이를 통

해 2011년부터는 방재사업 도급평가 1위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14. 에너지사업의 선도

   - 에너지위너상 3년 연속 수상(2000)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이후 진단에서 시공까지 에너지사업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한 결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에너지위너상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공정분야에 대한 에너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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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공급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사회경제적으로 에너지절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산업계

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반드시 에너지절감이 절실했고, 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국내 ESCO 1호로 에너지절감산업을 이끌어온 삼성에버랜드는 산업체 영업을 활성화하며 에

너지사업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전기ㆍ전자산업군을 중심으로 인버터 설치 공사와 폐

열회수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꾸준하게 전개했다.

이와 함께 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진단을 실시했다. 에너지 발생

설비, 에너지사용설비 등 사업장 전반에 걸쳐 에너지 이용 흐름을 파악해 손실 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인 에너

지 진단을 통해 삼성에버랜드는 에너지사업의 신규고객 발굴은 물론 진단에서 시공까지 원스톱

으로 제공하는 사업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또 석유화학부문을 대상으로 크래킹(분해증류)히터 공사를 전개하기 시작해 매출 상승의 모

멘텀을 마련했다. 1998년 12월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내에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을 준공, 

에너지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에너지절감사업을 벌인 결과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 말까지 260여 건의 

공사를 수행, 에너지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총 22만 3290TOE(누계절감량 72만 7027TOE) 규

모의 공사를 수행했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620억 원(누계절감액 약 2130억 원)을 절감하는 성

과천전산센터 공사 수행 

2003년 삼성 과천전산센터 리노베이션 공사에서 전기와 공조시설 등에 대한 용량증설공사를 맡은 삼성에버랜드는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

을 놓을 수 없었다. 12층 규모의 과천전산센터는 삼성그룹 내 금융전산망의 본거지로 1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기간시설이기 때문이었다. 

공사를 진행하는 1년 동안 본업인 용량증설공사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이고, 정전 등 문제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정상 운영시켜야 했다. 

때문에 평일 낮에는 공사 시뮬레이션을, 업무시간이 끝나는 야간에는 테스트를 하고, 공휴일에는 밤을 새며 공사를 수행했다. 주말에 계획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다음날 전산센터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대로 완결해야 한다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삼성에

버랜드의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는 시스템통합(SI) 작업도 있었기에 일정을 늦출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 

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저한 계획과 공사팀 전원의 합심 속에 삼성에버랜드는 그룹의 전산망 본거지인 과천전산센터의 

혈관을 잇는데 마침내 성공했다. 

과를 거뒀다. 2000년 ESCO 사업 4년 연속 1위를 굳건히 지키며 국내 에너지산업의 최강자로서

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 같은 성과는 활발한 대외활동과 대외수상으로 이어졌다. 1997년 에너지 환경 국제심포지

엄을 개최했으며, 그해 국가에너지절약 공적을 인정받아 통상부 주관의 에너지절약 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1998년에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에너지절약 노력과 관

련 설비 투자를 통해 전년보다 20%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건축물 개

보수부문 에너지효율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2000년에는 에너지절감 노력을 인정받아 에너지관

리공단과 산업자원부로부터 각각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삼성에버랜드는 선도적인 에너지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에너지위너

상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일보사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공동

으로 제정한 에너지위너상(Energy Winner Award)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떤 

제품이 에너지효율상품인지 알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제시해 주는 상으로 에너지

업계의 나침반이라 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에너지절감기업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

치며 ESCO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점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에너지사업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산업공정분야로 에너지사업 영역

을 넓히는 한편 열병합사업 등 에너지공급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2001년 7월 미국 아스펜

(Aspen Technology Inc)사와 기술협약을 체결, 석유화학부문의 에너지진단 활성화와 핀치기

술(Pinch Technology)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을 도모했다. 그 결과 LG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정밀화학, 한화석유화학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 에너지최적화를 이룩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3년 8월 커민스디젤판매서비스와 열병합사업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고

효율 종합에너지시스템인 소형열병합발전사업에 진출했다. 소형열병합발전은 청정연료인 천연

가스를 원료로 발전용량이 10MW 이하인 가스엔진 또는 가스터빈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동시

에 생산,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높은 에너지절감효과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비용 저감과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80년 역사의 커민스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열병합사업에 나섬으로써 에너지사업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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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아시아 최초 TOBY상 수상

   - 생명본사, 기업사옥빌딩부문 TOBY상 수상(2002)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빌딩과학연구소를 부설 기업연구소로 등록하고 종합자산경영시스템 SPIN을 개발

하는 빌딩엔지니어링에 대한 역량을 높이며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의 발돋움에 나섰다. 2002년에는 아

시아 최초로 TOBY상을 수상, 한국의 빌딩경영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외국계 자산관리기업의 

국내 진출도 가시화됐다. IMF 이후 건물가격의 하락으로 임대수입의 극대화, 비용경비의 극소

화를 창출해내는 자산관리(PM; Property Management)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 빌딩

관리매니지먼트도 단순한 시설관리(FM; Facility Management)에서 PM 서비스로 발전해 나

갔다. 

삼성에버랜드는 최고의 경영능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엔지니어링을 바탕으로 고객 자산가

치 극대화를 적극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96년 1월 빌딩과학연구소를 개설한 데 이어 1997년 7

월 영국빌딩연구소(BRE)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듬해인 1998년 2월에는 

빌딩과학연구소를 삼성에버랜드 부설 기업연구소로 등록해 빌딩 전문기술의 체계적인 연구를 

심화, 발전시켰다. 빌딩과학연구소는 빌딩에너지절감을 위한 R&D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자동

한국 빌딩관리의 우수성을 알려라!

2002년 초 삼성에버랜드의 자산관리사업부 관계자들은 선진사 벤치마킹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세계 빌딩 오너 및 매니저협회(BOMA; 

the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의 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TOBY(The 

Office Building of the Year)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은 매니지먼트 업체들은 누구보다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년 동안 수상을 위해 매진해 세계 최고의 빌딩경영 역량을 인정받은 영광된 자리였던 것이다. 

‘TOBY에 도전해보자!’ 그때까지 북미를 제외한 세계 어떤 지역의 기업도 TOBY상에 도전한 전례가 없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1966년부터 축적해온 빌딩매니지먼트 역량에 자신이 있었다. 시간은 촉박했다. 공적서 제출까지 불과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모든 문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일은 노하우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국 출장을 떠나 2박 3일 동안 워싱턴 등 3개 도

시를 방문했다. 그동안 TOBY상을 수상한 빌딩 매니지먼트 회사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지만, 노하우 유출에 난색을 표했다. 그중 3~4곳

이 협조를 해줬지만 복사는 아예 불가능했다. 열람을 통해 일일이 메모를 하거나 머릿속에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기업사옥빌딩부문에 삼성생명 본사사옥을, 9만 2562m²(2만 8000평) 이상 오피스빌딩부문에 종로타워를 응모한 500페이

지 분량의 공적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삼성생명 본사사옥이 기업사옥빌딩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시아 최초, 아니 북미를 제

외한 지역의 최초 수상을 삼성에버랜드가 해낸 것이었다. 

화, 통합 통신망 업그레이드 등을 수행, 삼성에버랜드의 빌딩 매니지먼트 역량 제고를 뒷받침했

다. 이와 함께 건물 개보수 DB화 연구, 대구 계간축열 시스템 설계 연구, 엘리베이터 및 주차 통

합관제 시스템연구, 에너지 성능 측정 및 평가규약 개발연구 등 정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우

리나라의 빌딩엔지니어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또 1997년 7월 종합자산경영시스템 SPIN(Strategic sPace Information 

Network)21을 1차 개발해 시설관리의 계획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했으며, 고객불편사항 등 체

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설비이력 관리를 추진했다. 1997년 12월까지 임대, 빌딩정보, 시설, 협력

업체, 자재, 환경안전, 품질경영 등 모두 15개 모듈에 대한 2차 개발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1998

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1999년 4월 26일 삼성에버랜드는 세계 최대의 부동자산운용회사인 미국의 CBRE사와 부동

산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관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의 발돋움에 나섰

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CBRE사와 우선 기존에 관리 중인 서울 강남지역 5개 빌딩을 공

동관리하기로 하고 임대수입관리, 위험요소 예방관리, 에너지 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 등의 공동

운영을 통해 부동산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삼성에버랜드는 국

내 부동산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해 선진기술과 운영기법을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었다. 

2001년 기존 빌딩자동화시스템인 JANS를 업그레이드한 CMS를 개발, 전국 100여 개 사업

장을 원격감시하는 군(群) 관리시스템을 실현했다. 이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빌딩 관리를 수

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삼성에버랜드는 고객 자산가치 극대화로 고객만족을 크게 향상시켰다. 

나아가 200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TOBY(The Office Building of the Year)상을 수상함으

로써 한국 빌딩경영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이룩했다. TOBY상은 1907년 창설된 세

계 최대 규모의 세계 빌딩 오너 및 매니저협회(BOMA; the Building Owners and Managers 

Association)가 수여하는 상으로 빌딩경영부문의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 빌딩경영 매니지먼트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2002년 

초부터 TOBY상 수상을 위한 제반 준비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적서를 준비하기 위해 방문한 미

국의 사업장들은 노하우를 제공하는 데 난색을 표했고, 겨우 협조를 받은 사업장에서도 메모를 



86 87

하거나 오직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삼성에버랜드는 9만 2562m²(2만 8000평) 이상 오피스빌딩부문에 

종로타워를, 기업사옥빌딩부문에 삼성생명 본사사옥을 응모했다. 이 중 삼성에버랜드는 기업사

옥빌딩부문에서 최종 본선심사에 올라 세계적인 부동산경영업체의 7개 빌딩과 경쟁해 당당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기업에서 최초의 수상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삼성에버랜드는 아시아 최초 TOBY상 수상으로 한국의 빌딩경영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인

도를 확보했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부동산관리회사에 견줘 대등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

다. 외국계 부동산회사들이 국내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맞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

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대외에서 큰 인정을 받으며 시장 선도

의 계기가 되었다. 

제5절 미래를 모색하다

16. 건축사업의 재도약

   - 구미역사 신축공사 수주(2005)

삼성에버랜드는 빌딩관리 노하우와 건축 리모델링 역량을 바탕으로 신축공사 확대를 꾀했다. 경부선 구미

역사 신축공사를 수주하며 건축사업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테크윈과 삼성SDI 공장 

증축 등을 수행하며 건축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갔다. 

1994년 12월 22일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부분적으로 시

도해오던 개보수공사를 넘어 한 단계 앞선 종합엔지니어링으로 건축사업의 전개를 도모했다. 

2000년 연면적 2만 8205㎡(8532평), 지하 4층, 지상 10층의 일산마이다스 오피스텔을 시공했

으며, 교보증권사옥 리모델링을 수주해 건축사업의 규모 확대를 꾀할 수 있었다. 교보증권사옥 

리모델링은 연면적 4만 947㎡(1만 2387평), 지하 4층, 지상 28층 규모의 사옥을 전면 리모델링

하는 공사로 하루 12시간씩 3개월 공사 끝에 마무리하는 데 성공했다. 교보증권사옥 리모델링

으로 2002년 3월 제1회 대한민국 리모델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삼성에버랜드는 명실상부한 리

모델링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오피스 중심의 건축 리모델링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2002년 삼성

증권 종로타워, 2003년 삼성생명 본사사옥, 2004년 삼성화재 본사사옥, 2005년 삼성빌딩 등의 

리모델링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02년 9월 12일 일본 도시바(Toshiba)사와 엘리베

이터사업에 관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엘리베이터 컨설팅 및 시공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삼성화재본사 리모델링, 기흥연구동 신축 등 기존 건물의 엘리베이터 진단 및 개보수공사,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 컨설팅 및 설치에 나서 안전하고 편리한 빌딩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가 리모델링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던 원동력은 오랜 기간 동안 빌딩

관리를 수행하며 확보한 노하우와 경험이었다. 빌딩 리모델링이 빌딩 신축공사와 가장 다른 점

이 바로 ‘예측 불가능성’인데, 신축공사는 설계도대로 일을 진행하면 되지만 리모델링은 이미 

공사가 끝난 건물의 내부 구조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막상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십 년 동안 이곳저곳 조금씩 개보수를 진행해 전선과 배관들이 얽혀 

있는 등 문제점이 속출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삼성에버랜드의 빌딩관리 능력

은 빛을 발한다. 경쟁업체보다 빌딩의 내부를 진단하는 기술이 탁월하고, 사무실 이주 등 리모

델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객의 불편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건축 리모델링사업으로 건축역량을 확충한 삼성에버랜드는 2005년부터 삼성테크윈 공장 증

즐겁고 신나는 안전활동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건설현장은 없을 것 같다.”

<천안 세메스 그룹장(발주처)이 삼성에버랜드에 직접 보낸 감사편지 중>

2008년 한 해 삼성에버랜드는 천안 세메스 클린룸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이끌어 냈다. 대형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삼성에버랜드 E&A사업부의 건축공사팀은 천안 세메스 현장에서 그 이상을 뛰어넘는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실현했다. 

천안 세메스 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고취시켜 자율적으로 이뤄냈다는 점이 무엇보다 자랑거리였다. ‘지적보다는 칭찬을!’

이라는 구호 아래 매일, 매주, 매월 우수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회 체조시간에는 레크리에이

션 강사를 초빙해 의무적이고 지루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 근로자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현장에서 개최해 포상하는 등 근로자 개개인에게 스스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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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신축공사를 확대,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발점은 경부선 구미종합

역사 신축공사였다. 구미종합역사는 대지면적 32만 3483㎡(9만 7853평), 연면적 3만 7472㎡(1

만 1335평)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역사 중 가장 큰 규모였다. 

200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 2007년 12월 완료했다. 당초 200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13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공기가 늦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열차가 3분마다 1대씩 

지나가는 열악한 상황에서 새벽 공사를 해가며 얻은 철도역사 신축 경험은 삼성에버랜드가 신

축공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확충하며 삼성테크윈 1, 2, 3공장과 삼성

SDI 천안공장 증축공사를 수행, 건축사업의 실적을 쌓아 나갔다. 2009년에는 삼성의 역사가 집

약된 삼성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976년 준공 후 1986년 1차 리모델링 한 삼성

본관을 대상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쾌적한 사무환경 제공’을 목표로 2차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기존 건물의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을 1차적으로 진행한 후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첨단 

공조시스템을 적용하고 노후된 마감재와 조명을 친환경 자재와 적정 조도를 가진 조명으로 교

체했다. 또 천장 및 바닥의 배관 및 전선 구조를 일괄적으로 교체해 빌딩의 원스톱 관리체계를 

구축,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17.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

   - 에너지 전문브랜드 론칭(2007)

   - 김천 태양광 발전소 완공(2008)

삼성에버랜드는 2007년 에너지 전문브랜드 에너빅스(ENERVIX)를 론칭, 국내 에너지산업 선도기업으로

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했다. 2008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김천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함으로써 신재생 에

너지사업을 본격화했으며, 첨단 LED조명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6년부터는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 에너

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

을 파악하고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에 나

섰다. 이에 따라 진단,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에너지와 관련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2006년에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성공적인 론칭을 통해 에너지공급사업으로 진출, 에너지사업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친화적인 에너지사업 전개를 위해 2007년 2

월 16일 에너지 전문브랜드 에너빅스(ENERVIX)를 론칭했다. 에너빅스는 Energy(에너지), 

Service(서비스), Expert(전문가)의 합성어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에너지를 만드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에너지’의 영문 이니셜 ‘E’를 활용해 ‘깃발’을 형상화하고 ‘에너지 서비스를 선도하는 

삼성에버랜드’의 위상을 표현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에너빅스 론칭을 통해 에너지사업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

고,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에너지 선도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확고해 해 나갔다. 그 결과 2008년 9월 24일 국내 최대 규모의 김천 태양광발전소를 완공

하고 9월 29일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김천 태양광발전소의 성공적 완공은 신재생에너지사

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았다. 

삼성에버랜드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장에 진출하기로 하고 일조

태양광발전소를 반드시 9월 안에 완공하라

2008년 완공한 김천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은 말 그대로 ‘전투’나 다름없었다. 발단은 정부의 방침 변경이었다. 신재생에너지는 투입비

용이 많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15년 동안 kw당 677원 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08년 9월 30일 이후 준공하게 되면 지원금이 472원

으로 감소한다는 것이었다. 

삼성에버랜드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다. 아직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했다. 때마침 9월에 추석도 있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부족했다. 9월 내 완공을 목표로 삼고 역순으로 공사스케줄

을 새로 수립했다. 주민제안서-입안서-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초안ㆍ본안 평가-경북도 도시계획 변경- 실시설계인가 등 최소 18

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과정을 5개월 만에 완료했다. 

남은 기간은 3개월, 이 기간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야 했다. 모듈 8만 6000여 장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세워 나갔

다. 그러나 7~8월 한여름 뙤약볕 아래 하는 일이 오죽 힘들까. 다음날 나오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 그로 인해 숙련자가 없어 일은 

더디기만 했다. 그마저도 김천 현지에서 인력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대전, 구미 등에서 관광버스로 수급해야 했다. 고생하는 직원

들을 위해 8월 광복절 연휴에는 모처럼 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야유회를 계획했는데 얄궂게도 엄청난 호우가 내렸고, 공사현장은 토사로 

엉망이 되고 말았다. 결국 직원들은 비옷을 입고 밀려오는 토사를 쓸어내야 했고, 가족들은 그냥 숙소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공사기간 내에 국내 최대 발전소를 완공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두 힘을 모아 나갔다. 9월 초에는 본

사와 E&A사업부 직원 대부분이 내려와 모듈세우기 작업을 도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0대 밖에 없는 일레븐 불도저를 7대나 동원해 공

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갔다. 마침내 삼성에버랜드는 2008년 9월 24일 김천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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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많은 김천을 대상지로 선정, 2008년 1월 23일 경상북도, 김천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통상 최소 18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과정을 5개월 만에 완료하고 2008년 7월 

본격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를 개시했다. 

하지만 공사일정이 너무 촉박했다. 정부가 2008년 9월 30일 이후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지원

하는 금액의 기준 가격을 30%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발전차액지원제도 변경안을 발표했기 때

문에 반드시 9월 안에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해야 했다. 공기준수라는 절체절명 과제 앞에 삼성

에버랜드는 40인치 LCD TV 크기의 모듈 8만 6000여 장을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세워 나갔다. 

공기준수를 위해 E&A사업부의 구성원들은 김천까지 내려가 일손을 도왔다. 

마침내 2008년 9월 29일 최종 송전까지 끝마치고 68만 1965m²(21만 평) 부지, 18.4MW

의 국내 최대 규모인 김천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김천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2만 

6000MW 전력을 생산했는데, 이는 김천시 8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를 통해 15년 동안 총 60만 배럴의 석유수입을 줄이고 연간 1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오염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7년에 연료전지 보급 실적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미국 UTC Power사와 

발전용 연료전지, 대형 히트펌프 분야 세계적인 기술 보유사인 스위스 Friotherm사와 대형 히

트펌프 기술에 대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기술 이전을 통한 조기 국산화 계획에 착수

했다. 이후 2008년 10월 29일 GS파워와 청정발전시스템인 4.8M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400KW급 연료전지 12대를 GS파워 안양발전소에 공급, 설치

함으로써 안양시 총가구의 5%를 상회하는 1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4만MW의 전력을 만들어

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8년 3월 서울 한남동 제일기획 본사 건물 전체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전량 교체했다. 1만 6529㎡(5000평) 이상 대형 오피스 건물 전체에 대한 LED 본격 적용은 제

일기획 사례가 세계 최초였다. 이후 2008년 4월 삼성인력개발원 용인 창조관 내 실내 LED 조

명 설치, 2008년 6월 삼성전자 서초사옥 홍보관 내 LED 미디어보드 설치, 2008년 9월 홈플러

스 부천 여월점 매장 실내 LED 조명 설치에 이어 2009년에는 포스타워 빌딩 전체에 LED 조명

을 설치해 국내 최초로 실내, 외관, 조경 전체에 LED 조명을 적용했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에너지 기업의 대표 주자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첨단 LED 조

명사업을 통해 친환경 공간 조성에 앞장선 결과 2008년 10월 지식경제부 주관 우수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18. 경관사업의 확대와 지속적 선도

   - 교원드림센터, ‘Award of Excellence’ 수상(2007)

삼성에버랜드는 반포 래미안과 삼성서초타운 조경을 비롯해 민간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조경공사를 성공적

으로 수행하며 국내 경관산업을 주도, 2007년 세계 조경업계 최고권위상인 ‘어워드 오브 엑셀런스(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했다. 경관사업은 생태복원과 토목사업 등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아파트 경관시장에서 삼성에버랜드라는 이름은 회사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됐다. 

2002년 이후 래미안 브랜드가 히트하면서 주거단지로서 아파트 조경이 확대됐고, 지방 중견 건

설사들이 서울로 진출하며 경관부문에서 삼성에버랜드와 협력관계를 맺고 차별화된 조경을 경

쟁력으로 앞세웠다. 

2008년 반포 래미안과 삼성서초타운 조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단지 경관분야의 대표브랜

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떨친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청주지웰, 2010년 일산하이파크, 2011년 

경관 대표기술, PEC 공법

2010년 2월 21일에 방영된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이윤석, 이정진은 비탈면 녹화사업에 참여했다. 경사를 따라 힘겨운 

걸음을 떼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두 사람은 제대로 서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물을 치고 거름을 주는 등 고된 노동을 했다. 공사의 마

지막인 씨와 거름 뿌리는 작업이 끝나자 이정진은 “황무지 자갈밭에서 생명이 생긴다니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식물은 뿌리내린 곳의 경사가 심할수록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고, 특히 암반인 경우 그 어려움이 배가되기 때문에 식물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삼성에버랜드는 토양, 경사면 상태, 경사도 등에 따라 PEC(Polymer Ecology Control) 1~4

까지 4가지의 공법을 선별해 적용하고 있다. ‘남자의 자격’에서 나온 공법은 암반에 구멍을 뚫어 시공하는 PEC 4 형태이다. 

이처럼 PEC 공법은 삼성에버랜드 경관사업의 기술개발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5년간 15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2004

년에는 신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PEC 공법이 물에 종자와 비료를 섞어서 뿌리는 쉬운 공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종자가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한 미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공사이다. 통상 활착은 1~3개월 정도가 걸리고, 개화는 2계절(봄, 가을 시공) 또는 3계절(여름 시공)이 걸

리는데, 이를 잘 모르는 고객들은 공사한 지 1주일 후에 왜 풀이 안 나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 훼손된 지역이 울창한 

산림을 이룰 때쯤 되면 자연스레 질문은 사라지고 고객의 신뢰는 깊어진다. 



92 93

호반베르디움 등 민간 건설사가 추진하는 신규 아파트의 조경공사를 잇달아 수행, 국내 경관산

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했다.

삼성에버랜드가 경관을 담당한 아파트들의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 수상은 삼성에버랜드의 

조경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주택산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대상’은 단지 배치와 내부설계, 조경, 친환경적 요소, 커뮤니티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름 그대로 ‘살기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2009년 종합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

한 화성 동탄신도시 우미 린, 제일 풍경채 아파트를 필두로 총 3곳의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

트 대상’에서 수상하며 친환경적 조경공간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아파트 경관시장에서 삼성에버랜드 프리미엄이 위력을 발휘하는 데는 영업과 설계, 시

공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큰 몫을 했다. 수주와 연계된 설계, 설계를 실제

로 구현하는 시공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요소요소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조경 소재를 관리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쟁사보다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오감체험형 기능정원인 감성정원(7seasons garden)을 도입, 자연환

경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치료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감성정원은 아

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오감체험을 통해 정서의 순화를 도모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전문적 기능정원으로 능동적으로 만져 보고 들으며 느낄 수 있도록 꾸며진 체험형 조경이다. 전

체적으로 ‘정원’보다는 ‘숲’의 모습을 재현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조형중심적인 식물에서 생

태환경과 건강요소를 강화시킨 다층구조식재를 도입했다. 초봄, 봄, 초여름, 한여름, 초가을, 늦

가을, 겨울 등 일곱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관조성으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인들

에게 감성적 안정을 제공하며 우리나라 경관트렌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삼성에버랜드는 아파트 경관뿐 아니라 연수시설, 대단위 복합상가 경관사업도 활발하게 전개

했다. 그 결과 2007년 8월 조경 디자인과 시공을 수행한 경주교원 드림센터가 제44회 세계조경

가대회에서 세계 조경업계 최고권위상인 ‘어워드 오브 엑셀런스(Award of Excellence)’를 수상

하는 영예를 안았다. 삼성에버랜드는 경주교원 드림센터에 신라시대의 역사문화를 계승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는 많이 훼손돼 문헌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포석정을 원형에 가깝게 재

현해 옮겨 높았으며 첨성대, 천마도를 모티브로 석재 스탠드, 돌담, 산책로 등 곡선을 잘 살려 

표현했다. 또 클라이언트사인 교원그룹의 기업철학을 살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주제로 별자

리 벽천, 학습용 수목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인 요소를 곳곳에 배치하고, 일반시민

들도 와서 쉴 수 있게끔 자작나무 쉼터, 야외 풋스파(Foot Spa) 등을 구현했다.

2008년 동남권 유통단지 조경 공사에서는 생태적 비탈면 복원공법인 PEC공법(Polymer 

Ecology Control)을 적극 활용했다. 삼성에버랜드 경관사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대표하는 PEC 

공법은 친환경적인 유기질 기반재를 이용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공법으로서, 동남권 유

통단지의 유휴지에 계절별로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해 장관을 이뤘다.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경관사업 선도업체로서 조경, 골프장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토목 등으

로 영역을 확대했다. 2010년 경인 아라뱃길 친수경관 제3공구 조성공사와 2011년 강서산업단

지 4공구 조성사업 등 토목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1월 밸류 체인(Value Chain)을 활용해 프로젝트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환경개발사업부를 E&A사업부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환경과 건축, 에너지사업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그해 5월 코스조성에서부터 조경공사, 클럽하우스 건축까지 골프장 건설의 전체 공정을 

최초 수주한 ‘골프클럽Q 안성’을 완공했다. 골프클럽Q 안성 조성공사는 삼성에버랜드 E&A사

업부가 수도권 내에서 수주한 첫 골프장 턴키 프로젝트이자, 골프장의 건축과 조경을 함께 시

공한 첫 프로젝트였다. 

제6절 지속성장을 위하여

19. 기술컨설팅 통한 빌딩관리 선진화 

   - 표준 매뉴얼, SOP 구축(2011)

2007년 유비쿼터스 기반의 통합감시체제인 ‘빌딩통합감시시스템(BIMS)’을 구축하고, 2011년 표준 매뉴

얼과 SOP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151타워와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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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월드타워 FM컨설팅을 수주, 초고층빌딩 기술컨설팅 부문에서 한발 앞서 나가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빌딩경영 매니지먼트에서 국내 최고의 수준을 이어 갔다. 2008년 3월 삼성에

버랜드가 관리하는 삼성생명 본사사옥이 영국표준협회(BSI)가 주관하는 재해재난, 위기상황 

직면 시 경영연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인증을 보험업계 최초, 전 세계 4번째로 

취득했다. 이에 앞서 보건안전 운영관리에 대한 국제인증 OSHAS 18001, KOSHA 2000도 취

득,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 관리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2007년 유비쿼터스 기반 통합감시체제인 ‘빌딩통합감시시스템(BIMS; Building 

Integrated Monitoring System)’을 구축해 빌딩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BIMS는 삼성에

버랜드가 자체 구축한 시스템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서버에 접속해 빌딩

의 기계설비, 전기설비, 화재, CCTV 보안, 출입관리 등을 24시간 원격 감시・제어할 수 있는 시

스템이다. 퇴근 후 어디에서든 담당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출입문 개폐, 온수펌프 가동 등의 

시스템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

2009년 삼성에버랜드는 전국 136개 사업장 중 삼성본관, 삼성 서초타운, 삼성생명본사, 삼성

화재본사, 종로타워, 삼성화재부산 등 전국 51개 사업장으로 BIMS체제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각 빌딩마다 다수의 인력이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일일이 관리해왔지만 BIMS를 통해 소

수의 인력이 원격으로 각 사업장의 이상유무를 관리할 수 있어 운영인력 및 야간 당직인력의 효

율화를 이끌어 냈다. 

유비쿼터스 기반 빌딩통합감시시스템

빌딩통합감시시스템(BIMS; Building Integrated Monitoring System)의 최대 장점은 무엇보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담당 사업장을 감시·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다. 

“BIMS는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사업장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빌딩마다 다수의 인력이 상주하며 순찰활

동을 통해 일일이 관리해왔지만 BIMS를 통해 소수의 인력이 원격으로 각 사업장의 이상유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BIM는 경보(Alarm)기능, 영상감시 및 출입문 제어 기능, 온수펌프 제어 기능 등을 주요 기능으로 갖추고 있다. 경보(Alarm)기능은 발전

기, 냉동기, 공조기 등 사업장의 주요 시설물에 경보기능을 설정해 이상이 발생했을 때 화재경보, 정전경보, 누수경보 등 경보의 발생과 동

시에 관련 담당자에게 경보(Alarm)문자가 발송된다. 영상감시 및 출입문 제어 기능은 주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웹상으로 출입자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원격으로 조정한다. 온수펌프 제어 기능은 겨울철 기온에 따라 담당 사업장의 온수펌프 가동을 원격으로 조절함으로

써 동파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최고의 빌딩경영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초고층빌딩 기술

컨설팅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E&A사업부 초고층컨설팅 TF를 구성하고 일본 모리빌딩

과의 업무제휴 체결로 글로벌 역량을 확보한 후 2010년 2월 인천151타워 FM컨설팅(Facility 

Management Consulting)을 수주, 초고층빌딩 기술컨설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어 그해 6월 해운대LCT에 대한 FM컨설팅을 수주, 초고층빌딩 기술컨설팅 역량을 지속

적으로 제고했다. 해운대LCT는 101층, 411m 높이의 초고층빌딩으로, 설계도상에서 빌딩관

리ㆍ운영의 비효율적 문제들을 사전에 찾아내고 문제점을 개선해 빌딩이 완공됐을 때 좀 더 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FM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2012년 2월 일본 모리빌딩과의 컨소시엄으로 롯데월드타워 FM컨설팅을 수주하는 성

과를 거뒀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555m, 78만 2497㎡(23만 6705평)의 초고층빌딩으로 삼

성에버랜드는 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시장의 FM컨설팅 역량을 국내에서 유일하

게 확보하게 됐다. 초고층빌딩은 엘리베이터 멈춤 등 미미한 사고로도 대형 사고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극도로 전문화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또 보통 100m당 온도가 1도씩 떨어지고, 최

상층에는 가스가 고여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도관리나 공조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경

험과 실적을 중시하는 시장관례상 삼성에버랜드는 수행역량, 가격경쟁력, 컨설팅실적 등 초고

층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내 최대ㆍ최고의 

FM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부터 부동산 밸류 체인(Value Chain) 전반에 걸친 부동산 토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한 단계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까지 FM, PM, 임대차, 

매매, 투자자문 등 관련조직을 구축해 종합부동산서비스역량을 배가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관리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구축해 빌딩관리체계의 선

진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표준업무체계를 크게 사업팀의 전체 업무에 대한 표준운영매뉴얼

(Standard Operating Manual)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설비의 종류, 제품의 사양 등이 상이함

에 따른 사업장 운영매뉴얼(On-Site Manual) 그리고 점검, 보수 등 현장에서 작업 시 세부공정

에 대한 절차, 방법, 기준을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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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했다. 

2011년 말 전체 PM사업장에 확산해 구축을 완료했으며, 특수장비 또는 업무 시 매뉴얼 및 

SOP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지원조직(기술그룹)에서 제작하고 검증해 공통 운영

매뉴얼과 SOP로 등록시켜 전 사업장에 전파,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상반기 분야별 8

개 매뉴얼 및 104개 SOP를 제정해 총 169개 매뉴얼과 1189개 SOP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표준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한 선진 관리, 리스크 예방으로 다수의 사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확대

   - MVR시스템 국산화 등 첨단기술 선도(2009~2010)

삼성에버랜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51만TOE의 에너지를 절감,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외국기술에 의존하던 MVR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스팀합리

화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크게 기여했다. 

삼성에버랜드는 ESCO업계 부동의 1위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국가 에너지 경쟁력 강화에 

일조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에버랜드가 절감한 에너지는 251만TOE에 달하며 이는 

남는 에너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2008년 11월 18일,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스팀에너지를 삼성 SDI 천안사업장에 공급하는 ‘생활폐

기물 소각열 공급 통관식’이 열렸다. 스팀에너지 공급은 삼성에버랜드 E&A사업부가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의 남는 에너지를 찾아내 

천안시 및 삼성SDI 양측에 스팀합리화 프로젝트를 제안해 이뤄진 것이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업 대 기업’이 아닌 ‘지자체와 관내 기

업 간’ 스팀에너지 공급이 이뤄진 국내 최초 사례였다. 

삼성에버랜드 E&A사업부는 2007년 7월부터 천안시 백석동 소각장에서 삼성SDI 천안사업장까지 약 2.2Km 구간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약 40억 원을 투자해 스팀배관공사를 완료하고 하루 360톤의 스팀을 SDI로 공급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E&A사업부의 제안으로 이뤄진 스팀합리화 프로젝트를 통해 천안시는 세수 증가, 삼성SDI는 동력비 절감이라는 상호 윈-

윈(Win-Win) 효과를 얻게 됐다. 삼성SDI 천안사업장은 연간 1340만㎥의 LNG를 생산공정에 필요한 스팀을 생산하는 데 사용해 왔는

데, 천안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스팀을 저렴하게 공급받게 되면서 약 50%인 690만㎥의 LNG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 결

과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뿐 아니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연간 1만 1755톤을 저감시킬 수 있게 됐다. 이는 1만 4000ha의 숲

을 조성하는 효과와 동일하다. 한편 천안시는 연간 10만 8000톤 규모의 잉여스팀을 삼성SDI 측에 공급해 주는 대가로 소각장 연간 운영

비의 40% 규모의 재정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됐다. 

국내 모든 차량이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연료량과 맞먹는 수치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799만 1000톤이며 이는 연간 국내 온실가스 발생량의 1.6%에 해당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MVR시스템(증기재압축시스템, 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System)’을 국산화해 명실상부한 업계 1위로서 자부심을 더욱 곧추 세웠다. MVR시스템은 버

려지는 증기를 압축해 다시 열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에너지절감 방식이다.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8월 제일모직 여수공장에 MVR시스템을 적용,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동안 국내업체의 진단기술력과 설계역량 부족으로 MVR시스템을 적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기술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함에 따라 설계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적용사

례가 한정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국내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가정과 개인사업체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서 공장부문의 효율개선은 절실했다. 

삼성에버랜드는 MVR시스템을 에너지사업 내 핵심아이템으로 선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MVR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

한 것이었다. 제일모직 여수공장은 MVR시스템을 통해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

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한발 더 나아가 스팀합리화사업을 확대해 국가 에너지절감 목표를 앞당기

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7년 LS니꼬와 에스오일을 비롯해 동부하이텍과 삼양사/효성, 두산열

병합과 진로/동서산업 등 10여 차례의 스팀합리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2009년에는 

SKC, 코리아PTG, KP케미칼, 한솔EME 등 울산 용연공단 4개 회사에 진행한 스팀합리화 프

로젝트를 완공했다. 공장가동 시 발생하는 잉여 스팀을 활용해 비용절감은 물론 이산화탄소 감

축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팀합리화사업은 이전까지 2개 회사가 개별적으로 이뤄진 경우는 있었

지만 4개사가 연합으로 스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었다. 공장들을 묶어 스팀 

네트워크를 연결함으로써 공장지역 전체의 잉여스팀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광역에너지 교환망

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를 통해 잉여스팀을 공급하는 곳은 새로운 수익을 올

릴 수 있고, 사용하는 곳도 필요한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간 70억 원의 비용 절감과 함께 3만 9000톤의     이산

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연간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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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또 웅진케미칼 구미공장의 전 공정에 걸친 에너지진단을 통해 응축수 폐열회수, 

수축열시스템 등 7개 건물 냉난방 개선, 보일러 열교환기 설치, 제습기 개선 등 에너지절감 토털 

솔루션을 제공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주)한주의 집단에너지사업 구역 내 울산석유화학공단 전체에 대한 

에너지진단사업을 추진했다. 공단 내 18개사의 전체 에너지사용 현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

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복합적인 종합진단사업이었다. 나아가 2012

년 광역 스마트 스팀 네트워크(SSN; Smart Steam Network) 구축사업을 추진, 그해 12월 준

공 기념식을 가졌다. 삼성에버랜드는 840억 원을 투입해 6.6km의 배관을 설치했고, 이 배관을 

통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삼성석유화학에서 나오는 잉여스팀을 단지 내 유틸리티 공급자인 한

주에서 수집해 인근 여천단지 내 삼성정밀화학 태양광 소재공장 등에 시간당 110톤을 공급했

다. 광역 스팀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간 7만 2077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 30년생 소나

무 100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다. 

이처럼 에너지절감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고객에게 제안하고 실현시켜 주는 삼성

에버랜드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시장을 리드하며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등 복합사업으로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21. 고객성공의 기반 창출

   - Value Chain을 활용한 E&A사업의 가치 창조

삼성에버랜드는 2012년 제일모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 씨게이트코리아 디자인센터, 삼성전자 서천연수

원 신축공사를 수행하며 새로운 고객성공 기반을 창출했다. 건축사업 강화와 함께 공장관리부문으로 사업

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삼성전자 기흥 주차빌딩을 수주하며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진입했다. 

계속되는 공장 증설과 자율 출근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차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족

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차면적으로 확장하는 주차빌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주차빌딩 신축공사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연면적 6

만 4615m²(1만 9546평), 20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삼성전자 기흥 주차빌딩을 수주, 2009년 12

월 착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화성, 탕정, 수원 등의 주차빌딩 신축공사를 잇달아 수행한 데 이

어 2011년 판교 테크노밸리 주차빌딩을 시공했다. 2011년에는 최초로 외국계 기업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도 거뒀다. 동경엘렉트론 테크니컬센터 코리아(TTCK) 증축 공사를 맡아 연면적 

6572m²(1988평)의 공장동과 1000Class 2063m²(624평)의 클린룸을 시공했다. 

이처럼 착실히 쌓아온 신축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는 2012년 1월 제일모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를 착공했다. 대지면적 약 5만 8060m²(1만 7563평), 건축면적 약 2만 

4162m²(7309평)로 건축규모 면에서 삼성에버랜드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였을 뿐 아니라 

TACT 등 삼성에버랜드가 이전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과 기술들을 활용해 2012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전국 4곳에 흩어져 있는 제일모직의 물류(의류)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제일모직 수도권 통합물류센터 신축공사 수행은 삼성에버랜드가 중대형 건설시장으로 나아가

는 초석을 마련했다. 그해 4월에는 지상 13층 규모의 삼성화재 판교사옥을 착공해 건축사업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삼성에버랜드는 2012년 2월 경기도 용인 광교 택지개발지구에 씨게이트코리아 디자인센터를 

착공함으로써 건축, 경관, 부동산서비스의 밸류 체인(Value Chain)을 활용해 E&A사업의 가치

를 창조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씨게이트 디자인센터는 미국 씨게이트사의 주력 제품인 컴퓨터 

하드디스크(HDD)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설계 및 디자인, 시제품 생산 및 품질 테스트를 수행

하는 곳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사업기획단계부터 건설시공까지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클린룸, 무향실험실, 진동실험실 등을 신축했다. 

명품연수원의 탄생을 기다리며!

2012년 10월, 용인의 삼성전자 서천연수원 현장에서 서천연수원 킥오프미팅이 열렸다. 2013년 12월 말 완공될 예정인 서천연수원은 

E&A사업의 밸류 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이면서 R&D시설에 대한 핵심 포트폴리오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신축 프로젝트이기에 모든 직원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킥오프미팅에서는 현재까지의 공사진행 상황과 리스크 관리, 설계와 경관, 내부 디자인 등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천연수원을 

친환경, 첨단 교육시설,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명품연수원으로 만들어 우리나라 연수원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열정과 의

지로 모든 직원들의 눈은 반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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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는 2012년 5월 2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고 신축 프로젝트 삼성전자 서천연수

원을 착공했다.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은 초일류기업 위

상에 맞는 연수시설을 만들겠다는 삼성전자의 의지를 투영, 교육동과 5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숙소동과 강당은 물론 GWP(Great Work Place) Area를 갖춘 명실공히 ‘최고의 연수원’으로 

2013년 말 공사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건축과 경관을 함께 시공하는 등 밸류 체인을 활용해 삼성전자 서천연수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완공 후에는 사내 식당과 PM, FM 부문까지 수주함으로써 밸

류 체인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성공기반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성에버랜드는 2012년 건설 일류화 전략을 수립해 기술, 핵심인력, 기술제휴 등 대형공

사 수주를 위한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그 가운데 2012년 12월 12일 세계적인 부동산서비스기

업인 존스 랑 라샬(Jones Lang Lasalle)사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공장관리부문으로의 

사업 확대를 가시화했다. 삼성에버랜드는 JLL사와 공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선진 FM 

기술습득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사업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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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 Story
당신의 건강을 함께 지켜온 시간

삼성에버랜드 50年 部門史 제1절 푸드서비스 건강함을 담다

1. 직원복지를 위한 푸드서비스

   - 삼성그룹 연수원 중심 급식서비스(1982) 

2. 식음 전문화를 위한 기반 구축

   - FS, FM사업부 발족(1994,1995)

3. 식음 인프라 구축

   - 서울유통센터 오픈(1997)

제2절 국민 식생활 질을 높이다

4. 선진체계 구축과 선도

   - 유통사업부 발족(1998)

5. 위생, 품질관리 강화

   - 식품연구소 오픈(1999)

6. 국내 식품위생관리 표준 제시

   - 단체급식업계 최초 HACCP 적용업소 지정(2000)

7. 직원복지를 넘어 국민건강으로

   - 급식시장 확대, 매출 업계 1위 달성(2000)

제3절 전문화, 고도화 실현하다

8.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FAN(온라인 급식관리시스템), 통합 VOC 관리시스템  

오픈(2002)

9. 식음 전문성과 기술력 향상

   - 조리아카데미 신메뉴ㆍ표준 레시피 개발(2003)

10. 인프라의 전문화, 고도화

   - SCM 구축과 물류센터 개관(2003~)

11. 식품위생 전문화

   - 병원성 미생물 검출 관련 특허 등록(2003)

12.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2004)

제4절 맞춤서비스로 차별화하다

13. 차별화된 식음서비스

   - 푸드테이너 양성(2006)

14. 푸드서비스의 역량 강화

   - 식자재 사업 강화(2006)

15. 토털 식음사업으로 도약

   - FC사업부로 명칭 변경(2007)

16. 푸드서비스의 브랜드화, 고급화

   - 식음전문브랜드 웰스토리 론칭(2007)

   -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추진(2008)

제5절 푸드서비스, 새 시대 선언!

17. 선진급식의 시작

   - 창조관 선진급식형 리뉴얼(2010)

18. 식음사업의 복합화

   - 선진복합식음서비스 태평로 델라코트 오픈(2011)

19.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성 확보

   - 식품연구소, 방사능 공인검사기관 지정(2012)

20. 중국진출을 통한 푸드서비스 전파

   - 중국법인 설립(2012)

21. 선진 식음인프라 구축과 안전 확보

   - 평택물류센터 구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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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푸드서비스 건강함을 담다

1. 직원복지를 위한 푸드서비스

   - 삼성그룹 연수원 중심 급식서비스(1982) 

중앙개발은 1982년 삼성그룹 연수원을 중심으로 급식서비스를 개시,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수준 향상

에 힘썼다. 1986년 제1공제회관 운영으로 급식사업의 전문화 초석을 마련했으며, 이후 식자재 공급을 체

계화하는 등 급식서비스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성장을 이어 갔다. 

식(食)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존수단일 뿐 아니라 에너지와 활력소의 원천으

로서 인류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때문에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규모의 확장과 함께 

구성원에 대한 복지 차원의 급식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역시 1960~1970년대 고

도 경제성장시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뤄지자 단체급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

다. 음식의 질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의 특성상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의 체계화가 요구됐다. 

중앙개발은 이러한 식문화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하고 1982년 6월 호암관, 해운대연수소 등 

삼성그룹 연수원을 중심으로 급식서비스를 개시, 푸드서비스 선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 전문 급식업체가 태동하기 전이었다. 삼성그룹 역시 이때까지 각

사별로 사원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앙개발도 호암관, 해운대연수소 등에 대한 빌딩관리를 

개시하면서 그 일환으로 식당까지 운영하는 형태였다. 

중앙개발은 1986년 오픈한 서울시 중구 소재의 제1공제회관을 맡으면서 급식사업 전문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삼성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

인재양성 철학에서 시작된 급식서비스

1982년 호암관과 해운대연수소를 관리하며 개시한 급식서비스에는 인재양성을 무엇보다 강조한 이병철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급식서비스가 연수원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된 것은 교육에 매진하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였

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새벽이면 식당에 내려와 식사준비를 꼼꼼히 챙길 정도로 애정을 기울였다. 

1986년에는 서울 태평로 일대 삼성 임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한 제1공제회관을 오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직원들의 먹거

리와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문 급식사업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중앙개발이 제공하는 제1

공제회관의 급식서비스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식사가 아닐 수 없었다. 

자 회사 차원에서 급식사업을 전개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로 하고 서울 강북의 36개 기업 직

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제1공제회관을 마련했다. 중앙개발은 1986년 9월부터 일식

수 5600식의 제1공제회관 운영을 시작했다. 조리사 4명, 조리원 36명, 대면배식 형태로 당시로

서는 최고의 식사를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토요일에도 3500여 명이 이곳에서 식사를 했으며, 

1987년 1월부터는 신경영에 따른 7ㆍ4제 실시로 아침식사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저렴하고 맛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중앙개발은 제1공제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했다. 이어 1987년 호암관 2생활관, 종합

기술원 준공으로 급식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중앙개발은 1994년 5월 서울 강남의 제일모직 사원식당을 수탁, 운영하면서 13곳의 식당을 

운영하게 됐다. 급식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면서 실내분위기와 

동선 등 시설 측면에서도 중앙개발의 역량은 크게 제고되기에 이르렀다. 

2. 식음 전문화를 위한 기반 구축

   - FS, FM사업부 발족(1994,1995)

중앙개발은 1994년 FS사업부를 설립, 푸드서비스사업을 본격화했다. 단순한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단체

급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1995년에는 식자재 유통을 목적으로 FM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식음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갔다. 

우리나라는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등 대규모 스포츠행사 유치로 급식에 대한 인식

이 확대됐다. 1인당 소득도 1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면서 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FS(Food Service) 사업을 유력

한 사업아이템으로 인식해 상당수 기업들이 급식시장에 진출했다. 1987년 LG, 1992년 신세계,  

1994년 CJ 등 기업들의 참여와 함께 1995년 식품위생법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규정 등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FS사업은 하나의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

했다.

1994년 12월 21일 중앙개발은 FS사업부를 설립, 단순한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106 107

FS사업화를 추진했다. 빌딩엔지니어링사업부 소속에서 독립사업부로 발전한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FS시장의 본격 경쟁에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FS사업부는 21세기 식음문화의 창달이라는 비전 아래 The Best Cuisine(다양한 메뉴를 개발

하고 조리기술을 향상시켜 최상의 음식을 제공함), The Best Service(참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손님과 종사원의 진정한 만족을 실현함), The Best Life(새로운 식음문화의 창달을 통해 삶의 질

과 행복을 추구함)의 실현으로 미래 식음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

존의 운영사업장을 개선하고 단체급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그동안 운

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운영사업장 관리수준을 높이

고, 외식, 식당 컨설팅사업 등 영역을 확대해 토털 푸드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듬해인 1995년 4월 10일 식자재 유통을 목적으로 FM(Foodstuff Management)사업부

를 신설했다. FM사업부는 FS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을 전담하는 사업부로서 바잉파워

(Buying Power) 를 확대해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준비단계로서 1단계는 사업장의 원활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사업부와 거래선, 사업장 간

의 구매ㆍ물류 종합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Fresh, Clean, Quick 공급시스템을 확립해 식자재 영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로는 생산농

가와의 계약재배 등 직거래 채널을 구축하고 유기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각 지역 거점별로 물류

기지를 확보,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했

다. 또한 위생안전 측면에서 균일한 품질의 식자재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FS사업이 조기에 안

정화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했다.

FM수주의 모멘텀

FM사업부의 첫 수주는 양재에 있던 D 회사로 월 2000만 원 정도의 규모였다. 지금은 하루  FM 출고량이 10억 원을 상회하지만, 당시에

는 FM 출고량이 하루에 1억이 되면 떡을 해서 온 부서에 돌렸다. 

FM 성장의 모멘텀은 2000년 들어 서울 무역센터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D개발로부터 식자재 납품을 수주했을 때였다. 삼성에버랜드와 D

개발은 FS사업에 있어서는 경쟁관계였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FS사업에 있어 철저히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D개발은 물류센터까

지 갖추고 있었음에도 삼성에버랜드에 식자재 납품을 맡겼다. 이후 D개발이 운영하고 있던 H사의 직원식당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입찰에 붙여졌다. 삼성에버랜드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생경영을 실천한다는 인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삼성에버

랜드는 FM사업의 성장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FS사업부와 FM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셰프(Chef) 등 직급체계와 승진체계를 만들어 구성원

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전문업으로서 푸드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1995년 12월 22일 일본 최대의 단체급식업체인 닛꼬꾸트러스트(Nikkoku Trust)사와 업

무제휴를 체결하고 선진 FS 운영노하우의 개발을 추진했다. 닛꼬꾸트러스트사는 일본의 단체

급식을 기업화한 선발업체로 집단급식이 곧 복리후생이라는 도식화된 종래의 단체급식 개념에

서 탈피해 ‘시중에 넘쳐 흐르는 식품처럼 다양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한다’는 차별화된 정책으

로 1일 35만 식을 공급하고 있었다. 업무제휴를 통해 양사의 운영노하우 교환과 함께 눈높이 연

수 등 인적교류로 FS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해 나갔다.

1995년 18개소로 사업장을 확대한 FS사업부는 1996년 강남지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공제

회관 삼성플라자를 오픈했다. 삼성플라자는 1653m²(500평), 1일 최대 3900명을 수용할 수 있

는 규모로 중식에 불편을 겪고 있던 강남지역 직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메뉴의 질 높은 식사를 

제공했다.

3. 식음 인프라 구축

   - 서울유통센터 오픈(1997)

1997년 11월 서울유통센터(현 용인물류센터)를 준공함으로써 전문 푸드서비스를 위한 자체  물류인프라

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3만 3058m²(1만 평) 규모의 서울유통센터는 당시 최대 규모로 최신의 식자재 

보관시스템을 갖추고 차별화된 물류시스템을 실현했다.  

IMF에 이렇게 큰 물류센터를?

1995년 FM사업부가 발족했지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임대 창고와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한 형태였다. 이후 용인과 

수지에 마련한 물류센터 역시 임차형태여서 전문적으로 푸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기만 했다. 

이에 1996년 인허가를 받고 1997년 본격적으로 경기도 용인에 신축 물류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IMF 외환위기가 몰아치고 말았다. 

대내외에서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했다. 과연 IMF라는 위기 앞에서 3만 3058m²(1만 평) 규모의 대단위 

물류센터를 짓는 것이 타당한지, 앞으로 경제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너무 큰 투자가 아닌지 모두들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 1997년 11

월 서울유통센터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걱정은 그치지 않았다. 당일 아침 배송이 모두 끝나는 식자재 물류센터의 특성상 낮에는 창고 안

에 아무 것도 적재된 것이 없으니 더욱 텅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는 기우(杞憂)에 불과했다. 대규모 물류인프라는 삼성에버랜드 푸드서비스의 강력한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업계 최고의 급

식 전문성을 갖추는 원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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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FM사업부를 신설하고 FS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공급을 전담했지만 이에 필요한 

물류인프라는 아직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였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창고를 

임대해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했는데, FS사업의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미진하기만 했다. 창고 규

모도 좁을 뿐 아니라 배송차량도 부족하고, 업무방식도 일일이 사람 손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FS사업뿐 아니라 FM시장의 외부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인프라를 확충해

야 했다.

1995년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하반기부터 판교와 기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지물색에 나섰다. 3만 3058m²(1만 평) 규모의 대단위 물류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여야 했다. 이에 3만 4512m²(1만 440평) 규모의 경기도 용인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 1996년에 인허가를 받고 그해 가을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갔다. 부지 앞에 신갈로 통하는 

편도 1차선만 있을 뿐인 야산이어서 산을 깎아 물류센터에 적합한 부지를 만드는 데 애로가 많

았다. 힘들게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1997년 3월 3일 국내 최초 농수축산물 전용 물류센터 착

공식을 가졌다. 

당시 물류컨설팅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항공(현 삼성테크윈)과 용

역계약을 맺고, 품목별로 존(Zone) 형태를 갖춘 최신의 식자재 보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규모

에 걸맞은 차별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춰 나갔다. 그 결과 1997년 11월 17일 서울유통센터(현 용

인물류센터)를 준공, 마침내 자체적인 물류인프라 역량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유통센터는 당시 

최대 규모로 미래 FM사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었다. 

서울유통센터 오픈 후 FM사업은 질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때부터 농축산물의 직접 구

매가 이뤄졌으며, 협력업체에서 차량으로 식재료를 보내오면 문을 열자마자 온도를 체크하는 

등 위생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물류센터 오픈에 앞서 1997년 2월과 7월에 각각 ISO 9002(품질경영시스템)과 ISO 14001(환

경경영시스템)을 획득함으로써 업계 최초로 위생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기반을 닦았다. 1995

년 18개 사업장에서 1997년 56개 사업장으로 크게 확대된 FS사업에 발맞춰 물류ㆍ품질시스템

이 확립되면서 FS사업부와 FM사업부는 1997년 12월 총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

했다.

제2절 국민 식생활 질을 높이다

4. 선진체계 구축과 선도

   - 유통사업부 발족(1998)

1998년 FS사업부와 FM사업부를 통합해 유통사업부를 발족했다. 이후 단체급식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면

서 다양한 신메뉴 개발, 레시피의 표준화 등 선진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에버랜덱스를 개최해 식음역량을 

높이고, PB상품을 론칭해 고객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97년 말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든 외환위기에 따른 IMF의 후폭풍은 삼성에버랜드에도 큰 영

향을 미쳤다. 사업영역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1998년 1월 1일 FS사업부와 FM사업부를 통합해 유통사업부로 출범시켰다. 사업부 통

합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1997년 단체급식사업 개시 3년 만에 

9만 식을 돌파하고, FM사업도 총 23만여 식의 식자재를 공급하며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다행해 IMF 외환위기는 급식산업에 있어 기회로 작용했다.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

면서 경쟁력 강화와 효율증대 차원에서 직원식당을 잇달아 전문업체에게 아웃소싱했다. 이러한 

추세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시설에도 확대돼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FS사업의 주 타깃인 

FS사업 확대, 인력과 시스템 통합

유통사업부 발족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의 사내 식당 수주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같은 그룹 내 회사라 할

지라도 쉽게 사내 식당을 맡기는 경우는 없었다. 아직 전문 FS사업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아 해오던대로 사내 식당을 직영하려는 경

우가 태반이었다. 수주를 한다고 하여 운영이 쉬운 것도 아니었다. 식사와 식자재 공급이 조금만 이상하면 관계사라 할지라도 봐주는 경

우가 없었다. 오히려 까다로운 경우가 더 많았다. 

삼성에버랜드는 FS사업을 확대하면서 수주와 운영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하고 체계를 더욱 확립할 수 있었다. 식음역량을 착실히 쌓는 

한편, 고객사가 원하는 운영방식을 개발하며 이를 다시 수주로 연결시키는 사업의 선순환 틀을 마련해 나갔다. 이를 위해 고참 영양사들

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식자재 통합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화를 도모하고, 조리사와 영양사 등 식음인력을 통합해 삼성에버랜드만

의 FS사업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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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장 규모가 1조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위탁률도 30%를 넘게 되었다.

삼성에버랜드는 유통사업부 출범을 계기로 먼저 기업체 직원식당의 수주에 나섰다. 다음으로 

성균관대 교직원식당, 마산삼성의료원 등 다양한 사업장의 직원식당을 점진적으로 인수했다. 

그 결과 1997년 56개 사업장에서 1998년 73개 사업장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또 메뉴엔지

니어링팀을 신설해 사업장 확대에 발맞춘 레시피의 표준화와 다양한 신메뉴 개발에 나섰다. 특

히 1998년부터 식품전시 및 조리경진대회인 에버랜덱스(EVERLANDex) 행사를 매년 개최해 

신메뉴 개발과 현장 중심의 완벽한 위생관리를 도모했다. 에버랜덱스 행사에서는 조리경진대회

를 통해 단체급식의 단조로운 메뉴 구성을 탈피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며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꾀했다. 또 급식에 필요한 조리용도별 최상의 식자재와 신상품을 전시하

고 조리・시식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위

생관리를 위한 기기, 도구, 설비 등도 전시해 위생관리에 대한 이해와 질적 수준을 높였다.  

이와 함께 1998년 12월 유통시스템인 FAMES(Food And Menu Engineering System)를 

개발해 푸드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기반을 구축했다. 1년여에 걸쳐 각 사업장마다 PC와 네트워

크를 설치해 전산 발주를 실현한 것으로, 식자재 리스트의 수기 입력을 전산화함으로써 발주 데

이터를 협력업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효율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 

삼성에버랜드는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FM사업 활성화를 위한 PB(Private Brand)상품 론

칭을 추진했다.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FM사업은 다양한 구매처 관리를 통한 

양질의 식자재 조달이 필요한데, 이때 확보한 구매역량을 활용해 FM사업을 좀 더 전문화하기 

위함이었다. 

FM사업에 있어 PB상품은 일반 소비자용 식자재 상품과는 다르게 중간상인, 식당ㆍ주점, 프

랜차이즈 등 각 식당 운영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메뉴나 구색에 맞게 주문 제작된 식자재로, 

제품가격에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NB(National Brand) 상품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이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기존 NB상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고객의 니즈

를 반영한 PB를 통해 FM시장 확대와 함께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무첨가제, 무색소, 무감미료 등 식가공품 중심의 3무를 기반으로 상품

을 구성하기로 하고 1998년 10월 PB제품 농마로를 출시하고, 1999년 브랜드명을 후레시스

(FRESIS)로 변경했다. 후레시스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고품질，자연，신선함, 깨끗함’의 이미지를 표방했다. PB상품의 첫 품목은 당면이었는데, 대량

으로 삶아 판매해야 하는 식당의 니즈를 반영해 잘 퍼지지 않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후 김, 고

추장 등 자연친화적 원료만을 사용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하여 ‘후레시스’라는 독자 브랜드로 

2003년까지 15개 품목을 개발했다. 

5. 위생, 품질관리 강화

   - 식품연구소 오픈(1999)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 식품연구소를 오픈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푸드서비스의 고도화를 꾀했다. 

식품연구소는 식품사전안전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분석과 품질관리,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했으며, 

그 결과 국가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삼성에버랜드는 1998년 유통사업부 발족 이후 식품연구팀을 확대해 1999년 1월 15일 식품

연구소를 개소하고 식품분석, 식품위생, 신기술연구, 신상품 개발 등 종합 푸드 R&D를 도모

했다. 식재료 유통ㆍ저장기술과 신속품질 평가기법 연구, 식재료 및 가공식품 성분 분석과 신

속 식품안전성 분석기술 연구, HACCP 시스템 총괄을 비롯한 위생관리기법 연구 등을 목적

으로 했으며, 전통ㆍ친환경 식품 등 PB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물류센터 내에 

99m²(30평) 규모로 식품연구소를 마련해 자체적인 R&D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식음 전문성

식음사업의 안전지대, 식품연구소

FS사업부와 FM사업부를 발족하면서 푸드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한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FM사업부 내에 식품연구팀을 신설했다. 급

식산업의 성장과 함께 식자재 공급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치와 장류 등 식자재에 대한 사업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었다. 

1998년 FS, FM사업부를 유통사업부로 통합한 삼성에버랜드는 식품연구팀을 확대, 발전시켜 1999년 1월 식품연구소를 개소했다.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긴축경영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안전한 푸드서비스를 위한 식품품질 연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이 삼성에버랜

드의 철학이었다. FS사업부와의 통합을 계기로 식자재의 사업화뿐만 아니라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추가해 전문 식품연구소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이후 2005년에 식품연구소에 QA(품질보증) TF팀을 만들어 품질보증체계를 정립했다. 이전에는 위생안전부서에서 품질보증

을 담당하고, 식자재 협력사 관리는 구매바이어가 담당하고 있어 가격과 품질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었다. 이를 식품연구소가 모

두 담당하게 되면서 식자재에 대한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112 113

을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푸드서비스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했다.

식품연구소는 먼저 김치, 된장 등 전통식품의 연구개발에 나섰다. 1997년 10월부터 한국식품

개발연구원과 전통장류를, 부산대 김치연구소와 명품김치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는데, 식품연구

소는 이를 발전시켜 장류와 김치의 사업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식품분석기술

에 대한 R&D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후 식품연구소는 후레시스 등 PB상품 개발과 사업장 위생관리로 영역을 확장하며 식품 사

전안전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분석과 품질관리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위생관리기법 연

구와 신속품질 평가기법 연구, 식재료 유통기술 연구, 식재료 및 가공식품 성분 분석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의 첨병 역할을 담당했다. 대량조리와 배식을 특성으로 하는 FS사업의 특성상 위생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상황에서 식품연구소를 통한 삼성에버랜드의 완벽한 식품안

전 추구는 매출증대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삼성에버랜드의 노력은 2000년 5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의 한국식품안전경영대

상 단체급식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식품연구소는 2001년 7월 식약청으로부터 

국가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문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공

인인증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과 능력을 인정받아 검사업무나 인증업

무 등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검사성적서)를 발행하는 기관으로, 식품연구소는 국가공인 식품

위생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삼성에버랜드뿐 아니라 우리나라 식음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식품연구소는 이후 2004년 2월 용인물류센터 내에 331m²(100평) 규모로 크게 확장하고 첨

단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등 전문 식품연구소로서 기능과 역할을 더욱 제고해 나갔다. 쌀과 밥

맛 품질개선, 김치ㆍ고춧가루 품질관리 강화 등 식재료 품질개선을 주도했으며 신선도 검사, 미

량영양성분 분석, GMO 분석, 수질분석 등 품질 관련 분석을 강화했다. 또 식자재 안전성 확보

에 더욱 주력해 항생물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 위해요소 분석활동을 활발

히 펼쳤다. 

6. 국내 식품위생관리 표준 제시

   - 단체급식업계 최초 HACCP 적용업소 지정(2000)

1999년 식품연구소 오픈과 함께 운영사업장에 HACCP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삼성에버랜드는 2000년 11

월 삼성전자 기흥1식당에 대해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식약청 공인 HACCP 인증을 받았다. 이후에도 국내 

최초로 드라이 키친을 실현하는 등 국내 식품위생관리의 표준을 제시했다.

 

삼성에버랜드는 FS사업을 펼치며 주방환경, 식자재, 물컵 하나까지 꼼꼼한 현장점검과 과학

적인 시스템을 위생관리를 엄격하게 유지해왔다. 나아가 1995년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

리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우리나라 도입을 계기로 이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으며 1999년 식품연구소 오픈과 함께 운영사업장에 HACCP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집단급식소는 HACCP 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삼성에버랜드는 차별화된 위생관리와 

한 차원 높은 위생관리를 위해 전 사업장을 HACCP 기준에 준해 관리해 나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최종 제품

고춧가루, 혹시 중국산 아닌가요?

삼성에버랜드는 식품의 원산지에서부터 고객에게 음식이 제공되는 현장까지 건강에 위험이 될 만한 요인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최고의 식

재료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곰팡이·세균 발생부터 식품첨가물·세척제, 유리·금속·플라스틱 등의 이물질이 음식에 섞일 여지도 미리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식품과 관련해 불거진 사회이슈나 법적 위반사항, 고객 클레임까지 꼼꼼히 체크한다. 

우선 품목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품목인가’,‘변질이 얼마나 쉽게 되는가’ 등 28개 항목

으로 구성된 ‘품목위험도’를 평가한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은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등이 품목위험도가 큰 품목으로 꼽

힌다. 

쌀의 경우 농협 및 대형 미곡종합처리장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농가에서 구입한 제품만을 사용하고, 고춧가루도 국산만 취급하는 1개 업체

로 한정해 원산지가 변경될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참기름의 경우도 참깨에서 기름을 짜는 단계서부터 포장하는 단계까지 생산현

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한다. 

수백 곳에 이르는 협력사 관리는 품질보증의 기본이다. 농산·축산·수산·공산 등 식재료 산지별 분류와 수입업, 가공업 등의 업태별 분

류에 따라 각각 100여 개 항목으로 이뤄진 체크리스트를 구비해 매년 최소 1~4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신규 협력사를 선정하는 절차도 까다롭다. 구매부서에서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품질

보증부서에 의뢰하면 곧바로 검증작업이 시작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 출입구(탈의실, 손세척대, 에어샤워, 발판소독고), 원료보

관 창고, 작업현장 설비, 작업자 위생(손세척, 위생복장 착용, 소독 및 청소상태), 포장실(유통기한 날인, 내·외 포장 등) 등을 일일이 점검

하고 사진촬영을 해 둔다.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 HACCP 등 서류심사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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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해 지속

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예방활동이다. 

HACCP은 위해분석(HA; 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으

로 구성돼 있는데 전 공정에서 CCP를 설정해 각 CCP의 지점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이를 관

리함으로써 해당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위생관리시스템 HACCP을 적용함으로써 

100% 청결한 주방환경의 확보에서부터 마지막 식수 하나까지 꼼꼼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실현했다. 그 결과 2000년 11월 20일 운영사업장인 삼성전자 기흥1식당이 단체급식업계 최초로 

식약청 공인 HACCP 인증을 받았다.   

삼성에버랜드는 HACCP을 통한 완벽한 위생관리, 가공에서 유통 및 조리공정까지 철저한 관

리항목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체크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드라이 키친(Dry Kitchen)을 실현했

다. 주방의 모든 시설물과 집기에 드라이 키친제를 도입해 물기로 인한 미생물 번식의 위생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고 골절, 타박상 등 안전사고까지 방지했다. 

모든 직원들의 청결한 위생관리 생활화도 도모했다.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입체학습으로 정

기적인 위생교육 실시, 요리에 임하기 전 솔을 이용한 손세정 작업에서 알코올 손소독기로 마지

막 살균까지 모든 직원들이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높은 위생관리를 위해 HACCP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 결과 2008년 1월 삼성

전자 화성 NDR홀이 15번째로 HACCP 지정을 받았다. 이는 물 컵의 지문 하나도 허용치 않는 

세세한 현장점검으로 고객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식생활 공간 전체에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위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삼성에버랜드의 노력이었다. 

2004년에는 사내자격증인 위생안전지도사(Hygienics&Safety Instructor)를 노동부로부터 

사업내 자격검정으로 인정받으며 위생안전과 관련된 독보적인 역량을 확보했다. 위생안전지도

사는 삼성에버랜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위생안전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매

년 2회 위생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실무소양을 평가해 수여했으며, 제1회 시험은 2003년 11월

에 실시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미국 위생전문기관인 NSF-CMI와 공동으로 위생

안전표준절차서(SOP)를 구축, 179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또 협력

사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시스템을 NSF-CMI와 공동으로 1년 동안 구축해 7개 카테고리, 157

개 항목을 201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자체 위생능력이 강화되고 선진급식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삼성에버랜드의 위생관리체

계는 HACCP을 포괄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먹거리 안전의 보

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 

7. 직원복지를 넘어 국민건강으로

   - 급식시장 확대, 매출 업계 1위 달성(2000)

완벽한 위생관리, 메뉴개발, CS 향상, 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푸드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룩해온 삼성에버

랜드는 산업체, 오피스, 관공서 등 대형사업장에 대한 시장 확대를 추진했다. 2000년에 매출액 업계 1위를 

달성, 국내 급식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단체급식의 수요가 증대됐다. 집에서 먹

는 식사만큼이나 급식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푸드서비스는 단순한 가격이나 맛의 개념

을 넘어 국민과 안전, 건강에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의 특성상 식중독 같은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또한 대규모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단위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선행돼

야 한다. 때문에 삼성에버랜드는 1982년 급식서비스 개시 이후 1994년 사업부 발족과 함께 식

음 전문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했으며, 특히 1998년 FS, FM사업부를 통합해 유통사

업부를 발족한 이후 물류인프라 구축, 식품연구소 오픈 등 식자재 구매에서부터 급식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나갔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1998년 유통사업부 발족과 함께 기업체 직원식당 수주 확대에 나

섰다. 하지만 전문 푸드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위탁운영을 맡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메뉴개발, 고객서비스 등

에 대한 수준을 높이며 꾸준하게 직원식당 수주를 전개했다. 특히 조리사, 영양사 등 인력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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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각 사업장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식음서비스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삼성에버랜드化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즈음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직원식당을 아웃소싱하기 

시작했다. 또 ‘88서울올림픽 이후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통해 외식을 

접하면서 급식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FS전문기업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상당수 FS전문기업들이 별도의 법인 형태로 출범한 것도 이 시기였다.

1997년 6월 인천국제공항 단체급식 위탁운영을 개시하며 급식시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타

진한 삼성에버랜드는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새로운 사업군의 급식시장에 본격 진

출했다. 시장 확대를 통한 지속성장을 목적으로 산업체, 오피스, 관공서를 중심으로 대형 사업

장을 집중적으로 수주하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향상을 위

한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그 결과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 138개 사업장에서 2000년 226개 사업장, 2001년 273개 사업

장, 2002년 306개 사업장으로 규모를 확대시켰다. 일식수 또한 1999년 20만 4000식에서 2002

년 31만 5000식으로 크게 늘었다. 

지속적인 시장 확대로 FM사업도 크게 성장해 유통사업부 전체적으로 2000년 매출 2000억 

원을 돌파, 매출액 업계 1위를 달성했다. 이로써 푸드서비스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국내 급

식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제3절 전문화, 고도화 실현하다

8.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FAN(온라인 급식관리시스템), 통합 VOC 관리시스템 오픈(2002)

삼성에버랜드는 1998년 FAMES 개발 이후 온라인 품질관리시스템 SEFAS에 이어 2002년 4월 FAN 시

스템을 오픈, FS와 FM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통합 VOC 관리시스템을 오픈해 고

객만족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1998년 FAMES(Food And Menu Engineering System) 개발을 통해 전산 발주를 실현, 푸

드서비스시스템 기반을 구축한 삼성에버랜드는 2000년 1월에 웹기반 협력업체지원시스템, 4월

에 인터넷 식자재 구매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함으로써 구매부문에서의 시스템 역량을 강화했다.

푸드서비스사업의 전문화ㆍ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2002년 4월 온라인 품질관

리시스템인 SEFAS(Samsung Everland Food Analysis System)를 오픈, 체계적인 식자재 품

질검사와 이력관리를 실현했다. 다양한 식자재 품목의 규격화, 표준화 및 등급, 산지, 제조원, 

원산지 등의 명확한 제원을 표시해 믿고 먹을 수 있는 푸드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이어 같은 해 온라인 급식관리시스템인 FAN(Food service Advanced Network) 시스템을 

오픈해 메뉴계획-구매-식자재 유통-푸드서비스 제공 등 FS, FM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FAN 시스템은 FAMES를 웹버전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실시간 업그

레이드가 가능해 삼성에버랜드는 신속하고 통합적인 푸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 브랜드 단일화와 모든 사업장의 통합 레시피 관리로 구매경쟁력을 강화하고, 식자재 

품질과 평가를 통한 협력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또 영양사가 고객반응을 FAN시스템에 입

력해 이를 푸드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메뉴계획에서 식자재의 레시

피 단위 발주, 매일매일의 식단가 관리 및 원가 관리까지 모든 식음 업무의 완벽한 전산화 실현

으로 푸드서비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대외경쟁력을 강화했다. 

2002년 7월에는 위생안전이력관리시스템을 오픈해 푸드서비스사업의 핵심요소인 ‘위생’

과 ‘안전’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를 이룩했다. 삼성에버랜드는 특히 2006년 리스크를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품질보증시스템인 이퀄스(Equals; Everland Quality Assurance 

Leading System)를 도입했다. 이퀄스 도입에는 대단위 투자와 운영비 소요가 예상됐지만 삼성

에버랜드는 전문적인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위해 품질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투웰

삼성에버랜드는 2006년 급식업계 최초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투웰(Gotowell)을 론칭했다. 고투웰은 온ㆍ오프라인으로 고객들의 식사 

및 영양관리를 돕는 식생활관리 서비스이다. 스트레스와 콜레스테롤을 줄이려는 사람, 집중력을 강화하려는 사람 등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위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고객의 영양상태, 식습관 등을 기반으로 

올바른 식생활을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원식당을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에서 건강센터로 정착, 선진 식음서비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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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퀄스는 수년간의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품목위험도, 사회적 이슈, 고객 클레임 등의 주요 지표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정도에 따라 집중 

관리 및 차등 관리되도록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전문 푸드서비스업계의 선도기업으로 입으로 느끼는 만족을 넘어 마음으

로 느끼는 만족을 위한 고객감동서비스를 실천했다. 2002년 8월 오픈한 통합 VOC(Voice of 

Customer) 관리시스템은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을 실현한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통합 VOC 관리시스템을 통해 고객 클레임에 대한 24시간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불만과 제안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전략과 개선방안을 수립, 실천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고객밀착 현장모니터링과 음식ㆍ환경ㆍ서비스 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개선포인트를 발굴, 서비스를 제고해 나갔다. 이러한 고객만족 노력은 사업장별 테마이벤트로 

이어져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푸드서비스로 발

전해 나갔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와 연계,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식음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직무교육, 위생안전교육, 서비스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했다. 또 고객만족

에 기여한 직원을 포상하고 관련 사항을 공유하는 칭찬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이 전 직원에게 확산되도록 했다. 인사, 용모, 복장, 보행, 전화 등 친절 5대 항목을 통해 고

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체질화도 도모했다.  

9. 식음 전문성과 기술력 향상

   - 조리아카데미 신메뉴ㆍ표준 레시피 개발(2003)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설립한 식음전문 교육기관 조리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신메뉴와 표준 레시피 개발, 

식음 전문가 양성 등에 힘썼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메뉴경진대회, 일본 핫토리 조리학교와 업무제휴 등을 

통해 프리미엄 푸드서비스를 준비해 나갔다.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6월 설립된 조리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신메뉴 개발과 표준 레시피 개

발, 식음 전문가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문 푸드서비스업체로서 새로운 식문화 창조에 힘

썼다. 

조리아카데미는 식음인력 역량 개발을 통해 식음문화 창조와 식음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국내외 관련기관 벤치마킹 등 2년 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픈했다. 첨단시설의 다양한 

실습실, 강의장, 기숙사, 인터넷 카페를 갖추고 식음ㆍ조리전문가 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완

벽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했다.  

조리아카데미는 식음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조리사와 영양사 인력을 양성해 전문 조리인과 급

식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자질을 길러 사업부의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연

구개발에서 정립된 각종 기술과 정보를 직급별, 분야별 수준과 요구에 맞춰 체계적이고 연속적

인 교육훈련을 통해 조리인력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다. 이와 함께 현업에서 수행하기 힘든 요

리 패턴의 변화, 조리기술, 조리관련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해 현업에 지원했다. 

이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자체 강사진을 두고 대상에 따라 모듈화된 커리큘럼을 

마련,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2001년에는 관련 기관 최초로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를 개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정립한 <조리체계론>을 

발간했다.

2003년에 접어들면서 삼성에버랜드는 단순한 핵심역량 증진의 차원을 벗어나 전반적인 사업

역량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2년에 론칭한 통합메뉴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표준

레시피를 정립했다. 자체 개발한 운영시스템을 토대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조리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차별화된 맛과 영양을 제공했다. 

프리미엄 메뉴 경진대회

경제발전에 따라 건강과 영양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삼성에버랜드의 식음서비스도 토털 헬스케어로 진화해 나갔다. 비만,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 메뉴 개발과 서비스도 그 일환이었다. 저칼로리 메뉴인 그린밀의 경우 이를 섭취한 직원들이 2개월간 최대 

체중 11kg, 체지방 19.8%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식이 800cal 정도인 데 비해 그린밀은 300~350cal 수준을 유지했다. 

또 저염식인 자연담은 밥상은 소금을 1.3g 이내만 사용해 제공했다. 

이 같은 다양하면서도 고객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식단 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한 프리미엄메뉴경진대회를 통해 촉진됐다. 프리미엄메뉴

경진대회는 1999년부터 실시해오던 사내 메뉴 경진대회를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발전시킨 것으로, 프리미엄 메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확산을 통해 역량 있는 프리미엄 메뉴 전문 조리사를 양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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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분야 전문인력들의 메뉴 선호도, 영양분석 등 메뉴엔지니어링을 실시해 각 사업장 특성

에 맞는 메뉴를 개발해 나갔다. 2002년부터 조리 분야에 특화시킨 조리 올림픽을 진행해 다양

한 신메뉴를 촉진했고, 2005년부터는 프리미엄메뉴경진대회로 업그레이드해 고객 만족을 위한 

메뉴 R&D를 활성화했다. 조리아카데미 역시 신메뉴 개발 R&D를 강화해 급식 신메뉴뿐 아니

라 프리미엄 메뉴, 연회 메뉴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푸드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했다. 

이와 함께 Taste Master 육성 등을 통해 맛의 상향표준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2005

년 10월 17일 일본의 핫토리 조리학교와 업무제휴를 체결해 영양사와 조리사 양성체계를 강화

했다. 핫토리 조리학교는 일본 최초의 영양사, 조리사 양성학교로 식음예절과 매너, 환경문제까

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핫토리 조리학교와의 제휴

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푸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갔다. 

이처럼 삼성에버랜드는 고도의 식음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푸드서비스의 수

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며, 2006년에는 대한민국농산물요리대전에 참가해 한국식품연구

원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0. 인프라의 전문화, 고도화

   - SCM 구축과 물류센터 개관(2003~)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용인물류센터 오픈 이후 2001년 부산물류센터, 2005년 대구물류센터, 2007년 

광주물류센터를 개관해 전국 물류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인프라의 고도화로 FM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면서 삼성에버랜드의 푸드서비스 사업은 더욱 안정적 성장을 일궈 나갔다.

 

삼성에버랜드는 1997년 11월 용인물류센터 오픈 이후 부산, 대구, 광주에 지역별 물류센터를 

오픈, 전국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로써 적시, 적기에 원하는 식자재를 조달, 공급할 수 있

게 되어 푸드서비스사업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했다. 

2001년 1월 개관한 부산물류센터는 1만 6529m²(5000여 평)의 대지에 2314m²(700여 평)의 

분류장을 갖추고 부산ㆍ경남지역의 식자재 공급을 책임졌다. 이어 2005년 4월 6612m²(2000여 

평)의 대지에 992m²(300여 평)의 분류장을 갖춘 대구물류센터를 개관했으며, 2007년 11월  광

주물류센터를 오픈했다. 광주물류센터는 5620m²(1700여 평)의 대지에 860m²(260여 평)의 분

류장을 갖췄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FM사업영역을 전국 각지로 확대하며,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룩하

게 됐다.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지직거래, 비축구매, 통합구매 등 SCM(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최적화로 고객에게 유통마진을 환원시켜 매출을 증대시켜 주는 

효과를 거뒀다. 또 식자재 전용 물류센터의 직영운영으로 물류비 등 간접비 절감을 이뤘다.

특히 용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물류센터에 전용 검수실을 설치해 전문인력에 의한 철

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물류센터는 최일선에서 푸드서비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일환으로 2001년부터 차량안전관리경진대회를 개최, 물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했다. 차량안전관리경진대회는 식자재를 배송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예비점검과 함

께 배송사업장과 관련한 매뉴얼, 비상공구, 배송현장, 서비스 마인드 발표 등 여러 사항을 종합

해 순위를 매겨 시상하는 행사로, 차량 안전관리뿐 아니라 FM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대한 관심

을 유도했다. 

2002년부터는 배송기사를 SP(Service Producer)로, 조장은 캡틴(Captain)으로 명칭을 바꿔 

고객 접점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SP는 기존의 식자재 배송기사의 의미를 벗어나 고

객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점의 서비스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2005년 1월 용인과 김해 물류조직 통합을 시작으로 2006년 9월 대구, 광주 물류조직까

지 일원화해 통합물류조직을 완성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게 

웰스토리몰 론칭

삼성에버랜드는 2003년 8월 특판 상품 쇼핑몰 에버숍을 오픈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웰스토리 

브랜드 론칭 이후 에버숍을 웰스토리몰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판/유통 부문의 신사업을 더욱 본격화했다. 2008년 5월 푸드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식품/주방생활 쇼핑몰을 시작하고 그해 12월에는 웰스토리몰을 리뉴얼해 재오픈했다. 

이후 2010년 8월 웰스토리몰을 관계사 임직원 대상의 폐쇄몰로 전환해 이용고객을 명확히 했고, 이어 그해 9월 식품/주방생활 외에 화장

품, 소형가전 등으로 신규 품목을 확대했으며, 2012년 5월에는 휴ㆍ식ㆍ주를 테마로 하여 품목군을 재정립했다. 

웰스토리몰은 현재 삼성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바

탕으로 향후 온라인 쇼핑몰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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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물류운영 효율 제고를 통한 식자재의 안전성 확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또 식자재의 산지 구매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

촌지원활동을 벌이는 데도 힘썼다. 농번기에 임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부족한 농촌일손

을 돕는 것은 물론, 자매결연마을과의 직거래장터 개설, 환경정화활동, 마을 시설물 수리보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왔다. 그 결과 2005년 12월 도농교류상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이웃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했다. 

11. 식품위생 전문화

   - 병원성 미생물 검출 관련 특허 등록(2003)

삼성에버랜드는 유전자 검사에 의한 식중독균 검사법을 연구, 2003년 ‘다중종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방법 및 검출키트’로 특허를 등록했다. 2006년에는 식중독균 신속검사 시리즈인 ‘ⓔ

gene-check(이진체크)’를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의 식품위생 전문성을 확보했다.

삼성에버랜드는 푸드서비스업계의 선도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안전하고 안심되는 식재료를 공

급하기 위해 식품연구소를 중심으로 R&D에 크게 힘썼다. 푸드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안전의 확보이기에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위해 과학적인 검사분석활동을 

임금님 바이오 젓가락 탄생 스토리

이는 모든 식품위생 연구자들의 공통된 화두일 것이다. 

삼성에버랜드는 식중독균 검출을 위해 2003년 10월 삼성전자가 총괄과제로 진행 중이던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세대 핵심기술 과

제에 참여했다. 하지만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반도체 기반의 하드웨어에 삼성에버랜드의 식중독균 검출시약 및 검출법 소프트웨어를 탑

재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다. 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조합하는 형태였기에 잘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기술

적 문제를 탓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합한 이후부터는 성과물로 탄생하느냐 아니냐의 자존심 문제로 귀결됐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딛고 부단한 노력 끝에 ⓔgene-check(이진체크)라는 식중독균 검출키트 36종 상품과 ‘TMC-1000’이라는 검출장비

를 2006년 개발했다. 이를 ‘임금님 바이오 젓가락’이라 이름했는데, 과거 임금님 수라에 독이 있는지 은젓가락으로 테스트했던 것에 착안

했다. 그해 코엑스에서 개최된 ‘Bio Korea 2006’에 삼성종합기술원, 삼성테크윈, 삼성에버랜드 3사가 공동으로 ‘삼성관’을 기획해 참관했

고, 삼성의 생명과학분야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러한 성과로 2010년 ‘자랑스런 삼성인’ 기술상을 수상하는 영예가 주어

졌다. 또한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 개발된 키트가 사용됐으며, 세계 정상들의 식품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청와대 경호실로부

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활발하게 펼쳤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식중독균 검사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해 기존의 방법으로는 식중독균 검사 시간이 3~5일 소요됐다. 이에 삼성에

버랜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식중독균 신속검사 방법을 확보, 푸드서비스사업의 안전성

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3월 유전자 검사에 의한 식중독균 검사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3년 11월 26일 ‘다중종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방법 및 검출키

트’로 특허등록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2003년 10월 산업자원부의 차세대 신기술 개발사업인 ‘산업용 초소형 Protein/DNA 

Chip System 대량생산기술’에 참여, 산업자원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더욱 활발히 연구를 수

행해 나갔다. 2004년 12월 식중독균 5종 신속 검출용 키트를 개발했으며, 이듬해인 2005년 3월 

국내 및 일본, 미국, 유럽에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2006년 9월에 열린 바이오 코리아 전시회

에서는 삼성관에 검출키트를 출품했다. 그리고 2006년 12월 삼성에버랜드는 식중독균 신속검

사 시리즈인 ‘ⓔgene-check(이진체크)’의 개발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gene-check(이진체크) 시리즈는 유전자 검사방법에 의해 식중독균을 5~20시간 이내에 검

출하는 키트로서 종류는 식중독균 1종 검사용부터 9종 동시 검사용까지 다양하다. 검출 가능 

균은 총 11종으로, ⓔgene-check(이진체크)의 유전자 검사에 의한 식중독균의 검사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최신의 검사방법으로 평가받았다. 미국의 듀퐁, 일본의 다카라 바이오와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연구에 참여했으나 이들 모두 4~5개 식중독균의 검사 방법만을 확보한 상태

였다. 

삼성에버랜드는 11종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 방법과 9종의 식중독균을 동시에 검출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식품위생에 있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국내외 관련회사에 

식중독균 신속검출키트를 공급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푸드서비스기업의 역할을 다했다. 

12.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2004)

2004년 용인물류센터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해 식재료 보관, 입출고 및 배송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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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유지하면서 고객에게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이후 전국 물류센터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전문 푸드서비스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적시, 적기에 원하는 식자재를 

조달, 공급하면서 물류비 절감을 통한 FM사업의 안정화를 이룩했다. 하지만 1997년 오픈한 용

인물류센터, 2001년 오픈한 부산물류센터 모두 냉동창고와 상온창고뿐이어서 선진 물류시스템

과는 다소 격차가 있었다. 업계를 선도하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더욱 선진화

된 물류인프라를 구축해야 했다. 

이에 삼성에버랜드는 2003년 10월부터 용인물류센터에 대해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콜드체인시스템은 신선식품을 산지 또는 공장으로부터 소비자

에게 냉장ㆍ냉동상태로 저장, 운송, 공급하는 냉장ㆍ냉동 유통체계로 식자재 보관, 입출고 및 배

송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운송, 보관 중 외부 상온에 노

출되는 경우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온도 노출의 최소화가 핵심이다. 

물류센터의 경우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 5도 이하의 냉장창고 온도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직포 덕트(Duct)를 천장에 설치해 냉기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고루 퍼지도록 했다. 또 냉

장ㆍ냉동제품 취급으로 습기가 많아 바닥이 미끄러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닥을 에폭시

(Epoxy) 재질에서 유클리트로 교체했다. 

또 통상 이면, 삼면식인 도크를 사방접안식으로 변경해 단일규모로는 가장 많은 차량 100대 

눈을 헤치고 손수레로 배송한 것은 고객만족

물류의 핵심은 적시,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 특히 신선이 생명인 식자재의 경우라면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때문에 물류서비스를 저해

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폭우나 폭설 같은 자연재해일 것. 인프라 구축이나 인적 서비스는 노력한 만큼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만 하늘이 내

리는 날씨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는 이러한 자연재해마저도 극복하며 고객만족에 한걸음씩 더 다가섰다. 

2011년 초 폭설이 전국을 강타하며 부산마저도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원래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기에 적은 눈에도 교통대란이 일어

나는데 이 해에는 유독 더 많은 눈이 내려 삼성에버랜드 부산물류센터마저 두 손을 들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 SP는 달랐다. 

식자재를 배송하지 못하면 고객사는 음식을 만들 수 없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에 눈을 헤치고 식자재를 나르기 시작했다. 차량으로 배

송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다. 손수레를 끌고 1km도 넘는 거리를 왕복하기를 몇 차례, 결국 모든 식자재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거

의 포기하고 있던 차에 식재료를 제공받은 고객들은 크게 감동받아 수많은 칭찬 메시지를 보내 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

는 이들 덕분에 삼성에버랜드의 푸드서비스는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보관보다는 매일 전체 물동량의 80% 이상이 물류센터를 

통과해 배송되는 특성을 고려해 공간 활용을 최적화함으로써 입출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배송차량에도 0~10도의 냉장기,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기를 각각 설치해 적

정 온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용인물류센터 콜드체인시스템은 2004년 3월까지 구축돼 그해 4월 19일 오픈식을 가졌다. 이

로써 안전한 식자재를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저온, 냉동식품 등에 대

한 제한이 없어졌고 유통기한, 여름철 식품관리 등 전 유통채널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물류 공급

망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용인물류센터에 이어 2005년 6월 부산물류센터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했

으며, 대구물류센터와 광주물류센터는 설립과 동시에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물

류센터에 대한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제4절 맞춤서비스로 차별화하다

13. 차별화된 식음서비스

   - 푸드테이너 양성(2006)

삼성에버랜드는 즐거운 식사 체험을 선사하는 푸드테인먼트(Foodtainment) 개념을 도입했다. 푸드테인

먼트를 실현하는 식음전문가 ‘푸드테이너’를 양성해 2006년 노동부로부터 사업내 자격검정인정증서를 획

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0년대 중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는 푸드서비스사업에 있어 다양한 식사 선택과 

고급화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저렴하고 맛없는 급식의 이미지

를 벗어나 외식에 가까운 시설과 맛으로 푸드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 7월 업계 최초로 급식전문 캐릭터 에버스타(Everstar)를 론칭,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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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회사와 차별화된 개성 있는 서비스를 추구했다. 식재료를 모티브로 하여 토토망 공주, 요

리조리짱, 토토봉국왕, 무무 등 모두 6개의 캐릭터로 구성된 에버스타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

이 아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푸드서비스 제공을 위한 캐릭터 마케팅의 일환이었다. 이

에 따라 포스터, 스티커, 식권 등 각종 인쇄물, 식당 내 각종 사인류, 물류 차량, 영양사와 조리

사 유니폼은 물론, 이벤트 경품 등 각종 행사에 에버스타 캐릭터를 적극 활용해 친근하고 즐거

운 푸드서비스를 제공해 나갔다. 에버스타는 2008년 9월 ‘The 토토망(Totomang)’으로 이름을 

바꾸고 건강하고 즐거운 식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나아가 삼성에버랜드는 2005년 ‘한정된 메뉴의 식사만을 제공’하는 개념에서 탈피해 즐거운 

식사 체험을 선사하는 푸드테인먼트(Foodtainment) 개념을 본격 도입해 푸드서비스의 패러다

임 변화를 주도했다. 푸드테인먼트는 푸드(Food)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

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식사를 하는 고객이 즐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푸드테인먼트 개념 도입을 통해 음식으로써 고객을 환대하고, 진정한 마음으

로 고객들을 즐겁게 해주며, 새로운 식음문화를 창조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영양사, 조리사 등 단순한 호칭에서 벗어나 진정한 푸드테인먼트를 정성껏 실현하는 식음전문

가인 푸드테이너(Foodtainer)를 양성해 나갔다. 

오늘 점심식단은 어떻게 짜였을까?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현재 전국 620여 개에 이르는 전 사업장의 메뉴품질을 표준화해 2만 5000여 가지의 표준레시피를 확립해 놓았

다. 식사 패턴의 변화에 따라 고객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메뉴 콘셉트를 도출해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식단은 어떻게 짜여질까? 메뉴엔지니어링부서에서 먼저 단가와 사업군별 특성을 고려한 세트메뉴 9만 5000건을 공

지하면, 각 사업장에서 특성에 맞는 세트메뉴를 선택해서 계절, 트렌드, 원가, 조리공정 등을 고려해 메뉴를 편성한다. 

시대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메뉴가 변화한다. 과거에는 산업체군에서 돈육고추장볶음, 닭갈비 등 고단백, 고칼로리 메뉴를 선호하고, 비교

적 운동량이 적은 오피스군의 고객들은 미역국, 샐러드 등 가벼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현재는 고객들의 기대수준

이 높아지고 니즈가 세분화됨에 따라 푸드코트나 카페테리아 등 선진급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식 메뉴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급식과 외식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식음서비스가 다양화되는 최근의 환경에서 차별화된 메뉴 상품력을 갖추기 위해 2012

년부터 메뉴개발에 콘셉트형 메뉴를 도입해 2015년까지 1000선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고객이 요구하는 푸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식음전문

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삼성에버랜드만의 차별화된 식음서비스를 

제공해 나갔다. 테이블 매너 및 서비스, 메뉴디자인, 푸드 스타일링, 컬러 코디네이트, 식공간 연

출, 레크리에이션기법, 감성연출서비스, 이벤트기획, 커뮤니케이션, 컴플레인 응대, 서비스 리더

십 등을 갖춘 푸드테이너를 통해 삼성에버랜드는 토털 푸드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었다. 

2006년 9월 4일 푸드테이너가 노동부로부터 사업내 자격검정인정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삼성

에버랜드는 푸드테이너 양성을 통한 전문 식음서비스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

다. 식음서비스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는 상황에서 푸드테이너가 사업내 자격검정인정증서를 획

득한 것은 푸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실이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며 즐거움과 재미를 더욱 배

가했다. 창립 이벤트, 식목일 이벤트, 만우절 이벤트 등 기념일 이벤트를 비롯해 보양식 이벤트, 

생일축하 이벤트, 잔반제로 이벤트 등 월별, 기념일 그리고 특별이벤트 형태로 다양하면서도 고

객 맞춤형으로 끊임없이 실시됐다. 또 영양사들이 직접 POP를 만들어 매주・매월 영양정보, 식

품정보, 위생정보 등을 제공하고, 건강과 여행 등 고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

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처럼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푸드서비스로 삼성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직원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닌 즐겁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돼 나갔다.  

14. 푸드서비스의 역량 강화

   - 식자재 사업 강화(2006)

삼성에버랜드는 기업 직원식당 등에 대한 고급화, 다양화를 추구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푸드서비스를 

제공해 나갔다. 2006년부터 식자재 유통을 더욱 강화해 푸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제고했다.

2006년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형 식중독사고는 우리나라 위탁급식산업에 메가톤급 태

풍을 몰고 왔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대기업 운영 학교급식장이 파동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학교 직영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5년 기준으로 단체

급식시장 규모는 3조 원으로, 전국 1만 645개 초・중・고교 가운데 전문업체에 급식을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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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곳은 15.5% 정도이며 이 중 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분의 1 정도였다. 결국 2006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학교급식 파동은 직영을 중심

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 국회통과, 환자식대 보험적용 등으로 위탁급식업계의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된 채로 마감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미 2005년 학교급식에서 철수하면서 기업 중심으로 푸드서비스 역량을 강

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급식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 기업보다 식품안전과 위생체계를 강화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푸

드서비스를 벌여 왔기에 학교급식 파동은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삼성에버랜드는 급식의 고급화, 다양화를 추구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푸드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다. 우선 직원식당에 대한 고객사의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켜야 했다.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공장 식당 등에서는 여전히 

좌석배치, 배식대 형태, 시설물 사이즈 등 모든 것이 선입선출(先入先出)의 효율과 생산성이 우

선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고객사와 함께 일본과 미국의 선진 급식장에 대한 벤치

마킹을 실시했다. 일본의 소니 본사는 여러 콘셉트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커피

숍, 문구류까지 갖춘 편의점 형태도 운영하고 있었다. 글로벌 1위 급식기업인 컴파스가 운영하

는 미국의 사업장도 둘러보며 선진국형 급식모델을 살펴봤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를 토대로 자율배식은 물론 2~4인용 테이블, 개별식기 등 환경개선을 우

선적으로 추진하며 프리미엄급 급식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레이아웃과 코너 구성 등에 대한 식

음컨설팅을 받으며 FS사업장에 대한 설계, 디자인 역량을 꾸준히 높여 나갔다. 

삼성에버랜드는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식자재 유통을 강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선순환체

계를 마련했다.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 규모는 32조 원으로 성장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그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됐다. 또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FS사업과의 시너지 효

과를 제고해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소규모 유통에서 미흡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과 위생관리 면에서 삼성에버랜드는 강력한 

대단위 인프라를 활용,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 유통을 실현할 

수 있었다. 단체급식 등 대규모 푸드서비스의 특성상 식중독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또한 대규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사고를 예방할 있는 인프라와 선진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삼성에버랜드는 콜드체인시스템을 갖춘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와 체계적인 위생안전

관리 등 선진 인프라 구축과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식자재 공급의 안정화를 이룩, 국민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FM사업은 2005년 거래선수 461개에서 2006년 561개, 2007년 605개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2000년 이후 내줬던 푸드서비스 사업(FS+FM) 전

체 매출 기준 1위 자리를 2004년에 탈환하는 등 우리나라 최고 전문 푸드서비스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새로운 급식서비스 개념인 푸드테인먼트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선진시스

템 구축, 위생안전 강화 등을 통해 건강에너지를 창출하는 초일류 푸드서비스기업으로서 우리

나라 푸드서비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갔다. 

15. 토털 식음사업으로 도약

   - FC사업부로 명칭 변경(2007)

삼성에버랜드는 2007년 유통사업부를 ‘FC(FoodCulture)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나라 신식음문

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했다. 대표 조리사 Co-Chef(Corporate Chef)와 같은 전문인력 육성에 더

욱 주력하는 등 토털 식음사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했다. 

2007년 1월 22일 삼성에버랜드는 유통사업부를 ‘FC(FoodCulture)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

고 ‘건강에너지를 창출하는 초일류 Food Culture 선도기업’을 향해 새출발했다. 단순한 사업발

전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신식음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FC사업부는 2006년 말 319개 FS사업장과 561개 FM사업 거래선을 보유, 먹거리를 통한 품

격 있는 푸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산업체, 오피스, 관공서, 병원 등의 전문 푸드서비스 운

영과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 위치한 식자재 전용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신선

한 식자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FM사업은 선진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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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사업의 경우 맛과 영양이 조화된 7000종의 레시피 풀(Pool)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메뉴진

단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메뉴 스크리닝과 영양의 밸런스를 확보했다. 또 음식의 품질 유지를 위

한 표준화된 레시피와 조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조리음식의 중심온도 측정 및 시차조리로 안

전한 음식을 제공했다. 선진형 식품위생관리시스템 운영과 상시 위생안전 점검은 삼성에버랜드

만의 전문성과 인프라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삼성에버랜드는 FC사업부로의 명칭 변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FS사업을 전

개하며, 전문 레스토랑 수준의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제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휴식

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생동감 있는 식음공간을 창출해 고객의 건강에너지를 책임지는 

토털 식음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이었다. 

이를 위해 조리컨설팅, 연회, 이벤트, 위생안전관리, 주방 레이아웃, 고객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대표 조리사 Co-Chef(Corporate Chef) 제도를 2007년 도입했다. Co-Chef는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는 프리미엄 푸드서비스를 전파하고, 조리사 1인이 근무하는 스탠더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 업무 다각화를 위한 연회서비스 업무 등을 맡았다. 이처럼 전문인력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는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표준화된 푸드서비스를 전국의 고객

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조리사들 또한 푸드서비스 전문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기에 이르

렀다. 

과학적인 식당설계

사내식당 공간 설계도 과학이다. 사내식당이 들어설 고객사의 업종, 남녀비율, 연령층, 직원수에 따라 좌석배치, 배식대 형태, 시설물 사이

즈 등 모든 것이 바뀐다.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제조업 사내식당은 다른 곳보다 식사량이 많고 점심시간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특성이 있다. 이에 비해 사

무직원들이 많은 오피스 내 사내식당은 테이크아웃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식사량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제조업 사내식당엔 조리

원들이 정해진 양만큼의 음식을 제공하는 형태인 대면배식보다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음식 양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 자율배식이 주를 

이룬다. 

배식대, 테이블 등 시설물의 사이즈도 이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이 여직원들의 이용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구두를 많이 신는 

고객의 특성을 반영해 오피스 사내식당의 배식대 높이가 제조업 사내식당보다 좀 더 높게 설계된다. 

사내식당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조리공간이다. 서초타워 B동 사내식당의 경우 식자재를 싣고 들어오는 트럭의 하차장

부터 입고, 검수, 전처리, 보관, 조리, 배식까지 모든 공간이 가장 최소의 동선으로 설계돼 있다. 사내식당 설계는 디자인 감각뿐 아니라 푸

드서비스의 모든 업무과정과 고객의 행동양식을 공간에 녹여 내야 하는 과학이다.  

FM사업의 경우 용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4개 지역의 첨단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선진 

구매기업의 활용과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더욱 강화해 나갔

다. 레시피, 주간메뉴, 식수 등에 따른 고객 맞춤형 식자재 공급과 체계적 위생안전ㆍ품질관리시

스템, 현지 직거래를 통한 고품질의 신선 식자재 제공 등 고품격 식음문화를 위한 토털 솔루션 

사업으로 도약을 꾀했다. 

2008년에는 전처리・반가공 형태의 식재료 ‘솔루션 푸드(Solution Food)’ 사업을 시작하며 

FS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FM사업의 확대를 도모했다. 솔루션 푸드란 ‘준비가 완료된 상

태’를 뜻하는 말로서 바로 조리할 수 있게 준비된 가공식재료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인원이나 

조리시간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됨은 물론, 향상된 음식의 맛을 일

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고객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었다. 

16. 푸드서비스의 브랜드화, 고급화

   - 식음전문브랜드 웰스토리 론칭(2007)

   -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추진(2008~)

삼성에버랜드는 2007년 전문푸드서비스 브랜드 웰스토리(Welstory)를 론칭했다. 웰스토리 론칭으로 푸

드서비스의 브랜드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고급화를 추진, 2008년 삼성서초타운 전자사옥 웰스토리 카페

테리아를 오픈하는 등 본격적인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7년 1월 FC사업부를 출범한 데 이어 그해 9월 3일 전문푸드서비스 브랜

드 웰스토리(Welstory)를 론칭했다. ‘건강에너지를 창출하는 초일류 Food Culture 선도기업’

을 향한 첫발이었다. 

웰빙문화, 개성화 시대에 걸맞은 차별화된 식음서비스 브랜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는 푸드서비스의 대표 브랜드 개발에 나섰으며, 그 결과 웰스토리 선포를 통해 식음서

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다. 푸드서비스사업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품격 푸드서비스를 제공해 브랜드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웰스토리’는 ‘웰(Well)’과 ‘스토리(Story)’의 합성어로, 과학과 예술이 담긴 수준 높은 식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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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이야기를 창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라이트그린, 올리브색, 노

란색, 오렌지색 등 4개 색으로 구성된 웰스토리 로고는 ‘음식을 통한 즐거움’을 상징했다. 반원 

형태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그릇 안에 미소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담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슬로건으로 ‘우리 웰스토리의 이야기가 곧 당신(고객)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뜻의 ‘our story; your wellbeing’을 선포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웰스토리 론칭과 함께 운영 형태를 대폭 손질해 기존 급식의 고정형태에서 벗

어나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된 새로운 식음서비스 문화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내외부적으로 모든 

시설과 차량의 로고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단체급식사업장과 

FM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 직원들의 직무별 유니폼도 전면 교체해 브랜드 효과를 높였다. 

그 결과 삼성에버랜드의 전문푸드서비스 브랜드 웰스토리는 론칭 2년여 만에 국내 상표 중에

서 정상 자리에 올랐다. 2008년 12월 특허청 주관 ‘우수상표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푸드

서비스 전문브랜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2011년에는 웰스토리 브랜드를 바탕으로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해 ‘2011 스마트 앱 어워드’를 수상, 고객의 편의성 제고에 대한 노

력을 인정받았고, 2013년에는 급식업계 최초로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식사시간의 즐거움, 웰스토리 카페테리아

삼성에버랜드 프리미엄 푸드서비스의 시초, 삼성서초타운 전자사옥 웰스토리 카페테리아. 주 이용고객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DS, 전기, 

네트웍스, 협력사 등으로 점심시간만 3000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지하 2층이지만 블랙과 레드, 화이트 톤의 테이블 등 사내식당이라고 이름하기에 어색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꾸며졌다. 기존의 

푸드서비스가 1~2개의 메뉴를 식판에 담아 먹는 방식이었다면 프리미엄 푸드서비스는 다양한 메뉴와 그에 맞는 식기로 메뉴만의 고유특

성을 살린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식사시간이 가까워지면 각 코너를 담당하는 9명의 조리사들은 모든 조리원들과 함께 서비스 전열을 가다듬는다. 완전히 조리된 상태로 

제공되던 기존의 푸드서비스와 달리 프리미엄 푸드서비스는 점심시간 2시간 내내 10~20식씩 즉석조리를 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속

하고 정확한 조리와 감동적인 서비스를 위해 삼성에버랜드 직원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9개의 전문코너에서 매일 다른 9가지 메뉴가 준비되고 있으니 식사를 하러 나온 고객들도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많아 식사

를 받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라 짐작하겠지만 의외로 기다림 없이 금방 음식을 받을 수 있다. 바닥마다 친절한 설명문구와 화살표로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해당코너까지 찾아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기 때문인데, 오픈 전부터 식당이용객들의 동선을 

고려한 치밀한 배식라인 시뮬레이션 작업의 결과이다. 

“메뉴가 다양해서 매일매일 선택하는 재미도 있고, 맛도 좋아 식사시간이 즐겁다.”

삼성에버랜드가 창조하고 있는 오감만족의 휴식공간, 재충전의 새로운 문화이다.  

수상하며 고객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웰스토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웰스토리 론칭으로 푸드서비스의 브랜드화를 이루는 동시에 메뉴의 고급화도 더욱 활발히 

추진했다. 2008년 3월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메뉴 1000선을 개발하는 등 고객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메뉴개발을 꾸준히 전개했으며, 2008년 6월 19일 일본 타쿠쇼쿠사와 메뉴교

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축적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에버랜드는 2008년 11월 17일 삼성서초타운 전자사옥 웰스토리 카페테리

아를 오픈하며 본격적인 프리미엄 푸드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코리안(Korean), 아시안(Asian), 

웨스턴(Western), 볼앤플레이트(Bowl&Plate), 누들(Noodle), 홈메이드(Homemade) 등 9개

의 푸드코트에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식기에서 조리인력까지 프리미엄 역량을 극대화했

다. 특히 식당 내 이동동선을 최적화해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식당 곳곳에 휴식공간 및 영

양상담소 등을 운영해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하는 사내식당이 아닌 오감만족의 휴식공간, 커뮤

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창조적 공간으로 탄생시켰다. 

제5절 푸드서비스, 새 시대 선언!

17. 선진급식의 시작

   - 창조관 선진급식형 리뉴얼(2010)

2010년 창조관 리뉴얼을 시작으로 삼성에버랜드는 고급화된 푸드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선진급식

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오피스뿐 아니라 공장에까지 일반 선진급식을 실현해 나갔으며, 이를 바탕으

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선진급식으로의 진화를 추진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부터 급식 외에도 스낵, 편의시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급식을 추진, 건강에너지를 창출하는 식음문화를 창출해 나갔다. 선진급식은 고객의 소득

수준 향상과 외식경험의 증가로 1~2개의 메뉴가 세트로 제공되는 전통적 급식 형태에서 더 나

아가 다양한 메인메뉴를 독립된 코너에서 제공하는 동시에 특화된 부가서비스까지 이뤄지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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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발전한 것이었다. 특히 기업의 식대보조 방식이 현물보조에서 현금보조로 변화하면서 외

식시장과의 경쟁이 이뤄짐에 따라 삼성에버랜드는 선진급식을 통해 다양화된 고객니즈를 충족

시키고자 했다.

선진급식은 푸드코트, 카페테리아뿐만 아니라 전문식당과 스낵코너까지 한 공간에 조성된 일

반급식보다 진화된 형태이다. 2010년 창조관 리뉴얼을 시작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선진급식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비빔밥과 탕 등 한식을 좀 더 전문화하고, 인터내셔널 푸드 등 외식 수준의 

프리미엄 급식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형태였다. 

이어서 2011년 6월 에스오일, 2011년 7월 호텔신라 직원식당을 선진급식형 식당으로 리뉴얼

해 새롭게 선보였다. 주메뉴 3~5종, 부메뉴 10종 등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만

족도를 높였으며, 서버리존(Servery Zone)을 전문화해 소량씩 즉석조리하여 맛을 한층 배가

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40%를 출자해 미래 주요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합작법인 바이오로직스의 직원식당도 2012년 7월 선진급식형으로 오픈했다. 한식코너, 인터내

셔널코너뿐만 아니라 샐러드바와 ‘Coffee&’까지 운영, 메인메뉴에서 디저트까지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했다. 

또 2009년 12월 일반단체급식으로 오픈한 삼성전자 탕정식당에 2011년 10월 선진급식형 식

당인 블루홀을 오픈했다. 양식, 중식, 일식 등 5개의 전문코너를 도입해 제조공장으로서는 혁신

적인 푸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메뉴를 좀 더 전문화시킨 코너를 먼저 제안해 리

모델링 후 2012년 1월부터 삼성그룹 전자사업군 최초로 전문화 코너를 오픈했다. 델리(Deli), 

오리엔탈 라이스(Oriental Rice), 커틀렛(Cutlet) 코너 등 메인메뉴를 전문화해 제조공장의 사

집밥보다 맛있는 웰스토리 밥맛의 비밀 

삼성에버랜드의 집밥보다 맛있는 밥 맛의 비결은 밥 소믈리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있다. 밥 소믈리에는 밥을 짓는 일에 있어 최

고의 전문가로, 일본 취반협회와 곡물검정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인증제도이다.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직원 3명이 한국인 최초로 밥 소

믈리에 자격을 취득했다. 이어 2011년에 1명, 2012년에 3명이 추가로 자격을 취득해 총 7명의 밥 소믈리에를 보유 중이다. 

또 최고의 밥맛을 위해 도정한 지 7일 이내의 국내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 또 쌀을 씻는 과정에서 물을 갈아 주는 횟수를 1~2회 늘리고, 

평상시보다 약간 강한 힘으로 쌀을 씻어 표면의 산화된 지방층을 벗겨 주는데, 단 쌀알이 깨지면 쌀알갱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 부

분은 밥이 질게 되어 밥 맛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쌀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는 것은 피하는 등 세심한 조리로 웰스토리의 밥맛을 

높여 가고 있다. 

내식당에서도 외식 수준의 전문화된 푸드서비스를 실현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선진급식을 추진하는 동시에 식당의 디자인과 코너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푸드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인트 정산제 등 복리후생 

설계를 제안, 식음사업의 고급화ㆍ복합화를 주도하고 있다. 

18. 식음사업의 복합화

   - 선진복합식음서비스 태평로 델라코트 오픈(2011)

신촌세브란스병원 컨세션 사업을 수주한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9월 컨세션 푸드코트 델라코트

(delacourt)를 오픈했다. 이후 2011년 10월 삼성생명 본사에 델라코트를 시작하며 선진 복합 푸드서비스

의 새 장을 열었다.    

2010년 9월 1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푸드코트 델라코트(delacourt)를 오픈하며 삼성

에버랜드는 컨세션사업에 진출했다. 다중시설 식음관리 및 운영사업을 뜻하는 컨세션사업은 십

수 년 동안 수행해온 급식사업과 연관되면서도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꼽혀 삼성

에버랜드는 시장진입을 모색해왔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컨세션사업을 수주한 후 고객층과 유동인구 등을 조사해 고객별 MD를 선

정하고 유기농숍, 편의점, 푸드코트, 전문식당 등을 기획한 삼성에버랜드는 테넌트(Tenant) 입

점을 추진하며 푸드코트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푸드코트 ‘델라코

트’였다. 이를 통해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한 외식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외식과 급식의 

최적의 푸드서비스를 제공하라

2011년 삼성생명 본사에 화려하게 문을 연 델라코트. 주로 이용하는 관계사 10여 곳 중 대부분이 금융권인 특성을 고려해 햄버거, 피자, 

파스타 등의 음식을 보강했다.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햄버거나 피자의 경우 외부사업자를 영입하기도 했다. 물론 전체 

메뉴 중 한식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적 데이터와 고객 설문조사 등 고객분석을 꾸준하게 펼쳐 메뉴를 보강했다. 

원래 삼성생명 본사 델라코트는 지하 1층에 자리 잡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하 1층은 고객을 충분히 수용할 만큼 면적이 넓지 않았고, 삼

성본관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하 2층이 타당한 것으로 삼성에버랜드는 예측했다. 이 같은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데만 1년이 걸렸

다. 하지만 고객에게 최적의 푸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고스러움은 당연히 감내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 삼성에버랜드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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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허무는 복합 선진급식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전문식당과 스낵까지 한 공간

에 구성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가격을 운영해 고객 선택폭을 확대하면서, 외식 수준의 프리미엄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FC사업부는 컨세션 푸드코트 브랜드인 델라코트의 의미를 확장시켜 ‘선진복합식

음서비스 브랜드’로 진화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일반적인 급식서비스에서 나아가 다양한 메뉴

와 품격있는 공간,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을 위한 맞춤형 푸드서비스를 지향했다. 

푸드코트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10월 18일 삼성생명 본사에 ‘델라코트’를 오픈, 드디어 복

합 선진급식을 실현했다. 삼성생명 본사의 델라코트는 1986년 9월에 조성돼 25년 동안 서울 태

평로 일대 삼성 임직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공제회관이 이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해외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공간 콘셉트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임직

원 니즈 조사 등 각종 서베이를 통해 상세한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고객들이 다양한 메뉴와 더 

좋은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외식과 같은 퀄리티를 

추구하면서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침식사부터 시작해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해

결하는 것은 물론, 연령대별 맞춤형 타깃팅으로 다양한 임직원들에게 만족스럽게 식사를 제공

하는 공간을 추구했다. 

2011년 7월부터 현장 시공에 들어갔는데, 낮은 층고와 같은 건물의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

고 음식냄새를 최대한 제거하는 공조시스템 구축에 많은 신경을 썼다. 그 결과 삼성생명 본사

의 델라코트는 전용면적 5663m²(1713평), 1790석 규모로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프리미엄 한

식, 웨스턴, 스낵 등 5개 존(Zone) 18개 코너에서 153개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복합 푸드

서비스 공간으로 탄생했다.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도 ‘직장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절의 변화, 자연적인 요소를 활용했다. 맛있는 식사뿐 아니라 자연의 다양함을 통

해 영감을 얻는 공간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신개념 복합 식음공간 델라코트를 통해 또 한 번의 푸드서비스 진화를 실현한 삼성에버랜

드는 2012년 들어 기존의 서비스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건강날개’ 특화서비스를 개발, 선보

였다. 고객의 건강서포터로서 건강한 삶의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서비스 철학을 담아 식사

를 즐기는 동안 리프레쉬를 얻고, 지쳤던 몸과 마음에 날개를 달 듯 날아갈 것 같은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건강날개로 표현한 것이었다. 심벌은 건강을 상징하는 Well-being,                   

Wellness와 날개 Wing의 이니셜인 W를 활용해 고객에게 건강한 미소를 전하는 모습을 상징했

다. 손을 활짝 펴 날개를 만들고, 건강날개 박수로 고객을 맞이함으로써 더욱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19.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성 확보

   - 식품연구소, 방사능 공인검사기관 지정(2012)

삼성에버랜드는 2001년 식약청으로부터 국가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민간 연구소 최초로 방사능 공인검사기관 인증까지 총 7개 공인검사기관을 운영,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

여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식품연구소는 2001년 식약청으로부터 국가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 6월 국가공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7년 5월 기업부

설연구소 지정(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년 7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2007년 10월 국가공인 쌀현미품종검정기관 지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2

년 2월 노로 바이러스 검사기관 인증(식약청), 2012년 10월 방사능 공인검사기관 인증(식약청) 

등 현재 7개 공인검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공인검사기관 운영은 선진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삼성에버랜드의 푸드서비스뿐 아니라 국가적인 먹거리 안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실

민간 최초 방사능공인검사기관 인증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고조됐다. 이에 대한 불안은 수입 

식재료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푸드서비스 산업에 큰 악영향이 되어 돌아왔다. 

삼성에버랜드는 정밀장비와 실험실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영입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며국가공인검사기관을 추진했지만, 삼성에버

랜드가 유통을 하고 있는 점과 민간기관이라는 점, 상대적으로 짧은 실험 실적만으로 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식약청 담당자들 생각

을 전환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목표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일념 하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고 외부 검

사능력 평가에 참여해 취득한 우수한 평가결과로 설득하기를 수십 차례, 드디어 실사를 통해 2012년 10월 민간기관 최초로 방사능지정

검사기관을 획득했다. 방사능지정검사기관 인증은 삼성에버랜드의 독보적인 식음안전 역량을 입증하는 성과로 사업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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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명실상부한 우수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식품연구소는 국민건강

을 책임지는 종합식품 R&D센터로 도약하기 위해 2011년 11월 리모델링을 실시, 661m²(200

평), 17개 실험실의 메인랩(Main Lab)과 100여 종의 실험장비를 갖추고 잔류농약 등 16개 분

야, 573개 전문 분석영역을 책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식재료 4000, 사업장 7000, 총 

1만 1000품목 정도의 분석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각 품목별 위험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푸드서

비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또 2012년 4월 30일 안전보건공단과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했다. 

2012년 4월에는 삼성에버랜드 노로바이러스 Stop 시스템을 최초 운영했다. 지하수에서의 노

로바이러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력사 및 지하수를 사용하는 FS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정기 분

석검사와 염소투입기 설치를 추진 중이었으나 이는 지하수에 국한돼 안전관리체계의 한계가 있

었다. 이에 따라 식품연구소는 노로바이러스 제어 살균 소독제 연구개발을 통한 조리기구, 개인

위생 및 야채 소독 등 다각적 오염인자의 제어방법을 수립, 노로바이러스 Stop 시스템을 최초로 

운영했다. 이에 앞서 2012년 2월 미국의 Kims Labs과 공동연구 합의를 체결하고 채소・과일 

노로바이러스 제어 세척제 및 장비의 공동개발 연구에 나섰다. 

또 2012년 6월 방사능 실험실을 신설하며 민간 최초 방사능 검사기관 인증을 추진한 결과 

2012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는 ‘방사능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받았다. 국가기관과 

4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연구소 중 방사능 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곳은 삼성에버랜드가 유일

하다. 

삼성에버랜드는 방사능 검사 강화를 위해 방사능 종류 확인이 가능한 멀티 측정기와 방사능

의 강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등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보강, 

세계적으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안전대응을 사전에 준비해왔다. 그 결과 방사

능 공인 검사기관을 인증받음으로써 연간 3만 6000가지 규모의 식자재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

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을 통해 식자재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방사능 검사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중소

20. 중국진출을 통한 푸드서비스 전파

   - 중국법인 설립(2012)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중국 최대 급식기업인 홍준(鴻駿)사와 합자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앞선 위생관리와 표준 레시피 등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활동

을 펼치며 중국 급식시장에 대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5월부터 중국사업 검토를 본격화해 2010년 미국의 맥킨지와의 컨설

팅 등 시장조사를 꾸준히 진행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급식시장에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21조 원 규모의 중국 위탁급식시장은 연 13% 성장률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프랑

스 소덱소, 미국 아라마크, 영국 컴파스그룹 등 글로벌 급식업체 모두 진출한 상황이었다. 컨설

팅 결과 중국 급식사업은 식자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식자재 관리체계가 궁극적인 운영경쟁력

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급식시장에 대한 현지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파트너 선정 작업을 다각도로 벌였다.  

그 결과 2011년 12월 19일 삼성에버랜드는 중국 최대 급식기업인 홍준(鴻駿)사와 합자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합자회사 ‘상해애보건기업관리복무유한공

사(上海愛寶健企業管理服務有限公社)’는 자본금 총 1400만 위안(26억 원) 규모로 삼성에버랜

메뉴 다양성은 배우고 선진 노하우는 전수하고

해외 진출은 현지화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기본. 삼성에버랜드는 영양사의 경우 중국에서 5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

고, 조리사는 현지 채용인력으로 운영하며 내부인력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삼성에버랜드는 위생관리는 자신 있었지만 메뉴에 있어서는 아직 현지인들을 만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

라는 다양한 메뉴 제공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국은 이미 공장에서도 기본적으로 15개 코너에 30개 메뉴를 운영하고 있는 상

황이었던 것. 인구만큼이나 음식의 종류도, 입맛도 다양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삼성전자의 혜주사업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로 푸드코트 8개, 

카페테리아 5개 등 13개 코너를 시범운영하며 경험을 쌓아 나갔다. 또 합자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쑤저우의 가전 사업장에서 4개 코너를 

운영하며 메뉴 다양성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도 했다. 

반면, 조리사 의존도가 너무 높아 일관된 품질이 부족한 것은 중국 급식서비스의 단점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조리사 

출신의 지역전문가를 파견하고 표준 레시피를 정립하는 등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조리원의 문맹률이 80% 정

도임을 감안해 그림 등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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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51%, 홍준사가 4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됐다. 홍준사는 150개의 대형 사업장을 운영

하는 중국 최대 급식기업으로서 현지의 다양한 식자재 구매 인프라와 영업역량을 보유하고 있

는 회사다.  

2012년 3월 31일 정식으로 합자회사 ‘상해애보건기업관리복무유한공사’를 설립한 삼성에버

랜드는 그해 7월 중국 쑤저우(蘇州)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대만 업체의 단체급식을 수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앞선 위생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메뉴 다양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일관된 품질과 표준 레시피를 정립해 중국 현지 업체와 차별화된 한국의 앞선 푸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쑤저우는 삼성전자 가전ㆍPCㆍ반도체공장, 삼성디스플레이 LCD공장, 삼성전기 MLCC공장 

등 삼성 주요 계열사의 생산법인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삼성

에버랜드는 이를 초석으로 하여 글로벌 기업과 중국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기 단계의 중국 단체급식시장에서 삼성에버랜드는 식자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

내 기업과 현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급식업체들과 진정한 진검승

부를 벌이고 있다. 

21. 선진 식음인프라 구축과 안전 확보

   - 평택물류센터 구축(2012)

삼성에버랜드는 2012년 국내 최고의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평택물류센터를 오픈하며, 기존의 물류센터들

과 함께 전국을 5대 거점화하는 선진 식자재 인프라를 완성했다. 이로써 업계 최고의 물류경쟁력을 확보, 

국내 식자재 유통을 선진화하며 고객의 진정한 건강서포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사업확대에 따른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용인물류센터 수용능력의 한계가 예

상되어 안정적인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신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했다. 그해 6월 

평택시 서탄면에 8만 3474m²(2만 5251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이듬해인 2009년 6월 연면적 6

만 896m²(1만 8421평)의 글로벌 수준 물류센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초기 투자비 축소와 

경영환경에 유연하기 대처하기 위해 2단계 분할 구축 방침을 정한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물류레이아웃을 확정하고 그해 9월부터 1단계 건축공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1년여가 넘는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 9월 7일 건축준공 승인을 받고, 10월에 오

픈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서울・경기・충청・강원권의 식자재 공급을 책임질 평택물류센터의 

역사적인 준공식이 열렸다. 평택물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자재 물류센터로 연면적 2만 

1265㎡(6432평) 규모이며 1만 6000㎡(4840평)에 이르는 냉장・냉동창고를 구비했다.

뿐만 아니라 142대의 물류차량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도크(Dock) 시설을 설치하고, 물류 

차량 입차 시 시스템으로 작업 도크를 자동을 배정하는 DMS(Dock Management System)까

지 갖췄다. 

이와 함께 식음사업의 수준을 결정하는 식자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첨단 설

비가 설치됐다. 배송 차량이 식자재를 싣기 위해 접안 시 틈새로 냉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

해 에어 쉘터(Air Shelter)를 구비, 차량을 에어백으로 감싸 식자재가 단 한 순간도 실온에 노출

되지 않도록 했다. 또 건물 내부의 냉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모든 출입구마다 천장에서 

찬 바람이 나오는 에어 커튼(Air Curtain)을 설치해 완벽한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처럼 국내 최고의 최첨단 식자재 물류센터인 평택물류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삼성에버랜드

는 업계 최고의 물류경쟁력을 확보, 사업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물류 대응을 도모할 수 있게 됐

다. 평택물류센터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까지 배송대응을 할 수 있는 전국허브센터 역할을 

업계 최고의 시스템 고도화

FM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류센터 인프라는 더욱 중요해졌다. 1997년 준공 당시 너무 크게 지었다고 우려됐던 용인물류센터는 10

년도 채 안돼 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신물류센터 건설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시점이었다. 

2006년부터 신물류센터 검토에 들어간 삼성에버랜드는 용인을 중심으로 반경 20~50km 내 거리의 부지물색에 나섰다. 사업의 성장속

도에 맞추기 위해 9만 9174m²(3만 평) 이상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매입가도 문제였지만, 대규모 부지인 만큼 여러 땅 주인

들에게 이를 사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라 적당한 부지를 찾기 쉽지 않았다. 

결국 2008년 6월에 들어서 평택시 서탄면에 8만 3474m²(2만 5251평)의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초 계획보다 약간 작은 규모였지

만, 용인의 3만 3058m²(1만 평)보다는 2배 이상 확장된 것이었다. 그런데 2008년 8월 말 또다시 난관이 닥쳤다. 오산 세교신도시 지정

으로 2km 내 개발 2년 제한에 걸리면서 사업을 보류해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 2009년 말 오산 세교신도시 지정이 풀리면서 평택물류센

터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평택물류센터를 준공하면서 삼성에버랜드는 국내 최고의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물류인프라를 확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단계 평택물

류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계속해 2016년 자동분류기, 자동창고, 전처리센터 등 명실상부하게 자동화 기능을 갖춘 물류센터를 마련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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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물류비 절감 및 정시 도착률 향상으로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협력사-물류센터-사업장 일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식자재의 안전성과 품질경

쟁력을 크게 높여 국내 식자재 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삼성에버랜드는 맛, 위생, 환경 등 기존의 식음서비스 가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객의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건강을 지원하는 최고의 건강서포터로 진화하고 있

다. 프리미엄 메뉴와 2만여 가지의 표준 레시피, 식자재 안전 다중 체크 프로세스, 전 사업장의 

위생SOP(표준작업절차)에 따른 위생적 조리, 전국적 물류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

과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인프라를 탄탄하게 쌓으며 식음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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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 Story
당신의 추억을 함께 물들인 시간

삼성에버랜드 50年 部門史

제1절 여가문화를 창조하다

1. 온 국민의 산 교육장 실현

   - 자연농원 개장(1976)

2.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문화 선도

   - 놀이시설 확충, 동물 종의 번식과 보존(1979~)

3. 국내 최초 축제의 시대 개막

   - 장미축제 개시(1985)

4. 겨울 여가 트렌드 창조

   - 눈썰매장 개장(1988)

제2절 서비스를 뛰어넘다

5. 꽃 축제 여가문화 전파

   - 튤립(1992), 국화(1993), 백합(1994)

6. 자연을 배우는 생태학습장

   - 와일드사파리(1992), 사바나사파리(1996)

7. 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서비스아카데미 개원(1994)

제3절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다

8. 새로운 이름, 에버랜드

   - 에버랜드로 BI 변경(1996), 국내 테마파크 최초 ISO 

9002&14001 동시 획득(1997)

9. 차원이 다른 사계절 축제

   - 대형 퍼레이드, 레이저쇼 개시(1996)

10. 워터파크 시대를 열다

   - 캐리비안 베이 개장(1996)

11. 놀이시설 테마화

   - 아마존 익스프레스(1994), 콜럼버스 대탐험(1998)

제4절 대한민국 서비스의 표준

12. 한국의 서비스문화 견인

   - 고객만족경영 명예의 전당 헌정(2000)

13. 서비스산업의 리더

   - 에버랜드 누계입장객 1억 돌파(2001)

14. 고객과 공감하는 서비스의 차별화

   - 감성연출서비스(2003)

15. 축제의 업그레이드, 레저문화 선도

   - 크리스마스, 할로윈, 썸머 스플래쉬(2001~2006)

제5절 에버랜드, 최고라 부른다

16. 이야기가 있는 테마파크로

   - 애니멀 원더월드, 이솝빌리지 오픈(2005)

17.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테마파크

   - 미 포브스 세계 4위 테마파크 선정(2006)

18. 차별화된 시설로 경쟁력 강화

   - T익스프레스, 와일드리버 오픈(2008)

   - 백호/초식사파리 오픈(2009,2010)

19. 글로벌 리조트로의 도약

   - 홍콩 오션파크와 파트너십 체결(2010)

20. 꿈과 행복의 또 다른 이름, 에버랜드 리조트

   -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 오픈(2013)

제6절 한국 골프의 미래다

21. 남다른 비즈니스 가치 창출

   - 안양칸트리크럽 개장(1968)

22. 한국 골프산업의 고도화 선도

   - 동래칸트리크럽 위탁운영(1988), 잔디환경연구소 설립

(1993)

23. 만인 중의 1인, 1인을 위한 만인

   - 골프장 서비스의 새 장

24. 품격의 골프문화 확산

   - 세븐힐스ㆍ글렌로스골프클럽 개장(1999)

   -  안양베네스트 KS-SQI 2년 연속 1위,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 

개장(2004)

25. 한국 KPGA 발전 견인

   - 삼성베네스트오픈 개최(2005)

26. 과학적 코스관리 시대 개막

   -  코스품질평가시스템 개발(2004), 골프코스관리자  

노동부 자격인증(2006)

27. 한국 골프의 새로운 미래 제시

      - 안양컨트리클럽 리뉴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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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여가문화를 창조하다

1. 온 국민의 산 교육장 실현

   - 자연농원 개장(1976)

온 국민의 산 교육장 실현을 위한 용인자연농원은 1976년 4월 17일 개원식을 거행했다. 개원식 다음날인 

4월 18일부터 일반에 첫선을 보인 자연농원은 식물원, 동물원, 놀이동산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과 휴식의 공간으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1976년 4월 17일 ‘용인자연농원’의 역사적인 개원식이 거행됐다. 총 66만 1157m²(20여 만 평)

의 규모에 자연식물원, 자연동물원 그리고 놀이동산으로 구성된 가족동산(이하 자연농원)은 개

원식 다음날인 4월 18일 일반에게 공개돼 ‘온 국민의 산 교육장’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어린이를 포함해 농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로서, 20만 평에 펼쳐져 있는 가족동산

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디즈니랜드나 일본의 요미우리랜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자연을 

배우면서 자연 속에서 꿈과 낭만을 키울 수 있는 동ㆍ식물원과 어린이 놀이터로 꾸며져 있다. 

……… 황량했던 산의 연맥이 푸르게 물들고, 가족동산에는 세계 도처의 진귀한 동물들이 뛰놀

황무지에서 생동하는 땅으로

‘푸른 산을 가꿔 후손에게 남겨 보자.’

이병철 선대회장은 국토개발에 대한 의지 하에 용인자연농원을 구상하고, 이를 마침내 온 국민 앞에 내놓았다. ‘국토개발의 시범장이자 자

연을 배우면서 자연 속에서 꿈과 낭만을 키울 수 있는 온 국민의 산 교육장’ 자연농원(自然農園)의 이름에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꿈이 담겨 

있었다. 

1976년 4월 17일, 역사적인 개원식이 거행된 용인자연농원은 각계 각층에서 온 축하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500여 명의 귀빈과 직원

들은 굳은 의지로 용인자연농원을 실현해낸 이병철 선대회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자연농원이 일반에게 첫 선을 보인 것은 개원식 다음날인 4월 18일이었다. 봄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최적의 좋은 날씨에 2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자연농원을 찾았다. 자연농원의 관문인 마성톨게이트에서 정문까지 차량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당시 인기를 

모으고 있던 창경원, 어린이대공원에 비해 서울에서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교통도 불편했지만 입장객들은 새로운 레저문화공간의 등장에 

열광했다. 

자연농원은 단지순회 관람코스를 마련해 살구동산, 밤과 호두단지, 조류번식장, 묘포장 등 국토개발의 현장이자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참

모습을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방대한 규모와 더불어 단 한 뼘의 유휴지도 방치하지 않고 황무지에서 생동하는 땅으로 변모시킨 모습

에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수많은 남녀노소 시민들의 밝은 얼굴들이 있다.” <호암자전 

중>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여가문화가 불모에 가까웠던 시절, 자연농원은 식물원을 세우고 

사파리를 만들고 놀이동산을 설치해 온 국민에게 가족 놀이문화와 여가를 선사했다. 

자연식물원은 23만 1405m²(7만여 평) 규모에 플라워센터(Flower Center), 로즈가든(Rose 

Garden), 썬큰가든(Sunken Garden)으로 조성됐다. 야산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플라워센터는 

사계절 쉬지 않고 피는 꽃으로 풍성했으며, 로즈가든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장미로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자연농원의 선물이었다. 썬큰가든은 차분하고 고즈넉한 사색의 분위기로 조성함

으로써 자연식물원은 단순한 유원지가 아니라 도시인들의 휴식처인 동시에 산 교육장으로서 역

할을 다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동물원은 울타리를 치되 가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자연공간 속에서의 

서식을 주안점으로 삼았다. 16만 5289m²(5만여 평)의 자연공간에 라이온사파리, 사슴방목장, 

열대동물사, 원숭이동산, 산양방목장 그리고 한 가운데 어린이 동물원을 배치해 자연생태를 쉽

게 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 어린이 동물원은 어린이들이 직접 먹이를 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하여 

무한한 꿈을 길러주기에 손색이 없었다. 특히 사자 20마리로 조성한 라이온사파리는 직접 우리 

안에 들어가 코 앞에서 맹수를 구경할 수 있어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사불

상(四不像) 등 쉽사리 접할 수 없는 희귀동물을 유치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놀이동산은 식물원과 동물원의 교육적 가치를 보완하면서 모처럼 나들이 나온 가족들, 특히 

어린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 당시 국내 최대 규모로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요술집을 중심으로 제트열차, 회전목마, 스포츠카, 신나는 보

트, 비행의자, 데이트컵, 미니카, 아프리카탐험 등 9기종과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했다. 

특별히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던 1970년대, ‘온 국민의 산 교육장 실현’에 뜻을 두고 문을 연 

자연농원은 국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의 공간이자 어린이들의 꿈과 동심의 세계,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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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문화 선도

   - 놀이시설 확충, 동물 종의 번식과 보존(1979~)

자연농원은 개장 이후 후룸라이드, 우주관람차, 지구마을 등 가족용 놀이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문화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 라이거 탄생, 천연기념물 산양 인공번식 등 동물 종

의 번식과 보존에도 힘썼다.  

개장 초기 자연농원은 식물원과 동물원 위주로 운영됐으나 고객들은 놀이시설 등 레저기능을 

더욱 선호했다. 플라워센터를 고객들이 별로 찾지 않자 주변에 놀이시설을 증설해 이를 타개하

기로 했다. 더 많은 손님들이 꽃을 보게 하려는 의도로 산 교육장으로서 면모를 지켜 나가고자 

한 자연농원의 의지였다. 

특히 어린 자녀와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자연농원 놀이농산은 가족용 놀이시설을 대폭 확충하며 레저공간으로 확대되기 시작

했다. 부모가 아기를 안고 손을 흔들며 꽃밭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꼬마기차(현 페스티벌트

레인)을 1979년에 도입한 데 이어 1981년에는 가족들이 함께 타며 적당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후룸라이드를 설치했다.

그 뒤로도 1982년 우주관람차, 1985년 지구마을 등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추가 도입했는데, 

국내 최초 ‘라이거’ 탄생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라이온과 타이거의 합성어) 3마리가 1989년 8월 29일 자연농원에서 첫 울음을 터뜨

렸다. 

이들의 출생은 13년 만에 얻은 사랑의 결실이었다. 1976년 용인자연농원은 수호랑이와 암사자가 친밀하게 지내자 ‘타이건’의 탄생을 간

절히 염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1983년 동물원에서 갓 태어난 숫사자 용식이와 암호랑이 호영이를 처음부터 예비부부로 정하여 

어릴 때부터 같은 우리에서 서로의 얼굴과 냄새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했다. 1988년 12월에 신방을 꾸며 주었고, 호영이

는 105일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 3남매를 순산했다. 3남매는 호랑이인 엄마를 많이 닮아 얼룩무늬 몸에 물놀이를 즐겼다. 몸 색깔은 사자

인 아빠를 닮아 전형적인 황백색이었고 얼굴에는 점박이 무늬가 박혀 있었다. 국내 최초 라이거 남매들의 이름은 ‘용호’, ‘대호’, ‘야호’로 지

어졌다. 

라이거는 야생의 자연 상태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동물이다.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사자와 아시아에 사는 호랑이가 만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이거는 자연농원 인공포육의 시작이기도 했다. 하루에 8번 3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이며 애지중지 키웠다. 당시 라이거는 

동물원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수가 늘어나 중국 하얼빈까지 입양을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단 한 마리만 남아 

명맥을 잇고 있다. 최후의 라이거 이름은 ‘크리스’로 사파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구마을은 고객들에게 선보이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 외벽에는 네덜란드의 풍차, 프랑

스의 에펠탑, 이집트의 스핑크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등 세계의 명물을 설치했으며, 내부에는 

200여m의 수로를 만들어 양편으로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1000여 개 인형들이 춤과 노래를 

펼치는 모습을 즐길 수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흥미를 강조한 시설도 적극 들여왔다. 1986년 젊은이들뿐만 아

니라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탑승 가능한 비룡열차가 등장해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988

년 도입한 환상특급(현 롤링엑스트레인)은 360도 회전하는 루프형 롤러코스터로, 오르락내리

락 하는 기존 놀이시설과 달리 커다란 원을 두 번이나 회전하면서 느끼는 스릴이 대단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동물원은 인간과 자연의 친화를 최고 목표로 신비롭고 생동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

해 발전을 거듭했다. 라이온사파리에 이어 1980년 7월 호랑이사파리를 개장해 15마리의 호랑이

가 뛰고, 앉아서 하품을 하고, 이따금 포효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

록 했다. 교육과 체험을 통한 동물과의 교감은 동물쇼에서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개장 때부터 

멧돼지쇼, 공작비상쇼 등을 선보인 자연농원은 1982년 불곰쇼를 통해 동물쇼를 다양하고 입체

적인 공연으로 변화시켰다. 이어 1986년 우리나라 최초로 물개쇼를 선보이며 국내 동물쇼의 수

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이후에도 1988년 침팬지쇼 등 동물들의 습성과 재능을 살린 다양한 

동물쇼로 고객들에게 재미있고 알찬 경험을 선사했다. 

자연농원의 동물원은 동물 종의 번식과 보존에도 힘썼다. 개장 초기부터 사불상, 펠리컨, 쟈

칼 등 희귀동물을 들여와 어린이와 국민들에게 자연의 신비를 일깨웠으며, 이렇게 축적한 노하

우를 활용해 종의 번식과 보존에 기여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사불상을 1984년 서울대공원

에 기증했으며, 기린을 국내 동물원에 잇달아 분양해 생태학습장의 기능을 전국으로 확산했다. 

1989년 국내 최초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라이거(라이온과 타이거의 합성어)’를 탄생시켰

고,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인공번식에 성공해 천연기념물 복원에 기여했다. 그해 9월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동물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동물보호와 번식에 관한 연구성과를 교류했다. 

뿐만 아니라 양돈사업을 통해 사양(飼養) 관리기술의 전수와 개량돈 보급에 나서 국내 양돈산

업의 질적 발전에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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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최초 축제의 시대 개막

   - 장미축제 개시(1985)

개장 때부터 가족동반의 여가문화 창출을 목적으로 한 자연농원은 1985년 국내 최초로 장미축제를 개최

하며 꽃 축제의 시대를 개막했다. 연계 행사와 방송 등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연계한 장미축제와 함

께 야간개장을 시작해 놀이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0년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사회환경도 급격히 변화했다. 집단과 개인의 욕구가 분출

되고, 생활수준도 의식주 위주에서 교양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단계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놀이

형태도 친목을 다지거나 소풍을 오는 단체 위주에서 가족 동반 위주로 변화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문화로의 변화에는 자연농원의 역할이 지대했다. 특히 1985년 6월 장미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자연농원은 꽃 축제 여가문화의 전파를 주도했다. 자연농원은 개장

할 때부터 122품종 3500본의 장미를 끊임없이 개량하고 새 품종을 도입한 결과 1985년 160품

종 6000본의 장미를 확보했다. 10년에 걸쳐 가꿔온 장미원은 풍요롭고 화려한 자태로 감탄을 

자아냈다. 조용히 관람만 했던 장미원은 장미축제를 통해 국내 꽃 축제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기존 창경원의 밤벚꽃놀이 정도에 익숙했던 관람객들에게 장미꽃의 화려한 자태는 완전히 새롭

게 다가왔다. 연계 행사와 방송 등 전에 보지 못한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장미축제는 

대성공을 거뒀다. 

장미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일등공신은 라디오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와 ‘별이 빛나는 

사랑을 테마로 새단장한 장미원

장미축제 10주년을 맞아 자연농원 장미원은 1995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선보였다. 새 단장한 장미원은 ‘사랑’이라는 테마 아래 미로원, 

비너스원, 빅토리아원, 큐피트원으로 구성됐다. 미로원은 미로식 정원의 전통을 이어받은 16세기 영국식 정원으로, 비너스원은 미와 사랑

의 여신인 비너스가 사랑의 길로 연인들을 안내하는 곳, 빅토리아원은 추상적이고 화려한 기하학적 무늬를 활용한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고전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큐피트의 화살로 유명한 큐피트원은 아름다운 조명 아래 막 사랑에 빠지는 젊은 연인들을 위한 곳

으로 꾸며졌다. 장미원이 이처럼 이야기와 주제가 있고, 관람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가장 공헌한 주인공은 당

연히 장미이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3만 3000㎡(1만여 평)의 장미원에는 총 850여 종 100만 송이의 장미가 심어져 있다. 특히 지름 

12cm의 꽃이 피는 크고 탐스러운 관목장미를 비롯해 지름 2cm에 지나지 않는 미니어처 종, 그리고 터널형, 그물형, 폴(pole)형 등 갖가

지 형태로 자라는 넝쿨장미, 여기에 가든파티, 존F케네디, 미스터링컨, 카사노바 등의 희귀종들도 볼 수 있다. 자연농원 장미원에 가면 거

의 모든 종류의 장미를 구경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밤에’였다. 라디오를 통해 몰려든 인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정이 넘도록 열기는 꺼질 줄 몰

랐다. 여성시대로 명칭이 바뀐 MBC ‘여성살롱’의 공개방송 때면 주부들이 새벽부터 공연장을 

꽉 채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영호남 지방 고객을 위해 철도 패키지 상품으로 장미관광열차를 

운행했는데, 이는 자연농원의 고객분포를 서울, 경기에서 영호남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기

여했다. 

화사한 장미화단을 축제공간으로 바꾼 장미축제는 사파리로 대변되던 자연농원의 이미지를 

바꿔 놓았으며, 자연농원이 레저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

한다는 장미를 상품으로 내놓은 장미축제 이후 국내 유원지들의 상품은 종합이벤트로 판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자연농원은 장미축제 개시와 함께 야간개장을 시작해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당시 가족 

단위나 연인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야간공간이 극히 제한적이고 야간 오락시설도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농원 야간개장은 큰 인기를 끌었다. 마침 자동차 보급도 일반화되어 가

는 추세여서 야간에 자연농원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조명과 어우러진 장미, 가로수 등의 수목과 분수는 밤의 정취를 한껏 자아냈다. 식물원은 오

렌지색 계통의 조명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꽃의 정감을 살렸으며, 놀이시설

에는 차가운 조명을 사용해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 이용객들의 시선을 유도했다. 

장미축제와 야간개장을 통해 자연농원은 가족뿐 아니라 젊은 연인들이 찾는 축제의 대명사

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는 자연농원을 찾는 고객수로 증명됐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20~30

대 젊은층 잠재고객을 발굴하면서 1986년 200만 명, 1987년 240만 명, 1988년 300만 명 등 매

년 고객수가 크게 증가했다. 

자연농원은 장미축제를 통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간을 넘어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연과 이

벤트가 어우러지는 온 국민의 축제 마당으로 탈바꿈한 것이었다. 

4. 겨울 여가 트렌드 창조

   - 눈썰매장 개장(1988)

자연농원은 1987년 12월 2000명 수용 규모의 눈썰매장을 완성하고 이듬해인 1988년 국내 최초로 눈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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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개장했다. 이로써 자연농원은 사계절 영업이 가능해졌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여가

문화의 지평을 넓혔다. 

11월 하순 겨울철에 들어서면 자연농원은 동면에 들어가야 했다. 봄이 오기까지 동물원, 식물

원은 겨울철 폐쇄상태에서 관리해야 하고, 후룸라이드, 지구마을 등 놀이시설도 빙결(氷結)로 

가동될 수 없었다. 대부분 실외시설로 구성돼 있는 자연농원의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아주 

한산했다. 

자연농원의 방대한 시설과 광활한 단지에 겨울철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무했다. 

겨울철 영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단지 내 저

수지에서 겨울철 낚시대회를 개최했지만 지속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스케이트장 개설 

구상도 적당한 장소가 없어 이뤄지지 못했다. 

1987년 전사적 QC(품질관리, Quality Control) 분임조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더욱 적극

적으로 동절기 영업 활성화를 모색한 결과 눈썰매장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어린이를 중심

으로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고,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자연농원에 대

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1987년 여름부터 사슴방목장이었던 남쪽 남산 비탈 1만 4876m²(4500평)을 눈썰매장으로 조

성하기 시작했다.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마침내 1987년 12월 20일 눈썰매장을 완

성했다. 경사 4도의 유아코스, 경사 8도 길이 110m 초급코스, 경사 10도 길이 180m의 중급코

스 등 나이와 숙련도를 감안한 3개 코스로 구성됐다. 이듬해인 1988년 1월 4일 개장한 눈썰매

장은 첫날부터 만원을 이루며 큰 인기를 얻었다. 눈썰매 자체가 스키나 스케이트에 비해 배우기

눈썰매의 표준이 된 플라스틱 썰매

에버랜드의 눈썰매장은 2000년 겨울부터 스노우 버스터(Snow Buster)로 이름이 바뀌었다. 스노우 버스터란 눈(스노우)과 신나게 놀기

(버스터)의 합성어로 기존의 눈썰매장을 눈이 있는 신나는 테마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스노우 버스터의 코스 중 길이 

110m의 화이트 썰매코스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코스로,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약 1m 길이의 플라스틱 썰매를 이용하도록 했

다. 플라스틱 눈썰매는 활강할 때 일직선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바닥에 일자형의 홈이 나란히 파져 있다. 바닥이 넓어 안정감이 있고 썰

매에 달린 끈과 다리를 이용해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 플라스틱 눈썰매는 에버랜드가 개발한 이후 현재 우리나라 눈썰매장 대부

분이 이용할 만큼 눈썰매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눈썰매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어릴 적 추억과 잊고 살아왔던 동심을 불러 일으키며,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었다. 

자연농원은 눈썰매장 개장을 통해 겨울 비수기를 활성화하며 사계절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

히 눈썰매장의 성공은 우리나라 겨울 여가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농원 눈썰매장 개장 

이후 전국 각지에 눈썰매장이 들어서며 가장 인기 있는 겨울 레포츠로 각광받았다. 겨울방학을 

맞아 마땅히 갈 곳이 없던 어린이와 가족들은 눈썰매장을 찾았으며, 우리나라 겨울 여가 트렌드

도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다. 

제2절 서비스를 뛰어넘다

5. 꽃 축제 여가문화 전파

   - 튤립(1992), 국화(1993), 백합(1994)

1992년 봄의 전령사 튤립축제, 1993년 가을의 깊이를 전하는 국화축제, 1994년 여름을 알리는 백합축제

를 잇달아 개최하며 자연농원은 장미축제와 함께 사계절 꽃 축제를 완성했다. 꽃 축제를 통한 여가문화를 

전파하며 자연농원은 여가산업을 선도하는 파크로 성장해 나갔다. 

자연농원은 1985년 6월 장미축제 개시로 꽃 축제의 서막을 열었지만, 봄이 찾아오는 3~4월

은  나들이객을 유도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 용인지역은 서울보다 개나리가 무려 20일이나 

늦게 피고 4월 하순쯤에야 봄꽃이 피어날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은 기후 특성이 있

었다. 당시 자연농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는 4월 말까지 봄을 테마로 해 즐길 만한 대형 이벤

트가 거의 없었다. 남쪽으로 진해 군항제, 제주도의 유채꽃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었다. 

‘늦은 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자연농원이 찾은 답은 튤립이었다. 튤립은 빛깔이 강렬하고 화려

한데다 감상용으로 개량된 다양한 품종들이 있고 다른 꽃보다 오래 핀다는 장점까지 있었다. 자

연농원의 기후조건이나 한 달 동안 시들지 않고 피어 있어야 하는 꽃 축제용으로 아주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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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미리 심어야 이듬해 봄에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991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100만여 개의 튤립 구근을 식재 완료했다. 꽃이 늦게 필 것에 대비해 모양과 색상이 40일 동안 

고르게 이어지도록 꽃이 일찍 피는 종, 늦게 피는 종, 중간쯤 피는 종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심

었다. 

1992년 4월 튤립축제의 막이 올랐다. 튤립에 어울리는 네덜란드풍의 기획행사를 곁들여 40여 

일 동안 진행된 튤립축제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 1만 9835m²(6000평)의 넓은 화단에 

심어 놓은 튤립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다. 자연농원은 단숨에 봄나들이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

다. 입장객 수는 1991년에 비해 10만 명이 증가한 88만 5000명을 기록했다. 

장미축제와 튤립축제로 꽃 축제의 성가를 높인 자연농원은 1993년 9월 가을상품으로 국화큰

잔치를 선보였다. 국화는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꽃으로 화려함보다는 우아미가 돋보여 가을의 

정취를 살려주는 자연농원의 대표적 상품으로 부각됐다. 

이듬해인 1994년 7월부터 한 달간 백합축제를 개최하며 자연농원은 꽃 축제 여가문화의 절

정을 보여줬다. 흰백합뿐 아니라 붉은백합, 주황백합 등 희귀종도 함께 선보였으며 야외조각과 

분수, 그리고 안개를 연출하는 스프레이를 설치해 백합의 청순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또 사모아, 하와이, 피지 등의 민속춤과 재즈, 통기타, 가요, 성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직페스티벌, 그리고 주말에는 야외영화관을 마련해 여름밤 온 가족이 함

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제공했다. 

튤립 개화 프로젝트

1992년 자연농원은 고민에 빠졌다. 장미로 명성이 높은 자연농원에 새로운 꽃 축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만큼 성패의 결과도 아주 중요했

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튤립으로 모아졌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이니 풍차도 만들고, 아코디언도 불고, 네덜란드 민속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등 네덜란드풍으로 만들기로 했다. 

봄이 시작되는 4월 1일에 튤립축제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무엇보다 튤립을 개화시키는 일이 중요했다. 유럽에서는 이른 봄부터 약 2달 정

도 꽃을 피우지만 용인에서는 기후 특성상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이 30일 정도밖에 안 되고, 종류에 따라 개화시기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우선 붐 조성용 튤립을 만들기로 했다. 붐 조성용 튤립의 기본 역할은 4월 1일 꽃을 피우는 것. 꽃을 피우는 날로부터 45일을 역산해 온도

를 높여줘야 했다. 비닐하우스에 넣어 겨울을 난 조생종(프리지마, 오렌지 임페리얼, 마담 레퍼베)을 2월 10일경부터 0도에서 15도 정도

로 야간온도를 서서히 높여 주고 주간온도는 25도까지 높였다. 4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문제 없었다. 다음 단계로 화단에서 자생적으로 

피는 튤립을 심었고, 먼저 심었던 붐 조성용 튤립과 자생 튤립이 어우러지며 튤립축제는 화려하게 무르익었다. 마지막으로 4월 25일부터 

5월 초까지 골든 아펠톤과 엘리자베스아덴 등 저온 저장용으로 축제를 절정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자연농원은 사계절 축제를 통해 가족놀이문화에서 여가산업을 선도하는 파크로 입지를 높이

며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발돋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6. 자연을 배우는 생태학습장

   - 와일드사파리(1992), 사바나사파리(1996)

자연농원은 1992년 사자와 호랑이를 한 울타리에 살게 하는 와일드사파리를 최초로 오픈한 데 이어 1996

년 열대 초식동물을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바나사파리를 선보였다. 또 세계적 희귀동물 자이언트 판다 도입, 

아시아 최초 백호 번식 성공 등을 통해 동물보호와 종의 번식 등 동물원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 

자연농원 동물원은 단순히 동물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재미있고 교육적이며, 참여와 체험

이 가능한 생태학습장으로 발전해 나갔다. 자연 속에서 동물과 더불어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개장과 함께 첫선을 보인 ‘동물의 왕국’ 사파리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꾸준히 발전을 거듭했다. 라이온사파리, 호랑이사파리에 이어 1990년 오픈한 곰

사파리는 우람한 곰들이 재미있는 동작과 재주를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1992년에는 사자와 호랑이들을 한 울타리에 살게 하는 와일드사파리를 최초로 오픈했다. 자

연세계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지만, 자연농원은 두 맹수를 새

끼 때부터 함께 어울려 키움으로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와일드사파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했

다. 2000년부터는 가족 형태의 방사를 시작하는 등 전례가 없는 시도로 생태학습장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1996년 4월, 자연농원은 사파리를 전체 보수하면서 열대 초식동물들을 들여와 사바나사파리

를 새로 꾸미고, 사파리월드(Safari World)로 이름을 바꿨다. 아프리카 초원의 실제 환경에 가

깝도록 설계한 사바나사파리는 코끼리, 기린, 얼룩말, 타조 등 초식동물을 방사해 다양한 동물

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효과까지 거뒀다. 

특히 자연농원은 사파리월드를 새로 오픈하며 동물 엔터테이너를 도입, 사바나 투어의 재미

와 감동을 배가시켰다. 기존 녹음테이프에 의한 안내를 탈피, 동물 엔터테이너가 마주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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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특징과 버릇, 장기와 뒷이야기 등 동물별, 개체별로 부여한 스토리를 육성으로 설명함

으로써 훨씬 자세하고 흥미있는 사파리 투어를 만들었다. 그 결과 1997년 3월 15일 사파리월드 

관람객 2000만 명 돌파 기념식을 갖는 등 자연농원 사파리는 야생의 신비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를 전하는 국내 최고의 생태학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자연농원은 세계적 희귀동물로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를 

1994년 9월 23일 중국 동물원으로부터 도입해 그해 11월 2일 판다 전시관인 판다월드를 개관

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인 자이언트 판다 도입은 자연농원의 

동물사육 역량을 인정받은 쾌거였을 뿐 아니라 한중우호를 강화하는 계기여서 그 의미가 더했

다. 자연농원은 중국동물원협회와 ‘판다 번식, 연구, 합작에 관한 계획’을 체결, 장기임대 형식

으로 자이언트 판다를 국내에 들여왔으며, 두 살배기 암수 판다 1쌍이 자연농원에 새로운 보금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나라는 판다를 보유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자연농원은 특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판다의 주식인 대나무를 수급하는 등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판다를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자연농원은 동물 번식과 인공포육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1994년 5월 11일에는 세계적 희귀종

인 백호를 아시아 최초로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아기 백호는 5년생 수컷 ‘설호’와 암컷 ‘설후’ 

사이에서 태어났다. 평화를 의미하는 피스(Peace)라는 이름을 붙였다. 백호는 미국, 일본 등 세

계 4개국의 동물원에서만 사육되는 희귀동물로 피스의 부모인 설호와 설후의 경우 1990년 미국

에서 기증받은 뒤 4년 만에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됐다. 1995년 4월에도 설호와 설후 사이에서 2

사파리의 스토리텔러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바꿔라.’

삼성의 신경영에 발맞춰 자연농원 사파리도 혁신을 추구했다. 첫 번째 목표는 라이브 스토리텔링(Live Storytelling). 사파리 버스에서 그

간 틀었던 안내 녹음테이프를 모두 빼버리고 운전기사가 직접 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스스로를 단순 운전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

던 그들에게 동물 설명과 고객응대 서비스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물에 대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동물계보, 왕위쟁탈전 등 사파리에 스토리라는 옷을 입혔다. 그 결과 그들은 사파리의 스토리텔러가 됐고, 

사파리 버스를 명품 어트랙션으로 변화시켰다. 

고객의 환호 속에서 자연농원은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찾기 시작했다. 결국 사육사가 스스로 사파리차 운전석에 올랐다. 사육사 대신 관

람객이 맹수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객의 안전을 직접 지켰다. 이들이 없었다면 사파리는 보통의 동물원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그들을 운전기사라고, 사육사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들의 새로운 이름은 스토리텔러이자 엔터테이너이다.

마리의 백호가 태어났다. 1996년에는 한국호랑이 3남매가 탄생했다. 자연농원은 1987년 한국

호랑이를 도입, 전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호랑이 3남매의 출산은 그동안 백호와 사불상, 펭귄 

등 희귀동물의 번식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결실이었다. 한국의 정신

이라 할 수 있는 백두, 설악, 한라로 이름지어진 한국호랑이 3남매는 1996년 10월 말부터 일반

인들에게 공개됐다. 

7. 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 서비스아카데미 개원(1994)

1994년 6월 서비스아카데미를 개원하면서 중앙개발은 자연농원을 중심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해 한국 

서비스산업을 선도했다. 특히 외부에까지 서비스 교육을 확산하며 서비스의 산실로 자리매김했으며, 직원

만족이 곧 고객만족으로 이어진다는 ESI=CSI 개념을 확립했다. 

1990년대 들어 중앙개발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인적 서비스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지는 자연농원을 통해 전 국민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 아직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지 않던 당시 중앙개발은 서비

스산업을 고부가가치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며 한국 서비스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던 것이다. 

1993년 1월 5일 자연농원은 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자연농원헌장을 새롭게 제정한 것은 지

금까지 다소 막연하게 가져왔던 서비스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손님과 만나는 수백 회

의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적절한 행동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손님에게 어떠한 태도여야 하는가

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고객만족경

영체계를 확립해 안으로는 사원들의 고객만족에 대한 인식전환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서비

스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이자 실천이었다. 

서비스 경영의 결정체는 1994년 6월 1일 개원한 서비스아카데미였다.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

으로 사내에 오픈한 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서비스아카데미는 총 744m²(225평) 면적에 강의

장과 실습교육장, 어학실습실과 기타 시설을 갖추고 동시에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서비스 교육시설로 첫선을 보였다. 영업과 식음, 상품 등 분야별 고객접점에서 보다 전문화된 



158 159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교육과 사원들 대상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파크 리더급 대

상의 서비스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선도했다. 

특히 인사, 용모, 복장, 보행, 전화 등 ‘친절 5대 항목’을 중심으로 한 친절서비스 교육으로 

‘전 직원의 친절인화’를 이루며 서비스 혁신을 일궈냈다. 이를 위해 전문 내부 강사 육성에 중점

을 두고 해외 벤치마킹, 한국능률협회 등 위탁교육, 내부 연구 및 발표를 통해 전문강사를 지속

적으로 양성했다. 이와 함께 현장인력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강화, 교육효과가 서비스 현장에 

직접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조직과 서비스아카데미의 협업을 통해 현장과 밀접

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힘썼다. 

서비스아카데미를 통한 중앙개발의 서비스 문화 선도는 외부에서 더 크게 전문성을 인정받았

다. 기업은 물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사, 정부투자기관에 이르기까지 1997년 6월 기준으

로 위탁교육생 약 17만 명을 배출, 외부에 ‘친절’과 ‘서비스’를 전수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반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 

중앙개발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만족해야 고객도 

만족한다는 ESI=CSI(Employee Satisfaction Index=Customer Satisfaction Index) 개념을 

서비스, 작지만 큰 걸음으로

자연농원은 서비스의 국민 교육장을 목표로, 우선 내부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추진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야외 테마파크의 

특성상 직원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업무를 보러 다녔다.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걸어다니는 관람객

들 사이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은 때로 위험할 수 있었다. 이에 파크 내에서 직원들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퇴출 활동을 벌였는

데 넓은 파크를 걸어다니며 업무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이를 실천하는 직원들이 드물었다. 당시 임원들은 고객들에게 쾌적한 

테마파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파크 내에서는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다. 임원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본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멀리 하고 더욱 친근한 서비스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유니폼도 바뀌기 시작했다. 동물원 사파리, 지구마을 등 관람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설을 중심으로 드레스풍의 동화 같은 무대의상을 

도입했다. 무대의상에는 모자나 두건 등이 포함됐는데 직원들은 머리가 망가진다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청소를 담

당하는 직원들은 더러움이 잘 타는 흰색 유니폼을 입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친절과 청결은 자연농원 직원들이 반드시 실천해

야 덕목으로 여기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유니폼도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전 직원의 친절인화를 이뤄냈다. 

명찰도 본인의 이름으로 제작했다. 당시 아르바이트생은 이름 대신 ‘아르바이트’라는 명찰을 하고 있어 주인정신과 책임감을 갖기 힘들었

다. 본인의 이름이 명시된 명찰을 하게 되면서 자연농원 직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건 책임감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세심한 친절서비스를 펼

칠 수 있었다. 

확립했다. 직원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스스로 기쁘게 서비스를 실천하게 되고, 그것이 비로

소 고객만족과 오랜 감동으로 이어진다는 서비스 철학이었다. 직원들의 생산활동을 원가와 효

율로만 계산하는 우리나라 기업 풍토에서 중앙개발의 직원만족경영은 혁신 그 자체였다.

1996년 4월 12일에는 삼성그룹 내 최초 1인 1실 기숙사인 캐스트하우스(Cast House)를 오

픈했다. 1995년 1월 기공식을 갖고 1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된 신축 기숙사 캐스트하우

스는 대지면적 2만 3141m²(7000여 평), 건축면적 4959m²(15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

모로 각 방마다 침대와 책상, TV가 설치됐고, 스쿼시 코트와 에어로빅실, 사우나실, 기악실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각종 교양강좌를 운영했다. 기숙사 건축은 고객

과 마주하는 접점에서 일하는 캐스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락

하며 편안한 편의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서비스 철학에 근거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임직원들의 마인드를 보다 도전적, 진취적, 글로벌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전 직원 해

외연수를 파격적으로 실시했다. 디즈니, 유니버설 등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체험한 직원들은 보

다 시각을 넓혀 글로벌 선진파크로 인프라를 강화하고, 서비스 의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

련했다. 

또한 테마파크 자체를 연극 무대(Stage)로, 방문 고객을 관객(Audience)으로, 함께 근무하

는 직원들은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주인공(Cast)로 칭하며, 직원들에게 테마파크 전문가로

서 자부심과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기쁨, 편안함을 제공하

는 원천이 되어 선순환됐다. 

서비스아카데미 운영, 직원만족경영 등의 서비스 혁신은 1996년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 

1997년 국내 최초 CS 인증마크 획득 등을 통해 한국 서비스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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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다

8. 새로운 이름, 에버랜드

   - 에버랜드로 BI 변경(1996)   

   - 국내 테마파크 최초 ISO 9002&14001 동시 획득(1997)

1990년대 개방화, 세계화에 발맞춰 ‘에버랜드(Everland)’로 BI를 변경하고 글로벌 페어 개장, 국내 최초 복

합형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오픈 등을 통해 세계적 테마파크로의 도약에 나섰다. 또 대만의 테마파크 운

영컨설팅을 진행하며 무형자산의 해외 수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우리 사회는 세계화, 국제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다. 해외 

여행의 자유화로 여가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안목도 훨씬 높아졌고, 자가용이 늘면서 여가 수요

도 현저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자연농원에도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의 수정을 요구했

다. 1968년 버려진 산지를 개발해 국민을 위한 영농 시범단지로 조성, 1976년 개장한 자연농원

은 영농단지의 역할은 감소한 반면 다양한 동물원,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고의 

테마파크로 성장했다. 특히 1993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문을 서문에서 현재의 위치

로 옮기면서 장미원, 동물원, 놀이동산, 플라워센터로 이어지던 동선이 바뀌어 식물원, 동물원, 

놀이동산으로 이뤄진 기존의 테마가 흔들렸다.

1991년 도입한 자연농원 BI(Brand Identity)의 개선도 시급했다. 자연농원의 위상과 향후 

비전전달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특히 영문명칭인 ‘Farmland’가 ‘농토’라는 뜻을 가진 보통명사

로, 놀이공원이나 리조트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칭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용인단지가 갖게 될 국제적인 위상, 국내외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서비스, 자연농

원 장점과 특성을 고려해 1994년부터 신규 BI 개발에 착수했다. 세계적인 BI 전문회사 랜도

(LANDOR)사와 함께 용인단지의 강점이자 지금까지의 대표 이미지였던 ‘자연(Nature)’, 고객

이 새로운 용인단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압축한 ‘발견(Discovery)’,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전설(Legend)’의 3가지를 기본 콘셉트로 하여 회사 이름

과 로고를 변경했다. 

그 결과 1996년 3월, 개장 20주년을 맞아 에버랜드(Everland)가 자연농원의 새 이름으로 탄

생했다. 에버랜드는 영원함을 뜻하는 ‘Ever’와 자연과 포근함을 상징하는 ‘Land’가 합성된 단

어로 ‘영원한 땅’의 의미를 가졌다. 또한 어린 시절 즐겨보던 동화 피터팬에 나오는 환상의 세계 

‘네버랜드(Neverland)’가 연상돼 더욱 신비감과 환상적인 느낌을 더했다. 에버랜드는 한국의 

어린이, 어른들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회복과 기쁨, 휴식을 약속하는 

의미였다. 

에버랜드의 심벌마크는 정열, 환희, 평화, 사랑, 신비, 모험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6색의 잎이 

바람개비 형태로 조화를 이룬 네이처휠(Nature Wheel)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냈다. 바

람개비 모양의 디자인은 다양한 재미와 축제의 기분을 돋우며 순환되는 자연의 특성을 지니고, 

스펙트럼으로 전개된 다채로운 색상은 단계적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다양

성의 느낌을 함께 전달했다.

새로운 BI와 함께 재탄생한 꿈의 공간 에버랜드는 세계적 테마파크로의 도약에 나섰다. 해외 

관광객 증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와 더불어 고객들의 고급화되어 가는 취향에 발맞춘 

글로벌 페어의 개장, 기업의 사활을 걸고 추진한 세계 최대 실내외 복합형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오픈 등은 국민들의 신놀이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1996년 4월 17일 개장한 글로벌 페어(Global Fair)는 지구문화를 한 곳에 모아 수천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쇼핑할 수 있는 대규모 바자지구로 새롭게 꾸며졌다. 동시에 세계 각

지의 고대, 중세 건축양식을 한데 모아 역사,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제고했다. 생활용

품점과 비잔틴공예점, 어린이 왕국 등에는 비잔틴 건축이, 토이랜드와 쿠키&캔디, 캐주얼랜드

에는 사라센 건축이, 베네치아 레스토랑과 도서문구점, 보물섬에는 고딕 건축이, 수입상품점과 

에버랜드 인터넷 홈페이지 첫 개설

에버랜드는 1996년 3월 29일 국내 리조트업계 최초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개설된 에버

랜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새 이름인 에버랜드의 각종 시설물과 다양한 행사내용, 캐릭터 킹코와 콜비 등을 소개했으며, 새롭게 변모한 파

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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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성, 극장과 안내소, 화장실 등에는 르네상스 건축이, 게임타운과 종합상품점인 오아시

스, 패션프라자, 시네마천국에는 바로크 건축이, 그리고 판다월드, 팀스포츠에는 아라베스크 양

식이 각각 적용돼 글로벌화된 쇼핑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과 공간에 따라 4개의 테마지역으로 분류, 그에 걸맞은 분위기와 아이덴

티티를 부여했다. 아메리칸 어드벤처(American Adventure)는 청소년용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를 연출했으며, 매직랜드(Magic Land)는 지구마을과 같은 놀이시설로 환

상과 동화의 세계로 꾸몄다. 유러피언 어드벤처(European Adventure)는 꽃과 정원을 중심으

로 다양한 유럽 분위기를, 이쿼토리얼 어드벤처(Equatorial Adventure)는 동물원과 사파리, 아

마존 익스프레스를 중심으로 적도 열대 우림지역을 연출했다. 

꽃 축제의 명소 튤립원도 1995년 장미원 리뉴얼에 이어 기존의 평면식을 탈피해 계단식의 입

체정원인 포시즌스 가든(Four Seasons Garden)으로 재구성을 마치고 1996년 4월 1일 새롭게 

오픈했다. 프랑스식 가든과 네덜란드풍의 건축물들로 아름답게 꾸민 사계절 정원으로 낮에는 

꿈과 음악분수의 경쾌한 쇼, 밤에는 첨단 레이저와 워터스크린이 펼치는 멀티미디어쇼 등 대규

모 행사들이 가득 펼쳐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운영 면에서도 ISO 9002(품질경영시스템) 및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

며 체계적인 관리운영 노하우를 또 한 번 확인시켰다.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영업, 식음, 행사, 

동물원, 캐리비안 베이 등 전 부문에 걸쳐 ISO 9002 및 1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것으로, 이

는 서비스라는 무형의 상품을 유형의 품질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심사기관인 영국 BVQ사는 에

버랜드의 품질 및 환경관리 기준이 인증기관의 기준보다 엄격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로서 에버랜드 역량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1999년 에버랜드는 대

만의 창이(長億)그룹과 테마파크 디스커버리월드 운영컨설팅 계약을 체결, 리조트 기술을 해외

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컨설팅은 지식과 무형자산의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에버랜드

의 23년 역사를 평가받은 매우 커다란 결실이었다. 더욱이 대만의 창이그룹은 애초 도쿄 디즈니

랜드와 접촉할 계획이었지만, 동양적 발상과 아이디어를 실현한 에버랜드를 둘러본 후 도쿄 디

즈니랜드보다 낫다고 판단, 계획을 수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1996~1997년 2년 연속 입장객 순위 세계 8대 테마파크 선정, 1996년 

관광진흥촉진대회 동탑산업훈장 수상, 1997년 한국의 50대 히트상품 선정 등의 영광을 가져

왔다. 

9. 차원이 다른 사계절 축제

   - 대형 퍼레이드, 레이저쇼 개시(1996)

에버랜드는 1996년 국내 최대 규모의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드 론칭, 레이저쇼 미라큘러스를 공연하기 시

작하는 등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고객들을 사로잡았다. 또 1994년 썸머 뮤직 페스티벌을 개시하

면서 에버랜드는 사계절 축제로 테마파크의 차별화를 선도했다. 

1996년 개장 2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이름 ‘에버랜드’의 탄생에 맞춰 그해 4월 대형 퍼레이

드인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드(Fable Fantasy Parade)를 선보였다. 1993년부터 시작한 동물캐

릭터 퍼레이드를 업그레이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퍼레이드를 론칭, 국내 테마파크 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것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았을 동화의 세계를 표현한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드는 신밧드, 알라딘,  

걸리버여행기 등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동화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재현해 고객들을 동화의 나

라로 초대했다. 예쁜 공주들, 줄을 타고 튀어오르는 잭과 콩나무, 소인국 병사들에게 사로잡힌 

걸리버, 노란 길을 따라 춤추며 가는 도로시와 친구들, 머리가 4개 달린 용과 싸우는 헤라클레

레이저쇼는 과학!

에버랜드가 1996년부터 선보인 레이저쇼 미라큘러스는 국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다양한 진기록을 보유하며 우리나라 레이저쇼의 지평

을 열었다. 1996년 4월 17일 시작해 햇수로 3년 동안 440회의 공연(1일 1회, 20분)에 110여 만 명이 관람했다. 단 20분의 1회 공연 때 

2500여 명이 관람한 수치이다. 1996년 10월에는 레이저 보유대수 12대와 레이저 용량 330w로 국내 기네스 기록에 올랐다. 당시 의료

기기와 공업용 가공에 사용되는 레이저 용량이 3w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미라큘러스가 사용하는 엄청난 용량의 레이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72kw의 서라운드 입체음향이 웅장하게 펼쳐지는데, 가정용 오디오가 100w라고 했을 경우 약 720대의 오디오가 펼치는 대

규모 오케스트라에 비견할 수 있었다. 특히 미라큘러스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단순한 볼거리 연출을 넘어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미라큘러스는 IMF를 맞아 기존의 서양적 이미지에서 탈피, 동양적 이미지를 추가해 1998년부터 새로운 한국형 

레이저쇼 단군신화로 거듭났으며, 이후 문 라이트 어드벤처(2002년), 올림푸스 판타지(2004년), 드림오브라시언(2009년)으로 업그레이

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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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괴물 풍차와 싸우는 돈키호테를 태운 대형 플로트들이 360m가 넘는 길이로 행렬, 고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또 화려한 의상을 입고 160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연기자들과 캐릭터가 연기뿐만 아니라 스

턴트 묘기를 펼치는 등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퍼레이드를 펼쳐 에버랜드의 엔터테인먼

트 콘텐츠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드 이후 퍼레이드만을 보기 위해 에버

랜드를 방문하는 고객이 상당할 정도로 그 영향은 매우 컸다. 

에버랜드는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드와 함께 1996년 4월 레이저쇼 미라큘러스(Miraculous)를 

개시했다. 미라큘러스는 30m 높이의 대형 스크린과 20m 높이의 워터스크린에 각종 레이저, 특

수조명, 그리고 불꽃놀이와 음향이 만들어 내는 대형 스펙터클쇼로 고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았

다. 플라워가든의 주인인 마법사가 공룡시대, 태초의 수중세계, 인류의 생성, 그리고 마지막으

로 환경의 파괴 등을 폭발과 불꽃으로 경고하는 스토리 전개로 약 20분간 첨단 과학이 빚어내

는 웅장한 빛의 제전을 경험케 하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를 자랑했다. 1998년부터는 단군

신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희망을 표현한 레이저쇼 단군신화를 선보였다. 

에버랜드는 그랜드 스테이지 공연의 업그레이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93년 ‘판타스틱 파

미와 랜디의 모험여행’을 시작으로 1994년 춤의 변천사를 표현한 ‘파미 랜디 음악여행’을 펼쳤

으며, 야외객석이던 그랜드 스테이지에 돔을 씌워 반실내형으로 꾸몄다. 그리고 1995년 ‘자연농

원의 사계’에 이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영화를 테마로 한 뮤지컬을 올리며 그랜드 스테이지

의 대형공연 수준을 크게 높였다. 이렇게 쌓아올린 역량은 2001년부터 그랜드 스테이지에서 시

작한 댄스 히스토리에서 활짝 꽃피웠다. 댄스 히스토리는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만들어

낸 모든 춤을 한 무대에 올린 뮤지컬판 춤의 역사로 단순한 테마파크의 볼거리를 넘어 본격적인 

무대공연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앞서 1994년에는 썸머 뮤직 페스티벌(Summer Music Festival)을 선보이며 튤립축제, 

장미축제, 가을축제, 눈썰매장의 스노우 페스티벌까지 차원이 다른 사계절 축제를 완성했다. 썸

머 뮤직 페스티벌은 노래자랑, 댄스 경연대회 같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이벤

트들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10. 워터파크 시대를 열다

   - 캐리비안 베이 개장(1996)

1996년 7월 새로운 복합 물놀이 공간인 캐리비안 베이의 개장과 함께 한국 워터파크 시대가 개막했다. 캐

리비안 베이는 실내와 실외가 연결된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형 워터파크로, 우리나라 여가문화와 물놀이 

문화에 한 획을 그었다. 

1996년 7월 12일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실내와 실외를 아우르는 복합 워터파크인 캐리비

안 베이를 개장, 대한민국 워터파크 시대를 열었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

운 레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자 에버랜드는 신물놀이문화 창출로 국민레저에 기여하기 위해 

색다른 워터파크를 만들기로 하고 1993년 11월 투자성 검토를 시작으로 1994년 10월 착공, 약 

2년간의 공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내 최초의 워터파크를 선보였던 것이다. 

개장 당시 레저업계를 비롯해 국민 대다수가 ‘워터파크’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했으

며, 일부 이용객들은 수영장과 구분하기도 어려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캐리비안 베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외 복합 물놀이 공간으로서 우리나라 여가문화와 물놀이 문화에 한 

획을 그었다. 

캐리비안 베이는 17세기 스페인풍의 카리브 해안을 테마로 삼아 건물구조와 양식은 물론 실

내외의 모든 조형물과 소품까지도 하나의 주제 아래 연출했다. 중세 성벽, 등대, 난파선, 야자

수, 인조바위 등 테마파크의 곳곳에 살아 있는 풍경에는 스페인풍의 자그마한 어촌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담았다. 또한 20여 그루의 야자수 등 중세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재현해냄

으로써 찾는 이들로 하여금 중세 카리브 해안의 모래사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온 

듯한 환상에 사로잡히게끔 했다. 이러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테마 도입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 속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풍경과 신비한 체험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캐리비안 베이가 탄생하기까지 워터파크 관련 세계적인 업체들과 인력이 동원됐다. 캐나다의 

화이트워터(White Water)사와 미국의 HHCP사가 설계를 담당했으며, 화이트워터사를 비롯해 

미국의 SCS, NBGS 등 3개 업체가 슬라이드 및 놀이시설을 설계, 공급했다. 디즈니랜드 출신 

워터파크 전문가인 Mich Patrick이 운영전반에 걸친 자문을 담당했다. 이 밖에도 인조바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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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조성 등 전반적인 실외연출은 미국의 라슨(Larson)사, 레이저쇼는 미국의 판타스틱파운튼

(Fantastic Fountain)사, 전체 워터파크의 전산 기본설계는 일본의 NEC사가 각각 맡아 공동 

진행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이 만나 세워진 캐리비안 베이의 가장 큰 특징은 실내와 실외가 연결

된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형 워터파크라는 점이었다. 부지 11만 9008m²(3만 6000평)에 들어선 

캐리비안 베이는 연면적 16만 6612m²(5만 400여 평)의 실내 워터파크가 따로 조성됐으며, 1만 

5000명을 동시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실외 워터파크의 핵심인 파도풀(Caribbean Wave)은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최고 

2.4m의 인공파도가 만들어져 실제 해변에서와 같은 똑같은 파도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길이

가 총 585m에 이르는 유수풀(River Way) 위로는 5개의 멋진 다리가 지나고 일부는 동굴로 꾸

며져 낭만적인 대자연을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했다. 

워터파크에서 가장 스릴과 재미가 넘치는 슬라이드는 총 9종류 18개가 설치돼 기존 수영장들

에서 볼 수 있는 미끄럼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속도감과 긴장감 속에 다양한 묘미를 즐길 수 있

라이프가드의 하루

캐리비안 베이는 개장을 준비하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라이프가드(Life Guard, 수상안전요원)를 채용하기로 했다. 물놀이는 언제 어느 

때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에 따라 개장 전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2명을 

매니저로 채용한 후 서류전형과 함께 서울올림픽경기장에서 수영, 구조 등 실기테스트를 거쳐 리더 10명을 추가로 뽑았다. 

라이프가드는 단순히 고객들의 안전만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었다. 라이프가드라는 명칭처럼 고객들의 모든 활동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

다. 먼저 이른 아침 출근을 하면 맡고 있는 지역을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손님 동선으로 흘러나온 모래를 치우고, 그린서비스 직원들

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쓰레기를 줍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물놀이기구 주변을 정리한다. 

비치 체어를 닦고, 접혀 있던 파라솔이 하나둘씩 펼쳐지면 본격적인 영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 고압력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마지막 하

나의 티끌까지 빨아들이고, 놀이기구의 물을 틀고, 아이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다.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에 모든 라이프가드들이 모여 그날의 영업시간, 이벤트 행사 안내, 공지 사항 등을 공유한다. 친절 5대 항목에 대한 교육은 기본이다. 

햇볕이 더욱 거세지는 오후 시간, 조금의 방심도 할 수 없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배

려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가끔 어린이 단체가 키디풀에 올 때면, 그곳의 라이프가드들은 장난기 심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단 한시

도 자리를 뜨지 않는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져 가면, 메가폰과 구급약 등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하루를 조회로 시작한 라이프가드들은 

마무리도 역시 조회로 한다. 그날의 손님 불만을 공유하고,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다

시 내일을 준비한다. 

도록 했다. 특히 바디슬라이드의 하나인 프리폴슬라이드는 지상 26m의 높이에서 수직에 가까

운 각도로 미끄러져 내려 공중 자유낙하의 짜릿함을 맛볼 수 있는 슬라이드의 백미로 꼽혔다. 

또한 개장 당시 세계적으로 3곳 밖에 없는 인공서핑시설인 플로우라이더(Flow Rider)

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키디풀(Kiddie Pool)을 비롯해 어드벤처풀

(Adventure Pool), 모래사장이 펼쳐진 샌디풀(Sandy Pool) 등도 꾸며져 다양한 물놀이 체험을 

가능토록 했다. 

아쿠아틱센터(Aquatic Center)로 불리는 6층 규모의 실내 워터파크에는 실외와 연결된 유

수풀 외에도 파도풀, 키디풀, 어드벤처풀, 샌디풀, 다이빙풀 등의 다양한 시설이 완비돼 비 오는 

날은 물론 한겨울에도 바다와 강과 계곡의 낭만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습식ㆍ건식 

사우나, 선탠룸 등 각종 스파시설을 비롯해 스낵코너와 레스토랑 등이 마련돼 놀이에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리비안 베이는 실내와 실외 파크가 결합된 사계절 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1997년 8월 

6일 오픈 390일 만에 입장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입장객 기준으로 세계 1, 2위를 차지하

고 있던 디즈니월드의 워터파크 타이푼 라군과 블리자드 비치 등을 능가하는 기록으로 세계 워

터파크계의 신기록으로 남게 됐다. 

이 같은 캐리비안 베이의 성공은 2000년대 들어 겨울에만 영업하던 대부분의 스키 리조트들

이 여름철 비수기 타개책으로 앞다투어 워터파크를 건설하는 계기가 됐다. 

11. 놀이시설 테마화

   - 아마존 익스프레스(1994), 콜럼버스 대탐험(1998)

에버랜드는 1992년 아시아 최초로 행잉코스터 독수리요새를 도입한 데 이어 1994년 아마존 익스프레스, 

1998년 콜럼버스 대탐험을 도입, 가족 우선의 원칙 속에서 자연과 모험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으로 놀이

시설의 테마화를 이뤄 나갔다. 

1976년 개장 이후 에버랜드의 놀이시설에 대한 기준은 변함이 없었다. 어린이에게 자연과 모

험의 세계를 선사하고, 어린 자녀와 나들이에 나선 가족간의 교감과 공유에 대한 원칙을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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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켜왔다. 흥미성을 배가한 놀이시설을 도입하면서도 혼자 즐기는 것

이 아닌 같이 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했다.

1992년 9월 도입한 독수리요새는 기존의 롤러코스터와 달리 레일에 탑승물이 매달려 진행하

는 형식의 행잉(Hanging) 코스터로서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세계 유명 

행잉 코스터의 레일 길이가 700~800m인 데 비해 독수리요새는 1000m로, 커브와 상승, 하강 시 

원심력에 의해 몸이 자유비행하는 스릴을 느낄 수 있어 최고의 놀이기구로 인기를 모았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가족 우선의 철학 아래 자연과 모험을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놀이

시설의 테마화를 이룩했다. 1994년 도입한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대표적 

놀이시설이었다. 1993년 1월 대형시설물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국내 최초의 실외 래피드라이드

(Rapid Ride) 시설을 국내 자체의 기술로 완성하기로 하고 테마 선정에 들어갔다. 자연을 주제

로 한 에버랜드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래피드라이드 그리고 지구상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

루인 아마존 유역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주제로 선정됐다. 

아마존의 연출이 한국의 사계절과 용인지역의 자연기후 등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우

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도시와 일, 문명을 벗어나고픈 현대인들에게 에버랜드만

이 가진 자연 자체를 부각시키고 모험과 도전, 환상과 역동성, 신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최초 실외 래피드라이드, 아마존 익스프레스

국내 최초의 실외 래피드라이드(Rapid Ride) 시설을 자체 기술로 완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획, 토목, 건축, 조경, 연출, 조

명, 음향 등 에버랜드의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가장 큰 과제는 테마의 선정이었다. 20여 가지

의 국내외 주제가 거론됐으나 각 테마가 갖고 있는 장단점과 국내 놀이문화 정서의 차이 등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들었다. 그래서 학계의 

자문을 얻기로 했다. 국내 환경디자인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이화여대 권영걸 교수의 제안은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자연을 주제로 한 에버랜드, 그리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래피드라이드, 여기에 지구상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아마

존 유역은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주제였고 모든 관계자들이 동의했다. 

주제가 결정되자 이후 작업은 급물살을 탔다.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 아마존을 소개하는 VTR테이프, 사진, 관광, 학술자료를 수집하는 한

편, 국내에서 아마존을 특집으로 다룬 방송자료를 기본으로 스토리를 설정해 나갔다.  

개장 당시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와일드사파리, 지구마을, 독수리요새 등과 더불어 당시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하나의 명물로 떠올랐다. 커

다란 원형보트가 5개의 섹션으로 분리돼 미세한 파도의 움직임에도 크게 움직이고 한 배에 탔지만 제각각 다른 스릴을 느낄 수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승하차 방식을 타 유원지에 있는 턴테이블(Turn-table) 방식이 아니라 컨베이어 방식으로 구성해 고객의 대기시간을 줄인 

것도 특징이었다. 독일의 칼슨대학 유속연구팀이 연구해 모형을 제작한 후 실험을 거쳐 수로를 설계한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조파기(造波

器, Wave Maker)가 없어도 유속을 변형시켜 아마존 밀림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연출 목표를 설정, 그에 따른 탐험 시나리오를 완성시켰다. 580m의 밀림을 따라가는 아마존의 

급류를 타는 이야기로 구성돼 있는 아마존 익스프레스는 그저 물살에 실려 배를 모는 것이 아

니라 아마존을 탐험하는 스토리를 곁들임으로써 실제 모험을 하는 듯한 환상을 불어넣었다. 아

마존의 원시림과 안개지역, 아마존 원주민들인 인디오의 부락 말로카를 경험하고 동굴과 높이 

7m의 대형폭포를 절정으로 여러 명이 얼굴을 마주 보고 앉아 6분 45초 동안 아마존 밀림 속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듯한 짜릿한 기분에 젖어들 수 있었다. 

1998년에는 초대형 범선 안에서 그네타기를 하는 콜럼버스 대탐험을 도입했다. 어느 놀이공

원을 가더라도 다 있는 바이킹을 에버랜드는 콜럼버스 대탐험으로 명칭을 정했다. 33m 고공에

서 75도 경사로 떨어지는 아찔한 바이킹을 에버랜드는 콜럼버스가 탐험했던 이야기로 구성함으

로써 간접경험에 의한 즐거움을 극대화시켰다. 특히 1회 탑승인원 240명으로 바이킹 중 국내 최

대 규모를 자랑한 콜럼버스 대탐험은 커다란 2대의 배가 서로 엇갈리며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

고 최고 지점까지 상승한 후 하강 전 0.1~0.2초간 잠시 정지하는 등 최고의 스릴과 쾌감을 선

사했다. 

제4절 대한민국 서비스의 표준

12. 한국의 서비스문화 견인

   - 고객만족경영 명예의 전당 헌정(2000)

삼성에버랜드는 서비스아카데미를 중심으로 고객만족경영을 적극 도모했다. 특히 1인 1실 기숙사 캐스트

하우스 마련 등 ‘직원만족이 곧 고객경영’이라는 철학을 꾸준히 실천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0년 11월 대

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최초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2000년 11월 22일 삼성에버랜드는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최초로 5년 연속 대상 수

상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우리나라 레저산업의 리더로서 ‘서비스’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시절부터 서비스문화를 혁신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삼성에버랜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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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비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1994년을 서비스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서비스아카

데미를 개원하며 서비스 철학과 고객만족경영을 심화해 나갔다. 에버랜드는 복장부터 당시 일

반화돼 있던 유니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는데, 정문과 상품점, 식당, 놀이시설에 이르기까

지 지역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캐스트들의 옷차림을 다르게 했다. 유니폼이란 말 대신 ‘무대의

상’이라고 칭했으며, 드레스풍의 동화 같은 옷차림은 업계에서도 처음이었다. 고객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응대하는 눈높이 서비스는 이전의 형식에 치우친 딱딱한 획일화된 서비스

를 벗어 던지며 차원이 다른 에버랜드만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고객만족경영은 친절화와 함께 청결화, 고급화, 정보화, 국제화, 안전화로 더욱 발전해 갔다. 

청결화를 위해 에버랜드는 파크 청결활동을 그린서비스라고 부르며, 담당하는 캐스트들 외에도 

신입사원들이 입사한 후 필수적으로 그린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했다. 그린서비스는 단순한 청소

활동뿐 아니라 통역, 미아, 분실물 습득 등 고객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는 서비스를 의미

하고 있다. 고급화는 시설, 인력, 운영의 전문화와 함께 여성고객과 직원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개선을 모토로 하고 있다. 정보화, 국제화 면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강화했으며, 테마파크로서 

가장 중요한 안전화를 위해 언제라도 고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과 기기를 정

지시킬 수 있는 안전라인스톱제도와 안전핫라인운영제도 등 다양하면서도 원칙적인 안전점검

제도를 생활화했다. 이 밖에도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드롭 커튼(Drop Curtain), 

오프 스테이지(Off Stage) 등 각종 신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손을 찾아서

자연농원 시절, 에버랜드를 방문한 한 고객이 눈썰매장 내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다 변기 속에 반지를 빠뜨리고 말았다. 한창 추운 겨울 날

이었고, 하필 분실한 장소가 화장실 변기라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반지라는 고객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직원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간이화장실 변기를 뜯어냈다. 화장실의 오물을 헤집은 지 1시간여 만에 기어이 반지

를 찾아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전한 이 이야기는 에버랜드의 전설적인 일화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고객감동 스토리는 그로부터 수십 년 후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뙤약볕 밑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어린이 손님을 위해 자신의 모자를 

벗어 그늘을 만들어 준 캐스트, T익스프레스를 타다가 보청기를 잃어버린 고객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며 밤 늦게까지 찾고 

또 찾은 캐스트, 비탈길을 올라가던 고객이 놓친 유모차를 몸으로 막아 어린이를 지킨 캐스트 등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서비스는 세

월이 지나도 변함없다. 고객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신의 일에 대한 에버랜드인들의 열정과 헌신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전통이다.

1996년부터는 고객만족경영을 더욱 발전시켜 유형별 고객 분석을 통해 고객의 기대심리와 요

구를 사전에 충족시키는 고객감동 서비스 Thank-Q 서비스(친절서비스+감동서비스)를 도입했

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 쇼핑, 전화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실천도 측정과 피드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했다. 

또한 서비스아카데미를 더욱 특화시킴으로서 친절서비스를 전 사회에 전파했다. 2012년 12

월까지 서울지방법원, 철도청, 광명시청, 조선호텔 등 384개사 53만 3789명이 서비스아카데미

를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서비스아카데미는 한국 서비스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에버랜드 고객만족경영의 핵심은 내부고객의 만족에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디지털 시대에 ‘고객은 왕, 직원은 신하’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직원

만족이 곧 고객경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직접 실천했다. 

캐스트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1996년 1인 1실 기숙사를 마련해 하루종일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조용한 휴식시간을 제공했으며, 행복드림카드, 칭찬마일리지제도, 에버스타상, 

성공파티 등 캐스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

영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스스로 기쁘게 서비스를 실천하게 됐고, 이는 고객만족과 오랜 감

동으로 승화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다. 

고객만족경영은 1998년부터 도입한 VOG(Voice of Guest) 시스템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구현됐다. 시간대, 연령별, 지역별로 고객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듣고, 이렇

게 수집한 자료는 분석을 거쳐 파트별로 아침 조회에 모인 캐스트들에게 전달했다. 이는 애프터

(After) 서비스보다 비포(Before) 서비스를 강조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고객불만예보제, 

환경안전예보제, 날씨예보제, 입장객예보제 등 다양한 예보제를 통해 사전에 고객정보를 인지

하고 선제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 고객감동을 이끌어 냈다. 

13. 서비스산업의 리더

   - 에버랜드 누계입장객 1억 돌파(2001)

1976년 개장 첫해 88만 3067명이 입장한 에버랜드는 2001년 6월 8일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누계입장객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는 디즈니와 유니버설 계열의 파크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초의 기록으로, 에버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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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산업의 리더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했다. 

1976년 자연농원으로 탄생한 에버랜드는 개장 당시 연간 방문객 88만 명에서 2001년에는 10

배 증가한 800만 명으로 늘었다. 그 결과 2001년 6월 8일 누계입장객 1억 명을 돌파하는 쾌거

를 이룩했다.

단일 테마파크 누계입장객 1억 명 돌파는 국내에서는 에버랜드가 최초였으며, 아시아에서는 

도쿄 디즈니랜드 이후 2번째였다. 전 세계 테마파크 중 누계입장객 1억 명을 돌파한 테마파크는 

LA디즈니, 도쿄디즈니 등의 디즈니 계열과 유니버설 계열 정도로 에버랜드가 디즈니 계열의 파

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억 명을 돌파한 것은 국제적 규모로 성장한 에버랜드의 위상

을 보여준 것이었다. 특히 1년 365일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가진 테마파크 선진

국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조건, 척박한 관광자원을 가진 국내 여건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에버랜드는 1976년 자연농원으로 개장한 첫해 88만 3067명을 동원하며 삶의 휴식처이자 아

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라이온사파리에 이어 1980년 호랑이사파리를 

개장하는 등 새로운 놀이문화를 선보이며 1983년 누계입장객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993년 1

월 16일 누계입장객 400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에버랜드를 한 번

쯤 다녀갔다는 의미로, 1993년 연간 입장객 500만 명을 유치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꽃 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확립하고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던 다양한 유형의 어트랙션을 도입해 가족 중심

의 국내 레저문화를 이끌어온 결과였다. 또 퍼레이드, 멀티미디어쇼 등 그동안 볼 수 없던 다양

에버랜드 1억 번째 고객

에버랜드 행운의 1억 번째 고객은 2001년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25분에 탄생했다.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김남지(28)씨.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남편과 다섯 살 난 딸, 생후 3개월 된 아들과 함께 놀러왔다가 뜻밖의 행운을 누렸다. 이들은 5월 5일 어린이 날에도 바쁜 남편

의 출근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모처럼 얻은 휴일에 에버랜드를 찾았다가 1억 번째 손님으로 선정됐다. 

1억 번째 고객에 선정된 김남지 씨는 “얼떨떨해요. 새벽까지 일하다가 퇴근한 남편을 재촉해 놀러 왔는데 이런 기쁜 일이 있을 줄은 몰랐

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가족은 1년 동안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연간회원권과, 식사권, 꽃다발, 와인 등을 선물로 받았으며, 길이 5m가 넘는 링

컨 컨티넨탈을 타고 카퍼레이드도 펼쳤다. 

한 엔터테인먼트를 개발, 대한민국 레저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 

1996년에는 국내 최초로 실내외를 아우른 캐리비안 베이를 선보여 한국 워터파크 시대를 개

막했으며, 에버랜드에 글로벌 페어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1996년 5월 11일 누계입장객 60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AB(Amusement Business)지 선정 세계 테마파크 순위

에서 1995~1997년 8위에 이어 1998년에는 7위로 올라섰으며, 2000년에는 세계 6대 테마파크

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거듭해온 에버랜드는 2001년 누계입장객 1억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테마파크, 서비스산업의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국민 교육의 장’

에서 출발해 가족의 여가문화와 놀이문화를 창출하며 현실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

하게 하는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도약하고 있었다. 

14. 고객과 공감하는 서비스의 차별화

   - 감성연출서비스(2003)

수다스런 대화, 다가가는 행동, 재미있는 표정, 즉 수ㆍ다ㆍ재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다가서는 감성연출서비

스를 2003년 4월 선보이며 에버랜드는 또다시 서비스의 업그레이드를 이룩했다. 2006년에는 업종별 맞춤

형 서비스 종합 컨설팅을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는 행복드림서비스로 발전해 철저한 고객중심 서비스를 

펼쳤다.  

2003년 4월 에버랜드는 감성연출서비스를 선보이며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선

보였다. 에버랜드가 주도해온 서비스 향상이 1990년대 후반 들어 거의 모든 서비스업계에 보편

화되면서 이와는 또 다른 차별화가 필요했다. 이에 서비스산업의 선구자로서 그동안 펼쳐 온 시

도들을 종합해 또 한 번 서비스 진화를 이룩한 결정체가 바로 감성연출서비스였다. 

캐스트도 ‘엔터테이너’로 명칭을 새롭게 하고 고객과 캐스트가 만나는 서비스 공간의 분위기 

전환은 물론 인사, 말투와 동작, 진행방법 등을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로 바꿔 나갔다. 답답한 

대기시간과 공간은 캐스트와 고객 사이에 자연스러운 교감이 이뤄지는 활력과 기쁨으로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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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시작했다. 

감성연출서비스는 수ㆍ다ㆍ재 서비스, 즉 수다스런 대화, 다가가는 행동, 재미있는 표정으로 

고객들에게 다가섰다. 수다스런 서비스는 활달한 인사와 대답으로 고객들을 기분 좋게,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인사하는 법부터 달라졌다.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손을 흔들며 밝게 인사하는 핸드롤링(Hand-

Rolling) 서비스가 탄생했다. 자연스럽게 캐스트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분위기는 활기로 넘쳐났

으며 고객과의 친밀감도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는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어린이 고객들

까지 자연스럽게 답례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서비스업계 전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행했다. 

핸드롤링 서비스로 시작된 서비스의 시각화는 2006년 매직스펠(Magic-Spell)로 확장됐다. 

매직스펠은 축제 콘텐츠를 노래와 율동으로 표현함으로써 고객을 비일상적 공간으로 초대하는 

연출서비스로 서비스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캐스트가 먼저 고객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달려가 서비스하는 다양한 참여형 서비

스도 개발했다.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사진촬영을 제안하는 클릭서비스, 파크의 고저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코디서비스,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불만을 줄여 주고 더 큰 만

족을 제공하기 위해 사탕과 스티커를 제공하는 캔디서비스를 펼쳐 접점 단위에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전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표정과 재주로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고객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할 때 댄스, 마술연출, 동화구연 등을 보여주며 지루함을 덜어

일하며 공부하자! ESMP 과정

에버랜드 리조트 아르바이트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ESMP(Everland Service Masstige Program) 과정은 서비스 역량 향상 교육

과정으로 2007년 9월 노동부의 사내자격인증을 획득했다. ESMP 과정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취업활동과 경력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ESMP 과정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 근무자들에게는 노동부가 인정한 

사내자격 수료증이 발급됨으로써 서비스업종 취업 시 경력증명에 도움을 주고, 향후 리조트사업부 채용에 있어 서류전형 통과 및 면접 시 

가산점 등의 우대가 주어진다. 실제로 ESMP 과정을 통해 인증을 획득한 다수의 캐스트 근무 경험자가 에버랜드 리조트사업부의 신입사

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정규근무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무자만을 위한 사내 교육과정이 노동부의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국내에서 에버랜드 ESMP 과정이 유일

하다.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앞으로의 취업기회 확대를, 에버랜드는 서비스 제고와 인력양성을 도모하는, 근무자와 회사의 진정한 윈-윈

(Win-Win)이 아닐 수 없다. 

주는 서비스가 대표적 사례다. 캐스트들은 고객들에게 에버랜드가 어쩌면 평생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고객이 에버랜드에서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캐스트들은 자발적으로 잠도 줄여 가며 마술과 동화구연을 연습해 

고객들에게 선보임으로써 진심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했다. 

수ㆍ다ㆍ재를 통한 감성연출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체험을 제공

하며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재미를 증폭시켰다. 고객을 ‘모시는’ 친절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캐

스트와 고객 모두 즐거움을 나누는 감성연출서비스를 통해 에버랜드는 꿈과 모험, 재미가 살아 

숨쉬는 영원한 신비와 환상의 세계로 고객들의 가슴에 각인됐다. 

2006년 시작된 서비스 종합컨설팅은 이러한 서비스 노하우가 집대성된 것이었다. 삼성에버

랜드는 서비스아카데미를 확대해 서비스 강사와 HRD(서비스인재육성)컨설턴트, CS컨설턴트, 

리서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센터를 신설했다. CS활

동 분석ㆍ평가ㆍ진단을 통해 중장기 종합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관공서, 병원, 

학교 등 업종별 ‘맞춤형 서비스 경영 프로그램’을 제공해 서비스 정신을 기업문화로 승화시키며 

국내 서비스 문화를 선도했다.

나아가 2009년부터 ‘손님께 행복을 드리고, 손님과 함께 에버랜드에서 행복한 꿈을 꾼다’는 

내용으로 서비스 콘셉트를 재정립하고 행복드림서비스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고객(Customer)

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찾고, 의식과 행동을 변화(Change)시키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을 강화해 나가는 3C에 기반해 서비스의 기본과 마음가짐을 강조한 행복드

림서비스를 통해 에버랜드를 찾은 고객들에게 행복과 즐거움, 새로운 체험을 제공했다.

15. 축제의 업그레이드, 레저문화 선도

   - 크리스마스, 할로윈, 썸머 스플래쉬(2001~2006)

에버랜드는 꽃 축제, 썸머 스플래쉬, 할로윈, 크리마스 축제로 이어지는 계절 축제의 개막으로 레저문

화 확산에 기여했다. 썸머 스플래쉬 축제에서 선보였던 스플래쉬 퍼레이드는 2005년 세계테마파크협회

(IAAPA) 주관 ‘빅 이 어워즈(Big E Awards)’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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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는 2001년 11월 크리스마스 매직 퍼레이드(Christmas Magic Parade)를 선보이며 

국내 최초로 11월에 크리스마스 축제를 시작했다. 과감하게 ‘미리 느끼는 크리스마스’라는 콘셉

트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하면서 에버랜드는 다른 곳보다 크리스마스가 한 걸음 먼저 찾아

오는 곳이 되었다. 크리스마스에 마법으로 펼쳐지는 상상세계로의 여행이라는 내용으로 펼쳐진  

크리스마스 매직 퍼레이드는 만 개가 넘는 알록달록한 꼬마 전구에 싸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와 함께 산타가 타는 루돌프 사슴 썰매, 얼음과 고드름에 뒤덮인 은백색의 트리가 등장해 크리

스마스 분위기를 돋웠다. 

2003년 9월에는 할로윈 로드 파티(Halloween Road Party)를 론칭하고 2004년 9월 해피 할

로윈 파티(Happy Halloween Party)를 선보이며 해피 할로윈 축제를 에버랜드의 대표적 가

을 축제로 정착시켜 나갔다. 해피 할로윈 축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소 생소한 서양의 명절 

‘할로윈’을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서양 문화를 거부감 없이 체험하고 즐기는 계기

를 제공했다. 

2005년 6월 론칭한 썸머 스플래쉬 축제는 ‘흥겨운 물의 축제’라는 테마로 에버랜드의 여름을 

새롭게 바꿨다. 이전에 썸머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지만 여름은 여전히 야외 테마파크인 에버랜드

에게 비수기였다. 이에 공연 콘텐츠로 비수기를 극복하기로 하고 국내 처음으로 ‘물’을 테마로 

하여 스플래쉬 퍼레이드를 선보인 것이었다. 5대의 스플래쉬 플로트에서 모두 물이 분출되는 색

다른 볼거리는 에버랜드를 찾은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유

에버랜드 올 때 수영복과 물총을 챙기세요

한여름의 열기로 가득한 8월의 에버랜드. 야외 테마파크인 만큼 여름철 가장 많은 고객불만은 ‘덥다’였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이를 당연하

게 여기지 않았다. 여름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연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의 축제, 스플

래쉬 퍼레이드가 탄생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워터파크도 아닌 드라이파크에서 물놀이라는 콘셉트가 적합하냐는 의문이 일었다. 물에 젖어

버린 고객불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우려도 높았다. 에버랜드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스플래쉬 존(Splash Zone)과 드라이 존(Dry 

Zone)으로 구역을 나눠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는 물이 튀지 않도록 했고, 한겨울에 물을 맞아 가며 고객이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물 분

사량을 연구해 1회 20톤의 물을 분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썸머 스플래쉬 축제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고객들은 물에 젖는 것을 꺼려하기는커녕 더욱 화끈한 물놀이를 원

했다. 론칭 다음해인 2006년에는 회당 20톤이던 물 분사량을 80톤으로 늘렸다. 고객들은 이제 여름철 에버랜드에 올 때도 수영복과 물

총을 챙긴다. 에버랜드는 물을 매개체로 고객과 더 즐거운 소통을 하고 있다. 

러피언 광장에 스플래쉬 존을 별도로 구성, 대규모 물의 향연을 펼치는 등 총 84톤의 물을 사용

해 실제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큰 호응을 얻었다. 

스플래쉬 퍼레이드를 필두로 한 썸머 스플래쉬 축제는 2005년 6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80일간 진행됐는데, 7월에만 56만 명이 관람, 에버랜드 개장 이래 7월 입장객으로는 최대 수

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스플래쉬 퍼레이드는 2005년 11월 세계테마파크협회

(IAAPA) 주관 퍼레이드 부문 ‘빅 이 어워즈(Big E Awards)’를 수상하며 완성도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에버랜드는 꽃 축제, 썸머 스플래쉬, 해피 할로윈, 크리스마스 판타지로 이어지는 축

제의 라인업을 완성했으며, 고객들은 에버랜드 축제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동시

에 가족과 추억을 쌓으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에버랜드는 1996년 페이블 판타지 퍼레이드에 이어 개장 25주년이 되던 2001년 4월 새

로운 주간 퍼레이드인 매직 퍼레이드(Mangic Parade)를 선보였다. 마법의 힘을 빌려 황홀하고 

기이한 세계를 여행하는 내용의 매직 퍼레이드는 ‘꿈의 나라’를 형상화한 마법의 성, 백조의 호

수와 엄지공주, 정글 속과 바닷속을 탐험하는 ‘모험의 나라’, 고대 이집트의 태양제를 옮겨 놓은 

파라오의 신비 ‘신비의 나라’, 미래도시를 그리는 ‘상상의 나라’, 에버랜드를 표현한 ‘희망의 나

라 ‘ 등 5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매직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리는 타이틀 플로트가 유러피언 광

장에 도착하고 희망의 에버랜드 플로트가 장미원에 들어서면 퍼레이드는 진행을 멈추고 관람객

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에 손을 잡고 관객과 배우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대형 플

로트 10대와 1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매직 퍼레이드는 규모나 구성 면에서 페이블 판타지 퍼

레이드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을 보여줬다. 

주간 퍼레이드인 매직 퍼레이드와 함께 2001년 5월 야간 퍼레이드인 문라이트 매직 퍼레이드

(Moonlight Magic Parade)를 선보여 야간 퍼레이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낮에 펼쳐졌던 

마법의 세계가 밤으로 이어지는 형식의 문라이트 매직 퍼레이드는 사이버 우주로 떠나는 여행, 

한밤의 지배자들과 만남, 동화 속 마법과 판타지의 세계로 관람객들을 초대했다. 다양하고 화

려한 불빛들은 퍼레이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일반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지름 1mm의 

꼬마전구에서부터 지름 20cm가 넘는 대형 왕전구, 전구 주위에 거울이 설치된 미러볼, 반딧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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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깜박거리는 듯한 스폿 전구까지, 사용하는 전구수만 100만 개가 넘었다. 

2002년 3월부터는 문라이트 매직 퍼레이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난 후 멀티미디어쇼 문

라이트 어드벤처(Moonlight Adventure)가 이어졌다. 15m 높이의 대형 스크린과 워터 스크린, 

실제 불을 동원한 화산의 재현, 분수의 물줄기와 레이저를 합성해 만들어 낸 폭포, 그리고 마지

막으로 500발의 아름답고 장엄한 폭죽으로 쇼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문라이트 매직 퍼레이

드와 멀티미디어쇼 문라이트 어드벤처는 그동안 해외 기술진에 의존하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어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해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에버랜드는 또 자체 제작으로는 첫 콘텐츠인 멀티미디어쇼 올림푸스 판타지(Olympus 

Fantasy)를 2004년부터 선보였다. 천상의 신 제우스의 명을 받아 라시언, 라이라가 하데스를 

물리치는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쇼와 함께 피날레로 불꽃쇼를 벌인 올림푸스 판타지는 56억 원

이 투입된 대형 공연이었다. 올림푸스 판타지의 성공으로 에버랜드는 공연, 이벤트 제작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우리나라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했다.

올림푸스 판타지는 2009년 4월 14일 드림오브라시언(Dream of Laciun)으로 업그레이드돼 

한층 강화된 최첨단 영상시스템과 화려한 특수효과, 강력한 불꽃놀이를 선보였다. 특히 드림오

브라시언은 그동안 에버랜드가 축적한 멀티미디어쇼 역량과 노하우를 총집약해 역대 최대 규모

를 자랑하며 극의 완성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생명과 평화의 상징인 피닉스(Phoenix)

와 에버랜드의 대표 캐릭터 라시언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워 평화를 지켜 낸다는 스토리로, 주

인공 피닉스는 몸 전체에 1만 6000개의 LED 전구를 부착하고 화려한 빛을 발산했다. 피날레 

쇼인 불꽃놀이도 5분 동안 6000발의 불꽃을 쉼 없이 쏘아 올려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뿐

만 아니라 최첨단 영상장비 쿨룩스(Coolux), 극중 인물들이 스크린에서 무대로 직접 튀어나오

는 듯한 효과를 주는 라이트 커튼(Light Curtain), 불꽃 특수효과인 선샤인 프레임(Sunshine 

Frame) 등을 통해 공연 내내 다양한 특수효과들을 선보였다. 또 최정상 연극배우인 박정자 씨

가 공연의 내레이션을 전담하는 등 드림오브라시언은 국내 최대의 멀티미디어쇼이자 에버랜드

를 찾은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감동적인 쇼로 자리매김했다.  

제5절 에버랜드, 최고라 부른다

16. 이야기가 있는 테마파크로

    - 애니멀 원더월드, 이솝빌리지 오픈(2005)

에버랜드는 2005년 2월 7개의 테마 존에서 875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테마형 동물원 애니

멀 원더월드를 오픈했다. 그해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이솝이야기의 상상을 구현한 테마공간 이솝빌리지를 

오픈해 이야기가 있는 테마파크로 발전해 나갔다. 

에버랜드는 2005년 2월 4일 테마형 동물원 애니멀 원더월드를 오픈, 인간과 동물이 공존

하는 주토피아(Zoo-Topia)를 구현했다. 애니멀 원더월드는 사파리월드와 물개공연장 사이 

9256m²(2800여 평) 공간에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주제로 자리 잡았으며,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뿔새, 투칸, 사막여우 등 4종 23마리의 진귀한 동물을 포함해 모두 46종 875마리의 동물이 

둥지를 틀었다. 

애니멀 원더월드는 모두 7개의 테마 존(Zone)이 S자 형태의 동선을 따라 배치, 기존의 보는 

동물원에서 탈피해 느끼고 체험하며 함께 호흡하도록 했다. 관람객들은 먼저 구관조와 앵무새 

등이 인사하는 ‘초대의 문’을 통과해 카멜레온 등이 서식하는 ‘고대의 숲’을 지나면 인간에게 겸

허함을 일깨워 주는 ‘현명한 이들의 숲’을 만날 수 있다. 이어 올빼미와 부엉이 등이 인간의 담

력과 용기를 테스트하는 ‘어둠의 숲’과 원앙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수정폭포’, 미어캣과 프레리

어린이 동물 사랑단

에버랜드가 어린이 동물 사랑단을 창단한 것은 2006년. 1기 150명으로 시작된 어린이 동물 사랑단은 2013년 회원 1500명, 누적회원 

7000명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다.

어린이 동물 사랑단은 에버랜드의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직접 수의사와 사육사에게 재미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물개, 코끼

리, 북극곰, 사막여우 등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일일 사육사 체험도 하는 등 재미있는 실습

과 체험, 놀이로써 동물의 습성과 생물학적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즐겁게 경험한 놀이들은 ‘소화와 초식동물’, ‘진화’, ‘영양소

와 기능’, ‘뼈의 구조’와 같은 굵직한 과학주제와 바로 연결되어 학습효과를 배가시킨다. 코끼리에게 먹이 주기, 사막여우 음식만들기 등 이

색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아이들은 에버랜드 어린이 동물 사랑단 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을 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며 생명의 소중함도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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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살고 있는 ‘개척자 마을’을 지나 마지막으로 양, 염소, 캥거루 등이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

가는 ‘동물목장’에서 동물들을 직접 만져 보며 동물과 교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스토리텔러(Story Teller)가 관람객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동물과 직접 대화를 주

고받는 형식으로 신비한 동물의 세계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특히 각 존을 해당 동물들

의 자연서식환경과 비슷하게 조성했다. 과일박쥐가 있는 곳은 어두운 동굴 속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높이 2.5m의 가리개를 설치해 빛이 들지 않게 했으며, 카멜레온의 집은 아프리카 마다가스

카르섬의 열대우림 지역처럼 꾸며 놓았다. 원시시대 공룡을 만나는 ‘태고의 숲’에서는 건물이나 

사물의 모습을 낡게 보이게 하는 에이징 기법을 이용해 삼엽충과 익룡의 화석 등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 동물전용극장 애니멀 원더 스테이지를 개장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해

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애니멀 원더 스테이지에서는 단순한 묘기 중

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완성도 높은 스토리로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앵무새가 노

래를 부르는 장면은 에버랜드 동물원만의 훈련 노하우를 통해 탄생한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하

게 볼 수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2005년 10월 14일 세계 최초로 이솝이야기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 테마공

간 이솝빌리지를 오픈, 이야기가 있는 테마파크로의 변신을 이어갔다. 2002년 6월 이솝빌리지 

개발 TF를 구성한 뒤 기획, 조사, 설계, 캐릭터 개발, 공사 등 3년 4개월의 기간을 거쳐 완성한 

이솝빌리지는 ‘이솝이야기를 지어낸 이솝 할아버지와 이야기 속의 캐릭터들이 살고 있는 마을’

을 콘셉트로 지구마을 오른쪽의 1만 3223m²(4000평) 공간에 탄생했다. 레스토랑과 상점으로 

구성된 타운(Town)과 이솝 할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펼쳐진 빌리지(Village) 크게 두 부분으

로 구성, 전체적으로 17세기 유럽의 작은 마을을 정겹게 꾸며 동화에 빠져든 것 같은 착각을 불

러일으켰다. 이솝빌리지는 ‘시골 쥐와 서울 쥐’, ‘늑대와 양’ 등 책으로만 접하던 이야기들을 직

접 체험하는 신기한 공간이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기며 교육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신개념 

어트랙션으로 우리나라 테마파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17.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테마파크

   - 미 포브스 세계 4위 테마파크 선정(2006)

에버랜드는 개장 30주년을 맞은 2006년 미국 포브스지로부터 ‘세계 4위 테마파크’로 선정됐다. 글로벌 수

준의 역량을 인정받은 에버랜드는 2006년에 중국의 킹덤 오브 디스커버리와 플로라랜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 한국의 레저문화를 전파해 나갔다.  

에버랜드는 개장 30주년을 맞은 2006년 3월 누적입장객 총 1억 4500만 명을 기록, 국내 최고

의 테마파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그해 6월 9일 미국 포브스지로부터 ‘세계 4

위 테마파크’로 선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테마파크로 인정받았다. 전 세계 10개국의 테마

파크 가운데 가장 많은 입장객이 찾는 파크를 선정한 순위에서 디즈니 계열을 제외하면 가장 인

기 높은 파크에 선정된 것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에버랜드의 집객력과 테마파크로서의 가치를 인

정받은 쾌거였다. 포브스지는 “오늘날, 전 세계 놀이공원산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아시아 시

장의 성장세이다”고 기사를 시작하며, “한국의 에버랜드는 스노우 페스티벌, 유로 페스티벌, 썸

머 스플래쉬, 해피 할로윈, 크리스마스 판타지 등 연간 축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처럼 국내 최고의 테마파크라는 명성에 걸맞은 글로벌 테마파크로 성장한 에버랜드는 해

외 컨설팅을 통해 한국의 레저문화를 세계에 전파해 나갔다. 1999년 대만의 테마파크 디스커버

리월드를 대상으로 첫 해외 컨설팅에 나선 데 이어 2006년 중국의 킹덤 오브 디스커버리와 플로

라랜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30년 테마파크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6년 1월 9일 에버랜드는 중국 다롄(大連)에 위치한 중국 최대 테마파크 킹덤 오브 디스커

버리(發現王國, Kingdom of Discovery)와 컨설팅 계약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디즈니, 유니버설 

에버랜드 음악만 1년에 500여 곡

2002년까지만 해도 에버랜드에서 대중가요를 들을 수 있었다. 직원들이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해서 틀었던 것. 그때만 해도 테마파크에

서 음악은 별다른 역할이 없었다. 이후 상품점, 어트랙션, 테마존 등 각각의 공간 특성에 맞춰 음악을 직접 만들기 시작해 2009년 기준으

로 음악의 가지수만 500여 곡에 이르렀다. 테마에 맞는 음악을 직접 만듦으로써 에버랜드만의 테마화를 극대화한 것이다. 

음악을 만드는 작업과 더불어 공간의 특성에 맞게 음향기기를 배치하는 음환경 디자인도 중요하다. 파크 내에 설치된 스피커의 개수만 무

려 949개.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송출 및 볼륨을 컨트롤하고 있지만 공간에 모인 인원수, 날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손님이 체감하는 

소리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파크를 순회하며 음악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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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계 유수의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앞서 중국에 테마파크 운영 노하우를 수출했다. 컨설팅은 

운영, 시설, 마케팅, 식음, 상품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직무 및 서비스 교육을 포

함하고 있었다. 

이어 그해 9월부터 쓰촨성 청두(四川省 成都)에 위치한 플로라랜드(國色天鄕, Floraland) 테

마파크에 대한 운영, 마케팅, 시설 등에 대한 자문을 개시했다. 플로라랜드는 중국 제6기 꽃 박

람회 전시를 위해 탄생한 전시시설이었는데, 박람회 종료 후 테마파크로 리뉴얼을 추진하고 있

었다. 

에버랜드는 킹덤 오브 디스커버리와 플로라랜드 컨설팅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

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 중국 전역에 서양의 이질적인 문화가 아닌 같은 

동양권으로서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레저문화를 전파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

었다. 

18. 차별화된 시설로 경쟁력 강화

    - T익스프레스, 와일드리버 오픈(2008)

    - 백호/초식사파리 오픈(2009,2010)

에버랜드가 2008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우든 코스터 T익스프레스는 국내 테마파크 역사를 변화시킨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캐리비안 베이도 와일드 리버와 아쿠아루프를 오픈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

련했다. 동물원은 백호사파리와 초식사파리 오픈을 통해 진정한 에듀테인먼트의 장을 열었다. 

에버랜드는 2000년대 후반 들어 레저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도 한발 앞선 과감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시설을 보강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최

고 테마파크의 위상을 놓치지 않았다. 

2008년 3월 14일 오픈한 T익스프레스(T-Express)는 대한민국 최초의 나무로 만든 우든 코

스터(Wooden Coaster)로서 ‘세계 최고’, ‘국내 최초’ 등 무수한 수식어를 낳으며 테마파크 역사

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T익스프레스는 에버랜드 개장 이래 단일 어트랙션으로는 최대 규모로, 

경사지라는 불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오픈됐다. 낙하 각도가 77도로 세계 최

고이며 최고 속도, 최고 높이, 최장 길이 등 국내 모든 롤러코스터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

국 롤러코스터계를 평정했다. 

T익스프레스 도입 후 청소년과 대학생 등 젊은층의 고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오

픈 6개월이 채 안 된 2008년 8월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도입의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러한 인기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이어졌다. 2008년 12월 미국 테마파크 전문 사이트 테

마파크 리뷰(themparkreview.com)에서 전 세계 롤러코스터 마니아들이 선정하는 ‘가장 스릴

있는 우든코스터 1위’에 꼽히는 등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캐리비안 베이도 2008년 7월 1일 신규 존인 와일드리버를 개장,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만

들었다. 와일드리버는 18세기 카리브해의 해적들이 은신처로 삼았던 해안의 산악지대를 주제로 

꾸민 1만 6000㎡(4840평) 규모의 익스트림 물놀이 공간으로 급류가 흐르는 산속 계곡과 지형

지물이 해적들의 놀이터로 쓰였다는 스토리를 뼈대로 삼았다. 세계 최초로 산사면에 설치된 와

일드 블러스터를 비롯해 타워 부메랑고와 타워 래프트 등 3개의 신규 어트랙션을 설치했다. 이

로써 캐리비안 베이는 카리브해의 파도치는 바다와 야자수 그늘의 해변, 그리고 그 해변을 둘러

싼 험한 산줄기라는 전체 구성을 완성했다. 

2011년에는 아쿠아루프(Aqua Loop)를 오픈, 더욱 강력한 스릴을 제공했다. 아쿠아루프는 

튜브를 타고 이용하는 일반 슬라이드와 달리 맨몸으로 탑승하기 때문에 체감속도가 90km/

h(실제속도 60km/h)에 이르며 중력가속도도 2.5g에 달해 온몸으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백호사파리 탄생 스토리

2009년 60년 만에 찾아온 백(白)호랑이의 해를 맞아 에버랜드는 세계 최초로 백호사파리를 선보였는데, 황호와의 합사는 위험하다는 우

려의 목소리가 컸기에 많은 실험과 준비가 필요했다. 20여 년간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를 기른 베테랑 사육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큰 역할

을 했다. 개체들의 성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앙숙인 개체들을 합사시킬 경우 순식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 상대방을 죽여 버리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만 했다. 먼저 호랑이 개체들을 성격별로 분류한 다음, 온순한 황호와 온순한 백호를 합

사시켰다. 그리고 성격이 좀 와일드한 개체와 온순한 개체를 합사할 때는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개체를 합사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합

사를 진행하면서 세심하게 관찰했다. 마지막 단계로 가장 어려운 과제였던 앙숙 개체끼리의 합사를 앞두고는, 두 마리를 따로 훈련시켜 

완전히 피곤하게 만든 후 합사를 진행해 활동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도록 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시도였기에 2~3개월 동안 정말 다양한 방식의 합사가 이뤄졌다. 호랑이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는 것보다 실제로 

호랑이를 관찰하고, 직접 경험하며 쌓은 노하우가 훨씬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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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의 롤러코스터에서나 볼 수 있었던 360도 회전구간을 설치해 스릴감을 한층 강화했다. 

국내 워터파크 슬라이드 중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건 아쿠아루프가 유일하다. 또 고객이 캡슐 형

태의 승강대에 들어가면 3초간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카운트다운이 종료됨과 동시에 갑자기 

바닥이 사라지도록 하는 등 탑승방법에서도 긴장감을 높였다. 

캐리비안 베이는 신규 어트랙션 도입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파크를 찾은 고객이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이

용권 사전예매 제도를 활성화했으며, 인기기종인 타워래프트와 타워 부메랑고의 대기라인을 분

리하고 야외 식음가판대의 조리시설을 늘리는 등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잇달아 실

시했다. 특히 고객들의 쾌적한 물놀이를 위해 오존발생기와 잔류염소 계측기를 추가 설치해 자

연스럽게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사내 수질관리 기준도 

설정했다. 

동물원도 백호사파리와 초식사파리를 오픈하며 새롭게 탈바꿈했다. 2009년 3월 오픈한 백호

사파리는 세계 최초로 백호 10마리와 황호 12마리를 합사한 아주 특별한 사파리였다. 비교적 

온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백호와 달리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싸움을 즐기는 황호의 습성 때

문에 백호와 황호가 함께 공존하는 사파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에버

랜드는 2~3개월 동안 다양한 방식의 합사를 시도한 후 세계 최초의 백호사파리를 오픈하는 데 

성공했다. 

백호사파리에 이어 2010년 4월 국내 최초의 초식사파리를 오픈해 코끼리, 기린, 얼룩말 등 대

형 초식동물 29마리를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스페셜 투어를 하게 되면 기린과 눈

높이를 맞춘 데크에 올라가 먹이를 줄 수 있고, 풀장에서 노는 코끼리를 3m 정도의 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에버랜드의 이 같은 체험형 콘텐츠는 주5일제 실시와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과 함께 큰 인기를 모으며 진정한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수십 년 동안 축적한 번식과 훈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물 보존과 교감이

라는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했다.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는 사육사가 평소에 사용하는 ‘좋아, 안

돼, 누워, 아직, 발, 앉아, 예’ 등 총 7~8마디의 단어를 따라 해 큰 관심을 모았다. 2010년부터

는 독일의 생물 물리학자 대니얼 미첸 박사, 코끼리 음성 의사소통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안젤라 

슈토거-호르바트 박사와 함께 코식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코식이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할 

때 사육사의 음성 주파수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식이’의 음성 발성을 연구한 논

문은 2012년 11월 세계 저명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 온라인 판에 게재

됐다. 커런트 바이올로지는 인용지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권위 있는 학술지

로서, 이번 등재를 계기로 코식이의 음성 발성이 국제학술계의 정식 인정을 받게 됐다.

코식이 외에도 사람 육성, 동물 울음, 기계음 등 50여 가지를 성대모사하는 달조 앵무새 ‘랄

라’, 두 앞발을 이용해 나무 봉을 자유자재로 돌리는 쿵푸 베어 ‘만웅이’ 등 에버랜드 동물원은 

사육사와의 유대에 기반한 훈련을 통해 동물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신비한 동

물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기린 ‘장순이’가 16번째로 수컷 아기 기린의 출산에 성공해 세계 타이 기록을 달

성했다. 이로써 장순이는 1990년 첫 출산 이후 총 17마리(쌍둥이 포함)를 출산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새끼를 낳은 ‘다산여왕 기린’에 등극했다.

또한 같은 해 13마리의 홍학 번식에 성공해 ‘한해간 최다 탄생 기록’을 수립했다. 홍학은 ‘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희귀 보호동물로, 국내에서

는 에버랜드 동물원이 유일하게 번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에버랜드 동물원이 홍학 번

식에 강점을 보이는 배경에는 1976년 개장 이래 축적된 동물관리 전문성과 환경부가 지정한 ‘서

식지외 보존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동물번식 노하우가 자리 잡고 있다. 에버랜드 동물원은 

홍학 번식에 처음으로 성공한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우리나라 동물원 전체 홍학의 절반을 

차지하는 49마리의 홍학을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19. 글로벌 리조트로의 도약

   - 홍콩 오션파크와 파트너십 체결(2010)

에버랜드는 2010년 아시아 최대 해양 테마파크인 홍콩 오션파크사와 공동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유니크한 글로벌 리조트로의 도약에 나섰다. 캐리비안 베이도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새로운 

워터파크 축제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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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는 2010년 4월 홍콩 오션파크사와 공동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시아 최대 해

양 테마파크인 오션파크사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조트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서였다. 

오션파크는 1977년 홍콩에 설립된 아시아 최대 해양 테마파크로 중국 홍콩섬 남단에 위치해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503만 명이 방문해 중국 테마파크 내 입장객 1위, 세계 15위로 홍

콩디즈니(450만 명)에 비해 2년 연속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파트너십 체결은 이처럼 토종 테마

파크로서 디즈니가 홍콩에 진출했을 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벤

치마킹하는 한편 해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화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특히 자연과 동물을 활용해 파크의 강점을 부각시킨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에버랜드와 오션파크는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았다.

파트너십 체결로 1년 동안 양사 연간회원은 각 파크를 방문할 때 입장권을 15% 할인받을 수 

있고, 연간회원이 아니더라도 각 파크의 이용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도

록 했다. 또 판촉, 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 마케팅 부문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프로모션 제휴를 

시작으로 파크의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 동물원 사육정보 노하우 등에 대한 교류를 점차 확대

해 나갔다. 

에버랜드는 이와 함께 뽀로로 등 외부에서 성공한 IP(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를 

우주관람차 은퇴식

28년 동안 에버랜드의 랜드마크로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우주관람차가 2010년 8월 14일 은퇴식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우주관람

차는 1982년 6월 3일 설치되어 2010년 3월 13일까지 총 27년 10개월 동안 635만 5470회 운행됐으며 탑승객 2000만 명, 관람객 1억 

5000만 명이 넘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누적평균 이용률이 14%로 에버랜드를 찾은 고객 10명 가운데 1~2명은 우주관람차를 탑승할 정

도로 세월이 흘러도 꾸준한 인기를 누려 왔다. 

에버랜드의 우주관람차는 국내 현존하는 대관람차 가운데 가장 오래 전에 지어진 대관람차의 대부였다. 에버랜드에 우주관람차가 도입돼 

인기를 끌자 지난 3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대관람차가 들어섰다. 에버랜드가 은퇴식을 결정한 것도 그 상징성 때문이었다.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을 비롯한 전 연령대가 사랑했던 ‘추억’의 공간이었다. 여가문화가 변변하지 못했던 1980

년대 초반 50m 상공에서 지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던 우주관람차는 최고의 놀이기구였다. 한 번 타게 되면 10분간 독립적인 공간에 있어

야 하는 특성상 우주관람차는 가수 인순이가 첫 키스를 했던 장소라고 말했을 정도로 인기 데이트 장소로 통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은 우주관람차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에버랜드 우주관람차 은퇴식은 28년간의 우주관람차 기록을 담은 영상 상영, 서치라이트 조명, 고별 메시지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

며, 참석한 고객들의 은퇴 카운트다운 후 축하와 격려의 불꽃놀이 속에서 우주관람차는 마지막 발걸음을 돌렸다. 

활용해 에버랜드에 특화된 새로운 스토리와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했다. 2011

년 6월에 선보인 ‘뽀로로 3D 어드벤처’는 뽀통령이라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뽀로로’와 에버랜드의 오랜 공연 노하우를 결합한 신규 어트랙션이다. TV 애니메이션과

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토리로 3D 영화 특성에 맞춰 보다 스피디한 전개와 화려한 액션을 선보

였고,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프리쇼 개념을 도입해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3D 영화가 상영되는 

11분 동안 거의 1분마다 눈 앞으로 물체가 튀어 나오는 키모멘트(Key-Moment)를 연출해 입

체감을 극대화했다. 실제와 다름없는 사실감에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에버랜드는 뽀로로 3D 어드벤처에 이어 2012년 7월에는 뮤지컬 마다가스카 라이브를 오픈했

다. 에버랜드가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와 공동 제작한 작

품으로 개봉 28일 만에 누적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976년 에버랜드 개장 이래 공연

된 작품 가운데 역대 최단기간 10만 명 돌파 기록이었다.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명 IP를 활용한 완성도 높은 작품 제작으로 에버랜드는 또 다른 엔

터테인먼트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캐리비안 베이 역시 색다른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새로운 워터파크 축제문화를 선도했다. 

2009년에 레이블 파티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카리브 페스타, 2011~2012년 썸머 웨

이브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워터파크 축제를 창출했다. 나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글로벌개더링 코리아 2012’를 유치, 워터파크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라는 신세계를 선보이며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20. 꿈과 행복의 또 다른 이름, 에버랜드 리조트

   -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 오픈(2013)

에버랜드 리조트는 2011년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며 다양한 휴(休) 시설을 통한 꿈과 행복을 지향

했다. 특히 2013년 4월에는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를 오픈, 에버랜드의 꿈과 이상의 세계를 고객들의 

눈앞에 펼쳐 보일 계획이다. 

에버랜드는 1976년 자연농원으로 개장한 이래 줄곧 가족 놀이문화 창출을 통한 여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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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자연을 벗삼아 함께 즐기는 여가’가 에버랜드가 추구

해온 철학이자 원칙이었다. 나 혼자만의 여가가 아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자연의 공존을 통해 

더불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여가와 레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철학

과 노력은 유행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에버랜드가 자연과 꿈의 공간으로 

온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되었다. 

에버랜드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2006년 개장 30주년을 맞아 단순 테마파크를 뛰어넘는 

체재형 복합 리조트로 발돋움하기 위해 ‘에버랜드 리조트’로 BI(Brand Identity)를 변경했다. 

이전까지 드라이파크 ‘페스티발 월드’,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등으로 구성돼 월드클래스 파

크를 지향했다면, 에버랜드 리조트로 BI를 변경하면서 사계절 전천후 체재형 복합리조트로 외

연을 확대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리조트’ 브랜드 아래 ‘에버랜드’(드라이파

크), ‘캐리비안 베이’(워터파크), ‘글렌로스 골프클럽’(퍼블릭 골프장), ‘홈브리지’(숙박시설)라는 

다양한 하위상품 브랜드체계를 재정립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 여가문화 창조 브랜드’로 재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브랜드의 본질

을 Inspiring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Inspiring은 항상 휴일과 같은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는 곳

을 넘어 고객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깨우고자 하는 에버랜드 리조트의 가치를 담았다. 에버랜드, 

‘불가능은 없다’ 로스트밸리 개발

에버랜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파리 로스트밸리를 실현하기 위해 탄탄한 스토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 작가와 

연출 작가를 선정해 기본 스토리를 개발했으며, 콘셉트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니즈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재미보다 탐험적 요소

를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맞춰 11월 연출 스크립트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사파리 TF와 스페셜투어 운영자들의 지속적 리

뷰를 통해 현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정교한 개발과정을 거쳐 로스트밸리의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공사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로스트밸리의 콘셉트에 맞춰 방대하고 생생한 스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즈니에 준할 만큼의 락웍

(Rockwork)이 필요했다. 이는 국내에서 전무후무한 작업이었다. 자연스러운 전시환경을 연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량이 요구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부터 쉽지 않았다. 오랜 검토 끝에 일본의 티엠바그를 선정했는데, 티엠바그 역시 로스트밸리와 같은 규모의 물량은 처음

이어서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에버랜드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확인하고 일본의 다른 리뉴얼 프로젝트를 포기하면서까지 로스

트밸리 공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이와 함께 새벽부터 야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은 노력과 이솝빌리지를 수행했던 국내 기술진

들의 역량이 모여 로스트밸리는 원설계자도 놀랄 만큼의 완성도를 갖추게 됐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꿈과 모험의 세계, 로스트밸리. 실감나게 연출된 꿈의 공간 속에서 고객들은 진정한 ‘로스트밸리 탐험대원’으로

서 자연의 소중함과 동물 보호 메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캐리비안 베이, 홈브리지 등 다양한 휴(休) 시설을 아우르면서 자연과 모험을 통한 꿈과 행복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었다. 

2012년에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동물원을 콘셉트로 키즈커버리(Kizcovery)를 오

픈했다. 키즈커버리는 아이들(Kids)과 발견을 의미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의 합성어로 어

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실내 탐험공간이다. 특히 키즈커

버리는 세계적 품질안전 인증 기관인 독일 TUV Nord사가 주관하는 친아동 놀이시설 ‘OK For 

Kids’ 인증을 아시아 최초로 획득해 ‘안전한 어린이 탐험공간’으로 대내외 공인을 받았다. 

에버랜드는 또 2012년 9월 곤돌라 ‘스카이크루즈’를 오픈, 걷기 힘들었던 경사지형을 재미있

는 어트랙션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로써 에버랜드는 기존 ‘정문과 동물원’, ‘정문과 유러피언 존’

을 연결하는 2개의 리프트와 함께 총 3개의 ‘하늘길’을 확보하게 됐다. 세계 최대 곤돌라 제작업

체 도펠마이어(Doppelmayr)사가 시공한 곤돌라 스카이크루즈는 기존 리프트의 약 2배인 시간

당 2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고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더불어 약 18m 상공에서 에버

랜드의 아름다운 풍광을 관람할 수 있는 어트랙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12월에는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에 ‘튜브 리프트’를 신설해 그동안 튜브를 들고 상단까지 올라가야 했던 손님들

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2013년 4월 오픈 계획인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Lost Valley)는 에버랜드가 실현하고자 

하는 꿈과 이상을 담은 궁극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1월 세계적인 동물원 마스터플랜업

체인 독일의 댄펠만사와 함께 생태형사파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그해 11월부터 공사에 돌입했

다. 로스트밸리는 약 5만 2893m²(1만 6000평)의 규모에 다양한 중대형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초대형 사파리이다. 백사자, 코끼리, 코뿔소, 치타, 홍학, 기린, 낙타, 타조, 

얼룩말, 하이에나, 아프리카대머리황새 등 총 20종 150마리의 동물을 눈 앞에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특히 로스트밸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블록버스터급 스토리로 모험과 환상의 세계로 초

대할 예정이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고대와 달리 인간들은 동물들을 살육하기 시

작했고, 이를 피해 동물들은 낙원을 찾아 떠나 로스트밸리라는 아름다운 공간에 정착한다. 이

후 평화로운 시대를 그리워하던 탐험가들은 동물들을 찾아 떠나고 로스트밸리에서 만난 동물



190 191

들과 마침내 평화를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협곡, 바위지역, 동굴, 호수, 평원, 늪 지대 등 실제 

자연서식지와 유사하게 연출해 몰입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차를 타고 육

로와 수로 사이를 역동적으로 이동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 

에버랜드는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를 포함해 2012년 11월 용인단지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수립했다. 이를 통해 로스트밸리뿐 아니라 숙박시설, 관람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글로벌 

리조트 단지로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6절 한국 골프의 미래다

21. 남다른 비즈니스 가치 창출

    - 안양칸트리크럽 개장(1968)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대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이병철 선대회장의 의지가 투영된 안양칸

트리크럽이 1968년 6월 16일 개장했다. 국제적 규모를 갖춘 안양칸트리크럽은 고품격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 골프문화를 새롭게 써 내려갔다.  

“나는 시간낭비를 싫어한다. 그러나 사업 외에 미리 시일을 정해 놓고 거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골프다. 벗들과 어울려 푸른 잔디를 밟으며 맑은 공기를 만끽하다 보면 마음도 몸도 

가벼워진다. 때로는 문득 사업의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결단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호암자전 중>

골프의 진수를 아는 진정한 골프 애호가였던 이병철 선대회장은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우리나

라 대표적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주군, 광주군, 시흥군, 화성군, 용인군 등 직

접 서울에서 1시간 내 거리의 전 지역을 답사하며 골프장 부지를 답사한 결과 경기도 시흥군 남

면 일원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골프장 건설 추진을 맡은 중앙개발은 우선 토지매입에 나섰다. 또한 1966년 봄부터 부지를 

확보하는대로 잔디를 사들여 잔디번식장을 조성했다. 집중재배한 잔디는 고려지와 들잔디(野

芝)였다. 

골프장 부지 매입이 완료될 즈음인 1966년 9월 코스설계도가 완성됐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일본과 구미의 유명 골프장에 견줄 만한 코스를 건설한다’는 계획 아래 

무더운 여름이나 한겨울에도 퍼팅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홀마다 그린 스피드가 동일하고, 다음 

홀 티잉 그라운드까지 걷기에 부담 없어야 하고, 토너먼트보다는 플레이어에게 즐거움을 주고, 

코스에는 꽃과 열매가 열리는 수종을 많이 심어야 한다고 꼼꼼하게 지시를 내렸다. 

1967년 3월 12번 홀의 토목공사와 잔디심기에 착수하면서 골프장 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당시 국내 건설장비는 보잘 것 없어 18홀 전 코스를 불도저가 밀고 나가면 인부들이 

손수레와 삽으로 만들어 나갔다. 잔디심기는 1967년 7월 완료됐으며, 골프장의 핵심인 클럽하

우스는 호화롭지 않고 전원풍경과 어울리는 단아한 모습으로 1968년 4월 20일 준공했다. 

이에 앞서 1967년 8월 골프장의 상호를 안양칸트리크럽으로 정하고, 남녀 각 25명씩의 캐디

를 채용하는 등 운영체제를 마련했다.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퍼블릭코스형태로 가

개장해 운영하며 얻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1년 회원제를 채택,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나라 대표 명문골프장을 추구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코스면적 86만 6116m²(26만 2000평), 18홀, 6854야드(6267m)의 국제적 

규모로 1968년 6월 16일 문을 열었다. 개장기념 행사는 145명의 회원과 내외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 정각 클럽기 게양과 클럽하우스 현관 좌측 향나무 한 그루의 기념식수를 필두

로 이병철 선대회장의 시구와 기념경기, 개장기념 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안양칸트리크럽은 평

탄한 지세의 묘를 살려 코스 전체에 자연미를 부각시켰고 코스 주변에 각종 관상목과 유실수를 

심어 마치 전원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코스를 이뤘다. 전 18홀에 심은 수목은 봄이 오면 

국내 최초의 노 팁 제도

1960년대 국내 각 골프장에는 남성 캐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카트가 없어 캐디들은 어깨에 골프백을 메고 골퍼를 수

행해야 했는데 18홀을 전부 순회하면 5시간 정도 소요돼 여성이 이를 수행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 캐디가 많았다. 

팁(TIP)이란 To Insure Promptness의 약어로 18세기 영국의 접객업소에서 신속한 서비스를 얻고자 하는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베풀던 

선심이 관행화돼 시작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본 의미와 달리 변질된 의미로 팁이 성행하자 안양칸트리크럽은 노 팁(No Tipping) 제

도를 실시, 골프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이 무렵 캐디 피(Caddie Fee)는 18홀 기준에 500원이었다(인당 월 평균수입: 7000원~1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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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지게 피는 벚꽃, 살구꽃, 영산홍 등 총 4만 8000여 그루에 달했다. 또 페어웨이에는 들잔

디를, 그린에는 시-사이드벤트그라스와 고려지를 심어 최상의 잔디를 통한 남다른 가치를 실현

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이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과 세계적 수준의 골프코스, 연회원

제로 운영되는 고품격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국내 골프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시작했다. 

22. 한국 골프산업의 고도화 선도

   - 동래칸트리크럽 위탁운영(1988)

   - 잔디환경연구소 설립(1993)

안양칸트리크럽과 함께 1988년 부산의 동래칸트리크럽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중앙개발은 명실상부한 한국 

골프산업의 선도기업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1993년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 잔디 전문 연구기관인 잔디

환경연구소를 설립, 1998년 안양중지를 특허출원하는 등 한국 잔디개발의 과학화를 주도했다.   

중앙개발은 1988년 7월 1일 부산의 동래칸트리크럽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안양칸트

리크럽과 함께 국내 골프문화의 발전을 도모했다. 1971년 9월 개장한 동래칸트리크럽은 1978

한국 대표 잔디, 안양중지의 발견

1968년 6월 개장한 안양칸트리크럽은 내장객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이병철 선대회장이 생각하고 있던 ‘융단 같은 코스’와는 거리가 있었

다. 좋은 품종의 잔디를 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그해 여름 5번홀 연못가에서 우연히 들잔디보다 잎이 좁고 빳빳해 페어웨이

에 심기에 적합한 잔디가 발견됐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이 잔디의 형상이 들잔디도 아닌 그리고 고려지도 아닌 것이라 하여 ‘중지(中芝)’라 

명명했다. 이것이 안양중지의 기원이었다. 

이 중지의 자생지를 알기 위해 뿌리를 캐어 보니 개흙 같은 것이 묻어 나왔다. 이에 서해안에서 자생하던 갯잔디를 조사한 결과 안양중지

와 유사한 품종의 잔디가 인천과 홍성 해안 일대에서 자생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매입, 집중재배해 1969년 11월부터 1970년 4월

까지 일부 지역에 이식교체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어긋났다. 잔디는 위로만 자라고 밀도는 형편없이 빈약했다. 결국 서해안의 갯잔디는 안

양에서 찾던 잔디와는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안양칸트리크럽은 좋은 잔디 찾기에 다시 나섰다. 1972년 5월부터 1974년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잔디를 수집해 수원 매탄동에 대규모 번식

장을 조성했다. 단지 골프장용 잔디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토개발사업이 한창이던 용인단지에도 막대한 양의 잔디가 필요했다. 

마침내 1975년 5월 중순, 매탄동 번식장에서 안양에서 발견했던 것보다 질이 좋은 잔디를 발견했다. 1968년 발견한 중지보다 잎이 더 좁

고,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고 잎이 빳빳해 전체적으로 생동력이 뛰어났다. 페어웨이에 심기에는 아주 적격이었다. 이 잔디는 들잔디도 고

려지도 아니었다. 갯잔디는 더욱 아니었다. 바로 오늘날의 안양중지였다. 

년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에서 인수, 운영했으나 건설업체가 골프장을 운영하기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에 골프장 건설 때부터 지원을 계속해온 안양칸트리크럽의 역량을 바탕으로 동래

칸트리크럽을 위탁운영해 새로운 출발을 모색했던 것이다. 

동래칸트리크럽은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회원 중심의 고품격 골프클럽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

갔다. 아름드리 고목의 자연미와 금잔디로도 불리는 국내 유일의 고려지로 조성된 최고의 코스

는 골프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남쪽의 따뜻한 기후 영향으로 휴장 기간 없이 365

일 연중 플레이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었다. 또 요금을 선불과 후불로 고객의 선택에 맡기는 

고객선택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편의 위주로 서비스를 향상해 나갔다.  

한국 골프의 종가로 우뚝 선 안양칸트리크럽은 1976년부터 시작한 페어웨이 잔디교체공사

를 1982년 마무리함으로써 공의 부상(浮上) 상태가 좋고 밟을 때 감촉이 부드러운 코스를 갖게 

됐다. 이병철 선대회장이 강조해왔던 ‘코스에 떨어지는 공이 잔디 위에 떠 있고, 코스를 걸을 때 

융단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구현한 것이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1993년 

12월 1일 잔디환경연구소를 설립하며 우리나라 골프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그었다. 잔디환경연

구소는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 잔디 전문 연구기관으로, 크게 잔디의 생리・생태, 토양, 병리, 곤

충, 육종・생명공학의 연구분야에 대해 전문 연구원들이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벌였다. 

특히 1998년 6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안양중지(安養中芝)의 특허출원

과 상표등록을 하여 WTO 체제 하에서 종자시장 개방과 함께 밀려 들어올 수입잔디에 맞서 우

리고유의 토종 잔디보호, 육성 및 보급에 앞장섰다. 1974년 5월 중순경 매탄동 번식장에서 발견

된 안양중지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고 잎이 빳빳해 전체적으로 생동력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

고 있었다. 안양칸트리크럽이 1976년부터 1982년까지 페어웨이로 교체한 잔디가 바로 이 안양

중지였다. 이후에도 여러 골프장의 페어웨이, 티 식재와 그룹사의 조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

다. 잔디환경연구소는 이를 과학적인 분류에 의해 고유 브랜드로 확립함으로써 불모지와 같던 

국내 잔디연구를 학문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육종을 통한 잔디 신품종(잔디명: Benest 1~7)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최고의 한국잔디인 안양중지와 동래 고려지의 육종을 통해 개발된 신품종 7종은 전부 국

내 특허를 받았으며, 그중 ‘Benest 1’ 품종은 미국에서도 특허를 받아 한국 잔디개발의 신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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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의 코스관리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골프장 코스관리 컨설팅을 확대해 나갔다. 

23. 만인 중의 1인, 1인을 위한 만인

   - 골프장 서비스의 새 장

안양칸트리크럽은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과학적인 운영을 추구했다. ‘만인 중의 1인, 1인을 위한 만

인’이라는 서비스정신을 확립하고 와인서비스, 물수건서비스, 스트레칭 프로그램 개발 등 한국 골프문화의 

스탠더드를 제시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격조 높은 골프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향상운동을 전

개했다. 1985년에 시작한 ‘세계제일운동’은 ‘세계 제일의 캐디, 세계 제일의 프론트맨 등 골프장

의 전 직원이 세계 제일의 구성원이 되면 안양칸트리크럽은 세계 제일의 칸트리크럽이 된다’는 

정신으로 1987년까지 추진됐다. 

1986년 1월에는 자체적으로 골프장운영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요금후불제를 본격 시행했다. 

요금후불제는 각 티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요금을 플레이가 모두 끝난 후 일괄적으로 프론트에

서 계산하는 것으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식당, 티하우스 등 편의시

설 이용 시 일일이 지갑을 갖고 다녀야 했던 고객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할 수 있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요금후불제 시행을 위해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골프장운영 전

산시스템을 개발했다. 비용정산을 포함해 각 골퍼들의 플레이에 대한 스코어와 통계자료도 함

안양, 세계 최초 ISO 동시 획득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1997년 골프장업계 세계 최초로 ISO 9002(품질경영시스템)와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

다.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환경오염원의 극소화를 추진해왔던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오수정화처리시설 확충, 고속발효기 설치 등으로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3ppm을 유지하며 음용수 2급수 수질로까지 유지해왔다. 코스 내 연못에서는 비단잉어들이 유유자적할 정도

였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의 품질 및 환경인증 동시 획득은 국내 최고의 골프장업계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며 환경친화적 골프장으로 공인받

는 계기가 됐다. 

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양칸트리크럽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국내 골프산업의 과학화를 이

끄는 계기를 만들었다. 안양칸트리크럽 운영시스템은 1988년 1월 20일 과학기술처에 등록번호 

88-01-11-0042로 등록됐다. 

이후에도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안양, 동래 베네스트골프클럽 및 신규개발사업 

등 골프 관련 3개 사업장의 통합 골프전산시스템 오픈 행사를 1997년 8월 개최했다. 지원실 정

보전략팀과 정보시스템실과 연계, 1년여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된 골프전산시스템으로 실시

간 영업현황 관리와 경영자 정보의 온라인화, 연구소 관리 등의 정보전산화를 이룩했다. 

안양칸트리크럽은 1988년 클럽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과 홍보, 업계 소식, 골프규칙 등을 내

용으로 하는 회보 <무한추구(無限追球)>를 창간했다. 국내 최초의 골프장회보로서 사외보의 성

격을 띤 계간지였다. 

안양칸트리크럽은 이병철 선대회장이 직접 쓴 ‘無限追球’의 휘호와 글을 각인한 기념비를 세

웠다. “모든 골퍼는 티샷 순간부터 하나의 작은 공을 쫓아 일희일비를 거듭하면서 최후의 홀까

지 도달한다. 공을 따라 들판을 가로지르고 물을 건너며 모래함정을 벗어나는 플레이 자체가 

어찌 보면 칠전팔기의 인생과도 같다. 자연과 더불어 시종 공 하나에 몰입하는 것이 골프 삼매

경이기에 無限追求의 求자를 공 球자로 명하게 된 것이다.”

특히 1988년부터 명문(名門)맨 운동으로 ‘만인 중의 1인, 1인을 위한 만인’이라는 서비스정신

을 확립했다. 단순 포터의 개념에 머물러 있던 캐디의 역할을 전문 경기보조원으로 격상시킨 것

으로, 초창기부터 걸어서 라운드하는 원칙을 고수해온 안양칸트리크럽은 4~5시간 넘게 플레이

어와 동반하는 캐디의 맞춤서비스를 도입, 고객특성을 파악한 인적 서비스를 실시했다. 1991년 

3월부터는 캐디 자율관리조직을 편성해 코스라운드 중에 발생하는 이미지 손상 요소를 캐디가 

찾아내 관련부서에 통보하거나 자율적으로 개선, 고객만족을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안양칸트리크럽은 한국 골프문화의 스탠더드가 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발굴, 

시행해 나갔다. 1990년대부터 국내 골프장에 와인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전파했으며, 워킹

(Walking) 코스에 적합하도록 물수건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한 곳도 안양칸트리크럽이었다. 물

수건서비스는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각 홀에 물수건을 비치, 뜨거운 햇볕에 지친 골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땀을 닦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원한 청량감도 느낄 수 있어 물수건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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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식음서비스에 확산될 만큼 크게 히트했다. 이와 함께 갈증

해소에 특효가 있다는 둥글레차를 냉장시켜 캐디들이 보온병에 휴대하고 다니며 고객들에게 제

공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골프장으로 확산시켰다. 삼성스

포츠단과 공동 개발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총 14가지 동작으로 경기 전 몸풀기를 통해 부상예

방과 함께 고객서비스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

24. 품격의 골프문화 확산

   - 세븐힐스, 글렌로스골프클럽 개장(1999)

   - 안양베네스트 KS-SQI 2년 연속 1위,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 개장(2004)

1997년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의 대규모 코스 리뉴얼에 이어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 세븐힐스골프클럽과 

글렌로스골프클럽, 2004년 가평베네스트골프럽을 개장하며 최고 명문 골프클럽의 면모를 강화했다. 안양베

네스트골프클럽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2003~2004년 2년 연속 골프장 부문 1위에 선정됐다. 

1996년 12월 5일 베네스트(BENEST)골프클럽으로 BI를 변경하면서 안양칸트리크럽과 동

래칸트리크럽은 각각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베

네스트는 베스트(Best, 최고)와 네스트(Nest, 둥지)를 합성한 이름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세계 정상의 명문 골프클럽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국내 골프장의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올리겠

다는 굳센 의지의 발현이었다. 

안성베네스트와 가평베네스트의 이모저모

1999년 개장한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은 서코스와 북코스, 남코스, 그리고 퍼블릭인 동코스로 구성돼 있다. 남코스의 경우 페어웨이가 짧

고 도전적인 코스로 정확도가 있어야 공략할 수 있고, 서코스는 안성의 전체 36홀 중 가장 무난해 여성 회원이 특히 좋아한다. 평범하면서

도 평지~오르막~내리막 등 코스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힘이 느껴지는 북코스는 평지부터 시작해 계속 오르막을 오르는 가장 긴 

코스로 다이내믹하고 남성적이다. 동코스는 퍼블릭이지만 다른 골프장의 정규홀 못지 않은 코스를 자랑한다. 기대하지 않고 왔다가 반하

고 가는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이다. 이처럼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은 각각 개성이 다른 4개 코스로 골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04년 개장한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은 암반이 많은 지역이어서 공사가 쉽지 않았다. 시뮬레이션까지 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조경공사를 

벌였고, 수려한 경관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나무를 구했다. 소나무는 주로 강릉에서 수급했으며, 어느 가정집 마당에 심어져 있

는 나무를 사오기도 했다. 2006년 즈음 파인 코스 5홀에 위치해 있는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강인한 생명력으로 아직까지 꼿꼿한 

절개를 자랑하고 있다. 이후 파인 5홀은 ‘벼락맞은 홀’로 불리고 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로버트 트렌트 존스 주니어의 전략적 코스 설계를 바탕으로 한 대

규모 코스 리뉴얼을 마치고 1997년 10월 3일 공식 개장식을 가졌다. 전장을 6720야드에서 

7044야드로 넓혔으며 투그린을 원그린으로 조성, 골퍼들이 좌우그린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했

다. 코스 내 연못을 수로로 연결해 자연정화 능력을 향상시켰고 골퍼들의 도전욕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장 확대와 원그린 조성, 세컨샷에서의 그린 조망을 가능하게 하여 골프

의 묘미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에버랜드는 1999년 안성에 세븐힐스골프클럽과 용인에 9홀 퍼블릭 글렌로스골프클럽

을 개장, 골프사업의 영역을 넓혔다. 세븐힐스골프클럽은 회원제 18홀로 정통 멤버십을 지향하

면서도 지역주민과 대중 골퍼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 수도권과 충청권의 고품격 골프문

화 확산에 기여했다. 2000년 퍼블릭 코스, 2003년 남코스를 추가하면서 36홀로 확대한 데 이어 

2008년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으로 상호를 변경, 골프코스, 시설, 서비스, 식음 등을 업그레이드

해 베네스트 브랜드에 걸맞은 최고급 골프장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글렌로스골프클럽은 에버랜드 리조트 단지 주변에 골프와 가족 놀이문화의 접목 차원에서 

‘멤버십 이상의 퍼블릭’이란 슬로건 아래 코스를 설계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의 선진화된 

관리, 운영시스템을 적용해 멤버십 이상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명실상부한 퍼블릭골프

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 9월 20일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을 개장하며 국내 최고ㆍ최대의 골프

사업을 영위하기에 이르렀다.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은 국제대회가 가능한 27홀의 명품 골프클

럽으로 코스면적만 171만 9008m²(52만 평)에 달했다. 특히 세계 골프계의 전설로 불리는 잭 니

클라우스의 시그니처 코스로 설계, 산악지형이면서도 웅장하고 완만한 코스를 실현해 도전적이

고 전략적인 레이아웃을 선보였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형특성을 감안해 메이플 코스

(Maple Course), 버치 코스(Birch Course), 파인 코스(Pine Course) 등 3개 존별로 조경 콘셉

트를 구별해 각각 차별화된 분위기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은 2006년부터 매년 여름 내장객을 위해 ‘썸머랠리 페스티벌’을 개최하

는 등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에도 힘을 기울였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썸머랠리 

페스티벌은 예선을 거쳐 우승자에게는 1년간 그린피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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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모금한 참가비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2003~2004년 2년 연속 골프장 

부문 1위에 선정돼 국내 최고 수준의 명문 골프클럽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서비스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은 국내 대표 골프클럽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며 세계적 수준의 명문클럽으로 도약을 

가속화했다.                                                                                  

25. 한국 KPGA 발전 견인

   - 삼성베네스트오픈 개최(2005)

삼성에버랜드는 2005년부터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프

로골프의 발전을 이끌었다. 2009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치러진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코스관리와 국제적인 수준의 대회 진행으로 국내 메이저대회의 수준을 향상시켰다. 

삼성에버랜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

대회를 개최, 한국 KPGA 발전을 견인했다. 1968년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개장 이후 한국 골

프문화의 발전과 육성을 선도해온 사명감은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의 개최로 국내 프로골

프가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톱스타에서 홀인원까지 볼 수 있는 삼성베네스트오픈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은 웅장한 자연풍광과 아름다운 조경은 물론, 변화무쌍한 코스로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골프장입니다.”

2005년 8월 25일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개최되는 제1회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를 하루 앞둔 24일, 프로암 대회에 특별 초청인

사로 라운딩을 한 톱스타 한석규 씨의 평가다. 이날 한석규 씨는 평소 막역하게 지내는 영화배우 겸 탤런트 공형진 씨와 함께 가평베네스

트골프클럽을 방문해 멋진 티샷을 날렸다. 제2회 대회에서는 ‘홀인원 이벤트홀’에서 안양베네스트GC 소속 프로골퍼인 조광행 프로가 홀

인원을 기록했다. 본 대회를 한 주 앞두고 동료선수들과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연습라운딩을 펼치다 대회 홀인원이벤트가 걸려 있는 

17번홀(버치 8번홀, Par3)에서 힘차게 날린 티샷의 볼이 그대로 홀컵에 빨려 들어갔던 것. 만약 대회기간 중 홀인원을 기록했다면 시가 1

억 850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부상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대회 전에 펼쳐진 연습라운딩이어서 그가 받은 것은 동료선

수들의 힘찬 박수와 아쉬움 섞인 위로의 한 마디가 전부였다. 톱스타에서부터 프로선수의 홀인원까지, 삼성베네스트오픈은 당시 골프 애

호가들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제1회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는 2005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치러졌다. 1995

년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개최한 삼성마스터즈골프대회에 이어 10년 만에 삼성이 개최하

는 국내 메이저 대회였다.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를 치르는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은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디자

인한 골프코스로 국내 메이저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 자연 생태지역과 지형을 최대한 살려 홀을 

배치한 메이플 코스, 코스 주변을 둘러싼 울창한 백자작 나무와 크고 작은 연못이 조화를 이루

는 버치 코스 등에서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를 치르며 가평베네스트골프클럽은 개장 1년 

만에 신흥 명문으로 자리매김했다. 2회 대회부터는 폭포와 연못, 웅장한 기암과 기품 있는 소나

무, 자신감 있는 드라이버 샷을 구사할 수 있는 넓은 페어웨이로 도전정신을 요구하는 남성적 

파인 코스에서도 대회를 개최, 섬세한 디자인으로 조형적인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는 걸작으

로 평가받았다. 

특히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를 준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코스관리를 선행했다. 대회 개최 전 두 달 동안 코스품질평가시스템(GCES; 

Golf Course Evaluation System)을 적용, 최적의 코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썼다. 코스품

질평가시스템은 그린스피드 등의 코스 품질조건과 잔디뿌리 길이, 배수불량 여부 등 잔디 건강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잔디환경연구소의 잔디박사들을 총출동시

켜 선수들이 최적의 코스에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코스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러프의 예지 높이를 대회 2주전에 60mm에 맞게 정리해 대회 때에는 페어웨이와 러프 간 상

과 벌이 분명한 변별력 있는 세팅을 했으며, 그린 스피드를 3.3m이상으로 높여 난이도를 국제

대회 수준으로 조정했다. 또한 잔디 잎의 수분이 일정해야 오전과 오후의 플레이 조건이 같아지

기 때문에 대회 2일 전에 잔디에 이슬을 최소화 시키는 계면활성제를 처리하여 그린 스피드를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는 다양한 서비스와 과학적인 운영관리로도 명성을 떨쳤다. 국내 

최초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도입, 외국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미국공인 골프 휘트니스치료전문

가의 보살핌 속에 참가선수들은 최상의 컨디션 속에서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또한 첨단 IT시

스템이 총동원됐는데, 신속하고 정확한 스코어 집계를 위해 각 홀에서 마커(Marker)가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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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본부로 전달하는 과정에 PDA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코스 중계 홀 주변에 120인치 크

기의 대형 LED 전광판(18홀)과 32인치 PDP 모니터(12/14/17/18홀) 등을 설치해 코스 내에서

도 무선네트워크로 실시간 경기상황이 전달되도록 했다. 2009년에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

해 선수들의 드라이브거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대회장을 찾지 못한 고객들에게

도 흥미로운 시간을 선사했다. 

삼성베네스트오픈 골프대회는 제1회 대회 이후 삼성의 브랜드 위상에 부합하는 최고의 대회

로 평가받으며 2009년 5회 대회까지 치러지는 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공동주최사인 SBS의 대

회 생중계로 국내 골프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완벽한 코스와 대회 진행은 국내 메이저 대회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료식사 제공, 우승자 예우 프로그램, 실제 코스 연습장 

제공으로 선수에게는 가장 참가하고 싶고, 우승하고 싶은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갤러리에게 역

시 갤러리프라자 운영 확대, 다양한 이벤트 실시로 관전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대회로 각인

됐다. 2009년 5회 대회 때는 초대권이 없어도 대회기간 내내 골프장 무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

여 골프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발전기금 기부, 지역축제 연계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주민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하

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아마추어 초청을 통한 선수 육성으로 국내 프로골프의 발

전을 도모했으며,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각장애골퍼 초청 등 한국 골프가 한층 더 발전

하고 대중화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평소 골프장에서 라운드할 기회가 적은 시각장애인 골퍼

와 골프 꿈나무들에게 대회 기간 무료 라운드 기회를 제공했으며, 라운드 외에도 본 대회 출전, 

클럽 피팅 서비스, 선배 프로골퍼 경기 관람 등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다. 

26. 과학적 코스관리 시대 개막

   - 코스품질평가시스템 개발(2004)

   - 골프코스관리자 노동부 자격인증(2006)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코스품질평가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2006년 골프코스관리자 양성

과정이 골프코스관리 관련 국내 최초로 노동부로부터 정식 자격인증을 받았다. 2008년 2월에는 중국의 난

산후 골프클럽과 골프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 해외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코스품질평가시스템(GCES; Golf Course Evaluation 

System)을 개발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코스관리 시대를 열었다. 코스

품질평가시스템은 그린스피드, 시각적 품질 등 골퍼가 선호하는 코스품질 조건과 뿌리길이, 배

수불량 여부 등 잔디 건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코스관리 기법으로 약 5년간

의 연구 끝에 맺은 결실이었다. 그 결과 그동안 오직 코스관리 담당직원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

하던 골프장 코스관리가 과학화, 체계화되어 코스품질이 향상됨은 물론 농약사용을 줄여 환경

친화적인 코스관리, 잔디관리비의 획기적인 절감효과를 거뒀다. 삼성에버랜드의 과학적인 골프

장 코스관리 시스템은 잔디환경연구소의 컨설팅에 의해 10여 개 골프장으로 확대되며 국내 골

프장 전반에 확산됐다. 

이와 함께 2006년에 골프코스관리자(GCM; Golf Course Manager) 양성과정이 골프코스

관리 관련 국내 최초로 노동부로부터 정식 자격인증을 받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골프코스 관

리자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잔디기초, 조경ㆍ수목, 장비, 농약, 골프장 조성 등 골프코스관리 

전반의 내용을 교육하는 골프코스관리자 양성과정은 그동안 많은 부분 경험에 의존해왔던 골

프코스관리 교육을 이론적 토대에 기초해 체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2006년 4월에는 골프관광의 중심지 제주도에 최초로 잔디환경연구소를 개설했다. 제주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제주도 잔디환경연구소는 연구시설, 기자재, 인력 등

골프장? 수목원?

한국 골프의 종가인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수목원 같은 경관이 가장 큰 자랑이다. 원래 골프장의 가치를 매길 때 잔디가 90%, 조경이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의 경우 50~60%가 잔디, 수목이 30~40%의 가치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를 위해 안양

베네스트골프클럽은 조경관리를 위한 인원을 강화했으며, 매년 수목을 보강해 대형목의 군락지로 탈바꿈시켰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환경조성뿐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코스품질은 잔디환경연구소 등에서 관리하지

만, 4~5시간 동안 고객과 함께 있는 것은 캐디이다. 때문에 끊임없는 교육으로 캐디의 수준을 높여 왔으며, 안양의 캐디교육과 서비스는 

한국 골프의 스탠더드가 되었다. 2005년에는 신입 캐디에게 선배 경험들을 들려주는 캐디 문집을 제작했는데 그 인기가 대단했다. 안양

베네스트골프클럽의 서비스를 오롯이 담은 캐디 문집은 초판 100여 부로 부족해 10번을 추가 인쇄했다. 

최초, 최고의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혁신사례 중 형광 볼마크 개발도 빼놓을 수 없다.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흰색 플라스틱 볼마

크는 넓은 그린에서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볼마크 수집에 열중했다. 고객들에까지 

부탁해 수집한 볼마크 중 형광이 있어 이를 그린에서 실험해보니 아주 잘 보였지만, 원가가 1500~1600원으로 예상됐다. 흰색 플라스틱 

볼마크는 60~70원에 불과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시도 끝에 재질을 아크릴로 바꾸고 각도를 바꿔 동그랗게 반짝반짝 빛나

는 형광 볼마크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형광 볼마크는 전체 골프장에 보급되며 일반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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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동 활용해 코스관리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주도 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

장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또 제주대학교와 골프장 코스관리자 육성과정(STEP 과정, 

Superintendent Training & Evaluation Program) 개설을 위한 산학교육협정을 체결, 지역의 

전문 그린키퍼 육성을 주도했다. 

이에 앞서 2006년 3월 10일 경상대와 산학 교육협정을 체결하고 ‘골프장 코스관리자 육성과

정’을 개설했다. 골프장관리 전문인력을 기업과 학교가 함께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삼성에버랜드는 오랜 골프장 운영경험을 통해 축적한 현장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실

습ㆍ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잔디개발과 코스개발, 전문가 육성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삼

성에버랜드는 2008년 2월 중국 난징(南京)의 난산후(南山湖) 골프클럽(27홀, Par 108)에 대한 

골프장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40여 년간 축적한 골프장 운영 노하우를 바탕

으로 코스・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조성부터 서비스・조직구성・식음・영업 등 골프장 운영까지 

분야별 전문인력을 중국 현지로 파견해 각 분야별로 교육 및 자문을 제공했다. 

삼성에버랜드는 골프장 운영의 과학화와 함께 다양한 고객서비스로 국내 골프문화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 갔다. 본격적인 봄시즌을 맞아 골프장의 아름다운 봄꽃들과 함께하는 다양

한 축제를 개최하고 안성베네스트골프클럽의 윈터 페스티벌(Winter Festival) 등 차별화된 계

절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극대화시켰다. 이에 앞서 글렌로스골프클럽은 2006년 대대적인 

확장공사를 통해 클럽하우스를 약 496m² (150평) 정도 확장하고 욕탕을 포함한 라커시설, 단

체팀을 위한 연회실, 식당 홀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08년 9월 5일 베네스트(BENEST)를 골프사업 통합브랜드로 선포했다. 

베네스트(BENEST)는 베스트(Best)와 네스트(Nest)를 합쳐 ‘최상의 보금자리’라는 의미로, 

안양ㆍ가평ㆍ안성ㆍ동래 등 각 골프장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사업을 더욱 적극적으

로 펼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삼성’이라는 네임밸류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통해 ‘명문 골프장이다, 최고를 지향한다’는 

자생적 아이덴티티(Identity)는 이미 성립됐지만, 1996년부터 사용하고 있던 베네스트 자체에 

대한 인식은 미약해 골프장명의 접미어 정도로만 여겨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삼성에버랜드

는 베네스트를 대표하는 BI(Brand Identity) 개발을 통해 사업 효율을 높이고 국내를 넘어 세

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했다. 개장 40주년을 맞아 BI를 통일하면서 삼성에버랜드의 

5개 골프클럽은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 고품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7. 한국 골프의 새로운 미래 제시

   - 안양컨트리클럽 리뉴얼(2013)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2012년 1월부터 1년 동안의 리뉴얼을 통해 2013년 4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양컨트리클럽으로 BI를 변경하고 세계적 골프클럽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 골프산업을 이끌어온 삼성에버랜드는 2010년 9월부터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며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안양과 가평, 안성,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과 글렌로스골프클럽을 통해 

국내 골프문화를 선도해온 한국 골프의 종가(宗家)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이었다. 통합마케팅은 그동안 골프클럽별로 예약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문

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고객이 방문하고자 한 골프클럽의 예약이 꽉 찬 경우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2011년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 고객이 원하는 곳의 부킹이 마감된 경우 현재의 예

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부킹이 가능한 다른 골프클럽으로 고객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각 골프클럽의 가동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고객들에게도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베네스

트의 다른 골프클럽을 이용해보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 

또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뿐 아니라 골프클럽별 가동률이나 RevPATT(티타임당 수익, 

Revenue Per Available Tee Time)를 분석해 매주 차별화된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타깃 고객층을 발굴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으로 선진화되고 체계적인 골프사업을 전개할 수 있

게 됐다. 이처럼 골프사업 전체에 대한 통합마케팅이 이뤄지면서 각 골프클럽은 고객에 대한 현

장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코스관리그룹을 신설해 베네스트 전체에 대한 코스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했다. 

장비와 운영노하우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면서 베네스트의 5개 골프클럽 어디에서도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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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2011년에는 또 국내 최초로 기상정보를 활용해 골프장의 농약, 비료, 관수 시기를 조절

하는 골프장 잔디관리예측시스템(KST2M; Kweather Samsung Turfgrass Management 

Monitoring)을 가동했다. 삼성에버랜드의 잔디환경연구소와 민간 기상정보업체인 케이웨더가 

공동개발한 골프장 잔디관리예측시스템은 골프장의 잔디관리는 기술이나 장비보다 날씨에 의

해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 착안, 기상상황에 따른 잔디의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하고, 스트레

스 지수에 따라 농약, 비료, 관수 시기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 비료, 물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2012년 1월 리노베이션에 착수, 변함없는 한국 

골프산업의 선도와 세계적 골프클럽으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차별화를 도모했다. 2013년 4월 

재오픈한다는 계획 아래 1년간 아예 골프클럽의 영업을 중단하고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국내 

골프업계 역사상 1년 동안 문을 닫고 리뉴얼을 추진한 전례는 없었다. 그만큼 안양베네스트골

프클럽은 한국 골프의 종가로서 40년 노하우를 집약해 고객을 위한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고

자 하는 열정을 담아 리뉴얼을 진행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리뉴얼의 핵심인 클럽하우스는 격조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으로의 

재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40년 동안 지켜온 고품격의 원칙은 고수하면서 최고의 건설기술을 

안양컨트리클럽의 새 모습

영업을 중단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1년 동안 리노베이션을 거쳐 2013년 4월 새롭게 선보이는 안양컨트리클럽은 어떤 모습일까. 우선 1, 

5, 16, 18홀 등 코스 4개홀 전체를 새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홀은 첫 홀이니만큼 50야드를 줄이는 등 부담없는 플레이에 역점

을 두고 있다. 원래 편한 홀이었던 5홀은 페어 위에 크리크(Creek)를 만들어 플레이어들에게 도전적인 코스로 다가설 예정이며, 16홀은 

은행나무 홀에서 벚나무 홀로 새단장한다. 18홀은 1홀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짧게 하고 마지막 홀로서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리뉴얼되고 있다. 

클럽하우스는 화려함보다는 단아함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다른 골프클럽들은 앞다퉈 화려하고 규모가 큰 클럽하우스를 짓는 추세였

지만, 삼성에버랜드는 클럽하우스에 있어 고객이 불편하지 않은 실용성이 최고일 뿐, 돈으로 치장한다고 하여 품격이 높아진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에 안양컨트리클럽의 새로운 클럽하우스는 국산 자재를 중심으로 한 실용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2012년 여름,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에 안양컨트리클럽의 클럽하우스 정면 중앙에 심어 놓은 80년 수령의 매화나무가 위험에 처하자, 

나무 전체 가지 하나하나마다 고무바를 설치해 지지하도록 했다. 결국 가지 하나도 부러지거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내는 데 성공했

다. 강한 태풍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 하나하나를 고무바로 지지하는 노력, 그것이 바로 안양컨트리클럽이 우리나라 골프

산업을 지탱해온 힘이자 정신이다.

적용, 고객이 한층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실용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코스의 경우 1, 

5, 16, 18홀 등 4개홀 전체를 리노베이션해 명문 골프클럽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은 국내 골프업계에 안양급(級), 안양류(類)라는 기준이 제시될 정도로 

한국 골프의 전통과 종가로 인정받아왔다. 안양중지로 상징되는 뛰어난 코스 관리와 골프 사관

학교로 통칭되는 교육과 서비스도 최고 위치에 서 있다. 그리고 2013년,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의 BI를 안양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고 2013년 4월 재오픈하면서 한국 골프의 대표주자로서 새

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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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의 50가지 최초ㆍ최고 성과들

The First The Best

1. 1966. 1.31 삼성빌딩 준공

우리나라 인텔리전트 빌딩의 시초이자 삼성그룹 최초의 사옥인 삼성빌딩. 이 빌딩을 삼성에

버랜드(당시 동화부동산)가 건설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초현대식 건

물로 장안의 화제였던 삼성빌딩은 오피스빌딩의 첨단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2. 1968. 6.16 안양컨트리클럽 개장

안양컨트리클럽(당시 안양칸트리크럽)은 세계적 골프장과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

문 골프장입니다. 당시로서는 큰 도전이었지요. 안양컨트리클럽은 개장 이후 세계적 수준의 골

프코스, 연회원제로 운영되는 고품격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국내 골프문화를 선도해 왔답니다.

3. 1976. 4.17 자연농원 개장

세계 유수의 테마파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에버랜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개장 

당시 조림, 유원지 조성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 생생한 체험교육현장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 최근 ‘한국관광기네스 12’에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4. 1976.10. 국내 최초 생밤 5톤 일본수출

지금의 삼성에버랜드를 보면 잘 상상이 안 되시죠?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농축산업발전

을 위해 큰 노력을 했었답니다. 당시 용인자연농원에는 밤나무 단지가 조성됐었는데요. 1975년 

29톤의 첫 수확을 거두고 1976년에 일본에 최초로 밤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5. 1985. 6. 장미축제와 야간개장의 시작

자연농원이 원래 식물원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꽃 축제인 장미

축제를 1985년부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당시 함께 시작한 야간개

장은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됐지만 마땅히 누릴 문화가 없던 시절 건전한 문화공간 역할을 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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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88. 1.4 눈썰매장 개장

자연농원은 국내 최초로 눈썰매장을 개장하며 겨울철 레저명소로 정착시켰습니다. 눈썰매장

을 통해 겨울 비수기를 활성화하며 사계절 영업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

에 눈썰매장이 들어서며 우리나라 겨울 여가를 활성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답니다. 

7. 1989. 8.29 국내 최초 라이거 국내번식 성공

자연농원은 단순한 동물원을 넘어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국

내최초의 라이거 번식 성공인데요. 숫사자 용식이와 암호랑이 호영이 사이에서 1989년 8월 ‘용

호’, ‘대호’, ’야호’ 건강한 라이거 3마리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라이거는 동물원 최고 스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8. 1992.10.21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1호 지정

설립 초기부터 꾸준히 지속해온 에너지절감노력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1호로 지정(상공자

원부)되며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후로도 에너지절감 부문에서 많은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정상의 에너지절감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9. 1993.12.1 잔디환경연구소 오픈 

삼성에버랜드가 한국 골프사에 큰 획을 그은 건 선진 골프장 운영 노하우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 잔디 전문 연구기관인 잔디환경연구소는 안양중지 특허 등 토종 잔디보

호와 육성, 보급에 앞장서 왔습니다.

10. 1994. 6.1 서비스아카데미 개원 

‘서비스’라는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던 시절, 삼성에버랜드가 개원한 ‘서비스아카데미’는 최

초의 전문화된 서비스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서비스아카데미는 일반 기업과 관공서에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국내 서비스산업 정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1. 1994.11.2 판다월드 개관

세계적 희귀동물 판다를 국내 최초로 자연농원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연농원의 사육역

량을 인정받는 결과였는데요, 에버랜드의 명물로 세계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생

일잔치, 약혼식, 결혼식 등 팬더의 일거수 일투족은 온 국민의 관심사였답니다. 

12. 1996. 7.12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오픈

당시 ‘수영장’이라는 개념밖에 없던 우리나라에 ‘워터파크’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실내외

를 아우르는 복합 워터파크로서는 세계 최초이기도 하죠. 캐리비안 베이 성공 10년 만에 워터파

크 붐이 일었지만 여전히 캐리비안 베이는 우리나라 워터파크의 대명사입니다.

13. 1996.11.22 세계 최초 빌딩경영서비스 부문 ISO 9002 획득

삼성에버랜드는 세계 최초로 빌딩경영서비스 부문에서 ISO 9002(품질경영시스템)를 획득하

며 국제적으로 품질을 공인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단체급식업계 최초 ISO 14001(환

경경영시스템) 획득, 안양컨트리클럽과 에버랜드가 업계 최초로 ISO 9002&14001 동시 획득, 

1999년 서비스아카데미가 국내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서비스업계에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14. 1997. 9.12 서비스업계 최초 환경친화기업 인증 획득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 삼성에버랜드는 ‘환경선언’을 하고 다

양한 환경보존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그 공로로 서비스업계 최초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환

경부)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15. 1997.11.17 용인물류센터 오픈

삼성에버랜드는 용인물류센터(당시 서울유통센터)를 준공, 마침내 자체적인 물류인프라 역량

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용인물류센터는 당시 최대 규모로 미래 식자재 유통 사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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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997.11.19 안전관리 초일류기업 인증 획득 

빌딩경영서비스 분야에서 국제적 공인 ISO 9002와 14001을 받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

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업계 최초로 안전관리 초일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그 우수성

을 입증했습니다.

17. 1998. 6.16 안양중지 특허 출원

삼성에버랜드가 최초로 발굴해 골프장 잔디로 특화시킨 안양중지가 특허 출원됐습니다. 

WTO와 함께 종자시장 개방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고유브랜드로서 토종잔디의 우수성을 알리

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18. 2000. 8. 서비스업계 최초 6시그마 도입

삼성에버랜드는 지식경영에 이어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

했습니다. 제조업에 맞춰 탄생한 6시그마를 서비스업에서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도 많았지

만 삼성에버랜드는 6시그마를 서비스형으로 최적화시키며 성공적인 모델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19. 2000.11.20 단체급식업계 최초 HACCP 인증

1995년 HACCP 국내 도입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집단급식소가 HACCP 의무대상이 아니었

음에도 이 기준에 준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기흥 무궁화홀이 업계 

최초로 식약청 공인 HACC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지금은 삼성에버랜드의 자체 위생관리 기준

이 HACCP 기준보다 더 엄격하답니다.

20. 2000.11.22 고객만족경영 명예의 전당 헌정

에버랜드가 5년 연속 고객만족경영대상을 수상하여 국내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한국능

률협회)됐습니다. 국내 서비스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21. 2001. 조리아카데미,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강사진을 갖춘 조리아카데미는 관련 기관 최초로 이러닝

(e-Learning) 콘텐츠를 개발, 운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정립한 <

조리체계론>도 발간했습니다.

22. 2001. 6.8 에버랜드 누적입장객 1억 명 돌파

1976년 개장 첫해 88만 3067명이 입장한 에버랜드는 2001년 6월 8일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누적입장객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 기록이고, 디즈니와 유

니버설 계열의 파크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23. 2002. 3. 서울파리공원 준공

유럽에서 전통 한국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곳, 바로 파리서울공원입니다. 유럽 내 최초의 한

국정원인 이곳은 우리나라 전통 조경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국의 전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 고매함과 유희, 정숙과 유쾌, 바라보는 공간과 보여지는 

경관의 변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창의적 공간입니다.

24. 2002. 6.25 빌딩관리, TOBY(The Office Building of the Year)상 수상

BOMA International에서 선정하는 TOBY(The Office Building of the Year)상은 빌딩경

영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상입니다. 삼성에버랜드는 기업사옥빌딩부문에서 삼성

생명 본사사옥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본선 심사에 오른 세계적인 부동산경영회사들을 

제치고,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25. 2003.10.24 양재천, 생태조경녹화대상공모전 대상ㆍ환경보전공로 대통령표창 수상

삼성에버랜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

다. 양재천 저습지 생태공원 복원도 이런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로로 2003년 10월 환경부 

주관 제3회 생태조경녹화대상공모전 대상과 환경보전공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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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3.11.26 식품연구소 특허 등록

3~5일이 소요되던 기존의 식중독균 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한 결과 

‘다중종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방법 및 검출키트’를 개발, 특허를 등록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신의 검사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7. 2004.10.1 위생안전지도사 자격검정 인정증서 획득

사내자격증인 위생안전지도사(Hygienics & Safety Instructor)를 노동부로부터 사업내 자

격검정으로 인정받으며 위생안전과 관련된 독보적인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면서 위생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여한 위생안전지도사는 삼성에버

랜드의 높은 위생안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8. 2005.11.21 퍼레이드 부문, Big E Awards 수상 

장미축제를 시작으로 국내 축제의 역사를 새로 써 온 에버랜드가 물을 테마로 한 ‘스플래쉬 

퍼레이드’로 퍼레이드 부문 ‘빅 이 어워즈(Big E Awards)’를 수상했습니다(세계테마파크협회). 

한여름, 물놀이로 더위를 극복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에버랜드 개장 이래 최대 7월 입장객을 

기록했답니다.

29. 2006. 5. 품질보증시스템 이퀄스(Equals) 도입

식음업계 최초로 품질보증시스템인 이퀄스(Equals-Everland Quality Assurance Leading 

System)를 도입했습니다. 대단위 투자와 운영비 소요가 예상됐지만 삼성에버랜드는 고객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가치라 판단했습니다. 

30. 2006. 6.9 에버랜드, 세계 4위 테마파크 선정(미 포브스)

에버랜드가 미국 포브스지로부터 ‘세계 4위 테마파크’로 선정됐습니다. 디즈니 계열을 제외

하면 가장 인기 높은 파크에 선정된 것으로, 명실상부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에버랜드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1. 2006. 9.4 푸드테이너(Foodtainer) 자격검정 인정증서 획득

식사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인 푸드테인

먼트를 실현하는 전문가, 푸드테이너 양성과정이 이 분야 최초로 사업내 자격검정인정증서를 

획득했습니다. 푸드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실이었습니다.

32. 2006.10. 골프코스관리자 자격 인증

세계적인 골프코스를 만들어온 삼성에버랜드. 골프코스관리자(GCM; Golf Course 

Manager) 양성과정이 골프코스관리 관련 국내 최초로 노동부로부터 정식 자격인증을 받아 과

학적이고 체계적인 골프코스 관리자 양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3. 2006.12.28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 

산업자원부로부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

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손실요인 발굴 및 에

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34. 2007. 8.27 조경 부문, Award of Excellence 수상

삼성에버랜드는 경주교원 드림센터를 통해 신라시대의 역사문화를 담은 새로운 공간을 재창

조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조경가대회에서 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어워드 오브 엑셀런스(Award 

of Excellence)’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35. 2008. 3.14 T익스프레스 오픈 

국내 최초 우든 코스터 T익스프레스 도입은 국내 테마파크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T익스프레스는 최고 속도, 최고 높이, 최장 길이 등을 자랑하며 전 세계 롤

러코스터 마니아들이 선정하는 ‘가장 스릴 있는 우든코스터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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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8. 9.24 김천 태양광발전소 완공

국내 최대 규모의 김천 태양광발전소가 2008년 9월 완공되어 상업운전을 개시했습니다. 미래

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는 삼성에버랜드는 태양광발전소 옆에 홍보관도 개관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힘썼습니다. 

37. 2008.10.10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헌액

서비스업계 최초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받은 데 이어 환경경영을 지속해온 결과, 한국능률협

회 주관 녹색경영대상 지속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이

로써 삼성에버랜드는 명실상부 환경친화적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38. 2008.11.21 캐리비안 베이, Must-See Waterpark Awards 수상 

2008년 신규 테마공간 ‘와일드리버’를 개장한 캐리비안 베이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세계 테

마파크협회(IAAPA) 어트랙션 엑스포에서 심사위원단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수상했습니

다. 국내 워터파크가 ‘Must-See Waterpark Awards’를 수상한 것은 최초였죠. 4계절이 뚜렷

한 기후 여건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워터파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39. 2009. 3.27 백호사파리 오픈

비교적 온순한 백호와 달리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황호의 습성 때문에 백호와 황호가 함께 

공존하는 사파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그동

안의 사육 노하우를 통해 백호사파리를 성공적으로 오픈, 다시 한번 그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40. 2009. 8. MVR시스템(증기재압축시스템) 국산화

제일모직 여수공장에 MVR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MVR시

스템은 버리는 증기를 압축해 에너지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 방식인데요, 그동안 국

내의 기술력으로는 적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MVR시스템의 국산화를 이뤄 연간 5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41. 2010.10. 밥 소믈리에 자격 취득

와인만 소믈리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 짓는 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를 ‘밥 소믈리에’라 

하는데요, 삼성에버랜드에서 국내 최초로 밥 소믈리에 1호를 배출했습니다. 밥 소믈리에의 뛰어

난 기량 덕분에 삼성에버랜드에서는 항상 최상의 맛과 영양을 갖춘 밥을 맛볼 수 있지요.

42. 2011. 7.1 급식업계 최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 

국내 급식업계 최초로 출시한 ‘웰스토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뉴 확인을 비롯해 체중 관

리, 칼로리 사전, 건강 다이어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춰 고객들의 식생활을 한 단계 높이고자 했

습니다. 웰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은 ‘2011 스마트 앱 어워드’를 수상하며 고객의 편의를 위한 노

력을 대외에서 인정받기도 했지요. 

43. 2011.10.18 태평로 델라코트 오픈

삼성에버랜드는 업계 최초, 최대 복합식음시설인 태평로 델라코트를 오픈하며 복합 선진식음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전용면적 5663m²(1713평), 1790석 규모에 푸드코트, 카페테리아, 프

리미엄 한식, 웨스턴, 스낵 등 5개 존(Zone) 18개 코너에서 날마다 150여 개의 메뉴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44. 2012. 1.12 기린 장순이, 세계 1위 다산 기록 달성

기린 ‘장순이’가 16번째 출산으로 총 17남매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로써 ‘장순이’는 프랑스의 

기린 ‘람바’와 공동으로 다산 세계 1위에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람바가 2005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장순이의 추가적인 세계 기록 달성이 기대됩니다.

45. 2012. 9.28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18년 연속 1위

에버랜드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

니다. 직원이 만족하고 즐거워야만 고객들이 만족한다(ESI=CSI)는 서비스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드림서비스를 꾸준히 지속해온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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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12.10.30 식품연구소, 민간기업 최초 방사능 공인검증기관 지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삼성에버랜드가 민간연구

소 최초로 방사능 공인검사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식품연구소는 총 7개 공인검사기관

을 운영하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종합식품 R&D센터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47. 2012.11.2 말하는 코끼리 코식이, 학술지 연구논문 게재

코식이 능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좋아’, ‘안돼’ 등 7개의 단어를 따라 말할 수 있

는 코식이가 저명한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 온라인 판에 등재됐습니다. 

포유류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한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한 최초 사례입니다.

48. 2012.11.20 평택물류센터 준공

국내 최고의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평택 식자재 물류센터가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

다. 축구장 10개 넓이 부지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평택물류센터를 기반으로 국내 식자재 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49. 2013. 1.17 급식업계 최초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식음브랜드 웰스토리가 급식업계 최초로 ‘2013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고객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브랜드, 웰스토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 2013. 4. 로스트밸리 오픈

2013년 4월 오픈하는 생태형사파리 로스트밸리는 자연농원부터 이어져 온 에버랜드의 꿈과 이

상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수륙양용차를 타고 좀 

더 가깝게 자연과 동물을 만나는 체험을 고객에게 선사하기 위해 최고의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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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스토리

사회공헌 스토리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삼성에버랜드가 休ㆍ食ㆍ住생활 인프라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삼성에버랜드는 주주와 고객, 이웃사회의 도움 없이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기에 마땅히 사회

에 환원하고 봉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해 왔

다. 단순히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 

정신을 실천하고,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어린이와 가족의 행복, 온 국민의 더 나은 삶

을 위한 나눔활동을 전개했다. 

1995년 4월 사회봉사단을 발족한 이래 삼성에버랜드는 테마파크, 푸드서비스, 건축ㆍ에너

지ㆍ조경 등 업의 특성을 살린 전문화된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으로 더욱 많은 이웃들의 삶을 행

복과 희망으로 채워 갔다. 또한 休ㆍ食ㆍ住생활 관련 노하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삼성에버랜

드만이 할 수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들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희망의 불씨

를 지피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소중한 씨앗을 뿌렸다. 

대표 공헌활동 봉사팀 활동

住생활 봉사활동

食생활 봉사활동

休생활 봉사활동

작은학교 어린이 지원(1999)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지원(2004)

농촌 자매마을 결연(2004)

러브스쿨(2012)

에버하우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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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대표 봉사활동

1. 작은학교 어린이 지원 (1999 ~ 2010년)

테마파크 에버랜드와 푸드서비스 등을 통해 어린이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후원인의 

역할을 해온 삼성에버랜드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동반자라는 테마 아래 사회공헌활동을 전

개하기로 하고 1999년부터 ‘작은학교(미니분교) 어린이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학생수 30명 이

하의 작은 학교 어린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인 ‘작은학교 어린이 지원사업’은 문화적으로 소외

받는 산간벽지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체험케 해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용기를 주었다. 

초기에 작은 학교의 어린이들이 에버랜드에서 졸업여행을 가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꿈나무 

졸업여행 초청행사’ 형태로 이뤄졌던 작은학교 어린이 지원은 2006년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 ‘작은학교 문화예술교육캠프’로 개최했다. 문화관광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과 연계 협력해 전국의 분교 어린이들을 에버랜드로 초청, 2박 3일 동안 연

극ㆍ영화ㆍ무용ㆍ국악ㆍ애니메이션 등을 배우며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대형벽화 제작, 애니메이션 체험, UCC교실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직접 체

험하며, 어린이 음악동화 ‘시리동동, 거미동동’, 한양대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감상

했다. 또한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등을 돌며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도 가졌는데, 특히 2008년

에는 유네스코 NGO 프로젝트 ‘Art Miles 벽화 프로젝트(AMMP; Art Miles Mural Project)’

와 함께 진행돼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대형벽화가 2010년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에 이집트에

서 전시되기도 했다.

또 희망일보 공모전, 희망일보 전시회, 산간 도서벽지 분교 어린이 신문 보내기 등을 개최하

는 등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분교 어린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다. 2005년에 전국 작은 학교 600여 개를 대상으로 ‘희망일보 공모전’(우리

학교 최고)을 실시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50여 점의 작품들을 그해 11월 9일 삼성본관 뒤 타임

파크 광장에서 전시했다. 공모전에는 전교 학생이 1명인 초미니 분교도 응모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작은학교 어린이 지원과 함께 1999년부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

뤄지는‘행복더하기 기금’을 운영해 지역사회와의 나눔에 전 임직원이 동참하고 있다.

2.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지원 (2004년 ~ )

삼성에버랜드는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지원사업’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를 위한 의료비와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내 인식이 부족

했던 2004년부터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어린이들의 의료비를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

해 올해까지 9년간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230명에게 총 11억 5000만 원의 의료

비를 지원했으며, 매년 외출이 힘든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에버랜드로 초청해 

나들이 기회도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2006년 4월에는 전국의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 가족 

600여 명을 에버랜드 3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해 의료비를 전달하고 특별한 공연을 선사했다. 

2005년 10월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가족들을 에버랜드로 초청해‘희망그리기 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어린이와 가족들은‘가족의 희망과 행복’을 주제로 함께 그림을 그리고, 건강을 

약속하는‘손도장 찍기’행사에 참여해 가족애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며,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를 이용하고 공연 캐릭터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다채로운 야외활동을 통해 가을의 자연을 

만끽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는 회사 대표공헌활동인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지원사업을 한 단계 발

전시켜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로 구성된 ‘희망의 소리 합창단’을 2007년 4월 창단, 환우와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을 뒷받침했다. ‘희망의 소리 합창단’은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집중력과 음감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공연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재활

치료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널리 알려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

선하고자 마련됐다. 합창단은 프래드윌리 증후군, 윌리엄 증후군, 담도폐쇄증 등 희귀질환을 앓

고 있는 20여 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됐으며, 삼육대 성악과 교수의 지도 아래 매주 다양한 합창

곡을 연습했다. 2007년 6월 에버랜드 빅토리아극장에서 창단공연을 한 이후 그해 10월 1000명

의 관람객 앞에서 제1회 정기 공연을 성황리에 치렀다. 

이 밖에도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Make a wish(소원성취)’ 프로그

램을 2007년까지 운영했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사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힘이 되어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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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했다. 삼성에버랜드의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에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 농촌 자매마을 결연 (2004년 ~ )

삼성에버랜드는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농촌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농촌 간 협력관계를 

구축해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농촌이 자립・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2004년 여주그린투어마을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농촌을 지원해왔다. 자매마을의 농산

물을 구매해 단체급식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삼성에버랜드의 온라인 식품몰인 웰스토리몰 입

점 지원, 임직원 구매, 임직원가족 농촌체험활동, 자매마을 시설 개선, 자매마을 주민 에버랜드 

초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매마을과 협업범위를 넓혔다.

2006년에는 꽃 축제, 서비스, 조리, 조경 등 삼성에버랜드의 경영노하우를 통해 경북, 강원, 

경기 등 전국 각지의 농촌마을 10여 곳에 관광프로그램과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해 마을의 서비

스능력을 높이고 관광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에버랜드만큼 친절하고 재미있는 마을’이라

는 콘셉트 아래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일손돕기 등 단발적인 지원활동에 머무른 데에서 나아

가 기업이 가진 경영노하우로 농촌의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삼성에버

랜드는 30년간의 테마파크 운영 노하우를 살려 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개선・상품 및 음식메뉴

개발・고객응대서비스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강원도 화천군 ‘연꽃단지 조성’, 경기도 여주군 해바라기마을‘해바라기 축제’등 꽃 축제의 경

험을 살린 꽃 관광프로그램 컨설팅(9월), 경북 고령군의 한정식 메뉴,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메뉴 개발 및 연구 등 조리 노하우를 살린 컨설팅(7월, 9월),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의 고택보존

연구와 강원도 화천군 느릅마을의 수목관리 및 야외무대 설계 등 조경 노하우를 살린 컨설팅(7

월, 9월),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 산주리마을, 신리마을 등에 친절인사법, 서비스리더십 교육 등 

고객서비스 노하우를 살린 컨설팅(4~12월) 등 테마파크 축제와 디자인, 서비스, 식음 등 각 부

문별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컨설팅의 수준을 높였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전문 교육기관인 서

비스아카데미와 조리아카데미에서는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 산주리마을, 신리마을 등 3곳의 주

민 250여 명에게 25시간에 이르는 서비스와 조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실마을은 삼

성에버랜드 컨설팅 후 서비스수준 및 관광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2006년 매출이 전년대

비 202%, 방문객수가 143% 성장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둬 주민과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제6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전국 농촌체험마을의 서비스교육을 비롯해 회사 사업영역과 연계된 ‘마을 단

지개발’, ‘체험프로그램 컨설팅’, ‘특산품 상품개발’, ‘임직원 농산물 구매’ 등 특화된 봉사프로그

램을 실시해 실질적인 농촌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4. 러브스쿨 (2012년 ~ )

삼성에버랜드는 2012년부터 동물원・조경・조리 등 각 분야 전문 역량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

동 ‘러브스쿨’을 새롭게 시작했다. 러브스쿨은 아동 보육시설을 방문해 에버랜드 동물원의 사육

사와 소방・전기 엔지니어, 조경 설계사, 영양사・조리사 등 회사의 사업별 전문가들이 총출동

해 자신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전문 봉사활동이다. 그동안 사업부별로 전문능력을 살린 사회공

헌활동을 해온 삼성에버랜드는 러브스쿨을 통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각각 펼

쳐왔던 재능봉사를 한 군데 결집한 토탈 재능기부활동을 펼쳤다.

2012년 8월 제 1회 러브스쿨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은 

먼저 E&A사업부 임직원들이 아이들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사한 꽃과 나

무들로 화단을 조성하고, 동화 속 풍경같은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 시설관리 엔

지니어들은 평소 손보기 힘들었던 전기・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작업을 실시해 아이

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정비했다. 식음사업을 담당하는 FC사업부의 임직

원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습관・위생교육을 재미난 퀴즈와 함께 진행했다. 또한 전문 파

티셰와 함께 쿠키만들기 체험도 하고 소갈비찜, 잡채 등으로 식사를 준비해 참여한 모든 임직원

과 아이들이 즐거운 저녁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소 동물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찾아

가는 동물원’을 실시, 동물원 사육사들이 아기사자, 사막여우, 스컹크와 함께 깜짝 방문해 인기

를 끌었다. 사육사들은 아이들에게 직접 동물을 만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물의 성장

과정과 습성 등에 대한 교육의 시간도 가져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활용, 고객들도 함께할 수 있는 참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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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형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2년 9월 삼성에버랜드는 SNS 친구 약 10만 명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및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 가족’ 약 300명을 에버랜드로 초청하는 캠페인을 

펼쳤으며, 그해 12월에는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전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보

내기’ 캠페인을 실시해 10만 장의 연탄을 전국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한 식자재를 후원

하고 있는 모금카페 ‘유익한 공간’(국제아동돕기연합 운영)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SNS 친구

들을 초청해 ‘나눔 송년회’를 가지며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이러한 캠페인은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규모만큼 삼성에버랜드 임직원들의 성금과 회

사의 매칭그랜트를 합친 형태로,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SNS를 활용해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사회공헌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5. 에버하우스 (2013년 ~ )

삼성에버랜드는 건축, 건물 관리, 조경 등 住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온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

으로 2013년부터 해비타트(Habitat)사업 ‘에버하우스(Ever House)’를 새롭게 시작했다. 저소

득층 가정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개선해주는 ‘에버하우스’

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E&A(Engineering&Asset)사업부의 역량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개념을 적극 반영, 단순한 노후주택 보수 차원을 넘어 가정용 태양광 발전이나 단열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을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개선하고, 건축 디자인 전문가들의 재능나눔과 임직

원들의 자원봉사로 독창성을 살린 집 고치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몰

려 있는 밀집지구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로 개선하는 작업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에버랜

드는 2013년 2월 19일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에버하우스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으며, 4월부터 헌정식을 갖고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2절 봉사팀 활동

1. 住생활 봉사활동

   - 작은 나눔이 모여 희망의 집을 짓습니다

E&A사업부는 빌딩종합관리와 건축사업을 하는 업의 특성을 살려 복지시설・저소득가구 보

수와 안전점검활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복지시설・저소득가정은 시설물 노후화로 인

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재정적인 이유로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에 E&A사업부는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주거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설보수와 안전점검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시설보수(화장실 개선, 벽지・장판 교체), 안전점검(전기・소방) 등 복지시설에 대한 기술지

원활동을 펼쳐 왔으며, 경사로 높이 조절, 문턱 제거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와 함께 경관관리의 축척된 기술을 활용해 복지시설에 잔디와 꽃을 심어 주는 ‘사랑의 푸른 

정원 가꾸기’ 활동을 벌여 왔다. 아동・장애인 등 전국의 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실내외 정

원을 가꿔줌으로써 복지시설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야외 활동이 어려운 이들이 

식물을 통해 계절감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문화재 복원 및 조경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조경 전문가들이 노하우를 발휘해 문

화재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충무공 묘역, 지

역사회 옛집 복원 활동을 진행했으며, 2006년 7월에는 경복궁 태원전을 찾아 잔디깎기, 제초작

업, 수목 가지치기를 실시했다. 이 밖에도 양재천, 경안천, 한강에 대한 하천정화와 식생방음벽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2007년부터는 사내 전문가들이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훼손된 채로 방치돼 있는 놀이터를 찾

아가 개선해주는 ‘안심놀이터 가꾸기’ 활동을 벌였다.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체하고 보수・도색

하는 한편,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놀이기구 위치 이동, 오염된 모래 교체, 놀이터 벽화 그리기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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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자원부 선정 제 1호 에너지전문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과 에너지절약의 필요성

을 교육하는 ‘에너지절약교실’을 실시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회와 연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

터를 방문해 에너지 종류, 에너지변천사, 에너지절약 등에 대해 교육하고, 태양열 자동차와 풍

차를 직접 만들어 보는 등 눈높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내 에너지절약 홍보관

을 찾아 생생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높였는데, 에어컨 1대와 선풍기 30대의 전

력소모량을 직접 비교해 보는 등 간단한 실험을 통해 에너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 食생활 봉사활동

   - 맛있는 이야기로 건강한 미소를 전합니다.

FC사업부는 조리, 위생안전, 식음서비스 등 식음분야에 대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랑나눔

을 실천하고 있다. 1996년부터 전국의 수해지역에 대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통해 재해지역 주

민들에게 무료급식 지원 및 식료품, 생필품, 구호품 지급과 각종 위생보건활동 등을 전개했다. 

1996년 문산 수해지역에 7일 동안 1만 5000식, 1997년 파주 수해지역에 6일 동안 1만 8000식, 

1999년 문산 수해지역에 6일 동안 2만 식을 제공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12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후에도 2002년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강릉 노암동에 12일 동안 3만 

2000식, 2003년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마산 월영동에 13일 동안 3만 5000식을 제공하는 등 

수해지역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직접 전국 저소득층을 찾아가 현장에서 식사를 만들어 제공

하는 ‘사랑의 밥차’ 활동도 전개했다. 아이들에게는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노인들에게는 불고기 

등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주는 ‘사랑의 밥차’가 제공하는 식사량은 1회에 30~50인분 가량이

며 요리 제공 후에는 쌀과 반찬, 과일 등의 부식을 전달했다.

장애인과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양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뷔페’ 활동도 꾸준하게 전개해

왔다. 환자식만 제공하고 있는 일반병원에 환자 보호자를 위한 식사를 제공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균형있는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다.’사랑의 뷔페’는 단순한 

식사제공이 아닌 병원환자와 가족들의 시름을 덜어 주는 기쁨의 활동이며, 지역 독거노인들에

게는 사랑의 실천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종합사회복지관과 결연해 장기 

입원환자와 불치병 투병자에게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운동도우

미와 책 읽어주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또 국내 식음문화를 선도해온 푸드서비스 역량을 살린 ‘학교종이 따따따(WWW; Wellbeing 

With Welstory)’를 통해 전국의 분교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정보, 올바른 위생생활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음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학교종이 따따따’는 전국 도서산간의 30

명 미만 분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으로, 삼성에버랜드 식음전문가들이 출

동해 식음교육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요리도 만들고 문화도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학교 측에도 주방 효율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청결한 위생을 위해 화장실, 

식당 등에 손 소독기(핸드 드라이어) 등을 설치해주는 등 학교시설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강사가 함께하여 대금, 창, 판소리 등 우리의 전통음악을 함

께해보는 문화예술교육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FC사업부는 건강한 식재료는 건강한 농촌에서 나온다는 원칙 아래 2004년부터 여주그린투

어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의 식품전문 인터넷 쇼핑몰

인 웰스토리몰은 여주그린투어마을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매마을 농산물을 입

점시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자매마을의 근본적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삼성에버랜드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 판로 제공에 그치지 않고 자매마을 실사로 농산물 특징을 파악한 후 부

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 판매로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온라인 쇼

핑몰 판매과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위생 및 상품패키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웰스토리몰에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웰스토리몰에 입점한 삼성계열사들의 자매마을은 삼성에버랜드를 비롯해 삼성전기,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에스원, 삼성물산 등 6개사 10개 자매마을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국제아동돕기연합과 ‘와타투(Watatu)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국제아동

돕기연합에서 운영하는 북카페 ‘유익한 공간’에 식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국제아동돕

기연맹은 북카페 ‘유익한 공간’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금을 전 세계 빈곤국가 아동구호를 위

해 사용하고 있기에, 삼성에버랜드에서 좋은 취지를 함께하고자 후원에 나선 것이다. 카페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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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식자재를 삼성에버랜드가 후원하면서 판매 수익금 대부분을 해외 구호 

활동에 쓸 수 있게 됐다. 또 식음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메뉴를 점검하고 파스타, 피자, 샌드

위치 등 신메뉴 레시피를 전달해 ‘유익한 공간’의 식・음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3. 休생활 봉사활동

   - 자연과의 공존, 지역과의 상생으로 내일의 행복을…

리조트사업부는 1997년 4월 발족한 동물원 팬더봉사팀을 중심으로 동물들과 함께 활발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행복, 건강, 환경, 교육’의 4가지 콘셉트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PAT(야생동물을 통한 정서치료활동, Pet As Therapy)활동,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헌혈캠페인,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하나 되는 하천 정화・산양탐사, 어린이에

게 체험을 통한 산 교육을 제공하는 동물아카데미 운영 등 매년 50회 이상의 지속적인 봉사활

동 실시하고 있다. 

PAT는 사육사, 조련사, 수의사들이 업의 특성을 살려 동물을 통해 장애인과 자폐아동들의 심

리치료를 하는 활동이다. 장애인이나 자폐아동들에게 아기사자, 아기호랑이, 원숭이, 잉꼬 등 

에버랜드의 귀여운 동물들을 접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타인에 대해 개방적인 태

도를 갖도록 도와주고 있다. 리조트사업부의 PAT 봉사활동은 2002년 삼성자원봉사대상을 수

상할 정도로 업을 특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사회의 이웃을 보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정착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들에게도 ‘Make a Wish(소원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사육사 체험을 

하도록 하는 등 꿈과 희망을 심어 줬다. 또 ‘재활원 친구들과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을 갖고 거

동이 불편한 재활원 아동들과 매달 만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작

은 음악회를 개최해 아이들과 노래자랑을 실시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등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에버랜드의 사랑을 전달했다.

리조트사업부는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천연기념물 보호 등 생태계 복원에도 앞장서고 있

다. 월악산 관리공단, 산양복원센터 등과 함께 월악산 방사 산양탐사를 전개했으며, 화천군과 

연계해 수달복원사업에도 참여했다. 너구리 방사, 야생동물 치료활동 등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

는 야생동물 방사활동도 함께 벌였다. 그 밖에도 반딧불이, 산양, 재두루미, 독수리, 고라니 등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해 치료 및 방사활동 등 다양한 보전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리조트사업부는 또 에버랜드가 위치해 있는 용인 지역사회 중심의 봉사활동에도 집중하고 있

다. 노인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 도시락배달,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칠순・

팔순잔치, 야외 나들이, 미술치료 등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했고,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환경&동물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환경과 동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

는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복지시설 중심으로 연간 1000여 명씩 에버랜드 초청행사를 꾸준

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2006년에는 개장 30주년을 맞아 복지시설과 지역주민 30만 명을 

초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민간사회단체와 연합해 용인지역 초등학교의 결식아동을 위한 ‘꿈

나무 사랑 대잔치’를 열어 결식아동 미술대회, 동물교실 및 사랑의 콘서트 초청, 농촌지킴이 사

랑의 허수아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전했다.

한편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세계 물의 날 행사’, ‘자매결연학교 지원’,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등 환경보전 캠페인 실시 및 경안천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친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하

는 데 일조했다. 2002년부터는 에버랜드 내에 음식물자원화센터를 마련하고 에버랜드 내 식당

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버섯재배를 하면서 친환경 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골프 부문은 1994년부터 골프장 개방행사를 개최해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시켰다. 골프장 전체

를 하루 동안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 지역주민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골프와 골프장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심어 주기 위해 인근 지역의 초등

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골프체험행사를 갖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 골퍼 지원

에도 나서 운영 중인 골프장을 활용해 시각장애인 골퍼들에게 무료라운드, 레슨 용품 등을 지원

하며 시각장애인골프의 저변 확대를 선도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특히 서비스업계 선두주자로서 대국민 친절서비스와 교육을 통해 시민 친절서

비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갔다. 1996년 이후부터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1998년 수원지방법

원 직원 및 수원교도소 재소자 친절교육, 2000년 소년소녀가장 예절교육, 2001년 탈북 청소년 

생활예절교육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친절문화를 전파했다. 또 2001년 월드컵준비위원회 자문, 

2003년 부산영화제 자원봉사자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세계에 한국의 친절한 이미지를 형성하

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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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연혁

1995년 4월 중앙개발 사회봉사단 발족

 7월 용인시 모현맹인촌 자매결연

1997년 2월 스킨십 사랑실천 운동,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4월 동물원 팬더봉사팀 발족

 5월 국민걷기대회 행사 에버랜드 캐릭터 ‘킹코’,’콜비’ 지원

1998년 8월 파주, 문산지역  수해복구 및 수재민 무료급식

 12월 사회봉사 활동 대통령 표창 수상

1999년 5월 서귀포시 친절문화 전파, 서비스교육 봉사

 9월 미니분교 어린이 꿈나무 졸업여행 초청행사(미니분교 지원 시작)

 12월 사회봉사로 야외종무식 시행,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세척

2000년 4월 꿈나무 졸업여행, 미니분교 소외아동 193명 에버랜드 초청

 4월 사랑의 걷기대회, 장애인가족 100명 에버랜드 걷기대회

 10월 꿈사랑 미술대회, 용인지역 불우아동 144명 미술대회

2001년 1월 광주 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 결연식 ‘합동결혼식’

 10월 남북한 청소년 문화체험 한마당

2002년 5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활동

 5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3000명 에버랜드 초청

 9월 강릉 태풍 수해지역 복구작업 및 수재민 무료급식

 11월 리조트 동물원 PAT봉사활동 자원봉사대상 수상

2003년 8월 에버랜드 임직원 자녀 250명 봉사캠프

 9월 마산 태풍 ‘매미’ 피해지역 복구작업 및 수재민 무료급식

 11월 미니분교 어린이 400명 ‘꿈나무 졸업여행’ 시행

 12월 임직원 기금 전달,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2004년 5월 여주그린투어마을 자매결연

 7월 미니분교 어린이신문 보내기 운동 개시

 10월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의료비 1억 원 기부(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시작)

2005년 4월 희망릴레이 사랑의 밥心 캠페인

 5월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의료비 1억 5000만 원 기부

 9월 미니분교 ‘희망일보만들기 공모전’

 10월 미니분교 어린이 초청행사 550명 참가

2006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의료비 1억 5000만 원 기부

 5월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서비스컨설팅 봉사 시행

 7월 평창 수해지역 피해복구 및 수재민 무료급식

 9월 작은학교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캠프 800명 초청(분교 어린이 초청행사를 문화예술교육 콘셉트로 변경)

2007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합창단 창단

 10월 제1회 희망의소리 합창단 정기공연 진행

2008년 2월 자매마을 주민 대상 에버랜드 초청 서비스 교육 실시

 6월 분교 어린이 450명 참여, 유네스코 대형벽화그리기 프로젝트 실시

2009년 8월 지역사회 여름철 식생활 지원 ‘여름愛 김장’ 실시(사업 시작)

 9월 독거 어르신 대상 명절 음식 세트 ‘보름달 키트’ 전달

2010년 4월 47주년 창립기념 복지관 조경 봉사활동 실시

 8월 분교 10개교 217명 대상 작은학교캠프 진행

2011년 4월 48주년 창립기념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 캠페인’ 실시

 10월 임직원 가족 초청 자매마을 체험활동 실시

2012년 3월 49주년 창립기념 ‘삼계탕 배식활동’ 진행, 임직원 331명 참여

 5월 나눔카페 ‘유익한공간’ 식자재 후원사업 실시

 7월 여름愛 김장봉사활동 전개

 8월 제1회 재능기부활동 ‘러브스쿨’ 행사 실시

 12월 SNS ‘사랑의 연탄 기부 캠페인’을 통해 연탄 10만 장 전달

 12월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1억 5000만 원 기부

2013년 2월 에버하우스(Ever House) 업무 협약식




